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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4개국으로 구성된 남미공동시장

(MERCOSUR)은 경제규모 2조 4,000억 달러, 인구 2억 6,000만 명(2016년 

기준)을 가진 중남미 최대 경제통합체로서 발전 잠재력이 큰 시장입니다.

그간 폐쇄적이던 MERCOSUR는 2015년 이후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서 시

장 친화적 경제정책을 중시하는 정부의 등장을 계기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

하기 위한 개혁ㆍ개방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

로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한 상황에서 MERCOSUR 국가들의 친시장 개방정책

은 현지시장 진출을 탐색하고 있는 국가들에 기회요인이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현재 막바지 단계에 있는 EUㆍMERCOSUR 간 FTA 협상 타결은 한

국을 비롯한 FTA 비체결국의 현지시장 진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

망됩니다. EU가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와 FTA를 체결한 상황에서 양 블록 간의 

FTA 타결은 EU판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탄생을 의미합니다.

최근 유망 신흥시장으로서 MERCOSUR의 전략적 중요성은 빠르게 제고되

고 있지만 한국과 MERCOSUR의 경제관계는 오히려 후퇴하는 모양새입니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경기침체 장기화가 경제관계 정체의 주된 요인으로 거

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빠르게 변모하는 현지시장의 상황에 적절한, 새로운 

협력 분야와 방식 발굴을 등한시한 것이 보다 큰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정부와 기업은 급변하는 MERCOSUR의 대내외적인 통상환경 변

화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동시에 공동대응전략을 시급하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때맞춰 우리나라는 2017년 들어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가장 먼저 MERCOSUR

와 FTA에 준하는 무역협정(Trade Agreement) 협상을 개시할 수 있는 기회

를 갖게 되었습니다. MERCOSUR와의 무역협정은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서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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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된 양자간 경제관계를 한층 발전시키는 획기적인 전환점(tipping point)

이 된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갖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빠르게 변화하는 MERCOSUR의 경제환경과 한ㆍMERCOSUR 

무역협정 협상 개시에 대비하고 정체된 양자간 경제관계를 발전시키는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최근 한국과 

MERCOSUR 간 새로운 협력방안의 하나로 주목받는 기업간 협력에 초점을 두

고, 기업차원의 구체적인 협력방안과 정부차원의 협력지원방안을 도출하기 위

해 노력했습니다.

보고서는 본 연구원의 권기수 미주팀장의 책임하에 김진오 선임연구원, 박

미숙 전문연구원, 김효은 연구원이 공동 집필하였습니다. 이 연구의 수행과정

에서 자문과 조언을 아끼지 않은 본원의 이재영 본부장, 이현태 부연구위원, 외

교부 김건화 과장, LG경제연구원 김형주 박사, 그리고 익명의 심사자에게 깊

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또한 인터뷰 및 설문 과정에서 적극적인 도움을 주신 

유관기관과 기업의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정부와 업계를 비롯해 MERCOSUR 시장진출에 관심

이 있는 모든 분에게 귀중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7년 11월

원장 현 정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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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시장 친화적 정부 등장 이후 빠르게 변화

하는 MERCOSUR의 경제환경과 한ㆍMERCOSUR 무역협정 협상 개시에 대

비하고, 정체된 양자간 경제관계 발전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

되었다. 특히 본 연구는 최근 한국과 MERCOSUR 간 새로운 협력방안의 하나

로 주목받고 있는 기업간 협력에 초점을 두었다.

이상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크게 여섯 장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제2장에서는 MERCOSUR의 최근 경제환경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

다. 또한 빠르게 재편되는 국제분업구조를 감안한 MERCOSUR의 생산통합

(Productive Integration) 정책의 성과를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아르헨

티나와 브라질에서 FTA 정책에 우호적인 신정부 등장 이후 MERCOSUR 통상

정책의 중요한 변화를 분석하고 향후 전망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MERCOSUR 기업과 협력을 희망하는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

점을 도출하기 위해 기업간 협력 사례를 발굴해 분석하였다. 대표적인 기업간 

국제협력 모델(Bridge Model)을 기반으로 협력유형을 제조/생산, 물류/인프

라, 유통/마케팅, 금융협력, R&D 및 기술협력으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제4장에서는 정량적 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한국과 MERCOSUR 기업 간 협력

유망분야를 발굴하였다. 시장비교우위지수는 한국과 MERCOSUR 간 수출부문

에서의 유망협력분야를, 유엔중남미경제위원회(ECLAC)가 제공하는 투입산출

표는 투자부문에서의 유망협력분야를 발굴하는 데 활용했다. 또한 MERCOSUR 

회원국의 글로벌 가치사슬에의 참여 수준과 회원국 간의 생산통합의 정도를 비교

분석하여 협력가능분야를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한국과 MERCOSUR 기업 간의 협력 실태를 바탕으로 양측 기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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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간 협력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MERCOSUR 4개국의 업종별 협회

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양측 기업간 협력수요, 협력방식, 

정부에 대한 제언 등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기

업차원에서의 협력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 이러한 기업간 협력확대를 위한 정

부차원의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한국과 MERCOSUR 

기업 간 협력강화를 위한 종합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먼저 우리 정부 

및 기업은 빠르게 변모하는 MERCOSUR 경제환경 변화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MERCOSUR의 양대 중심국인 아르헨티나

와 브라질은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1차 산품 붐의 종식과 브렉시트

(Brexit) 및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같은 대외통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개방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은 EUㆍMERCOSUR 간 FTA는 

MERCOSUR 대외통상 규범의 선진화는 물론 FTA 비체결국 기업의 양측 현지시

장 진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MERCOSUR 시장에서 EU와 경쟁

관계에 있는 우리기업의 진출도 영향권에 포함되는데, 특히 관세인하 효과로 인

하여 투자보다는 수출부문에서 즉각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 

및 기업은 급변하는 MERCOSUR의 대내외적인 통상환경변화를 정확하게 파악

하고 이에 대응한 공동의 전략을 시급하게 준비해야 한다. 

둘째, 정체된 한국과 MERCOSUR 경제관계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한ㆍMERCOSUR 무역협정(TA)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MERCOSUR 

회원국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우리기업 및 정부의 MERCOSUR 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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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관심은 크게 낮아졌다. 2016년 9월 대한항공의 상파울루 취항 중단은 상

징적인 사건이다. 그러나 양자간의 TA는 국내에서 MERCOSUR 시장의 중요

성을 환기하고, 침체된 협력관계를 활성화하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MERCOSUR 회원국과의 협력채널이 부족한 우리는 TA를 협력확대를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양측 기업이 높은 관심을 나타내는 기업

간 협력을 FTA 협정문의 별도 장으로 구성하여 향후 기업간 협력의 제도적 채

널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양측 기업간 협력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지속가능한 플랫폼 마련이 필

요하다. 앞서 양측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에서 기업간 협력채

널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양측 기업간 협력채널은 대부

분 한시적이거나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고 있다. 다양한 분야와 방식에 대한 양

측 기업의 협력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협력채널 구축이 필요

하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현지 투자유치기관에 Korean Desk를 설치하여 

기업간 협력 파트너를 발굴 및 주선하고, 한ㆍMERCOSUR 기술혁신센터와 

MERCOSUR 수출인큐베이터를 설립하여 기술력을 갖춘 우리 중소기업의 현

지시장 진출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중남미에서 대규모 금융 동원력과 비즈니

스망을 구축하고 있는 미주개발은행(IDB)과 중남미개발은행(CAF)을 포함한 

지역개발은행과 공동으로 B2B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상시적으로 운영할 필요

가 있다.

넷째, 지역통합체 차원의 협력전략이 필요하다. 비록 MERCOSUR와의 협

력은 통합체보다는 개별 회원국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MERCOSUR 통합체 

차원의 협력사업 실행과 한ㆍMERCOSUR TA 협상 개시 전망을 감안하면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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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간 협력과 병행하여 통합체 차원의 협력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통합체 

차원의 다자협력을 통하여 양자협력의 틈새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한ㆍ

MERCOSUR 간 자국통화무역결제시스템 운영, MERCOSUR 생산통합 프로

그램 참여, MERCOSUR 통합시장을 겨냥한 수출인큐베이터 설립, 한ㆍ

MERCOSUR 비즈니스협의회 운영 등을 통합체 차원의 협력방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기업은 MERCOSUR 회원국 및 기업이 지닌 비즈니스 측면

의 전략적 가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MERCOSUR 통합시장을 겨냥한 진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개별 회원국

이 보유한 시장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어 파라과이와 우루과

이는 최종 소비시장으로서의 가치는 미미하지만,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시장으

로 진출하기 위한 생산과 물류기지로서의 가능성은 비교적 높게 평가된다. 브

라질시장 진출을 목표로 용이한 노무관리와 저임금이 특징인 파라과이에 생산

기지를 건설한 자동차부품업체(THN)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와 같은 진출 

대상국의 다변화와 함께 진출방식에서의 패러다임 전환도 필요하다. 단순 수출

이나 단독투자 중심의 시장진출 형태에서 벗어나 현지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합작투자, 기술협력 등 다양한 방식의 진출이 필요하다. 하나마이크론의 기술

협력과 동국제강-포스코-Vale의 합작기업(CSP) 설립 등은 양측 기업간 협력

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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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과 남미공동시장(MERCOSUR)1) 간 교역 및 투자는 2011년 이후 정체 

내지 하락세다. 최근 5년간(2011~15년) 양자간 교역은 연평균 13.1% 하락했

다. 이는 같은 기간 한국과 중남미 교역의 하락세(-6.2%)와 한국의 전 세계 교

역 감소세(-2.8%)를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 한국의 대MERCOSUR 투자도 

2011년의 약 12억 달러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5년에는 7억 

5,000만 달러로 감소했다. 2013년부터는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2)에 

대한 투자가 MERCOSUR에 대한 투자를 앞섰다. 

2011년 이후 한국과 MERCOSUR 간 교역 및 투자가 부진한 이유는 △양 

지역의 경제성장 둔화 및 침체 △일부 품목에 편중된 교역구조 △일부 산업에 

편중된 FDI 구조 △양측 기업간 협력 부재 △양자간 정기적인 산업협력 채널

의 부재 △새로운 협력분야 및 협력방식 발굴 노력 미흡 등 다양한 측면에서 찾

을 수 있다.

특히 MERCOSUR 회원국들의 대한(對韓) 무역역조 심화도 한국과의 적극

적인 협력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에 대한 MERCOSUR 회

원국의 무역적자는 최근 5년(2011~15년) 평균 44억 달러로 이전 5년

(2006~10년) 평균(21억 달러)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MERCOSUR의 중심국인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서 개혁과 개방을 중

시하는 시장 친화적 정부의 등장이 정체된 한ㆍMERCOSUR 경제관계 개선에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2015

년 12월 마크리(Mauricio Macri) 정부가 집권해 과도한 경제개입 정책을 지

양하고 시장 친화적인 경제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시장 중시적 정책을 추진하

1) 본 연구에서 남미공동시장(MERCOSUR)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4개국을 의미한

다. 2016년 12월부로 회원국 자격이 정지된 베네수엘라는 본 연구에서 제외한다.

2) 태평양동맹은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칠레로 구성된 경제통합체로 2012년 결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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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브라질에서는 2016년 8월 31일 호세프(Dilma Rousseff) 대통령 탄

핵 이후 테메르(Michel Temer) 신정부가 등장해 실추된 브라질 경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경기침체에서 신속히 탈피하기 위해 시장 친화적 개혁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한 상황에서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서 시장 친화적 개혁ㆍ개방 정책을 우선시하는 정권의 

등장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이러한 MERCOSUR 측의 변화에 힘입어 그간 중단되었던 한국과 

MERCOSUR 간 무역협정(Trade Agreement, 이하 TA)3) 협상의 재개 가능

성이 열렸다. 양측은 TA 예비협의(exploratory dialogue)를 성공적으로 완

료하고 2017년 3월 TA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이렇듯 급변하는 MERCOSUR 경제환경에 대응해 정체된 한국과 MERCOSUR 

간 경제관계 발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협력방안이 필요하다. 

최근 양자간 신(新)협력방안 중의 하나로 기업간 협력이 주목받고 있다. 기업간 

협력이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입장벽이 

높은 MERCOSUR 시장진출을 위해서는 새로운 진출방식이 필요하다는 절박

함이다. 우리기업들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하는 MERCOSUR 시

장이 통관 및 외환분야에서 규제가 심한 데다 사업환경도 열악해 더 이상 단순 

수출이나 단독투자 방식으로 진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이

러한 진입장벽을 우회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로 현지기업과의 협력이 필요

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현지문화에 익숙하고 현지시장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보유한 현지기업과의 협력은 거래비용 감축은 물론 신규 시장진출 시 수반되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그간 높은 물리적ㆍ심리적 장

벽 때문에 진출을 기피해왔던 우리 중소ㆍ중견 기업의 MERCOSUR 시장진출

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유용할 전망이다. 둘째, 양자간 경제관계의 정체에도 불

3) MERCOSUR 측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거부감으로 무역협정(Trade Agreement)이라는 용어

를 선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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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한국 측은 물론 MERCOSUR 측에서 기업간의 상호협력에 관심이 높다

는 점이다. 특히 MERCOSUR 기업들은 한국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게 평가

해 합작투자, 전략적 제휴, 기술협력 등을 통한 기업간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양측 기업간 협력을 통한 제3국 시장으로의 공동진출 사업 모델은 

양자간 경제관계의 활성화는 물론 고부가가치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MERCOSUR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생산통합에 한국기업이 참여할 경

우 한국기업의 MERCOSUR 시장 진출 확대는 물론 MERCOSUR 기업들의 역

내 GVC 참여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MERCOSUR는 출범 초기부

터 역내 생산통합, 중소기업의 생산활동 참여 확대, 회원국 기업의 세계시장 편

입 확대 등을 목적으로 생산통합(Productive Integration) 정책을 적극 추진

하고 있다. 셋째, 일부 한국기업들이 현지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성공적인 진출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어 기업간 협력이 새로운 협력 모델로 가능성을 얻고 있

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중견 반도체 기업인 하나마이크론은 브라질 현지기업

과 합작으로 까다로운 브라질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했다. 특히 하나마이크론 

진출 사례는 기술분야에서의 새로운 협력모델이라는 점에서 향후 다른 분야에

서 참고할 점이 많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서 시장 친화적 정부 등장 이후 

급변하는 MERCOSUR의 경제환경과 한ㆍMERCOSUR TA 협상 개시에 대비

하고 정체된 양자간 경제관계를 발전시킬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한국과 

MERCOSUR 기업 간 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1장 서론 • 21

2. 연구의 구성 및 방법

가. 연구 구성

이상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크게 여섯 장으로 구성된다. 먼

저 제2장에서는 MERCOSUR의 최근 경제환경 변화를 심층 분석하였다. 아르

헨티나와 브라질에서 시장 친화적인 정부 등장 이후 나타나는 거시경제환경의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MERCOSUR 회원국이 빠르게 재편되는 국제 분업구

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생산통합정책의 성과를 고

찰하였다. 마지막으로는 MERCOSUR 통상정책의 중요한 변화를 분석하고 향

후 전망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MERCOSUR 기업과 협력을 희망하는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

점 도출을 위해 MERCOSUR 기업과의 기업간 협력 사례를 발굴해 분석하였

다. 여기서 기업간 국제협력의 대표적인 모델(Bridge Model)을 기반으로 제

조/생산, 물류/인프라, 유통/마케팅, 금융협력, R&D 및 기술협력 등 다섯 개 

협력유형으로 구분해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정량적 분석기법을 사용해 한국과 MERCOSUR 기업 간 협력

유망분야를 발굴했다. 먼저 시장비교우위지수를 사용해 한국과 MERCOSUR 

간 수출분야에서의 유망협력분야를 도출하는 한편, 유엔중남미경제위원회

(ECLAC)4)가 제공하는 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투자분야에서의 유망협력분야

를 발굴하였다. 특히 MERCOSUR 회원국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수준

과 MERCOSUR 회원국 간의 생산통합의 정도를 비교분석하여 협력가능분야

를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한국과 MERCOSUR 기업 간의 협력 실태를 분석하고 양측 기

업간 협력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MERCOSUR 4개국의 주요 산업협

4) 스페인어로는 CEPAL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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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양측 기업간 협력수요, 협력방

식, 정부에 대한 제언 등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기업차원에서의 협력 활성화 방안과 이러한 기업간 협력확대를 위한 정부차원

의 지원 방안을 각각 발굴ㆍ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한국과 

MERCOSUR 기업 간의 협력 강화 방안을 제언하였다. 

나.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질적 제고를 위해 심층 문헌분석을 포함한 다양한 연

구방법을 동원했다. 먼저 기업간 협력모델에 대한 이론적 및 실증적 근거 확보

를 위해 브릿지 모델을 분석하여 본 연구에 적용하였다. 특히 MERCOSUR의 

생산통합정책 및 대외통상정책, MERCOSUR 기업과의 협력 사례 등은 현지 1

차 문헌과 IDB, ECLAC, MERCOSUR 사무국 등 중남미 국제기구 및 전문 컨

설팅 기관의 자료를 확보해 분석했다.

둘째, 심층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병행해 실시했다. 본 연구진이 2017년 3월

에서 8월에 걸쳐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4개국을 방문해 현지 

정부부처, 협회, 기업 인사들과 심층적인 면담을 실시해 그 내용을 연구에 반영

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ㆍMERCOSUR 기업간 협력 실태, 협력수요 

및 유망협력분야를 발굴하기 위해 MERCOSUR 4개 회원국의 주요 산업협회, 

경제인연합회,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 5월에서 6월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여기서 현지 경제단체나 협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이유는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

로는 경제단체나 협회가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 개 회원사들의 이해나 입

장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적은 수의 설문 샘플만으로도 많은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설문에 응답한 기관은 총 54개 기관으로 브라질이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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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아르헨티나가 13개, 우루과이와 파라과이가 각각 12개였다.

마지막으로 한ㆍMERCOSUR 기업간 협력수요 및 유망협력분야 발굴을 위해 

정량적 분석을 시도했다. 먼저 시장비교우위지수를 분석해 한국과 MERCOSUR 

간 교역부문에서의 유망협력분야를 발굴하는 한편, 유엔중남미경제위원회

(ECLAC)의 투입산출표를 활용하여 투자분야와 MERCOSUR 생산통합분야에서

의 유망협력산업을 도출하였다. 

3. 연구의 범위

가. 기업간 협력의 개념과 모델

일반적으로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들 간의 관계는 경쟁, 거래, 협력 등 세 가

지로 대별된다. 그중에서도 협력은 기업들이 상호이익을 획득하기 위해 서로 

돕는 행위를 의미한다. 

기업들이 상호 협력하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기업 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다. 둘째, 시장 내 경

쟁자들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다. 셋째, 기술발전과 같은 급변하는 시

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위험관리(risk management)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기술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다.5)

기업간 협력은 목적과 수행단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

서 ‘기업간 협력’이란 M&A, 합작투자(joint venture), 전략적 제휴, R&D/기

술협력, 라이선스 및 프랜차이즈 계약, 현지 에이전트 활용 등 기업간의 상호 이

윤 추구 및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형태의 활동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간 국제협력을 크게 다섯 가지 모델로 분류했는데, 

5) 이광호 외(2007), pp. 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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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anova and Rodriguez-Montemayor(2013)의 브릿지 모델 개념을 차

용한 것이다.6) 

먼저 제조/생산 협력 모델이다. 이는 현지시장이나 제3국 시장 진출을 위해 두 

지역 기업간의 제조 및 생산부문에서의 협력을 의미한다. 여기서 제조/생산 협력

은 더닝의 FDI 동기에 기초해 크게 시장추구형(market seeking), 효율성추구

형(efficiency seeking), 자원확보형(resource seeking)으로 구분된다. 시장

추구형은 기본적으로 현지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기업과의 생산협력을 의미

한다. 효율성추구형은 저렴한 인건비와 높은 기술력과 같이 협력대상국의 비교

우위를 활용해 제3국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협력이다. MERCOSUR 국가 

중에서는 인건비가 가장 저렴한 파라과이가 이 협력 모델에 해당된다. 마지막으

로 자원확보형은 현지시장이 보유한 풍부한 천연자원을 활용해 공동으로 생산

설비를 가동하는 경우이다. 브라질의 풍부한 철광석을 활용하기 위해 동국제

강과 포스코가 브라질 철광업체인 Vale와 합작으로 설립한 CSP가 대표적인 

6) Casanova and Rodriguez-Montemayor(2013, pp. 6-15)는 목적에 따라 기업간 협력을 다섯 가지 

브릿지 모델로 분류한다. 먼저 무역 브릿지(Commercial Bridges) 모델이다. 이 모델은 수평적 제휴

(Horizontal Alliance) 모델과 수직적 제휴 모델로 구분한다. 수평적 제휴는 한 기업이 최종제품을 신

시장에 판매하기 위해 진입을 촉진하는 것으로 합작투자, 사업 인수 등 기업간의 계약형태로 나타난다. 

그에 반해 수직적 제휴는 글로벌가치사슬에서 공급자-판매자 간의 파트너십을 지칭한다. 수직적 제휴

는 다시 상류부문과 하류부문에서의 협력으로 나뉜다. 상류부문 협력은 한 기업이 최종재를 생산하는 

기업에 중간재나 부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반면 하류부문 협력은 한 기업이 파트너 기업이 

생산한 중간재를 사용해 최종재를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둘째, 비즈니스 브릿지(Business 

Bridge) 모델이다. 이는 제3의 기업이 상이한 두 지역 출신 기업간의 사업계약 체결을 도와주는 행위

다. 일례로 스페인 기업은 아시아와 중남미 기업간의 사업계약(주식 혹은 지분 인수)을 도울 수 있다. 셋

째, 지식 브릿지(Knowledge Bridge) 모델이다. 이는 중남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아시아 기업들에 현

지시장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협력이다. 예를 들어 스페인 기업들은 내추럴 마켓(natural 

market)인 중남미 시장에서 축적한 각종 사업관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아시아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사업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넷째, 금융 브릿지(Financial Bridge)는 서로 다른 

지역에 위치한 기업간의 자금조달의 접근성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업간의 금융협력

의 궁극적인 목적은 목표시장에서의 교역 확대가 아니라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함으로써 사업

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마지막 협력 모델은 물류 브릿지(Logistics Bridge)로서 

지리적 이점과 우수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두 개 이상 지역 간의 물류 허브 역할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

는 아시아와 유럽의 물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와 아시아와 미주의 물류 허브 역

할을 하고 있는 파나마 운하와 같은 특정 지역의 역할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기업의 

역할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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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다. 

둘째, 물류/인프라 협력 모델이다. 이는 제3국 시장 진출을 위해 특정국의 

지리적 이점이나 인프라 시설을 활용하는 협력을 의미한다. MERCOSUR 회원

국 중에서는 우루과이가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된다. 현재 많은 외국기업이 물

류거점으로서 우루과이가 지닌 지리적 이점과 발달된 인프라를 활용해 우루과

이 물류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셋째, 유통/마케팅(무역/판매) 협력 모델이다. 이는 특정 기업이 현지시장의 

관행이나 유통 및 마케팅에 정통한 현지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진출하는 형태

다. 중남미시장 중에서도 MERCOSUR 시장은 특히 사업관행이나 유통구조가 

까다로워 현지기업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넷째, 금융협력 모델이다. 이는 두 지역 기업간의 금융관련 제반 협력을 지칭

한다. 기업간의 금융조달 협력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국영은행

과 지역개발은행과 같은 금융기관간의 협력을 포함한다. 브라질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지원하는 한국수출입은행과 브라질경제사회개발은행(BNDES) 간의 

협력, 한국 건설업체들의 우루과이 발전소 건설 사업 참여 시 미주개발은행

(IDB)으로부터의 자금조달 등이 금융협력의 사례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R&D 및 기술협력 모델이다. 기술협력은 기술이전, 공동 기술개

발, 그리고 합작투자의 형태로 나타난다. 현재 MERCOSUR 회원국들이 한국

과의 협력을 가장 선호하는 모델이다. 반도체 분야에서 이루어진 하나마이크론

과 브라질 현지기업과의 협력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나.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한계

MERCOSUR에 관한 국내연구는 부족했다. 국내적으로는 1991년 자유무역

지대로 출범한 MERCOSUR가 1995년에 관세동맹으로 발전하자 통합시장인 

MERCOSUR가 지닌 잠재력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90년대 말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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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 반복된 경제위기와 회원국 간의 대립적인 통상분쟁

으로 경제통합체로서의 위상이 약화하자 MERCOSUR에 대한 국내에서의 관

심은 감소했다. 이러한 가운데 MERCOSUR를 다시 주목하기 시작한 계기는 

2004년 11월 노무현 대통령의 브라질 방문에서 한ㆍMERCOSUR 간 무역협

정(TA)을 위한 공동연구 개시 선언이었다. 당시 임박한 TA 협상에 대비해 대

외경제정책연구원(2006)에서는 한국의 대MERCOSUR FTA에 대한 시사점 

제공을 목적으로 MERCOSUR의 FTA 정책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7) 그러나 

공동연구 완료 이후 MERCOSUR 측이 협상을 거부함에 따라 관심은 다시 감

소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MERCOSUR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차원에서 2011년 MERCOSUR 출범 20년을 맞아 그 성과를 평가

하는 연구를 수행했다.8)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MERCOSUR에 관한 국내연구는 일부 학계를 

중심으로 1990년대 출현한 새로운 경제통합체로서의 MERCOSUR를 주목하

거나 한ㆍMERCOSUR TA 협상에 대비한 정책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따

라서 기업간 협력에 초점을 둔 연구는 거의 전무했다. 브라질과 같은 일부 

MERCOSUR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수행되었으나 회원국 기업 전체를 

포괄한 국내연구는 추진된 바 없다.

이에 본 연구는 2016년 이후 빠르게 변모하는 MERCOSUR의 경제환경과 

통상정책의 변화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과 MERCOSUR 기업 

간 협력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고 있

다. 먼저 한국과 MERCOSUR 간 기업의 협력 무대를 MERCOSUR와 인근 중

남미 지역으로 한정해 분석한다. 지리적으로 양측 기업간 협력의 범위를 아시아

로 확장할 경우 한국과 아시아 시장에 대한 분석이 추가되어 연구의 범위가 크

7) 김원호 외(2006),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FTA협상사례와 시사점.

8) 김진오 외(2011),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20년 평가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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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확장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의 지리적 범위를 MERCOSUR와 

인근 중남미 지역으로 국한한다. 둘째, MERCOSUR 기업과의 협력 사례는 대

외비적인 성격이 커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사례를 발굴해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 이에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자료 접근이 용이한 국내기업의 

협력 사례를 발굴해 집중분석했다. 진출조건이 유사한 국내 선발기업의 협력 사

례는 MERCOSUR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후발기업에 외국기업의 사례보다 더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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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MERCOSUR가 직면한 다양한 역내외 경제환경 변화는 MERCOSUR는 

물론 협력관계에 있는 파트너에게도 도전과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먼저 역내

에서는 대부분의 회원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의 여파와 국별 구조적

인 원인으로 저성장을 포함한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다. 비록 브라질과 아르헨

티나는 정권교체에 바탕을 둔 변화된 경제정책과 대외적 신뢰 회복을 통해 안정

을 되찾고 있지만, 정치ㆍ사회적 불안정은 경제회복을 지연시키는 장애물로 작

용하고 있다. 특히 경제난에 정치적 불안이 가중된 베네수엘라는 예외적인 사례

이다. 다음으로 MERCOSUR 역내통합 공고화도 역내 경제환경 변화를 주도하

는 과제이다. 최근 회원국이 된 베네수엘라와의 통합 공고화, 신규 회원국 가입 

처리, 거시경제정책 공조, 생산통합, 통합체 규범의 선진화 등과 같이 

MERCOSUR 통합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의제들의 이행도 과제

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중기적으로 MERCOSUR 역내 경제환경에 변화를 초래

할 변수로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OECD 가입 노력을 제시할 수 있다. OECD 

가입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구축과 대외개방을 요구하기에 국가 경제에는 

이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MERCOSUR를 둘러싼 역외 환경도 변화하고 있다. 먼저 글로벌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술혁신에 기반한 경제의 디지털화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명

명된 이 변화는 MERCOSUR를 포함한 모든 국가에 새로운 성장 모멘텀과 교

역 모델을 제공하는 반면, MERCOSUR 회원국처럼 경제구조의 다각화가 미진

한 개발도상국에는 새로운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무역의 활성화는 데이터 이동을 제한하는 데이터 국지화(data localization), 

지적재산권 관리, 정부차원의 인터넷 접속 통제, 국별 디지털 규제 상이성 등 

새로운 무역장벽을 양산하고, 다자 및 양자 무역협정은 물론 G7, G20, OECD 

등과 같은 국제협력기구에서 디지털 무역을 규정하는 새로운 조항이 포함되거

나 새로운 규범이 논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보호무역주의 및 자국중

심주의의 확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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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과 같은 대형 무역협정을 비롯한 다수의 양자 FTA의 신규 생성과 모범

적인 통합체로 인식되던 EU 분열(Brexit) 등은 비록 MERCOSUR가 회원국으

로 참여하지 않을지라도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 등에서의 글로벌 교역 규범을 

변화시키고, 스파게티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로 인해 MERCOSUR 

회원국이 적용받는 기존의 특혜대우를 훼손할 수 있다. 개방적인 대외통상정책 

기조에서 MERCOSUR가 추진하고 있는 역외국 및 경제통합체와의 FTA도 이

러한 변화에 해당한다.

역내 회원국들은 도전과제로 인식되는 다양한 대내외적 경제환경 변화를 극

복함으로써 신성장 모멘텀을 구축하는 발판으로 삼고, MERCOSUR는 통합 수

준을 한층 제고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반면 경제협력 상대국을 다각

화하고 경제관계 심화를 통해 글로벌 경기침체의 돌파구를 모색하려는 국가에 

MERCOSUR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 즉 이 보고서가 추구하는 목적과 같이 

MERCOSUR와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기업간 협력방안을 경제환경 변화에

서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MERCOSUR의 거시경제환경, 통

합 심화를 위한 의제로서의 생산통합, 그리고 대외통상정책을 중심으로 주요 변

화를 고찰하여 기업간 협력방안 마련에 활용할 시사점을 도출한다.

1. 거시경제환경 변화 및 전망

글로벌 수요 약세에 따른 무역 감소와 저성장 국면을 지속하는 세계경제로 

인해 MERCOSUR 회원국들도 난국에 직면해 있다. 세계경제는 2011년 이래

로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직전의 호황기에 해당하는 2003∼08년에 기록한 연

평균 성장률(4.5%)을 하회하는 저성장을 기록 중이다. 2015∼16년에도 세계

경제 성장률은 개발도상국의 성장 둔화가 동반되면서 3.4%와 3.1%에 그쳤다. 

IMF 보고서에 따르면 비록 선진권 경제는 2015년에 2.1% 성장으로 다소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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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보이기도 했지만 2016년에 1.7%로 다시 둔화되어 불규칙적인 저성

장을 지속하고 있다.9)

세계경제 저성장은 세계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무역, 

원자재 가격, 그리고 직접투자가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다. 먼저 2014년 중반

부터 상품무역은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무역 감소는 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직후보다 심각하지 않지만 장기화되고 있고, 더불어 완만한 가

격하락과 물량증가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IMF에 따르면 글로벌 상품무역의 

물량은 2016년에 2.2% 증가에 그쳤다.10) 상품무역 감소에 동반하여 세계 서

비스무역도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상품수출과 연관성이 높은 운송과 같은 부

문이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2003∼08년 사이에 절정에 

이르고 2010∼11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단기적으로 반등했던 원자재 

붐 국면이 2014년 중반부터 반전되었다. 비록 2016년 상반기에 기록한 달러 

약세와 유가의 단기 상승으로 원자재 평균가격은 다소 회복되고 있지만 2017

년 상반기 현재까지 뚜렷한 반등세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외국

인직접투자(FDI)가 비록 2015년에 전년대비 34% 증가하여 회복세를 보이기

는 했지만 2016년에는 2% 감소했다.11) 글로벌 FDI의 감소는 세계경제의 취

약성과 총수요의 약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복잡하고 취약한 세계경제 환경에서 MERCOSUR 회원국12)도 정

치적 위기를 비롯한 다양한 내부적 요인들을 기본적으로 공유하면서 거시 경제

적으로 취약하고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 2015년부터 다른 중남미 국

가들과 동일하게 저성장과 성장둔화를 지속하고 있고, 주요 수출품인 원자재 

가격 약세, 역내외 수출 감소, 경상 및 재정 수지 악화, 인플레이션 압력 지속, 

9) IMF(2017), p. 198.

10) IMF(2017), p. 212.

11) UNCTAD(2017), p. 2. 

12) 베네수엘라의 회원국 지위 불안 등을 감안하여 분석대상을 창설국인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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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불안정과 같은 공통의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표 2-1]과 [그림 2-1]에 나타나듯이 회원국들의 경제성장률 데이터는 유사

한 변동성을 보인다. 경제위기로 점철된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에 비록 

회원국 간에 다소의 차별성은 있지만 성장률은 대부분 둔화 또는 침체되었다. 

반면 세계경제 호황기에 편승한 1차 산업 붐으로 2003∼08년에 MERCOSUR 

경제는 평균 5.8% 성장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에는 –1.5%

기간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MERCOSUR

2003∼08 4.2 8.1 4.5 6.4 5.8

2009 -0.1 -5.9 -4.0 4.2 -1.5

2010∼2011 5.7 8.1 8.7 6.5 7.2

2012∼16 -0.5 -0.2 4.9 2.8 1.7

주: MERCOSUR의 성장률은 기간 및 국가간의 단순평균.
자료: CEPAL, “Anuario Estadística de América latina y El Caribe,” 각년호, http://www.cepal.org/es/publicaciones/ 

tipo/anuario-estadistico-de-america-latina-y-el-caribe-statistical-yearbook-latin(검색일: 2017. 6. 23)
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표 2-1. MERCOSUR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자료: CEPAL, “Anuario Estadística de América latina y El Caribe,” 각년호, http://www.cepal.org/es/publicaciones/ 
tipo/anuario-estadistico-de-america-latina-y-el-caribe-statistical-yearbook-latin(검색일: 2017. 6. 23)
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2-1. 국별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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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성장을 기록했다. 이와 같은 경제성장률은 회원국이 상호의존성을 바탕으

로 경기 확장과 위축 양상을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0∼11년에 기록

한 경기 반등기의 성장률(7.2%)과 이후 장기 침체기(2012∼16년)의 성장률

(1.7%)도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경기 동조화는 MERCOSUR에서 차지하는 브라질의 경제적 위상과 회원국 

간 경제구조의 비대칭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브라질에 의존

적인 다른 회원국의 경제활동은 통합체에서 경제규모가 큰 브라질의 경기 변동

과 수입 수요에 쉽게 노출되는 특징을 보였다. 또한 브라질에 대한 회원국의 높

은 무역의존도도 경기변동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었다. 2000년대 들어 중국

과의 관계 긴밀화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는 무역을 다

각화하지 못하고 브라질에 더욱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 IMF 자료13)에 따르

면 브라질은 3국의 최대 교역상대국인 반면, 3국은 브라질의 주요 교역상대국

이 되지 못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2016년에 수출의 25.9%(1999∼

2016년 평균 30.1%)와 수입의 16.1%(1999∼2016년 평균 19.7%)를 브라질

에 의존하는 반면,14) 브라질의 대아르헨티나 수출과 수입은 6.3%(1999∼

2016년 평균 8.2%)와 6.8%(1999∼2016년 평균 7.6%)에 불과했다.15) 파라

과이와 우루과이도 동일한 구조를 보이는데,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와의 수출입

은 장기적으로 연간 전체 수출입의 20∼4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즉 파라과

이의 2016년 대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수출 비중은 전체의 37.5%(26.0% 및 

11.5%),16) 수입 비중은 30.7%(19.9% 및 10.8%)17)를 기록했다. 또한 우루과

13) IMF DATA(2017b),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http://data.imf.org(검색일: 2017. 7. 28). 

14) 아르헨티나의 파라과이 및 우루과이 수출 비중은 2016년 각각 1.7%(1999∼2016년 평균 1.6%)와 

0.7%(1999∼2016년 평균 1.1%), 수입 비중은 각각 2.3%(1999∼2016년 평균 1.9%)와 1.8%(1999

∼2016년 평균 2.3%)에 불과하다. Ibid.

15) 브라질의 파라과이 및 우루과이 수출 비중은 2016년 각각 2.1%(1999∼2016년 평균 1.6%)와 

0.8%(1999∼2016년 평균 0.7%), 수입 비중은 각각 1.2%(1999∼2016년 평균 1.0%)와 0.7%(1999

∼2016년 평균 0.8%)에 불과하다. Ibid.

16) 파라과이의 1999∼2016년 평균 대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수출 비중은 29.5%와 15.6%였다. Ibid. 

17) 파라과이의 1999∼2016년 평균 대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수입 비중은 20.1%와 18.8%였다.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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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2016년 대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수출은 36.3%(25.7% 및 10.6%),18) 수

입은 19.5%(14.5% 및 5.0%)19)를 기록했다.

물가상승률 변동에서도 회원국은 환율제도 변경에 따른 아르헨티나의 예외

적인 사례를 감안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유사성을 보였다. 

경기 침체기 혹은 글로벌 금융위기 동안의 환율상승과 환율제도 변경, 경기부

양을 위한 확장적인 재정 및 통화정책이 물가상승의 주요 요인이었다. 물가는 

2002∼03년 이후 안정되기는 했지만 파라과이를 제외하고는 중남미 평균보

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최근 중남미지역 평균 물가상승률이 높게 나

타나는 이유는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 때문이다. 2004∼13년

까지 MERCOSUR 회원국별 평균 물가상승률을 살펴보면 브라질이 5.7%를, 

파라과이가 5.6%를, 우루과이가 7.5%를, 아르헨티나가 9.0%를 각각 기록했

다. 특히 2015∼16년에는 전반적인 저성장에도 불구하고 대외 원자재 수요 

18) 우루과이의 1999∼2016년 평균 대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수출 비중은 18.5%와 17.5%였다. Ibid.

19) 우루과이의 1999∼2016년 평균 대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수입 비중은 17.9%와 8.8%였다. Ibid.

자료: CEPAL, “Anuario Estadística de América latina y El Caribe,” 각년호, http://www.cepal.org/es/publicaciones/ 
tipo/anuario-estadistico-de-america-latina-y-el-caribe-statistical-yearbook-latin(검색일: 2017. 6. 23)
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2-2. 국별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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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 및 가격 약세, 무역 둔화, 투자유입 감소 등에 기인한 국제수지 불안정이 

환율과 물가 상승의 압력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최근 저성장세, 주요 수출품인 commodity 가격 약세에 따른 수출 감

소로 회원국 대부분의 경상수지 적자는 2015년에 확대되었지만, 2016년에는 

감소 혹은 개선되었다. 서비스 무역수지와 소득수지 적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불황형 무역수지 흑자가 경상수지 악화를 방어했다.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하던 

FDI20) 및 포트폴리오 투자는 2015년에는 감소했지만 2016년 하반기부터 급

증했다. 이 결과 국제수지는 흑자로 반전되거나 다소 개선되고 있다. 회원국별 

수출은 2014년부터 감소했는데, 2014∼16년 동안 아르헨티나는 연평균 

8.9%, 브라질은 15.4%, 우루과이는 9.6% 각각 감소했다. 파라과이의 수출은 

20) 2012년부터 대중남미 FDI(유입 기준)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는데, 2011∼16년 연평균 5% 감소했

다. 2014년과 2015년 3%에 불과하던 감소폭은 2016년 14%로 확대되었다. 이 결과 세계 FDI에서 

중남미지역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1년 12.2%에서 2016년 8.1%로 하락했다. 한편 MERCOSUR 회

원국의 FDI는 2011∼16년 연평균 11.2% 감소한 결과로 2011년에 중남미 FDI의 56.8%까지 차지

했던 비중이 2016년에 42.7%까지 하락했다.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의 FDI 감소세가 현저한데, 

2011∼16년 연평균 41.5%와 17.6% 각각 감소했다. 연간 중남미 FDI의 약 40%를 차지하는 최대 투

자유치국인 브라질의 경우 2011∼16년 평균 9.4% 감소했다. UNCTAD(2017), p. 224.

자료: IMF DATA(2017c), Primary Commodity Prices: Monthly Data, http://www.imf.org/external/np/res/ 
commod/index.aspx(검색일: 2017. 6. 27)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2-3. Commodity 가격지수 추이

(단위: 2005년=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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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MF DATA(2017a), Balance of Payments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Statistics, http://data.imf. 
org(검색일: 2017. 7. 26)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2-4. 회원국의 분기별 주요 국제수지 지표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IMF DATA(2017b),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http://data.imf.org(검색일: 2017. 7. 28)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2-5. MERCOSUR의 교역 추이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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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의 증가(3.4%)에도 불구하고 2014∼16년에 5.3% 감소했다. 수입에서

는 장기적인 감소 추세를 보인바, 아르헨티나는 2014∼16년 연평균 9.3%, 브

라질은 6.5%, 우루과이는 5.6%, 파라과이는 4.0% 각각 감소했다.

최근 역내 저성장(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영향)과 주력 수출상품의 가격 약

세(소득세, 로열티, 배당 등에 영향)가 초래한 세입 감소는 MERCOSUR 회원

국의 재정수지 악화와 공공부채 증가의 주요 요인이다.21) 게다가 원자재 붐에 

편승한 재정지출(공공투자) 확대 기조는 세계 원자재 가격 하락이 본격화된 

2014년 이후에도 지속되어 재정적자와 공공부채 급증을 부추겼다. 특히 브라

질의 두드러지는 재정 악화와 공공부채 증가는 대외적 신인도를 실추시키는 주

요 원인이 되었고, 재정지출 축소를 위한 재정지출상한법 제정(2016. 12), 정

부부채 축소, 민영화, 연금개혁 등을 골자로 하는 재정개혁 추진의 배경으로 작

용했다.

이와 같은 MERCOSUR 회원국의 재정적자 확대는 미국 시장에 의존적인 

제조업 수출중심의 중미 및 멕시코 등의 재정 상황과는 차별적이다. 즉 경제성

장률과 생산구조의 차이가 재정적자를 개선시키거나 악화시켰다. 대미 제조업 

수출에 의존적인 멕시코, 중미, 아이티, 도미니카공화국의 재정적자는 2015년 

GDP 대비 평균 2.4%에서 2016년 2.2%로 개선된 반면, MERCOSUR를 포함

한 남미지역은 3.6%에서 4.5%로 악화되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2016년 

재정적자의 상반된 변동은 공공부채 상환 부담에서 발생했다. 즉 아르헨티나의 

이자상환액이 2015년 GDP 대비 1.8%에서 2016년 3.8%로 증가한 반면, 브

라질은 7.3%에서 5.2%로 감소했다.22) 이러한 차별성은 부채 증감과 환율 및 

금리의 변동에 따른 것이다. 재정수지 악화는 공공부채 증가로 이어졌는데, 

2016년 브라질은 중남미지역에서도 가장 높은 GDP 대비 70.5%를, 아르헨티

나는 57.9%를, 우루과이는 46.3%를, 그리고 파라과이는 23.1%를 각각 기록

21) ECLAC(2017), pp. 16-17.

22) Ibid., pp.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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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23)

국가 연도 1차 수지 이자상환 2차 수지 공공부채*

아르헨티나

2012 0.0 1.8 -1.8 35.1

2013 -1.3 1.2 -2.5 38.8

2014 -2.4 1.9 -4.3 42.8

2015 -1.1 1.8 -3.1 53.3

2016 -2.3 3.8 -6.1 57.9

브라질

2012 1.9 3.7 -1.8 55.3

2013 1.5 4.1 -2.6 56.7

2014 -0.3 5.0 -5.3 58.9

2015 -2.0 7.3 -9.3 66.5

2016 -2.4 5.2 -7.6 70.5

파라과이

2012 -1.4 0.3 -1.7 14.5

2013 -1.4 0.3 -1.7 14.4

2014 -0.7 0.4 -1.1 17.6

2015 -1.1 0.7 -1.8 20.0

2016 n.a. n.a. -1.5 23.1

우루과이

2012 0.4 2.3 -1.9 45.7

2013 0.9 2.4 -1.5 41.5

2014 -0.1 2.2 -2.3 44.6

2015 -0.5 2.3 -2.8 51.1

2016 -1.0 2.7 -3.7 46.3

주: *아르헨티나는 국내공공부문, 브라질은 일반정부, 파라과이는 총공공부문을 기준. 
자료: ECLAC(2016), p. 222 및 p. 225; ECLAC(2017), pp. 12-13; Ministerio de Hacienda de Paraguay(2017), 

p. 7. 

표 2-2. MERCOSUR 중앙정부 재정수지 및 비금융 공공부문 부채 추이

(단위: GDP 대비 %)

23) Ibid.,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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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ERCOSUR 생산통합 추이와 평가

가. 생산통합 추진 배경

생산통합(Productive Integration)24)은 지역통합의 중요한 의제 가운데 

하나이지만, MERCOSUR는 출범 이후 무역자유화, 대외공동관세, 표준 등에 

집중한 결과 생산통합을 주목하지 못했다. 그러나 출범 이후 확대되는 회원국 

경제 간의 비대칭성, 공동생산 기제의 부재에 따른 한계 노정, 순환적으로 발생

하는 역내 경제 및 금융위기(1999∼2002년)로 인하여 통합 심화를 위한 새로

운 정책적 변화가 요구되었다. 특히 MERCOSUR가 세계시장에의 편입을 통해 

무역과 투자유치 기회를 창출하는 부분적인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지만, 교역조

건 개선, 규모의 경제 진척, 역내 특화를 통한 이익 달성, 투자 유치, 역내 수준

의 공동사업 시행 등에 따른 혜택의 균등 배분에는 미흡했다. 또한 영토 및 경

제 규모, 인구, 자원, 인프라 등 기존의 구조적 비대칭성에 더해진 세제 인센티

브, 투자 및 수출 진흥, 금융, 통화, 정부보조금과 같은 공공정책과 관련한 비대

칭성은 지역통합의 근본적인 목적인 균형적인 경제발전의 달성에는 한계로 작

용했다. MERCOSUR 생산부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같은 경제대국에 집

중된 생산은 물론 원자재 개발과 가공에 의존한 수출로 인해 한계를 노정했다. 

회원국 간의 생산기술 개발과 역량의 비대칭성, 생산부문의 금융접근성 한계, 

기업간 협력 부재, 노동생산성 격차, 제도 및 법적 안정성 등도 생산부문의 발

24) 생산통합은 일반적으로 기업과 제도 간의 협력관계 창출, 비즈니스 네트워크(수평 및 수직), 클러스터 

프로그램, 생산용 공동서비스, 특정 지리적 영역의 경쟁력 프로그램 등을 바탕으로 경쟁우위를 구축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지역경제통합체와 같은 특정 지리적 영역에서의 역내생산통합은 기업의 

국제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이기 때문에 회원국 경제주체들 간의 협력 수준을 개선하는 데 주안

점을 둔다. 이와 같은 개념에서 생산통합 사업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첫째, 기업간의 

협업, 공동 전략 개발, 공동 지원서비스, 네트워크 등을 통한 협력과 신뢰 관계의 강화이다. 둘째, 생산

조직, 품질, 기술, 신제품 및 신시장의 개발에 주안점을 둔 생산방식의 재편이다. 셋째, 기업의 특화 촉

진과 업종 효율성 개선을 장려하는 생산특화의 모색이다. 이러한 구성요소의 중요도는 생산통합을 추

진하는 업종 혹은 국가의 필요성과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MERCOSUR(2008), pp.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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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을 저해했다.

이에 MERCOSUR는 기술이 생산 활동을 세분화하고 지리적으로 재편하는 

더욱 복잡해진 국제 노동 분업구조와 세계화의 도전에 대응하는 주요 방안으로 

생산통합을 주목하게 되었다. 즉 MERCOSUR는 새로운 역내 비교우위 부문 

개발, 고부가가치 업종으로의 생산구조 다각화, 역내가치사슬(RVC) 형성, 양

질의 고용 창출이 가능한 생산통합을 통해 더욱 심화된 지역통합을 공고화하려 

한 것이었다.

나. 생산통합의 제도화

MERCOSUR의 생산통합은 2005년 6월 정상회담(코르도바)에서 주요 의제로 

처음 상정되고, 2006년 말 ‘산업’하부분과(Sub Grupo de Trabajo No.7 

‘Industria’)25)가 공동시장그룹(GMC)에 생산통합계획(Plan de Desarrollo e 

Integración Productiva del MERCOSUR)26)을 제출하면서 구체화하기 시작

했다. 또한 기존의 ‘목재 및 가구 산업’27) 이외에 ‘영화 및 시청각’ 업종의 경쟁력 

제고 포럼 출범과 파라과이에 의한 생산통합에 초점을 둔 중소기업지원기금 설립 

요청이 생산통합 논의를 본격화하는 기초가 되었다.

MERCOSUR 생산통합의 제도화는 2007년 12월 정상회의에서 생산통합프

25) SGT No.7은 생산통합에 기여하고 공동산업정책을 촉진할 목적으로 회원국 산업정책과 관련한 주제

를 담당했다. 논의 주제에는 제조업과 수공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지적재산권, 품질 및 혁신 등이 포

함되었다. 이후 2012년에 SGT No.7은 생산통합프로그램(PIPM) 수립과 실행을 위임받은 특별작업

반(GIP: Grupo Ad Hoc de Integración Productiva, Decisión CMC No. 52/07)으로, SGT 

No.7에 의하여 실행된 생산통합 활동은 PIPM로 각각 대체되었다. 

26) 생산통합계획은 인적자원 역량 개발, 금융지원, 무역원활화, MERCOSUR 내의 제도화 수립, 중소기

업 지원, 통계 및 지표 추적 등 6개의 기본 행동방침을 포함한바, 이후 MERCOSUR 생산통합프로그

램(PIPM)의 업종별 수준의 행동계획(생산사슬경쟁력포럼 및 업종별 생산통합 구상)과 더불어 회원국 

간 수평적 수준에서의 협력안으로 구체화되었다. 

27) ‘목재 및 가구 산업’ 경쟁력 포럼은 ‘MERCOSUR 생산사슬경쟁력 포럼 프로그램(Programa de los 

Foros de Competitividad de las Cadenas Productivas del MERCOSUR, Decisión CMC No. 

23/02)’에서 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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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PIPM: Programa de Integración Productiva del MERCOSUR)28) 

수립을 위임받은 특별작업반(GIP: Grupo Ad Hoc de Integración Productiva 

Decisión CMC No. 52/07)을 GMC에 설치하면서 시작되었다. GIP의 설치 

목적은 생산통합이 기존의 제도에서 논의하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폐지가 아니

라 국가간의 가치사슬을 다양화하고 업종별 경쟁력 제고 프로그램에 회원국의 

다양한 경제주체들을 능동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함이었다. 2008년 6월 GIP는 

주로 업종별 통합구상과 생산통합 지원을 위한 자금조달에 관한 논의 결과를 공

동시장위원회(CMC: Consejo Mercado Común)에 보고했는데, 그 결과는 

PIPM 승인(Decisión CMC No. 12/08)과 중소기업 지원기금(Fondo de 

Apoyo a las PyMES) 설립(Decisión No. 13/08)을 통해 제도화되었다. 

PIPM에서는 기존의 ‘목재 및 가구 산업’처럼 가치사슬의 수평적 및 수직적 통합

을 기초로 주요 업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규 포럼 개발이 제안되고, 가치사

슬의 통합, 업종 내의 특화를 통한 재편, 공급자 개발, 신제품 공동 개발, 수출 제

휴, 투자 협력, 인력개발프로그램과 같은 다양한 협력 유형이 제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MERCOSUR 생산통합의 주요 성공 사례로 간주되는 ‘자동차산업 강화 

및 상호보완 프로그램(Programa de Intensificación y Complementación 

Automotriz)’과 ‘석유ㆍ가스 산업 공급자 개발프로그램(Programa Mercosur 

de Desarrollo de Proveedores para el Sector de Petróleo y Gas)’이 제안

되고, 구조수렴기금(FOCEM)과 브라질산업개발청(ABDI)의 지원을 바탕으로 

실행되었다.

이와 같은 장기에 걸친 생산통합의 제도화는 2012년의 Decisión CMC No.

67/12를 통한 ‘MERCOSUR 생산강화기제(MFP: Mecanismo de Fortalecimiento 

28) PIPM의 주된 목적은 MERCOSUR 기업의 상호보완적인 생산 강화에 기여하는 것이었다. 특히 

MERCOSUR의 통합 심화를 위한 중소기업과 상대적으로 경제적 소국인 회원국 기업의 생산사슬 통

합을 강조했다. 이외에 PIPM은 회원국 기업의 역내 및 세계시장 접근성 개선, 역내 기업간의 제휴 강

화, 동일 생산부문 중소기업의 제휴 전략 장려, 역내 기업간 기술이전 기구를 활용한 비대칭성 극복 등 

17대 세부 목표를 제시하였다. MERCOSUR/CMC(2008), pp.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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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iva del MERCOSUR)의 규정지침’ 발표로 완성되었다. 결의안은 역내 

생산구조의 강화와 다각화를 위한 MFP의 목적과 조직 및 기능에 관한 일반 지침

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후 추진되는 MERCOSUR의 모든 생산통합 사업은 

MFP 지침을 준용하고 있다.

□ 일반 목적

 - 경제적 효과 창출 역량을 보유한 것으로 공동 확인한 부문(업종)에서 대규모 구조적인 사업이나 

구상을 실행하여 경쟁력을 향상함으로써 역내 생산구조의 강화 및 다각화에 기여

□ 세부 목적

 - 보완과 특화 전략을 기반으로 역내생산조직을 강화 및 다각화하기 위한 사업 혹은 구상을 발굴, 

평가, 승인, 실행하는 방법론 구축

 - 현재 및 잠재적인 역량을 확인하기 위해 생산강화사업 제안 대상인 생산부문의 종합평가를 촉진

 -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동시에 다른 생산사슬로 이익을 확장할 수 있는 생산사슬의 체계적인 경

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의 설계 및 구현을 촉진

 - 민간-공공 기업간의 연합과 역내 공급자망 촉진

 - 생산강화사업 혹은 구상의 실행가능성에 기여할 목적으로 금융, 규제, 상업 및 물류 체계 등에서

의 조정 수요를 파악

 - 기존의 생산역량 활용과 신규의 생산 잠재력 개발을 통한 균형적인 역내무역 활성화

 - 유치산업 강화 및 공동 발굴된 특정 경제부문의 구조조정에의 기여

 - 전략부문의 투자, 혁신 창출, 인적자원 역량개발을 위한 공동사업의 개발을 통하여 기술이전을 원

활화하는 수단을 MERCOSUR에 설치 

□ 조직 및 기능

 - CMC, GMC의 권고를 바탕으로 MFP를 전반적으로 조정할 기구를 설치

 - MFP 승인 사업 혹은 구상의 효과적인 실행에 필요한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높은 수준의 의사결

정과 기술적 역량을 지닌 특정 부문별 위원회를 설치

 - 기능

  ∙ 조직 및 구성

  ∙ 조정기구의 일반적 및 특정의 권한

  ∙ 생산강화사업 혹은 구상의 실행을 관찰하는 책임기구인 부문별 위원회의 일반적 및 특정의 권한

  ∙ 1단계 기능을 위한 우선 부문의 발굴

  ∙ 회원국에 의한 사업제안 조건 및 유형

  ∙ 사업 수용 적격 기준

  ∙ 사업의 평가, 조정, 개발, 관찰 활동의 정의

  ∙ 민간부문과 기타 관련 부문의 참여 방식

  ∙ 승인된 사업 혹은 구상의 실행을 관찰하는 방법론

  ∙ 생산이슈 관련 MERCOSUR 전문기구 혹은 기타 기구와의 연계 및 의사소통

자료: MERCOSUR/CMC/DEC, No.67/12를 저자 요약. 

글상자 2-1. MERCOSUR ‘생산강화기제(MFP) 규정지침’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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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MERCOSUR는 구조수렴기금(FOCEM, Desición CMC No. 18/05 

y 24/05) 이외에 PIPM 지원용으로 중소기업지원기금을 설립하고, GMC 산하

의 특별작업반(Grupo Ad Hoc Fondo MERCOSUR para las MIPYMES)을 

통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중소기업지원기금과 관련한 후속사업으로

는 생산통합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 설립(Decisión CMC No. 

41/08), 회원국별 보증기금 초기 납입금(1억 달러) 분담(브라질 70%, 아르헨

티나 27%, 우루과이 2%, 파라과이 1%, Decisión CMC No. 42/08), 보증기

금 이행 자문위원회 설치(Decisión CMC No. 43/08) 등이 결정되었다.

다. 생산통합의 주요 추진 사례

MERCOSUR의 생산통합 실무를 담당하는 제도의 기원은 ‘산업’하부분과

(SGT No.7 ‘Industria’)이고, 생산통합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은 ‘MERCOSUR 

생산사슬 경쟁력포럼 프로그램(Programa de los Foros de Competitividad 

de las Cadenas Productivas del MERCOSUR, Decisión CMC No. 23/02)’

이다. 2002년 CMC에 의하여 설치된 시범사업의 목적은 파라과이와 우루과이 

기업의 참여 활성화를 바탕으로 역내 발전을 이끌 가치사슬과 상호보완성을 확대

하여 MERCOSUR의 생산통합 과정을 촉진하는 데 있었다. 이와 같은 포럼은 역

내 각 업종의 생산사슬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기회, 그리고 도전과제를 논의하고 

합의를 모색하는 생산부문(기업, 근로자)과 회원국 정부 간의 대화의 장으로 평가

되었다.29) 최초로 시도된 경쟁력 포럼 시범사업인 ‘목재 및 가구산업(FCCMMM: 

Foros de Competitividad de la Cadena de Madera y Muebles del 

MERCOSUR)’은 다른 업종으로 확대되는 기초가 되었다. 이 포럼이 제공하는 수

단은 다양하고,30) [그림 2-6]에 나타나듯이 구조적으로는 민간과 공공부문 간은 

29) Secretaría del MERCOSUR(2006), p. 17. 

30) FCCMMM이 제공하는 주요 수단은 △대화와 협력 기반 조성 △회원국 성공사례(경험 및 정책)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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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회원국 정부간의 합의를 창출하려는 모색이었다.

한편 GIP는 기술분과(Sub Grupo Técnico No. 14)로 개명(Decisión CMC 

No. 12/12)되어 4대 축(업종별, 수평적, 자금, 기타)을 중심으로 활동했다. 첫

째, 생산통합소위원회(CIP: Comités de Integración Productiva)가 경쟁력 

포럼을 대체하여 실시한 활동과 FOCEM 사업을 포함하여 SGT No. 14가 수행

한 주요 업종별 생산통합 활동은 [표 2-3], [글상자 2-2], [글상자 2-3]와 같이 

다양하다.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되는 자동차

부품과 석유ㆍ가스 통합 시범사업을 포함하여 MERCOSUR 역내에서 경쟁력

을 보유하거나 발전 잠재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 다양한 업종의 수직적 통합 

확산 △기업인 간의 연결 및 정보 지원(특히 소규모 경제국) △회원국 기업체 간 중개 △역내수준의 비즈니

스회의 촉진 △역내 생산통합 개발(공급자 개발 프로그램) △지역수준에서 약점이 존재하는 생산사슬의 

주요 단계(사례: 목재가구산업의 경우 수출용 제품 설계 경연)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수단 장려 △역내 

기업네트워크(지식, 연구, 무역, 제도 등) 형성 지원 △생산사슬 관련 국별 정책 조정 원활화 및 양성 

△장기적인 MERCOSUR 공동정책 기여 △지역상표 강화 등이다. Melamud(2014), p. 41.

자료: Secretaría del MERCOSUR(2006), p. 19. 

그림 2-6. MERCOSUR 생산성 포럼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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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제안연도) 현황

금속가공(2009)

- (아르헨티나) 생산정보 관심 기업 매핑, 생산사슬 검토, 기업 데이터에 

기초한 해체(desintegración) 유발 부분 분석, 합작사업ㆍ기술이전ㆍ

공급자 개발 등을 위한 워크숍 등 실시

태양에너지(CIP)(2012)

- (아르헨티나) San Juan 주 에너지기업(Empresa Provincia de Energía)이 

설계한 태양열 발전 시범 플랜트를 주목

  ∙ 2011년부터 생산(연산 2,200MW) 

- 2012년 11월 회원국 1차 회합(산후안 주) 이후 지연

동물 의약품(2008) - 기업 지도와 보완 가능성 작성 제안

항공(CIP)(2010)

- 회원국 항공당국과 항공기업의 인증 필요성에 노력

- (브라질) 역내 항공사업 매핑 양식 정의와 회원국 역량에 기초한 생산 

통합과 보완 기회 확인 및 공개를 제안

- (브라질) 2011년 ‘제1차 Embraer 기술자 방문단’ 조직, 추진

- (아르헨티나) 2013년 엔지니어-기업인의 항공기 제조업체(FAdeA) 방

문 주선(연기)

- 역내 기초 훈련기 및 무인항공기(VANT) 개발과 제작을 위한 UNASUR 

구상 모니터링

- 아르헨티나 기업 비즈니스대표단, São José Dos Campos 클러스터

를 방문(2013년 7월)으로 기업간 전략적 제휴 기회를 지속적으로 모색

풍력(CIP)(2010)

- 풍력발전은 정치적으로 역내 금융지원, 역내부품조달비율 보호, 역외 

장비 및 MERCOSUR 풍력터빈업체 인가(풍력단지 입찰 우대 포함)를 

위한 공동정책 요구

- 역내 생산가능 지역 매핑

- 생산통합 촉진을 위한 국별 제도 및 규정 조화

- 생산통합에 유리한 약정과 특정 조건으로 Eletrobas(브라질) 및 UTE

(우루과이)가 추진했던 시범사업을 재추진

조선(CIP)(2009)

- MERCOSUR 사무국, 브라질 요청으로 역내 조선업 조사 준비

- 목적: ① 회원국 조선과 해운업의 규정 비교 ② 역내조달비율 확대, 대

외공동관세(14%) 유효성, 중고선박 수입 금지, 선박부품 카탈로그 운

용 등에의 영향 평가

- 역내 조선업의 민감 부분은 선박건조금융을 제한하고 브라질 국내생산

에 유리하게 적용하는 BNDES 규정에 의한 비대칭성(건조선박의 국내

산 여부를 판단하는 역내부품조달비율에 따라 금융지원 결정) 

완구(CIP)(2011)

- GMC 부속 생산통합그룹(GIP)에 완구산업 생산통합사업 입안 지시

(Decisión CMC No.60/10 및 No.37/11) 

- GIP, 생산사슬 촉진 목적의 통합프로그램 작성 중

- 브라질, 회원국 핵심부문들이 생산통합실행계획 작성을 위한 생산부문 

간의 활동 협력 주장

- 브라질완구제조협회(ABRINQ), 진행 중인 생산통합 계획 제출: 완구 

생산의 지역화, 역외(중국) 경쟁으로부터의 보호 

- GMC, 완구산업 대외공동관세 수준 수정 전망

표 2-3. 기술분과(SGT No. 14)의 주요 업종별 생산통합 활동



제2장 MERCOSUR 경제환경 변화와 전망 • 47

노력이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이다.

둘째, SGT No. 14에 의해 수행된 수평적 생산통합 활동에는 ‘CIP Clusters/

현지생산준비(APLs: Arranjos Productivos Locais)’와 생산강화기제(MFP)가 있다. 

CIP Clusters/APLs의 주요 목적은 역내 생산통합을 위해 업종별 경험을 공유하

고 공동사업을 구상하는 데 있는바, 브라질이 관련 활동을 공유하기 위하여 제6

차 APLs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 바 있다. 다음으로 ‘생산강화기제’의 가이드라인

이 결의안(Decisión CMC No.67/12)으로 합의된바, 대형 공기업이 참여하는 사

업종(제안연도) 현황

자동차부품 통합 

시범사업(FOCEM)(2010)

- MERCOSUR 자동차산업 강화 및 보완 사업을 후방 지원하는 한시적

인(2013∼14년) 중소기업 프로그램 연결

- 브라질산업개발청(ABDI), 역내기업의 자동차부문 공급업체 참여 가능성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술요건매뉴얼 작성

- 기업 인증을 위한 역량 제공

- 역내 중소기업에 제한된 참여업체 선정 입찰: 89개 기업 선정(브라질 

44개, 아르헨티나 26개, 파라과이 10개, 우루과이 9개)

 ∙ 플라스틱, 주물, 부품, 스탬핑, 공구, 야금 관련 업체 

석유ㆍ가스 통합 

시범사업(FOCEM)(2009)

- 구조수렴기금 할당 조건 결정과 관련한 난제로 지연 중

- 아르헨티나, 컨설팅사 간의 사업 특성 유포 요청

- 우루과이, 역내 컨설팅사 간의 컨소시엄 구성을 위하여 브라질에서 자

격이 인정된 컨설팅사 활용

자료: Melamud(2014), pp. 43-45.

표 2-3. 계속

- 사업번호 및 실행기구: 00044/11, 브라질산업개발청(ABDI)

- 총 비용: US$3,929,244(역내 25%, FOCEM 75%)

- 시행기간: 2011/2013

- 목적: MERCOSUR 자동차산업 성장 및 생산사슬 통합

- 목표: 소규모 부품 공급업체의 경쟁력 강화, 수입대체 지속성, 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기회 접근

성을 활용한 수출 증진

- 사업 구성: 공급업체 경쟁력 개발, 사업기회 접근성, 기술 확산, 사업 관리 및 관찰

- 활동: 특화 및 기술 신장, 전문화, 모범관행 보급, 무역 촉진, 혁신 및 기술 확산

- 수혜자(직접): 역내 1,200여 개 자동차부품 기업(100여 개 Tier 3 및 4의 소기업에 초점)

- 수혜자(간접): 의장 및 시스템 산업, 원자재(화학, 전자, 철강) 공급업체, 통신서비스, 금융 에이전트, 

물류기업

자료: Melamud(2014), pp. 50-51.

글상자 2-2. FOCEM의 MERCOSUR 자동차산업 강화 및 보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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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과 물리적 인프라 사업과 같은 대규모 생산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금융상

품과 규제 프레임을 논의하고 있다.

셋째, 생산통합과 관련한 금융지원이다. 전술한 바 있듯이 MERCOSUR의 

중소기업 보증기금(2008년 설립 결정)이 2012년에 구조화(Decisión CMC 

No.17/12) 과정을 거쳐 기본적인 금융상품의 특징, 규칙(Decisión CMC 

No.46/12), 참여 기관의 요건 및 책임 규정 마련 등을 통해 발전했다. 기금은 

생산통합 활동에 참여하는 역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었는데, 주

로 금융기관이 제공한 신용을 보증하거나 국내 보증기관이 제공한 보증을 재보

증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보증대상 신용은 생산통합사업, 역내무역용 투자사

업, 다른 회원국의 기업과 통합된 것으로 간주되는 독립회사, 국경지대 지자체

- 사업번호 및 실행기구: 00045/11, 브라질산업개발청(ABDI)

- 총 비용: US$3,672,236(역내 25%, FOCEM 75%)

- 시행기간: 2011/2013

- 목적: 회원국별 거점기업(anchor) 수요 및 필요에 따라 공급업체(잠재 및 실효 기업)의 통합 및 보

완을 통한 MERCOSUR 석유ㆍ가스 산업 생산사슬 강화 활동 개발

- 사업 구성

  ∙ 정보 관리: 사업진흥 필요 정보(경쟁력이 낮거나 역외 수입제품군, 거점기업 구매 정책, 사업 참

여 공급업체, 회원국 공급업체를 위한 석유ㆍ가스 산업 생산사슬의 거점기업에서의 사업기회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매핑, 생산, 유포

  ∙ 경쟁력 제고: 사업 참여를 위해 정보관리에서 선별된 공급업체의 경쟁력 제고와 관련한 활동 촉

진(경영 역량 개발, 기술혁신 촉진)

  ∙ 시장접근: 역내 생산사슬의 거점기업을 대상으로 한 재화 및 서비스 공급업체의 시장개척 및 사

업발굴을 위한 활동 개발 

  ∙ 관리 및 지배구조: 사업 시행ㆍ관찰ㆍ평가 촉진 

- 기대 편익

  ∙ 기업간 연결 및 통합을 통한 역내 생산사슬 강화

  ∙ 역내 생산사슬의 공급업체와 거점기업 간의 판매량 및 상품 수 증대

  ∙ 역내 생산사슬 기업간 교역 촉진

  ∙ 소규모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역내 기업간 경험 공유를 통한 경영 모범관행 확산

  ∙ 기술혁신 접근성 제고를 위한 기술이전 협정 촉진

- 수혜자

  ∙ 회원국 중소기업(역내 생산사슬 편입 역량 제고, 특히 파라과이 및 우루과이 공급업체 개발을 목표)

자료: Melamud(2014), pp. 51-52.

글상자 2-3. FOCEM의 석유ㆍ가스 산업 생산사슬의 공급업체 선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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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입주한 기업이라는 요소들과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보증대상 신용

은 생산설비의 구축ㆍ확대ㆍ현대화를 위한 고정자본 투자, 임시적인 공동 운

전자본 투자, R&Dㆍ마케팅ㆍ훈련ㆍ혁신 등 무형자산 투자, 2개국 이상의 기

업이 참여하는 기업 설립(참여기업의 독립성을 존중 및 유지) 목적의 합작투자, 

역내무역 사업 등에 활용된다.

마지막으로 지역생산통합 관련 기타 활동에는 MERCOSUR 지자체와의 협력

(FCCR: Cooperación GIP-Foro Consultivo de Municipios, Estados 

Federados, Provincias y Departamentos del MERCOSUR)과 공동무역사

무소네트워크(ROCOCOM: Red de Oficinas Comerciales Conjuantas del 

MERCOSUR)가 있다. FCCR의 주된 업무는 생산통합, 국경통합, 그리고 역내 

시민권 촉진과 관련이 있는데, 특히 생산통합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 가운데 

개선할 점을 발굴하는 것이다. ROCOCOM의 목적은 역내에서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의 공동무역을 촉진하여 MERCOSUR의 세계무역 참여를 증진하는 것이다. 

제45차 CMC는 첫 공동사무소를 아프리카 지역에 설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라. 생산통합의 평가

생산통합은 비대칭성을 특징으로 하는 MERCOSUR 역내 경제의 구조적인 

수렴을 가능하게 하여 MERCOSUR 발전에 긍정적인 결과를 미친다. 또한 생

산통합 관련 주체들의 발전, 상호 보완적인 생산통합을 통한 역내 사업의 확산,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역내기업의 GVC 편입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통합 의제이

다. 이외에도 생산통합 촉진을 위한 회원국과 공동체의 정책, 전략, 지원수단, 

필요 자원의 효율적인 배치 등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와 같은 생산통합과 관련한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최근까지 추진된 

MERCOSUR의 생산통합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업종별 수직적 통

합 노력과 수평적 제도 마련을 통해 거둔 성과는 긍정적인 평가 대상이다.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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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및 화학제품(제약), 일반기계(농업기계 포함), 자동차 등의 생산사슬에서 나

타나는 산업 내 무역 성장과 자동차산업31) 및 석유ㆍ가스  산업32) 생산사슬에 

참여한 기업들이 거둔 성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업종별 경쟁력 포럼

의 목적과 같이 최근까지 추진된 MERCOSUR의 주요 생산통합 활동이 대부분 

중소기업과 소규모 경제국에 초점을 두고서 MERCOSUR의 비대칭성을 완화하

려는 데 있었기 때문에 성과 달성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뒷받

침하는 분석으로서 García y Graña(2015)는 다국적기업이 주도하는 MERCOSUR 

역내생산사슬에서 전술한 업종별 생산사슬이 긍정적인 외부효과와 기술적 확산

을 바탕으로 생산통합을 활성화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왜냐하면 

다국적기업의 전략은 비용 최소화를 위해 자회사를 특화하고 역내생산사슬에의 

긍정적인 잠재효과를 제한하는 형태의 역내외 생산과정을 조직하여 시장 개척에 

매진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33) 또한 전술한 주요 업종별 수준에서의 무역보

다 MERCOSUR 수준의 역내무역을 감안할 경우 생산통합의 실질적인 성과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7]에 나타나듯이 2015년부터 수출기준 

역내무역 비중은 개선되고 있지만 생산통합정책이 본격화된 2005∼06년 수준

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림 2-8]에서처럼 수입기준 역내무역 비중 추이 또

한 수출기준 역내무역 비중과 유사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MERCOSUR의 비대칭성 완화와 생산통합에의 중소기업 참여 정착을 

모색하면서 역내 생산부문에 가장 유용한 생산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통합체와 

31) 자동차산업 생산통합사업은 최종단계에 도달하여 2017년 상반기 결과 보고를 앞두고 있다. 최종 공

식결과는 여전히 발표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부품공급기업의 경쟁력 향상, 비즈니스 기회 창출, 기술 

보급 등을 바탕으로 몇 가지 지표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 IDB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 참여기업들의 생산성은 평균 46.14%, 투입된 장비의 효율성은 30.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공정의 리드타임은 76%, 기계 등 라인의 셋업은 51%, 그리고 제품 인도 지연율은 87% 각각 

감소하였다. Banco Interamericano de Desarrollo(2016), p. 106.

32) 중소기업 중심의 생산통합을 강조한 자동차산업 생산통합사업과는 달리 전후방 연계효과가 큰 거점 

기업의 참여를 활용한 석유ㆍ가스 산업 통합 사업은 현재도 진행형이어서 평가하기 어렵지만,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 공급업체들의 성장과 역내 석유 및 가스시장의 발전이 예상되고 있다. Banco 

Interamericano de Desarrollo(2016), p. 108.

33) García y Graña(2015), Trucco ed., p.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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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MF DATA(2017b),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http://data.imf.org(검색일: 2017. 7. 28)를 활용 저자 작성.

그림 2-7. 수출기준 역내무역 비중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IMF DATA(2017b),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http://data.imf.org(검색일: 2017. 7. 28)를 활용 저자 작성.

그림 2-8. 수입(cif)기준 역내무역 비중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각 회원국이 마련한 공동정책들도 기대한 목적 달성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한계의 주요 원인을 IDB는 정책적으로 제안된 실행방침들이 

민간기업 주도로 진행되면서 대부분 중단된 것에서 찾고 있다.34)

34) Banco Interamericano de Desarrollo(2016), pp. 11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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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외통상정책의 변화 및 전망

가. MERCOSUR 대외통상정책 변화

출범 이후 MERCOSUR의 대외통상 의제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온 정책 방

향은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와 ‘탈자유주의 지역주의(post- 

liberal regionalism)’이다. 전자의 경우에서 MERCOSUR는 미주자유무역지

대(FTAA)나 유럽연합(EU)과의 무역협정, 그리고 중남미통합연합(LAIA)에 속

하는 중남미 국가들과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반면, 후자에서는 남-남협력

에 집중하면서도 통합체 내부의 규제환경(보호주의 성향) 유지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선진국과의 협정 체결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MERCOSUR

를 주도해온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정치 지형 변화, 세계무역체제로의 통합 

심화를 위한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협정 체결 필요성 증대, 글로벌 대형 무역협

정 체결 추진과 같은 다양한 역내외 통상환경 변화는 MERCOSUR에 새로운 

단계의 대외통상정책 방향을 설정할 필요성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MERCOSUR의 새로운 대외통상정책 방향은 FTA와 같은 특혜무역협정 협상

을 위해서 과거보다 더욱 복잡하고 어려운 다음과 같은 대외환경에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먼저 1980년대 중반 유럽과 북미(미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 CUSFTA)에

서 출현한 지역주의(regionalism)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간의 정치 및 경제

적 협력관계가 형성되는 기회를 맞아 남미남부지역에 통합협정을 출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즉 MERCOSUR는 중남미 다른 소지역 통합체보다 늦게 출범

했지만 가장 광범위한 수준에서 통합을 추진함으로써 ‘개방적 지역주의’로 명

명되는 대표적인 통합체가 되었다. ‘개방적 지역주의’는 회원국 간의 무역 및 

투자 자유화가 역외 국가에 대한 개방과 동시적으로 추진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통합의제도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이외에 투자, 공공조달, 경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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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포괄한다. 따라서 MERCOSUR의 ‘개방적 지역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는 역내 통합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브라질의 절대적인 정치 및 경제적 영향력 아래에서 ‘개방적 지역주의’를 바

탕으로 추진된 MERCOSUR의 모델은 출범 직전인 1994년에 결정된 관세동

맹이고, 대외공동관세(CET)는 주요 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MERCOSUR 관세

동맹의 특징은 불완전성에 있다. 국가별 및 업종별 폭넓은 예외인정과 회원국

별 이질적인 특별수입제도로 인해 무관세 품목을 포함한 수입품의 35%만이 

CET 적용대상이 되었고, 공동관세법과 회원국 간 관세수입 배분 절차와 같은 

공동통상정책의 주요 분야들이 이행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브라질 주도의 

불완전한 관세동맹 모델은 MERCOSUR의 대외전략에서 역외와의 양자 무역

협상에 참여하는 회원국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한편, 역설적으로는 선진국과의 

협상력을 제고하는 기능을 수행했다.

‘개방적 지역주의’ 단계에서 MERCOSUR의 대외통상 의제는 FTAA와 EU 

중심의 협상과 역외 중남미 국가들과의 협상으로 양분되어 전개되었다. 이러한 

MERCOSUR의 양대 대외통상정책 전개 과정은 확연한 차별성을 보였다. 즉 

FTAA와 MERCOSUR-EU 협상에서는 단일 블록으로서 공동의 제안서 작성과 

입장 표명이, 중남미 국가들과의 협상에서는 양자적 제안과 입장이 우선시 되었

다. 먼저 FTAA와 EU와의 협상에서 MERCOSUR의 입장은 브라질의 이해와 

비전에 영향을 받았다. 상품 관세 인하 및 철폐는 물론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모델을 따르는 서비스무역, 투자, 지식재산권, 정부조달 등과 관련한 

협상에서는 대체적으로 방어적이었다. 방어적 입장에서 유일하게 예외적이었

던 주제는 MERCOSUR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공격적이었던 농업부문의 협상

이었다. 이러한 결과로 다양한 의제를 담은 FTAA와 EU와의 협상은 성과를 거

두지 못했고, 최근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대형 FTA에도 MERCOSUR 회원국이 

참여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다음으로 1995년 1월 CET의 발효로 인하여 

MERCOSUR 회원국들은 블록으로서 LAIA 회원국과 기체결한 양자협정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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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MERCOSUR는 새로운 경제보완협정(ACE)을 

칠레(1996년), 볼리비아(1997년), 안데스공동체(CAN) 회원국(콜롬비아, 베네

수엘라, 에콰도르, 2004년), 페루(2005년), 멕시코(2002년)와 각각 체결했다. 

CAN 회원국 및 멕시코와의 협상은 시장개방 수준 등에 대한 MERCOSUR 내

부의 입장 차이로 다소 장기적이고 어려운 과정을 거쳤다. 브라질의 소극적인 

개방 입장으로 멕시코와의 자유화 품목 수는 제한되고, 자동차교역을 자유화하

는 부분협정35)이 체결되었다. LAIA 국가들과의 재협상이 갖는 시사점은 제3국

에 차별적인 특혜관세 양허와 대외통상정책의 확장으로 CET의 의미가 지속적

으로 훼손된다는 점이다. 또한 대부분의 협정이 상품 양허 수준이 제한적이고 

자동차산업처럼 특정 상품에 대한 직접적인 일반 규율이 부가되었다는 점이다.

남미지역의 정치 지형이 변화(좌파 정부 등장)하면서 MERCOSUR의 대외

통상정책 방향도 ‘탈자유주의 지역주의(post-liberal regionalism)’로 이동

했다. post-liberal regionalism은 협상의 우선순위를 규정한 특징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정치적 동맹을 강조하는 남-남 협력에 초점을 둔 반면 선진국과의 

협정은 반대했다. 다자협상을 포함한 일반적인 무역협상에서도 역내 발전정책

을 위한 규제를 유지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었다. 비록 FTAA 협상 폐기(2005

년)와 EU와의 협상 중단(2004년)의 책임을 MERCOSUR에 전적으로 전가할 

수는 없지만 선진국과의 협상이 MERCOSUR 대외통상정책 방향에서 제외되

었다는 점에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좌파 정부의 입장이 일정 정도 작용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과정에서 MERCOSUR는 지연되던 LAIA 국가와

의 협상 완료와 역외 국가 및 블록과의 무역협정 체결을 모색했다. 정치적 목적

에 우선순위를 두고서 2004년에 남아프리카관세동맹(SACU) 및 인도와 체결

한 제한적인 무역협정과 베네수엘라의 MERCOSUR 회원국 가입(2005년)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post-liberal regionalism 시기 MERCOSUR 대외통상

정책의 결정요인은 정치적 요인 이외에도 블록 내의 경제 대국과 소국 간은 물

35) 경제보완협정 제55호(ACE No.55)로, 2012년에 갱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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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간에 심화된 비대칭성이 작용했다. 특히 경제위기로 

인해 아르헨티나가 세계경제로부터 일정기간 고립된 가운데 주요 신흥시장으

로서 브라질 위상의 제고(다자주의와 WTO 우선순위, IBSA 및 BRICs를 통한 

역외 신흥국과의 협력 확대)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 대외적으로 고립된 아르헨

티나는 베네수엘라,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했다. 이에 MERCOSUR의 

대외통상정책도 경제적 중요성이 낮은 이스라엘(2007년)과 이집트(2010년)

와의 FTA 체결을 제외하고는 거의 추진되지 못했다.

한편 최근 EU와의 협상 재개와 캐나다를 비롯한 기타 국가들과의 FTA 협상 개

시 가능성은 MERCOSUR의 협상 동력을 활성화할 전망이다. 그러나 브라질이 

주도하는 MERCOSUR의 기존 협정 심화 및 신규 협정 체결에 대한 높은 관심과

는 별개로 글로벌 경제 환경과 미국을 필두로 하는 보호주의의 재등장으로 인해 

대외통상정책 추진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질과 아르헨

티나에서 post-liberal regionalism을 주도했던 정권의 교체는 MERCOSUR에

서 새로운 단계의 대외통상정책이 시작될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나. 글로벌 통상협상 환경 변화와 MERCOSUR의 선택

post-liberal regionalism 시기에 상실한 MERCOSUR의 대외통상정책 

추진동력의 회복 여부가 불확실한 가운데, 세계경제 환경은 MERCOSUR의 주

요 무역협상 대상국 및 통합체의 행보를 제한하고 있다. 대표적인 경향은 세계

무역 성장의 지속적인 둔화, 미국 및 Brexit 절차를 진행 중인 영국의 사례와 

같은 보호주의 강화 가능성, 그리고 폭넓은 의제를 담고 있는 주요 지역의 대형 

FTA 협상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는 MERCOSUR 대외통

상정책이 기존의 제한적인 협상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경우 변화하는 세계무역

의 역학 및 지배구조와 충돌할 것을 시사한다. 왜냐하면 MERCOSUR를 둘러

싼 다자 및 양자 무역협정 협상 환경이 더욱 복잡해지고, 협상이 추진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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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주의 입장을 강하게 견지해온 MERCOSUR는 더욱 공격적인 개방 요구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세계무역이 1990년대의 무역자유화, 생산 분업과 GVC 발전에 기초한 아

시아 신흥국 부상, 그리고 세계화의 가속화로 확장국면을 지속했지만, 2008∼09

년의 금융위기를 계기로 침체된 이후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세계무

역의 감속에 대해 일시적인 현상으로 간주할 수도 있지만 향후 구조화될 수 있다

는 분석들이 증가하고 있다. Constanescu, Mattoo, and Ruta(2015)는 최근 

세계무역 감소에는 장기적인 요소가 있다고 주장한다. 즉 1990년대 세계무역 확

장을 촉진한 GVC에서 생산 분할 과정이 주요국인 미국과 중국에서 2000년대 초

에 성숙(생산 분할 변동률 하락)하고, 최근 양국 무역의 소득탄력성이 급격하게 

감소했다는 것이다.36) Ferrantino and Taglioni(2014. 4. 6)는 GVC에서 생산

이 이루어지는 매우 복잡한 상품의 무역이 단순 상품보다 최근의 경기침체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는 데 주목하여 긴 생산사슬에서 생산되는 복잡한 상품이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37) Gros(2016.  3. 8)는 세계무역 추이와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 간의 관계에 주목하여 무역액과 무역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38) 즉 원자재 가격 하락은 수출국의 경우 가처분 소득 및 제조

품 수입 역량 감소를, 주로 선진국인 수입국의 경우 제조업 수출 감소를 지속하게 

하는바, 최종적으로는 세계무역의 저성장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점이다.

다음으로 세계경제는 1990년대 이후 가속화된 자유화, 원자재 붐, 그리고 

생산 분할 확산과 더불어 장기 호황을 맞이했지만, 최근에는 보호주의와 민족

주의의 재등장이라는 환경에 처해 있다. 특히 보호주의의 수사들이 세계무역의 

지배구조에서 주요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미국)와 지역경제권의 리더(영국의 

36) Constantinescu, Mattoo, and Ruta(2015), p. 6.

37) Ferrantino and Taglioni(2014. 4 .6), “Global value chains in the current trade slowdown,” 

http://voxeu.org/article/global-value-chains-current-trade-slowdown(검색일: 2017. 6. 12).

38) Gros(2016. 3. 8), “The End of Globalization?” https://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 

stagnating-global-trade-low-commodity-prices-by-daniel-gros-2016-03?barrier=acce

ssreg(검색일: 2017.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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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xit), 그리고 국제기구(WTO 무역원활화 협정 승인 난관)에서 확산되었다. 

이러한 보호주의의 재등장은 상품 무역뿐만 아니라 노동과 자본 이동을 제한하

는 민족주의(反이민 및 자결 정서) 확산과 함께하고 있다. 무역제한조치 도입과 

보호주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을 분석한 WTO 보고서에 따르면, 통계적으로

도 보호주의 경향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39) 단기간 조사를 통해 집계

된 무역규제조치 도입 증가가 지속될 것이라는 증거는 없지만, 세계 무역과 생

산이 침체되어 있는 현재의 세계경제 환경에서는 많은 국가들이 국내생산 촉진

을 목적으로 비관세장벽과 무역 및 산업정책 수단들을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록 미국의 탈퇴로 추진력을 상실했지만, 2015년 환태평양경

제동반자협정(TPP)의 타결은 특혜관세를 통한 무역이 여전히 유효하고 주요 

세계시장 간의 경제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범대서양 무역투

자동반자협정(TTIP)의 협상 진전과 중남미지역의 미니-메가 FTA인 태평양동

맹(PA)의 발전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참여국 규모, 협상 기간 및 협상력, 의

제 범위 및 합의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면 대형 FTA의 출범 이후 세계무역 지배

구조와 투자는 물론 추가 가입을 원하거나 대형 FTA 회원국과 별도의 협정을 

추진하는 국가 및 경제블록에 미칠 영향은 지대할 것이다.

전술한 세계무역 성장 후퇴의 구조화, 보호주의, 그리고 더욱 분할된 국제무

역체제 재편(대형 FTA, 지역 및 양자 무역협정 활성화)은 post-liberal 

regionalism에서 새로운 대외통상정책 단계로 진입하려는 MERCOSUR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이다. 특히 MERCOSUR 회원국이 더욱 적극적인 대외통상

정책 수립에 합의할 경우 어렵게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게다가 복잡한 대외환

경 변화에 맞춘 대외통상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회원국들이 극복해야 할 역내 

과제도 있다. 즉 회원국 간의 생산구조(특화)와 비교우위 차이로 인해 통상협상 

39)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월평균(2016년 5월 중순∼10월 중순) 신규 무역규제조치 도입 건수는 17건

으로 직전 보고서의 21건보다 줄어들고, 2009년 이래 기록하고 있는 월평균 수준으로 회복되었

다. 그러나 2008년 이래 G20 국가에서 도입된 1,671건의 무역규제조치 가운데 2016년 10월 중

순까지 408건만 해소되어 미해결 누적 건수가 직전 보고서 때보다 5.6% 증가한 1,263건을 기록했

다. WTO(2016),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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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나타났던 trade-off를 극복하는 동시에 중소득국 대비 높은 수준인 

공산품 보호를 낮춰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역내외 도전이 극복하기 힘든 장

벽만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WTO에는 MERCOSUR 회원국이 가입할 수 있

는 협상을 종결한 공공조달협정과 IT 협정과 같은 다자협정이 있고, 특혜무역

협정에는 협상을 약속한 사례(EU)와 FTA로의 심화를 위한 재협상 추진 가능 

사례(인도, 남아공, 캐나다, LAIA 회원국)가 있다. 또한 기존의 부분적용협정

과 FTA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중남미 전 지역을 아우르는 지역의 대형 FTA(중

남미자유무역지대)를 추진할 수도 있다.

다. 주요 무역협상 추진 동향 및 전망

1) MERCOSUR의 무역협정 체결 및 추진 현황

MERCOSUR의 운영에서 장기간 정책적 우선순위를 차지하지 못한 대외통

상정책은 2016년 하반기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정권 교체를 계기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2017년 들어 MERCOSUR의 활성화와 개방 촉진을 

위한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간의 정상회의는 역외 국

가 및 경제블록과의 통상관계 강화를 위한 협력을 논의하고, EU, 중국, 일본, 멕

시코, 미국, PA 등과의 교역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 방안으로 FTA를 비롯한 무

역협정 협상의 적극적인 추진에 합의했다. 전술한 바처럼 다양하고 복잡한 대내

외 환경에서 2017년 현재 MERCOSUR의 대외통상정책은 전환기에 대면한 것

으로 판단되는데, 단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난제는 MERCOSUR를 실질적으로 

주도해온 브라질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치위기와 경제난이 될 것이다.

[표 2-4]에 나타나듯이 MERCOSUR는 개방적 지역주의를 표방하면서 출범 

후 다양한 역외 국가 및 경제블록과 FTA 추진의 전제가 되는 기본협정을 체결

했다. 또한 특혜무역협정(PTA), LAIA 체제하의 부분적용협정(사례: 자동차협

정) 혹은 경제보완협정(ACE), FTA 등을 체결한 후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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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종류 대상국 체결일 발효일 비고

기본협정1) EU 1995. 12. 15 1999. 7. 1 -

FTA 남아공 2000. 12. 15 2000. 12. 15 -

특혜무역협정2) 인도 2004. 1. 25 2009. 6. 1
기본협정(2003. 6. 17)

PTA 부속서(2005. 3. 19)

기본협정 모로코 2004. 11. 26 2010. 4. 29 -

기본협정 GCC 2005. 5. 10 미정 GCC 미승인

기본협정 파키스탄 2006. 7. 20 미정 파라과이, 파키스탄 미승인

FTA 이스라엘 2007. 12. 18 2011. 9. 9 기본협정(2005. 12. 8)

기본협정 요르단 2008. 6. 30 2011. 8. 31 -

기본협정 터키 2008. 6. 30 미정 파라과이, 터키 미승인

특혜무역협정 SACU 2008. 12. 15 미정 아르헨티나, SACU 미승인

양해각서 한국 2009. 7. 23 -
무역투자진흥을 위한 공동전문

가그룹 구성

FTA 이집트 2010. 8. 2 미정
아르헨티나 미승인

기본협정(2004. 7. 7)

기본협정 시리아 2010. 12. 16 미정 -

FTA 팔레스타인 2011. 12. 20 미정 기본협정(2010. 12. 16)

기본협정 튀니지 2014. 12. 16 미정 -

기본협정 수리남 2015. 7. 17 미정 -

부분적용ㆍ경제

보완협정(ACE)3)

칠레 1996. 6. 25 1996. 10. 1 ACE No. 35

볼리비아 1996. 12. 17 1997. 2. 28 ACE No. 36

멕시코

(자동차협정)

2002. 7. 5

(2002. 9. 27)

2006. 1. 5

(2003. 1. 1)4)

ACE No. 54

(ACE No. 55)

페루 2005. 11. 30 2006. 2. 6 ACE No. 58

안데스공동체

(CAN)5) 2004. 10. 18
2005. 1. 5

∼4. 196) ACE No. 59

쿠바 2006. 7. 21 2007. 7. 27) ACE No. 62

브라질-멕시코 2002. 7. 3 2003. 5. 2 ACE No. 53

우루과이-멕시코 2003. 11. 15 2004. 7. 15 ACE No. 60 (FTA)8)

FTA 우루과이-칠레 2016. 10. 4 미정 -

주: 1) 기본협정은 FTA를 비롯한 포괄적 무역협정 추진을 전제로 체결.
   2) 특혜무역협정(PTA)은 양자간 좁은 의미의 무역협정.
   3) 특혜무역협정의 일종으로 부분적용ㆍ경제보완협정(ACE)으로도 지칭.
   4) 파라과이-멕시코 간 협정(ACE N. 38, 1993년)은 재협상 이후 2011년 2월 1일 발효.
   5) MERCOSUR-콜롬비아ㆍ에콰도르ㆍ베네수엘라.
   6) 7개 체결국의 양자간 발효 시기가 상이.
   7) 우루과이-쿠바(2008. 9. 3) 및 파라과이-쿠바(2009. 2. 24) 각각 발효.
   8) ACE No. 54를 기반으로 ACE No. 55에서 다루지 않은 시장개방을 포괄한 협정.
자료: MERCOSUR(2017), Normativa y Documentos Oficiales, http://www.mercosur.int/innovaportal/v/5271/11/innova. 

front/tratados-protocolos-y-acuerdos(검색일: 2017. 5. 30).

표 2-4. MERCOSUR의 주요 무역협정 체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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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을 심화하고 있다. 특히 기본협정을 체결한 국가와는 FTA 수준으로 나아

가기 위한 협상을 실시하거나 준비단계에 있고, 한국과 일본처럼 FTA 추진을 

위한 사전 예비단계에서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발효 상태인 FTA가 

남아공 및 이스라엘과 체결한 협정에 불과하여 MERCOSUR의 시장개방은 여

전히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2) MERCOSUR-유럽연합(EU) FTA

1999년 발효된 기본협정에 근거한 MERCOSUR-EU FTA 협상은 최근까지 

중단과 재개를 거듭하고 있다. 2000년 4월 개시된 협상은 1차 양허안에 대한 

합의 불발로 2004년 10월에 중단되었다. 협상타결 목표 시한이던 2004년에 

중단된 이유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FTA 양허안을 둘러싸고 종종 발생하는 

전형적인 입장 차이였다.40) 이후 2차 양허안 교환을 위해 2010년 5월에 협상

은 재개되었으나 주로 무역규범에 한정된 논의에 그쳤고, 통합체별 공동 양허

안 마련과 양측 간 양허안 의견교환 절차의 장기화로 인해 지지부진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2013년 1월 각료급 회담을 통한 상품ㆍ서비스/투자ㆍ정부조

달 관련 양허안 교환 합의, 2014년 3월 수석대표회담을 통한 상품 양허안 교환 

준비상황 점검, 2016년 5월 상품ㆍ서비스/투자ㆍ정부조달 관련 신규 양허안

(글상자 2-4, 2-5 참고) 교환 등 일련의 절차를 통해 협상은 탄력을 받고 있다.

그러나 영국의 EU 탈퇴(Brexit)와 브라질의 정치위기는 협상에 상당한 장애물

로 작용할 전망이다. 먼저 협상을 앞두고 EU의 통상협상 자원과 주의가 분산되면

서 EU 통상정책의 우선순위로 볼 수 없는 MERCOSUR가 후순위로 배제될 수 있

다. 다음으로 영국이 MERCOSUR-EU FTA의 주요 찬성국가라는 점, 주요 

MERCOSUR 시장 진출국이라는 점, 그리고 EU 농업정책과 보호주의에 대한 주

요 비판적인 국가라는 점에서 Brexit는 협상 타결의 장애가 될 것이다. 즉 Brexit

40) MERCOSUR는 EU의 농업보조금 지급과 저가의 농산물 수입, EU의 공산품 및 서비스 수출에 따른 역

내시장 타격을, EU는 통신업을 비롯한 서비스부문의 기대 이하 개방을 근거로 협상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오 외(2011), p.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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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하여 농업부문 협상에서 난항이 예상되고, 협상에 반대하는 EU 국가들의 단

- MERCOSUR 상품 양허안의 관세인하 항목은 예외 항목을 제외한 일곱 개로, 2004년 양허안과 

비교할 경우 단순화됨.

  ㅇ 2단계로 구분되었던 완전 철폐되지 않는 고정관세 항목 폐지

  ㅇ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관세인하 품목의 수입액 비중은 확대(71.1→87.0%)

  ㅇ 관세인하 최장기간 축소(17→15년)

  ㅇ 최종 연도에 완전 철폐되는 단계적 관세인하 방식(비선형→선형)으로 변경

- 비록 예외품목 수는 관세를 인하하지 않는 고정관세 품목을 포함함으로써 1차 양허안보다 크게 증

가했지만,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비슷한 수준

MERCOSUR의 상품 양허안(1차/2차)의 구조

유형

2004년 양허안

유형

2016년 양허안

무역(1998~2000, 평균) 무역(2010~12, 평균)

품목 수
브라질-아르헨티나의

대EU 수입(2000~05)
품목 수

MERCOSUR의 대EU

수입(2010∼12)

NCM
금액

(백만 달러)
%

NCM

2012

금액

(백만 달러)
%

즉시 1,168 2,402 11.9 즉시 427 3,386 5.9

3년 1,760 2,333 11.5 3년 1,353 3,963 6.9

8년 1,077 870 4.3 8년 640 1,322 2.3

10년(5년부터 

가속화)
1,889 3,362 16.6 10년 439 752 1.3

10년(6년부터 

가속화)
2,784 4,998 24.7 12년 1,652 11,476 20.0

17년(8년+

할당관세)
46 410 2.0

15년 단계적 2,723 7,299 47.6

15년 유예 342 1,728 3.0

소계 8,724 14,375 71.1 소계 7,576 49,926 87.0

고정관세

20%
64 729 3.6

-
고정관세

50%
121 2,672 13.2

소계 8,909 17,776 87.9 소계 7,576 49,926 87.0

예외 821 2,440 12.1 예외 2,453 7,457 13.0

총계 9,730 20,216 100.0 총계 10,029 57,383 100.0

자료: Banco Interamericano de Desarrollo(2016), p. 137.

글상자 2-4. MERCOSUR 상품 양허안의 주요 내용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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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로 인하여 협상 자체가 탄력을 상실할 수 있다. 다음으로 EU와의 FTA에 적극

적인 아르헨티나(2017년 상반기)와 브라질(하반기)의 MERCOSUR 순번 의장직 

- 2차 EU 상품 양허안의 관세인하 항목은 1차 양허안과 동일한 관세인하 대상 항목, 고정관세ㆍ할

당관세ㆍ진입가격* 항목, 그리고 예외 항목으로 구성

- 즉시 철폐 항목의 품목 수(4,323→5,112개)와 수입액 비중(68.4→74.0%)이 증가한 측면에서 개

선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상품이 현재 대MERCOSUR 무관세 적용 품목이라는 점에서

는 의미가 반감

- 반면에 예외 품목 수와 수입액 비중은 증가했는데, 쇠고기, 에탄올, 해바라기유, 담배, 일부 포도주 

등 MERCOSUR가 수출경쟁력을 지닌 품목을 포함

  ∙ 특히 쇠고기와 에탄올의 경우 1차 양허안에서 할당관세 항목에 포함되었던 품목

- 이러한 결과로 관세 철폐 및 인하 대상 품목의 수(9,600→8,569개)와 수입액 비중(93.6→89.2%)

은 각각 감소

EU 상품 양허안(1차/2차)의 구조

유형

2004년 양허안

유형

2016년 양허안

무역(1999~2001, 평균) 무역(2010~12, 평균)

품목 수
대MERCOSUR 수입

(1998~2000)
품목 수

대MERCOSUR 수입

(2010~12)

NCM
금액

(백만 유로)
% NCM

금액

(백만 유로)
%

즉시 4,323 13,862 68.4 즉시 5,112 34,326 74.0

4년 2,181 1,891 9.3 4년 2,480 3,338 7.2

7년 2,664 1,679 8.3 7년 537 1,895 4.1

10년 432 1,524 7.5 10년 440 1,792 3.9

소계 9,600 18,958 93.6 소계 8,569 41,352 89.2

고정관세

50%
99 217 1.1

고정관세

50%
38 13 0.0

할당관세 275 1,033 5.1 할당관세 251 1,237 2.7

진입가격 22 1 0.0 진입가격 70 636 1.4

소계 9,996 20,209 99.7 소계 8,928 43,239 93.3

예외 431 53 0.3 예외 448 3,120 6.7

총계 10,427 20,262 100.0 총계 9,376 46,359 100.0

주: *EU가 농산물에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무역제한조치로서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농산물에 최저가격을 부과. 
자료: Banco Interamericano de Desarrollo(2016), p. 138. 

글상자 2-5. EU 상품 양허안의 주요 내용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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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과 독일을 비롯한 EU 주요국 정치권의 높은 협상 타결 의지는 2017년 말 협

상 타결 가능성을 한층 제고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 스캔들로 악화

되고 있는 브라질의 정치위기는 FTA 협상력과 추진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또한 

MERCOSUR와의 FTA에 부정적인 EU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일부 세력이 브라질 

정국혼란을 이유로 EU 집행위원회의 협상 추진에 반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태평양동맹(PA)과의 협력 확대는 MERCOSUR 대외통상정책, 특히 중남미 

지역통합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2012년 출범이라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상품시장 개방을 중심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PA

는 자유무역 및 통합을 추구하는 주요 교역상대국으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특

히 92% 수준의 상품관세 철폐와 2020년 역내 무관세 교역 목표, 자본시장 통

합(멕시코 제외), 관광 및 상용비자 면제, 회원국 통상정책의 자율성 보장 등과 

같은 PA의 개방적 특성이 중남미 주변국들이 주목하는 대상이다. 즉 중남미지

역에서 PA는 LAIA 이후 낮은 단계의 지역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주역으로 발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MERCOSUR도 PA와의 협력 제고에 높은 관심으로 표명하고 있는데, 2012

년에 결의안(Dec. CMC 64/12)에서 PA 옵서버로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결의

안은 PA 회원국인 칠레, 페루 그리고 콜롬비아가 MERCOSUR의 준회원국이

고, 파라과이와 우루과이가 이미 PA의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

이었다. 비록 지역통합체 혹은 국가 그룹이 아닌 국가만을 옵서버로 허용하는 

PA의 기본협정으로 인해 MERCOSUR의 옵서버 참여는 거부되었지만, 2017

년 현재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가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다. 양측 간 

최초의 공식 접촉은 2014년 11월 협력관계 발전방향 설정을 위한 각료회의이

고, 2015년에 MERCOSUR와 칠레, 콜롬비아, 페루 간에 체결된 기존 무역협

정 심화와 WTO 무역원활화협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행동계획(Action 



64 •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경제환경 변화와 한ㆍMERCOSUR 기업간 협력 활성화 방안

Plan)을 상호 교환하면서 관계 정립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후속사

업으로 2016년 5월 개최된 외무차관회의에서 양측은 생산통합 가능성을 평가

할 수 있는 원산지 증명 및 누적, 단일무역창구(VUCE), 세관협력 및 절차 간소

화, 무역촉진, 중소기업지원방안에 대한 정보 및 모범관행 교환, 인력이동 등에

서 구체적인 의제를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41)

그러나 MERCOSUR 회원국의 적극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전술한 주요 의제

에서 양측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합의에 도달하기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정치 및 

거시 경제적 상황과는 별개로 각국의 경제구조와 양 통합체의 제도적 차이가 존

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MERCOSUR는 각 회원국이 제3국이나 지역통합체와 일

방적인 무역협정 협상 추진을 금지하고 있고, PA는 PA 회원국 각각과 광범위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역외국가에만 회원국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법

적 제한조치에도 불구하고 FTA 체결에 대한 양측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을 경우 중남미 역외국가와의 FTA보다는 다소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그 이유는 양측이 LAIA를 통해 통상의제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왔고, 

부분적용협정이라는 FTA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를 구비하여 실질적인 자유무

역을 실현하고 있기 때문이다.42) 예를 들면 최근 브라질은 멕시코와의 관계를 규

정하는 ACE No.53의 심화ㆍ확대43)와 콜롬비아와의 자동차산업 협력 증진에 

합의하고, 칠레와는 투자보호촉진협정에 서명했으며, 페루와는 자동차 교역 관

41) Banco Interamericano de Desarrollo(2016), pp. 120-121.

42) 다양한 무역협정을 바탕으로 양측은 폭넓은 자유무역을 실현하고 있는데, 2016년 기준으로 

MERCOSUR의 대PA 수출의 70%, PA의 대MERCOSUR 수출의 60%가 무관세 적용을 받고 있다. 또

한 MERCOSUR의 대PA 수입의 27%와 PA의 대MERCOSUR 수입의 17%가 향후 3년 이내에 무관세 

또는 고정관세 및 할당관세를 적용받을 예정이다. Banco Interamericano de Desarrollo(2016), 

p. 116.

43) 양국간 부분적용협정의 심화ㆍ확대는 FTA로의 발전을 전제한 것이다. 2017년 6월 멕시코 정부대표

단의 브라질 방문을 통하여 2016년 이래 중단된 무역협상을 공식적으로 재개했다. 멕시코가 브라질

의 7대 수출대상국(2016년 38억 달러)인 관계로 재계는 멕시코와의 FTA 체결을 적극 강조해왔다. 수

출품목의 80%가 자동차 부품을 포함한 제조업 제품인 관계로 브라질 최대 규모의 경제단체인 전국산

업연맹(CNI)은 양국간 FTA가 체결될 경우 제조업 수출이 약 4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브라질 

한국대사관(2017. 6. 13), http://bra-brasilia.mofa.go.kr/korean/am/bra-brasilia/policy/eco/

(검색일: 2017. 7. 6).



제2장 MERCOSUR 경제환경 변화와 전망 • 65

세철폐에 합의했다. 우루과이도 칠레와 2016년 10월 기존의 상품시장 개방에 

더하여 서비스, 협력, 환경, 지적재산권, 무역원활화, 노동권, 성 등을 포괄하는 

FTA를 체결했다. 이외에도 파라과이와 칠레는 안토파가스타 항구를 활용한 파

라과이의 보세창고(Depósito Franco) 및 자유무역지대(Zona Franca) 재운영

을 위해 노력하고, 아르헨티나와 멕시코는 2017년 FTA 협상 개시를 목표로 

ACE No.6의 심화에 합의한 동시에 17개 분야 협력협정을 체결했다.

4) 기타 무역협정 협상 동향

MERCOSUR는 다양한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무역협정의 심화, 확대, 공

고화에도 노력 중이다.44) 먼저 인도와는 특혜무역협정(PTA)을 확대하기 위한 

□ MERCOSUR와 PA는 LAIA 체제 아래 체결된 다양한 특혜무역협정을 바탕으로 폭넓은 수준의 

무역개방을 달성하고 있음

 - 2016년 기준으로 MERCOSUR의 PA로의 수출의 70%와 PA의 MERCOSUR로의 수출의 60%

가 무관세 적용

 - 또한 무관세 적용을 받지 않는 나머지 가운데 MERCOSUR의 대PA 수입의 27%와 PA의 대

MERCOSUR 수입의 17%가 2019년까지 무관세는 물론 고정관세 및 할당관세를 적용받을 예정임

□ MERCOSUR와 칠레 간의 교역은 1996년 협정(ACE No. 35)에 따라 2014년부터 완전 자유화됨

□ 콜롬비아와 페루와의 관세철폐 일정은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완료 예정임

 - 2016년 기준으로 MERCOSUR의 대콜롬비아 및 페루 수입의 98%, 대콜롬비아 수출의 70%, 

대페루 수출의 66%가 무관세 적용

 - ACE No. 50에 따라 콜롬비아는 대두 부산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을, MERCOSUR는 분유를 

자유화(할당관세)할 계획임

 - 페루와는 ACE No. 58에 따라 설탕, 에틸알콜, 소주(aguardiente)를 예외품목으로 적용

  ∙ MERCOSUR는 옥수수, 밀, 쇠고기, 대두, 의약품, 포도주, 자동차(판매의 22%)를, 페루는 일부

의 섬유, 플라스틱, 화학, 화장품을 2019년까지 무관세화

□ 한편 멕시코와의 자유무역 수준은 매우 낮은 상태인데, 수출의 12%와 수입의 9%만 무관세 적용

대상임

 - 무관세 적용 품목은 대부분 화장품, 화학제품, 금속제품이고, MERCOSUR의 대멕시코 수출의 

30% 이상이 ACE No. 55에 따른 할당관세를 적용받음

 - 우루과이는 멕시코와 FTA를 체결(ACE No. 60, 2004년)한 유일한 회원국임

자료: Banco Interamericano de Desarrollo(2016), pp. 116-118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글상자 2-6. MERCOSUR-PA 간의 무역개방 수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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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을 진행 중인데, 2016년 5∼6월 양측은 추가적인 시장개방 요구서를 교

환했다. 인도는 MERCOSUR에 민감한 의약품, 섬유, 의류, 신발 등을 포함한 

4,800개 관세품목을, MERCOSUR는 수출경쟁력을 지닌 농산물을 포함한 

3,500개 관세품목을 상호 개방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2017년 6월 현재 양

측은 신규 시장개방은 물론 기존 특혜관세품목의 추가적인 시장개방에도 합의

하지 못한 상태이다.

브라질이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의 FTA 협상

이 추진되고 있는데, MERCOSUR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대EU FTA의 균형

추로서 EFTA를 활용하는 것이다. 양측은 2017년 2월 포괄적 FTA 협상을 위

한 준비회의에서 협상구조, 일정, 대변인 지명, 협정구조 등 협상 기본틀을 논

의하는 동시에 1차 회의 개최에 대비하여 협상안 초안과 정보를 교환했다. 

캐나다와의 협상은 상품무역 자유화의 범위에서 농산물 시장개방, 서비스/

투자 개방 수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이상의 지식재산권 

보호, 공공조달 및 특혜, 노동 및 환경권 등에서 돌출된 이견으로 중단된 상태

이다. 그러나 NAFTA 재협상을 비롯한 대외통상환경 변화로 인하여 캐나다가 

다각화전략을 추진하면서 양측 간 FTA 협상이 5년 만에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

지고 있다. 2017년 4월 양측은 기술 작업반 회의를 통해 FTA에 대한 상호 입

장과 FTA 분야 협상 경험, 비관세장벽, 투자, 정부조달, 노동 및 환경 이슈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면서 공식 접촉을 개시했다.

4. MERCOSUR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출범 이후 반세기가 지난 MERCOSUR의 경제 환경을 거시경제, 생산통합, 

44) MERCOSUR는 인도, EFTA, 캐나다 이외에도 레바논, 튀니지, 일본, 한국과 FTA를 포함한 무역협정 

협상 준비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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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대외통상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일반적으로 지역경제통합으로 

기대되는 특징 이외에 다수의 한계를 확인할 수 있다. EU와 NAFTA와 같은 지

역통합체에서처럼 MERCOSUR는 규모의 경제 달성, 거래비용 축소, 소비자 

가격 하락, 자원의 효율적 활용, 기업 경쟁력 향상, 기술발전, 생산성 향상과 같

은 통합의 편익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회원국 간의 동조화 심화라는 거시 경제

적 특징을 보이는 한편, 역내외 통합 심화단계에서는 구조적 비대칭성에 세제, 

금융, 통화, 환율, 보조금, 수출 및 투자 진흥 등 공공정책에서의 비대칭성이 더

해지면서 무역자유화, 거시경제정책 조정, 그리고 나아가서는 통합의 실질적

인 성과 달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먼저 높은 수준의 거시경제적 동조화는 경제통합에 참여하는 회원국 간의 

경제협력을 촉진한다. 회원국 간에 비즈니스 주기 변동이 동조화되어 있을 경

우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조화된 역내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고, 통화동맹과 같

은 높은 수준의 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공동정책(환율, 재정, 통화, 생산요소 

자유 이동)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 동조화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거시경제적 변수들 간의 장기 추세와 단기 순환주기의 빈도를 정량적으로 측정

해야 하지만 전술한 MERCOSUR 거시경제 환경에서 정성적이나마 회원국 간

의 거시경제적 동조화 현상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ERCOSUR는 출

범 이후 최근까지도 경제위기와 같은 비즈니스 주기 변동에 대한 대응으로 조

화된 거시정책보다는 회원국별로 차별적인 처방에 의존해왔는데, 이는 단기적

인 비즈니스 주기 변동의 영향이 회원국별로 차별적으로 나타나 통합을 저해하

는 구조적 비대칭성을 더욱 심화한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MERCOSUR는 역내 통합 심화와 장기적인 동조화 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더

욱 조화된 거시정책 조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MERCOSUR는 경제통합 활성화와 심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적 요구에 

부응하고, 회원국 간 생산의 비대칭성과 원자재 수출에 집중된 역내 생산구조

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생산통합을 주목했다. 특히 생산부문의 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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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해하는 회원국 간의 생산기술 개발과 역량의 비대칭성 완화, 생산지원 금융 

및 기업간 협력 제고, 제도적 및 법적 안정망 확충 등을 통하여 새로운 역내 비

교우위 부문 개발, 고부가가치 업종으로의 생산구조 다각화, 역내가치사슬 구

축 등의 목표 달성에 노력했다. 그러나 MERCOSUR는 비록 생산통합의 제도

화와 주요 업종별 통합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일부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했

지만, 대부분의 통합프로그램이 경제적으로 소규모인 회원국과 중소기업 대상

의 지원을 통한 역내 비대칭성 완화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생산통합의 궁극

적인 목표 달성에는 한계를 보였다. 또한 본 연구의 제4장 3절에서 분석되었듯

이 서비스업을 제외한 산업에서의 MERCOSUR 회원국의 남미가치사슬 편입 

정도는 물론 회원국 간의 생산통합 정도(PII: Productive Integration Index)

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생산통합 성과가 부진한 원인을 일천한 생산통

합의 역사에서 부분적으로 찾을 수 있지만, FOCEM을 비롯한 생산통합 지원

금융의 규모적 제한, 민간부문보다 정부 주도의 생산통합 추진, 회원국별 이해 

충돌에 따른 자동차 및 석유산업을 제외한 업종의 생산통합 지연, 역내시장 주

도 세력인 다국적기업(MNC)의 경영전략과 생산통합(역내생산사슬 구축) 전략 

간의 상충 등에서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MERCOSUR 생산통합에서는 

역내 민간부문의 능동적이면서 협력적인 참여가 더욱 중요할 것인바, 특히 생

산부문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간의 생산통합에 더하여 역내 다

국적기업(Multilatinas)을 활용한 생산통합 노력이 기대된다. 이 경우 향후 

MERCOSUR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외국기업에는 역내기업과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 질 것임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MERCOSUR는 역내통합 심화를 위한 다양한 도전과제와는 별

도로 변화하는 역내외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할 새로운 단계의 대외통상정책 방

향을 설정할 시점이다. MERCOSUR 역내통합 주도국의 정치 지형 변화, 주요 

역외 교역상대국과의 신규 무역협정 체결 및 개정, 글로벌 대형 FTA 출현 등이 

MERCOSUR가 직면하고 있는 대표적인 역내외 통상환경 변화이다. 이러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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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데 MERCOSUR는 EU, EFTA, PA, 인도와 무역협정 신규 체결 및 개정을 위

한 협상을 적극 진행하고 있고, 캐나다, 일본, 튀니지 등과도 신규협정 체결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MERCOSUR의 최근 통상정책 동

향을 감안하면 최소한 역외와의 시장개방은 가속화될 전망인데, 우선순위가 높

은 EU와 EFTA와의 협상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 한국과의 FTA 추진도 탄

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2017년 3월 한국과 

MERCOSUR는 무역협정 개시를 위한 공동선언문에 서명하여 본격적인 협상

에 대비하고 있는데, 무역협정은 양 지역 간 기업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

반이 될 전망이다.

한편 추가적으로 기업간 협력에 영향을 미칠 MERCOSUR 대외경제 환경 

변수로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노력을 들 

수 있다. 브라질은 1994년에 옵서버 자격을 부여받고 1999년 이래 각료급 회

의에 초대되어 OECD와 다양한 경제 및 정책 과제를 논의하고 경험을 공유해 

왔지만, 남-남 협력 중심의 대외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지난 좌파 정부 시기 동

안에는 가입 의제에서는 무관심으로 일관해왔다. 그러나 MERCOSUR의 대외

통상정책이 적극적인 시장개방으로 전환되면서 브라질의 대외정책 기조도 선

진국과의 관계 강화를 남-남 협력과 대등하게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

다. EU, EFTA 등 선진 경제권과의 FTA 추진은 물론 경제성장ㆍ사회포용ㆍ지

속가능성 등 개발전략에 근거한 OECD와의 협력 프로그램(Brazil-OECD 

Programme of Work, 2015년) 체결, 다자조세협약(Multilateral Convention 

on Mutual Assistance in Tax Matters, 2011년)과 국제투자 뇌물 방지 협

약 등 OECD의 30여 개 구속성 협약 및 권고안 수용, 9개 OECD 프로그램 및 

위원회의 회원국 지위 유지, 기타 OECD 기구 및 활동에의 참여, 2017년 파리

클럽 가입 등을 통하여 선진국과의 관계를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대외정책 기조 변화는 OECD 가입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으로서 남-남 협

력의 기조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즉 칠레와 멕시코의 사례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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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가입 이후에도 개발도상국 연합체인 G77 회원국 자격을 유지(멕시코 

탈퇴)하면서 공적개발원조(ODA) 수혜국과 WTO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

기 때문이다.

이에 브라질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공공정책 경험 공유, 외국인투자 유치 확

대에 기초한 장기침체 상태인 경제 회복, 테메르 현 정부의 개혁 과제의 일환으

로 2017년 5월에 OECD 가입을 공식 요청했다. OECD는 브라질보다 먼저 가

입을 신청한 아르헨티나,45) 페루, 크로아티아, 불가리아, 루마니아와 향후 가

입논의를 지속할 것인지의 여부를 2017년 9월에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브

라질을 무역과 투자 등에서 주요 파트너로서 인식하고 있는 OECD가 브라질

의 가입 신청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더라도 경제ㆍ금융, 조세, 무역ㆍ투자, 개

발, 공공행정, 사법, 노동ㆍ고용ㆍ보건ㆍ교육, 환경, 과학ㆍ기술ㆍ산업, 통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회원국이 갖추어야 할 기준을 충족하여 가입이 최종 결정

되기까지는 3∼5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OECD가 브라질의 가입 자격을 본격

적으로 심사하게 될 경우 공공정책 투명성 및 안정성 등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동시에 OECD 협약과 권고 등에 부합하는 국내 관련 법률과 규정의 개정이 필

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브라질의 OECD 회원국 신속 가입 절차 요청에 대해 미

국이 다른 신청국과 동일한 정식 절차 이행을 요구한 점도 가입이 장기화되는 

원인이다. 

지난한 가입 절차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의 무역 및 경제정책에 영향력을 행

사하는 OECD에의 가입 노력을 통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경제환경은 한층 

45) 회원국 가입을 희망하고 있는 아르헨티나는 OECD와의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2017년 3월 경제정책, 

통계, 경쟁, 투자, 행정 현대화, 연방주의, 지역개발 및 다층적 지배구조, 부패방지, 교육, 디지털 경제 

등 16개 분야 공공정책 및 개혁 과제 실행을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을 OECD에 제출한 바 있다. 

행동계획 이행기 동안 OECD는 모범관행에 입각하여 세부적인 권고안을 제공하기 위하여 아르헨티나

의 다양한 경제 분야에 대한 정책적 실사를 시행하고, 아르헨티나는 자본이동 자유화와 같은 OECD 

규범을 포함한 다양한 국제기준을 수용할 전망이다. 이러한 양자간 노력은 궁극적으로 아르헨티나의 

OECD 가입을 위한 사전적인 작업으로 판단된다. OECD(2017), “Argentina strengthens co- 

operation with the OECD via new Action Plan,” http://www.oecd.org/newsroom/argentina- 

strengthens-co-operation-with-the-oecd-via-new-action-plan.htm(검색일: 2017.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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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적이고 시장 친화적으로 변모할 전망이다. OECD 기준을 따를 경우 가입

을 전후하여 공공정책의 투명성과 안정성은 제고되고 비즈니스 관행은 한층 선

진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제환경 변화는 MERCOSUR 역내외 기업간

의 협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015∼16년 각료이사회의 논의 주제였던 

‘지속가능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증대’와 ‘포용적 성장을 위한 생산

성 제고’에서 알 수 있듯이 OECD는 지속적으로 글로벌 및 회원국의 경제환경

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46) 혁신ㆍ사업환경 개선ㆍ저탄소 경제로의 

전환ㆍ무역과의 시너지 제고 등과 연계된 다각적인 투자활성화 방안, 생산성 

제고 방안 및 차세대 생산 혁명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 제안들은 기업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46) OECD는 2017∼18년에 중점을 두어야 할 주요 이슈로 생산성과 포용성의 관계 연구, 아동 및 난민 

문제, 디지털 경제, 웰빙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2016),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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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제조/생산 협력, 물류/인프라 협력, 유통/마케팅 

협력, 금융협력, R&D 및 기술협력 등 다섯 가지 모델에 맞추어 MERCOSUR 

기업과의 협력 사례를 분석했다. 기업간 협력으로 MERCOSUR 시장에 성공적

으로 진출한 선발기업들의 협력 동기, 과정, 그리고 성과를 살펴봄으로써 기업

간 협력의 필요성을 환기하고 후발기업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주로 해외기업과 MERCOSUR 기업 간 협력 사례를 다루었지만 예외적으로 

MERCOSUR 기업이 아니지만 현지진출 역사가 오래된 제3국 기업과 협력한 

사례도 포함하여 협력대상에 대한 시각을 넓히고자 했다. 기업간 협력의 특성

으로 인해 협력과정이나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대외비여서 적절한 사례

를 발굴해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자료 접근이 용이한 

국내기업의 협력 사례를 집중 분석하는 한편, 사례마다 연구의 깊이가 다르다

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 국내 선

발기업의 사례는 비슷한 초기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점 때문에 MERCOSUR 시

장 진출을 모색하는 국내 후발기업에 여러모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일본, 유럽 등 해외기업의 협력 사례를 통해서는 우리기

업이 참고해야 할 사항을 새롭게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협력 사례

가. 제조/생산 협력

기업들은 제조와 생산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한다. 우

선 해외기업이 현지의 공급업체로부터 원자재 또는 중간재를 조달하거나 반대

로 해외기업이 현지기업에 물품을 납품하는 글로벌생산체인(GVC) 구축이다. 

L’Oréal 브라질 법인은 전자의 사례로서 2003년부터 아마존 현지의 유기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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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료 공급업체인 Beraca로부터 야자씨 오일, 버터와 같은 화장품 원료를 

조달하여 제품의 현지화를 달성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와의 지속가능한 가치사

슬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47) 후자의 대표적인 사례는 브라질 다국적기

업인 중소형 항공기 제조업체(Embraer)이다. Embraer는 항공기 모델마다 

각각 다른 수십 개의 외부 업체와 협력함으로써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최적화한다.48) 우리기업으로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Korea Aerospace 

Industries)이 Embraer와 2033년 말까지 E-2 Power 및 KC-390 날개 구성

품을 생산ㆍ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49) 이처럼 해외기업은 MERCOSUR 

현지 업체와 생산협력을 통해 현지의 원자재를 활용하거나 부품 공급처를 확대

할 수 있다.

저임 노동력이나 관세혜택을 활용하기 위해 현지 제조업체에 위탁생산 또는 

조립생산을 맡기는 사례도 많다. 기아자동차는 2010년 우루과이 자동차 생산 

조립업체인 Nordex와 협약을 맺고 현지에서 봉고 트럭을 생산해 브라질에 수

출하고 있다.50) MERCOSUR 규정에 따라 현지 부품조달 비중 60%를 충족할 

47) Beraca는 L’Oréal 외에도 Unilever, Estee Lauder, Natura, Johnson's 등 글로벌 화장품 기업과 

협력하고 있다. “Beraca, L’Oréal and GIZ team up to promote the use of raw materials from 

the Amazon region in cosmetics manufacture”(2012. 12. 12), https://www.cosmeticsbusiness.

com/news/article_page/Beraca_LOreal_and_GIZ_team_up_to_promote_the_use_of_raw

_materials_from_the_Amazon_region_in_cosmetics_manufacture/82563(검색일: 2017. 4. 13).

48) 협력업체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수준으로 구분된다. 위험분담파트너(risk-sharing partners)는 

공동으로 기술 및 디자인 개발에 참여하고 공동으로 투자위험을 부담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협력 파트

너이다. 다음으로 주공급업체(suppliers)는 주요 시스템이나 장비 및 부품 공급업체로서 생산특화를 

통해 비용을 절감한다. 마지막으로 하부공급업체(outsourced suppliers)는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나 

기계 관리 등의 서비스 제공 업체이다. 위험분담파트너나 주공급업체가 주로 해외기업인데 반해 하부

공급업체는 Embraer 본사 공장 근처에 위치한 브라질 국내업체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Figueiredo, 

Silveira, and Sbragia(2008), p. 31.

49) ｢한국항공우주, 브라질 엠브라에르와 2,789억원 규모 공급 계약 체결｣(2017. 4. 12), http://biz.chosun.com/ 

site/data/html_dir/2017/04/12/2017041201536.html(검색일: 2017. 8. 7).

50) 2016년 1월 주요 수출 대상국인 브라질의 경기침체로 생산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으나, 같은 해 9월 

생산이 재개되어 2017년 5월 기준으로 하루 10대를 조립생산하고 있다. Nordex는 기아자동차 이외

에 중국의 Dongfeng Motor, Geely, Renault의 트럭을, 프랑스 PSA와도 협력관계를 체결하여 

Peugeot와 Citroën의 소형 트럭을 조립생산하기 시작했다. ｢우루과이 자동차 조립생산량 회복전망｣
(2017. 5. 2), http://ury.mofa.go.kr/korean/am/ury/policy/market/index.jsp(검색일: 2017. 

7. 3); Nordex, http://www.nordex.com.uy/(검색일: 2017.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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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 무관세로 자동차를 수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삼

성전자도 아르헨티나 전자제품업체 Visuar를 통해 2013년부터 세탁기, 전자

레인지와 같은 가전제품을 위탁생산한 데 이어 2017년 현재 냉장고 위탁생산

을 위한 공장을 설립하고 있다.51) 위탁생산은 현지공장 건설 및 가동의 주요 

장애물로 지적되는 정치ㆍ경제적 불확실성, 치안, 노사갈등과 같은 위험을 최

소화하는 접근법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공동 상품개발 및 생산 방식의 협력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Coca 

Cola는 2010년 아르헨티나 식품기업(Arcor)과 상표병용(co-branding) 및 

상품 공동개발을 위한 전략적 협력을 체결하여 파워에이드 맛 목캔디

(Menthoplus-Powerade), 스프라이트 맛 사탕(T-Pop’s-Sprite), 환타 맛 아

이스크림과 같은 두 기업의 인기상품을 혼합한 신제품을 출시했다.52) 이는 양 

측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공유하는 방식인데, 특히 MERCOSUR 기

업이 비교우위를 지닌 산업에서 적용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브라질의 풍부한 철광석을 활용하기 위해 한국의 동국제강 및 

포스코가 브라질의 최대 철강업체(Vale)와 합작기업을 설립한 사례를 심층적

으로 다룬다. 이어서 최근 MERCOSUR 역내 생산기지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

는 파라과이에서 추진된 브라질 기업과 중국 자동차업체(JAC) 간의 협력 사례

를 살펴본다. 

1) 동국제강-포스코-Vale의 뻬셍 제철소 합작투자

뻬셍 제철소(Companhia Siderúrgica de Pecém, 이하 CSP)는 한국의 동

국제강53)과 포스코,54) 브라질의 Vale55)가 공동출자(30:20:50)를 통해 설립

51) ｢아르헨티나에 삼성전자 냉장고 위탁생산 공장 건립｣(2016. 9. 2), http://news.mt.co.kr/mtview. 

php? no=2016090210443593177&outlink=1&ref= https%3A%2F%2Fsearch.naver.com(검

색일: 2017. 8. 7).

52) Arcor Group, “Our Story,” http://www.arcor.com/Arcor_en_arcorGroup_5stages_2059. 

aspx(검색일: 2017. 4. 13).

53) 동국제강은 한국 최초의 민간 철강기업(1954년 7월 설립)으로 1988년 상장된 이후 국내 철강 3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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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합작법인으로서 브라질 북동부 Ceara 주 São Gonçalo do Amarante 시

에 위치한 뻬셍 산업단지(CIPP: Pecém Industrial Complex)내에 건설되었

다. 합작법인은 각 업체별 역할 분담(Vale-철광석 공급, 포스코-제철소 건설 

및 운영기술 제공, 동국제강-생산된 슬래브의 50% 이상 구매)으로 원료 조달

부터 최종제품 판매에 이르는 생산체인을 구축했다. CSP는 다발적인 내ㆍ외

부적인 위기에도 불구하고 참여기업과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와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결실을 맺었다.

제철소 건설 배경에는 3사의 이해관계 일치가 중요하게 작용했다. 동국제강

은 철광석과 석탄을 녹여 슬래브(쇳물을 가지고 생산하는 철강 반제품)를 생산

하는 고로(용광로) 설비가, 포스코는 경영전략의 일환으로 미주시장을 위한 안

정적인 원료 수급 및 생산 거점이 필요했다.56) Vale도 CSP 사업을 통해 정부

가 추진하는 북동부 낙후지역 개발 및 철강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제철소

와 같은 안정적인 철광석 공급처를 확보하고자 했다.

하나로 성장했다. 동국제강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사업망을 적극 구축해온바, 미국 및 일본 지사와 

멕시코 물류기지는 제품판매와 원자재 공급 거점으로 활용하는 한편으로 중국과 태국, 인도에서는 컬

러강판 등을 직접 생산하고 있다. 동국제강, http://www. dongkuk.com/(검색일: 2017. 4. 20).

54) 포스코는 철강산업육성계획에 따라 1968년 설립된 국영기업이지만 2000년 10월 민영화되었다. 본사는 

포항에 있고,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를 가동 중이다. 포스코는 1988년 한국 증시에 이어 뉴욕(1994년), 

런던(1995년), 도쿄(2006년) 증시에도 상장된 글로벌 기업으로 철강업을 기반으로 자원, 소재ㆍ화학으로 

이어지는 가치사슬을 구축하는 동시에 E&C, ICT 등 관련 서비스로도 사업을 확대했다. 생산법인은 주로 

중국,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지만, 기존의 미국과 멕시코에 이어 동국제강-Vale와의 합작

으로 브라질에도 생산법인을 보유하게 되었다. 포스코, http://www.posco.com/(검색일: 2017. 4. 20).

55) Vale는 1942년에 Companhia Vale do Rio Doce(CVRD)라는 명칭의 국영기업으로 설립되었고, 

1997년에 민영화되었다. 광업이 주력 산업인데, 세계 최대 규모의 철광석 및 니켈을 생산한다. 중국, 

일본, 호주, 모잠비크, 인도네시아 등 전 세계에 진출해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브라질 증시를 비롯해 

뉴욕, 유럽(Euronext), 스페인 마드리드/홍콩 증시에 상장했다. Vale는 철강산업의 높은 전후방 연

계효과를 주목한 정부의 철강산업 장려전략에 편승하여 ThyssenKrupp과 합작으로 리우데자네이

루에 Companhia Siderúrgica do Atlântico(TKCSA)를 설립했고, California Steel Industries

에도 참여했다. Vale, http://www.vale.com/(검색일: 2017. 4. 20).

56) CSP 투자 이전까지 동국제강은 대규모 투자비와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철스크랩(고철)을 녹여 재활

용하는 전기로 설비만 갖추고 있었다. 따라서 선박이나 건축, 교량용 후판 등의 판재류 생산에 필수적

인 슬래브를 국내외 제철소로부터 높은 가격에 수급했기 때문에 기업 차원의 슬래브 자체 수급 필요성

은 더욱 커졌다. ｢고로제철소에 대한 동국제강의 집념｣(2017. 4. 5), http://www.theceo.co.kr/ 

news/articleView.html?idxno=1615(검색일: 2017.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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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CSP 사업 추진을 위한 초기 이니셔티브를 제공했다면 브라질 정부는 

직간접적으로 제철소 유치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대표적으로 CSP 지역을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수출자유무역지대(ZPE: Zona de Processamento 

de Exportaçáo)로 지정하고, 항구 확장 및 교량, 컨베이어 벨트 건설과 용수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제철소 건설자재와 연료 확보 및 상품 수출을 원활화했다. 

동국제강과 Vale, Ceara 주 정부의 확고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CSP를 완공

하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다는 점은 MERCOSUR 기업과의 협력에 중장

기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두 차례의 사업 무산 위기를 겪은 

후 동국제강의 설득으로 포스코가 사업에 참여하면서 사업추진이 가속화되었

다. 2010년 11월 동국제강(30%)과 포스코(20%), Vale(50%)는 CSP 지분구조

에 합의했다. 총 투자 규모는 3사가 지분율을 바탕으로 납입한 자본금 25억 달

러 외에 차입금 30억 달러를 포함한 약 55억 달러이다. 한국 수출입은행과 무

브라질은 산업화 초기부터 인프라 투자나 연방정부의 인센티브 혜택 등이 상파울루를 중심으로 하는 남동부 

지역에 집중되어 지역 간 불균형이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1990년대 

이후에는 불황으로 연방정부의 역할이 축소되고 해외자본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산업화가 추진되면서 

다수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이 폐지되었다. 대표적으로 2001년에는 북동부지역발전위원회(SUDENE: 

Superintendência do Desenvolvimento do Nordeste)와 북동부투자기금(FINOR: Fundo de 

Investimentos do Nordeste)이 폐지되었다. 이때부터 주 및 시를 포함한 지방정부 수준의 산업정책이 

등장하고, 특히 북동부 지역에서는 민간투자 유치전략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Ceara 주도 고용창출

과 소득증대 방안으로 기업투자 유치에 적극 동참했다. 

먼저 Ceara 주 정부는 CIPP 건설을 포함하여 인프라 현대화를 추진하고 인적자원 역량 배양에 대한 투자를 

강화했다. 또한 다른 보완 산업과 연계해 지역 내 생산체인을 강화하고 현지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우선적인 유치 대상으로 고려했다. 철강산업은 산업발전의 기초 소재를 생산하면서 높은 전후방 

연계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주 정부의 산업개발정책에 부합했다. 

CSP 사업에는 주 정부가 제공한 혜택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는 없지만 투자유치정책 안에서 상품소비세 

인하, 저리의 대출이자, 장기상환 등의 금융 및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Dantas 

Júnior(2010)는 철강산업이 대규모 프로젝트로서 연계효과가 큰 전략부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Ceara 

주 산업발전위원회(CEDIN: Conselho de Desenvolvimento Industrial do Estado do Ceará)가 추가

적인 특별 세제인센티브(30%)를 제공했을 것으로 추측했다. 동국제강에 따르면 Ceara 주 정부는 약 7억 

달러(약 8천억 원)를 항만, 상하수 시설, 도로 및 교량 건설 등의 인프라 개선에 투자했다.

자료: Dantas Júnior(2010), pp. 56-86 및 ｢동국제강 브라질 CSP 제철소 어떤 곳?｣(2016. 6. 11), http://www. 
steelpric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40(검색일: 2017. 4. 21)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글상자 3-1. Ceara 주 정부의 철강산업 유치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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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보험공사, 브라질개발은행(BNDES)이 장기차입 형태로 자금을 지원하고, 3

사의 지분율대로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이 제공됐다. 동국제강은 제철소 운영

을 비롯한 물류, 총무 등 사업 전반을 담당하는 동시에 슬래브 연간 생산량(300

만 톤) 가운데 장기구매(Offtake) 계약 물량(160만 톤)을 할당받았다. Vale는 

최대 지분으로 참여하면서 원료인 철광석을 공급하고, 고로제철소 운영 경험이 

풍부한 포스코는 기술부문을 담당했다. 그 일환으로 포스코는 CSP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여 브라질 CSP 직원을 광양제철소로 초청해 조업 및 설비관리 

교육을 진행했다.57) 2012년 7월 착공된 CSP는 2016년 2월 완공되어 6월부

터 본격 가동되었다. CSP는 약 300만 평 규모로 연간 300만 톤의 슬래브를 생

산할 수 있는 고로 1기를 갖추고 있다. 2016년에는 102만 톤의 슬래브를 생산

했고, 2017년 생산 목표는 약 273만 톤이다.58) 

57) Dantas Júnior(2010), pp. 56-86.

58) ｢한국과 브라질을 잇는 철강벨트 완성｣(2017. 3. 22),  http://www.dongkuk.com/ko/pr/news 

_view.dks?board_idx=4411(검색일: 2017. 4. 21).

동국제강은 2001년부터 제철소 유치에 의욕을 보인 Ceara 주와 협력을 구상하기 시작했고, 2005년 

Vale 사와의 공동투자 MOU 체결로 브라질 진출을 본격화했다. 협력방식은 동국제강(지분 34%)이 

슬래브 공장의 운영 및 제품 구매를, 협력사인 Vale(9%)가 철광석 원료 공급을, 그리고 이탈리아 엔

지니어링 기술업체인 Danieli(17%)가 설비를 담당하는 것이었다. 초기에 건설하려던 설비는 브라질

은 물론 세계경제 호황에 따른 철강제품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전기로 방식을 활용한 

연간 150만 톤 규모의 직접환원 제철소였다. 그러나 이후 에너지가격 폭등으로 연료(천연가스)를 공

급하기로 한 Petrobras와 Danieli가 사업을 철회하면서 협력은 무산되었다. 또한 전기로 직접환원제

철소에서 고로제철소로 사업을 수정하여 2008년 4월 Vale와 CSP 합작법인을 설립했으나, 직후에 

발생한 세계 금융위기로 합작사 발굴이 어려워지면서 사업은 재차 무산될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두 차례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동국제강-포스코-Vale 3사가 참여한 CSP는 2012년에 착공되

었다. 착공 후에도 글로벌 철강경기 침체로 인한 투자사들의 경영실적 악화, 철광석 하역과 슬래브 

운송에 필요한 인프라 건설 지연, 행정절차와 노사문제로 인해 완공이 지연되었다. CSP는 계획

(2015년 8월)보다 지연된 2016년 2월에 완공되었는데, 2005년부터 사업이 추진된 점을 감안하면 

가동되기까지 약 11년이 소요되었다.

자료: ｢동국제강 브라질 슬래브 건설의 의미｣(2005. 12. 16), http://www.steeldaily.co.kr/news/n_view.asp? 
NewsID=13742&Page=8&T_M_Code=0&D_F_Code=Main(검색일: 2017. 4. 21) 및「한국과 브라질을 잇는 
철강벨트 완성｣(2017. 3. 22), http://www.dongkuk.com/ko/pr/news_view.dks?board_idx=4411(검색일: 
2017. 4. 21).

글상자 3-2. CSP 사업추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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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강은 CSP를 통해 안정적인 슬래브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데, 160만 톤의 할당 물량 중 60만 톤을 국내로 반입할 경우 창출되는 원가 절감 

효과가 연간 1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후판 생산 비중을 2015년 15%

에서 2017년 30%로 확대할 계획이어서 매출증대 효과도 발생할 전망이다. 이외

에도 동국제강은 슬래브 수급 비용 절감과 슬래브 외부 판매실적 향상을 통한 수익 

개선 효과뿐만 아니라 슬래브 가격 협상력 강화, R&D 투자 확대를 통한 제품 고부

가가치 실현,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 등의 시너지 효과도 거둘 전망이다.59)

한편 CSP 사업에는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건설이 EPC 업체로 참여했는

데, 수주 규모가 약 43억 4천만 달러(약 5조 원)로 국내 건설업체가 해외에서 

수주한 단일 제철플랜트 공사로는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러한 성과는 계열

사의 포트폴리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이후 브라질 CSS(Companhia 

Siderurgica de Suape’s)의 제철플랜트 사업을 수주하는 등 브라질 및 중남

미 지역에 포스코건설의 기술력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60)

동국제강과 포스코는 북미, 유럽 시장과 가까운 입지적 장점을 바탕으로 

CSP 제철소를 미주지역 및 유럽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브라질 시장 진출을 통해 현지 철강기업들과의 네트워크도 강화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반면 CSP를 유치한 Ceara 주는 인프라 구축으로 산업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수출 및 고용증대 효과를 거두고 있다. Ceara 주는 CSP 건설기간에 6%의 GDP 

증대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으며 향후 브라질 국내 슬래브 생산량과 Ceara 주 

GDP를 각각 48%와 12%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61) 철강을 포함한 금속

제품은 현재 Ceara 주 총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일자리 측면에서도 

59) ｢동국제강, 포스코, 발레 3사 합작 시너지는?｣(2016. 6. 11), http://www.snmnews.com/news/ 

article View.html?idxno=357927(검색일: 2017. 4. 21).

60) 포스코건설(2013), p. 6.

61) ｢동국제강 브라질 CSP 제철소 어떤 곳?｣(2016. 6. 11), http://www.steelprice.co.kr/news/article 

View.html?idxno=2440(검색일: 2017.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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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고용(5,000개)과 간접고용(12,000개)을 창출하는 효과를 거두었다.62)

2) 브라질 기업과 파라과이 기업 간 생산협력

파라과이가 브라질 기업들에 새로운 중국으로 인식되면서 브라질 기업들의 

파라과이 진출 러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파라과이에서 생산하는 것이 아시아로

부터 수입하거나 브라질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다.

파라과이는 2013년 카르테스 대통령 집권 이후 마킬라 제도를 활용한 적극

적인 투자유치정책에 힘입어 2016년 말까지 116개 외국기업을 유치했는데, 

80%가 브라질 기업이었다.63) 그 결과 브라질은 미국에 이어 둘째 대파라과이 

직접투자 국가로 부상했다.64) 

62) “Companhia Siderúrgica do Pecém(CSP) impulsiona exportação de aço do País”(2017. 4. 

26), http://www.oestadoce.com.br/economia/csp-impulsiona-exportacao-de-aco-do-pais 

(검색일: 2017. 4. 28).

63) 2017년 2월 기준 파라과이에서 활동하고 있는 126개의 외국인 제조업체 중 80%가 브라질 기업이다. 

“Dicen que Paraguay es nueva China para industria brasileña”(2016. 10. 11), http://www. 

lanacion.com.py/2016/10/11/dicen-paraguay-nueva-china-industria-brasilena/(검색

일: 2017. 6. 30).

64) 브라질은 2015년에만 1억 100만 달러를 투자했는데, 이는 파라과이 총 FDI 유입액(2억 6,000만 달러)의 

39%에 해당한다. “Maquiladoras brasileñas van a Paraguay por bajos costos laborales”(2017. 

2. 2), https://www.eleconomista.com.mx/Maquiladoras-brasileñas-van-a-Paraguay-por-  

bajos-costos-laborales-20170226-0073.html(검색일: 2017. 6. 30). 

카르테스 정부는 파라과이 경제의 발전을 위해 3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파라과이를 세계의 식

량 공급기지로 발전시키겠다는 전략이다. 파라과이는 현재 세계 6대 쇠고기 수출국이다. 파라과이 정

부는 향후 돼지고기 및 닭고기, 유기농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생산국으로 부상하겠다는 계획이다. 둘째, 

파라과이를 중남미 및 세계의 공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전략이다. 파라과이는 남미지역에서 높은 투자 

수익률, 양호한 거시경제 환경, 낮은 노동비용, 저렴한 전력요금, 낮은 세금 등에 힘입어 생산기지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3년간 파라과이는 마킬라 산업단지에 70개 기업을 신규 유치하였다. 이러한 생산

기지로서의 장점을 살려 정부는 파라과이를 미주(Americas)의 공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마

지막으로 파라과이를 남미 물류(수로)의 중심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전략이다. MERCOSUR는 미국 중

서부에 맞먹는 곡물을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중서부에 위치한 미시시피 강은 MERCOSUR의 

수로보다 20배나 많은 곡물을 운송한다. 파라과이 정부는 브라질의 Mato Grosso do Sul 주를 겨냥

해 콘셉시온 항구를 개발하는 등 파라나 강을 활용한 남미 물류의 중심으로 발전하겠다는 계획이다.

자료: 파라과이 산업부 관계자 인터뷰(2017. 3. 29, 파라과이 아순시온)를 통해 저자 작성.

글상자 3-3. 파라과이 카르테스 정부의 3대 경제발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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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기업들이 파라과이 시장에 진출하는 동기 중 하나는 마킬라 제도이

다.65) 마킬라 제도는 기업들이 국내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 이를 해외로 

수출하도록 지원하는 특별제도이다. 외국인투자 기업이 해외에서 원자재를 들

여와 부품이나 최종재로 가공해 수출할 경우 파라과이에서 생성된 총 매출액의 

1%만 소득세로 지불한다. 마킬라도라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지속될 경우 북미

의 멕시코와 마찬가지로 파라과이가 남미의 생산기지로 부각할 가능성도 높다.

65) 브라질 기업들이 마킬라 제도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분야는 자동차 부품, 섬유의류, 신발, 시멘트, 플

라스틱, 냉장분야이다. 일부 브라질 신발 기업들은 남미, 미국, EU 시장 진출의 플랫폼으로 파라과이

를 활용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마킬라 제도를 활용한 약 30%의 수출이 자동차 부품이며 의류 21%, 플

라스틱 16%, 거죽 및 부산물 14%, 신발 6%순이다. 

□ 마킬라 제도

 - 마킬라 제도는 기업들이 파라과이 영토 내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 이를 해외로 수출하도록 

지원하는 특별제도 

 - 보통 해외에 위치한 본사의 수요에 따라 생산량이 결정되며 수입하는 자본재, 원자재 및 부품 등

에 대해 무관세 임시 수입을 허용하고 생산품은 세계 어느 국가로든지 수출 가능

  ∙ 해외에 본사가 있는 업체는 파라과이에 직접 지사를 세우거나 기존에 존재하던 기업과 계약을 

맺어 현지에서 합작투자로 본사 업무를 진행 가능 

□ 특징

 - 파라과이 거주자는 국적에 상관없이 마킬라 제도 사용자로 활동할 수 있고, 자본 투입 최소액과 

한계 금액에서 자유로움.

 - 현지 비거주 외국인도 자유로운 부동산 구매가 가능하며, 파라과이 국내에서 제조에 필요한 부가

적인 자재 구매 및 현지 채용이 가능함. 

 - 품목 관련 제약이 없으며 모든 제품의 생산 및 서비스 제공이 가능

 - 총 생산량의 10%를 국내 판매 허용 

□ 마킬라 제도의 혜택

 - 임시허가제도를 통해 필요한 원자재, 기계 및 투입재 수입을 허가하고, 수입 시 관세와 세금을 면제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모든 조세가 면제되며, 파라과이 영토 내 총 매출액의 단 1%만 소득세로 

납부함. 즉 1% 유일조세를 제외한 모든 세금 면제

 - 제품 생산에 필요한 모든 수출입 금융 및 파라과이 현지에서 신청하는 대출에 대한 세금 면제

 - 법적 처리와 서류 관련 세금 및 특허 관련 세금 면제

 - 마킬라 활동 운영 관련 세금(산업플랜트 건설 관련, 기계나 장비의 임대차 거래 관련)

 - 과실송금 시 면세 적용 여부를 검토 중

자료: ｢파라과이 마킬라제도 이용방법 및 현황｣(2015. 6. 30),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6/ 
globalBbsDataView.do?setIdx=322&dataIdx=143316(검색일: 2017. 5. 30).

글상자 3-4. 파라과이의 마킬라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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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가 생산기지로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MERCOSUR 회원국 가운

데 전반적인 생산 환경이 가장 양호하기 때문이다. 먼저 젊고 저렴한 노동력이 

풍부하다. 파라과이는 전체 인구의 70%가 30대 중반 이하로 중남미 국가 중 

가장 젊은 국가에 속한다. 또한 2016년 기준으로 파라과이 제조업분야에 종사

하는 일반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이 340달러로 브라질(985달러)의 1/3 수준이

다. 게다가 노동시장도 유연해 노조의 잦은 파업에 따른 생산중단 사례도 드물

다. 다음으로 풍부한 발전량을 기초로 전기요금도 브라질보다 5∼6배나 낮다. 

이를 종합하면 산업별 생산비용이 브라질에 비해 20∼50% 낮다.

또한 파라과이는 내륙국이지만 파라나(Paraná) 강과 파라과이(Paraguay) 

강을 통한 수송이 가능하여 내륙시장 접근성에 문제가 있는 인근 브라질 시장

을 겨냥한 수출기지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대부분의 외국기업이 활

동하고 있는 시우다드델에스테의 경우 36시간 내에 컨테이너를 상파울루와 리

우데자네이루까지 수송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다. 그에 반해 아시아에서 

남미로 수입되는 물품의 수송 기간은 최소 30일이 소요된다.

한편 파라과이는 MERCOSUR 회원국 중 유일하게 일반특혜관세(GSP+)66)

의 수혜국이다. 이에 따라 파라과이에서 제품을 생산할 경우 다른 경쟁국보다 

유리하게 EU시장에 수출(9,749개 제품이 EU에 무관세로 수출)이 가능하다. 

브라질은 2014년에 GSP 지위를 상실했다.

브라질 기업의 파라과이 진출은 단독으로 진출하는 경우도 많지만 현지기업

과의 합작 진출도 다수이다. 브라질의 비료회사인 Peninsula Internacional

사는 파라과이 Dekalpar 사와 합작으로 3,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파라과이 

최대 비료공장인 Peninsulpar 사를 설립했다.

섬유산업에서도 브라질 기업의 진출이 활발하다. 먼저 브라질 Paraná 주의 

66) 일반특혜관세(GSP: Generalised System of Preference)는 개도국이 선진국으로 상품을 수출할 

때 선진국이 수입 관세를 면제 또는 일부 감면해줌으로써 개도국의 수출촉진과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

고자 일방적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비상호주의적인 특혜관세이다. EU는 1971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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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기업인 Paranatex 사는 2,500만 달러를 투자해 단독으로 파라과이에 생

산설비를 구축했다. 또한 브라질의 Grupo Guararapes 사는 파라과이 

Texcin 사와 합작으로 브라질 시장에서 판매할 의류생산 공장을 설립했다. 침

대보, 탁자보, 목욕 타월 등을 생산하는 Buddemeyer 사도 파라과이에 생산 

공장을 설립했다. 

일부 신생 기업의 경우는 파라과이 내수시장을 겨냥해 현지에 직접 기업을 

설립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커튼 생산업체인 Cortinerias del Paraguay 사는 

100% 브라질 자본으로 2008년에 마킬라 제도를 활용해 시우다드델에스테

에 공장을 설립했다. 2016년 현재 종업원은 180명으로 모두 파라과이 국민이

다. 당초 파라과이 내수시장 확보를 동기로 진출했지만 최근에는 브라질과 아

시아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해 제품을 생산하고 브라질의 유통업체와 합작해 브

라질 시장에 수출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그 결과 2014년에는 1,300만 달러

를 수출해 파라과이 최대 섬유 수출업체로 부상했다.

제조업체만 파라과이에 진출하는 것은 아니다. 브라질의 대표적인 육가공업

체인 JBS도 파라과이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2005년부터 파라과이 수도 아순

시온과 산안토니오(San Antonio)에 종업원 1,000명, 일일 도축능력 1,600두 

규모의 공장을 2개 운영한 데 이어, 2015년 8월에는 8,000만 달러를 투자해 

콘셉시온(Concepción) 주에 신규 도축공장을 설립했다. JBS가 파라과이에 

진출한 동기는 목축업이 발달하고, 위생이 안전하며,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도축시설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2012∼14년까지 브라질 기업들은 생산 확대를 목적으로 파라과이에 진출

했다. 그러나 2015년부터는 생존을 위해 파라과이에 진출한다. 그 이유는 무

엇보다도 브라질에서 생산비용이 크게 상승해 수익창출이 어렵기 때문이다. 브

라질 기업들의 파라과이 진출 러시는 진출 기업 수의 추이에서 뚜렷하게 목격

된다. 대파라과이 진출 기업은 2000∼13년 사이 46개에서 2014∼15년에만 

48개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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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 자동차업체 JAC와 파라과이 Reimpex의 합작생산

앞서 언급하였듯이 파라과이가 남미의 새로운 생산기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파라과이에는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이 부재하여 대부분의 외국기업들

이 현지기업과의 협력보다는 단독 진출을 선호한다. 한국의 자동차부품 기업인 

THN도 단독 투자로 진출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 자동차업체인 JAC가 파라과이 오토바이 조립업체인 

Reimpex 그룹과 합작으로 2016년부터 내수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Reimpex 

그룹은 이전부터 CKD 방식으로 JAC의 트럭을 생산해온 데 이어 Leopard란 

브랜드로 오토바이를 제조한다. 

MERCOSUR 회원국 가운데 파라과이는 자동차를 생산하지 않는 유일한 국

가로 소비량 전체를 수입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JAC의 자동차 생산은 파라

과이 제조업의 역사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JAC가 생산하는 J2 모델67)은 파

라과이 내수시장을 겨냥한 모델로 100% 파라과이에서 조립 생산된다. 자동차 

67) 배기량 1,000cc의 소형 저가(약 8,000달러) 자동차이다.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인 THN의 투자는 파라과이 마킬라산업 진출의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파라

과이는 저임금, 수작업, 저숙련 노동에 적합한 생산구조를 갖고 있다. 또한 노조의 영향력이 낮아 노

무관리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 THN은 무노조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다. 파라과이 현지에서 인력 

확보의 어려움은 없으며 주로 고등학교 졸업자를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다. 임금이 저렴한 데 반해 파

라과이 노동자의 노동의욕은 높지 않아 이직률이 높다. THN은 각종 사회적공헌(CSR) 활동을 통해 

현지에서 기업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현재 THN 종사자는 약 1,000명인데, 한국 직원은 법

인장을 포함해 7명이다. THN 근로자들은 외국계 기업에 다닌다는 특별한 자긍심은 없는 것으로 보

인다. 파라과이 현지기업의 기술수준이 낮아 협력 가능성은 크지 않다. 현재 THN이 사용하는 부품은 

대부분 한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일부는 브라질에서도 수입한다. THN은 MERCOSUR의 원산지규

정 운영이 까다롭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한다. 현재 파라과이는 MERCOSUR 회원국 중에서도 저소

득국이어서 원산지규정 적용 비율이 아르헨티나나 브라질보다 낮은 40%이다. 파라과이에서 생산된 

자동차부품은 트럭으로 브라질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공장까지 운송된다. 총 운송기간은 4일이지만 실

제 운송시간은 24~25시간에 불과하다. 운송비용은 컨테이너당 7,000~8,000달러가 소요된다. 운송비

용 등 전반적인 생산비용을 고려할 때 중국과 생산비용이 비슷한 수준이다. MERCOSUR 회원국 중 

아르헨티나는 생산기지로서 유망하지 않으나 교차 생산기지로서의 가능성은 있다. 일부 외국 자동차

업체의 경우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 다른 모델을 생산해 상호 교환하는 전략을 활용한다.

자료: THN 관계자 인터뷰(2017. 3. 29, 파라과이 아순시온)를 토대로 저자 작성.

글상자 3-5. 한국 자동차부품회사 THN 진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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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에서 Made in Paraguay의 역사를 열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 부품

은 전량 중국에서 수입해 조립 생산한다. JAC는 국영은행인 Banco Nacional 

de Fomento와 Banco Amambay 등과 신용협약을 통해 48개월 할부(최장 

60개월)로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다. 

나. 물류/인프라 협력

운송 및 물류부문에서의 협력은 해운 및 항운 기업에 신시장 개척을 통한 성장

기반을 제공함과 동시에 양 지역 간 상품과 인력 이동을 활성화하여 무역과 투자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특히 MERCOSUR와 같이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는 현지기업 또는 제3국 기업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해외기업은 

현지에 구축된 물류 네트워크를 활용해 제품을 효율적으로 운송, 보관하거나 중

간 기착지를 이용해 MERCOSUR 지역으로의 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다.

항공부문에서는 별도의 비용을 투입하지 않고도 노선을 확대할 수 있는 공

동운항(코드쉐어)을 통한 협력이 가장 일반적인데, 특히 아시아 항공사들은 남

미 다수 도시에 취항하는 유럽 또는 미국 항공사와 공동운항협정을 체결하여 

MERCOSUR 지역으로의 접근성을 확대한 바 있다. Singapore Airlines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자동차업체들의 해외시장 진출이 적극적이다. 그중에서도 소득수준 향상으로 

중산층이 확대되고 있는 중남미 시장에 대한 진출이 활발하다. 중남미는 오랫동안 수출시장 확대와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의존도 축소를 추진한 중국 자동차 업체들의 주요 목표시장이었다. JAC도 예외가 아니었

다. 지난 5년간 JAC는 즉각적인 판매 확대 전략보다는 다양한 종류의 자동차를 출시하여 브랜드 인식과 

신뢰 제고를 통해 중남미 시장에서 수출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지난 수년간 브라질, 에콰도르, 파라과이에서 현지 제조업체들과 조립생산협정을 체결했다. 2017년 1월에

는 처음으로 2억 1,250만 달러를 투자하여 멕시코 현지업체인 Giant Motors와 합작으로 자동차를 생산할 

계획이다. 첫 해에는 1,000대를 생산하고 2021년까지 연간 1만 대를 생산할 계획이다. JAC의 멕시코 

진출은 멕시코가 체결한 광범위한 무역협정을 활용해 중남미 전역으로의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Lifan, 

FAW, Great Wall도 멕시코를 중남미 지역 진출의 기반으로 하는 JAC의 전략을 따르고 있다. 

자료: BMI Research(2017)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글상자 3-6. JAC의 중남미 시장 진출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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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스페인의 Spanair와 협정을 맺어 바르셀로나-상파울루 구간을 운항

하기 시작했고,68) Cathay Pacific은 미국의 American Airlines과 협정으로 

뉴욕-상파울루, 뉴욕-리우데자네이루 노선을 확보했다.69) 

반면 자원개발과 수출시장 개척을 목적으로 남미지역과의 교역을 확대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해운서비스의 연결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주로 중남미, 유럽 

및 미국 선사가 현지 해운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일본의 MOL과 NYK, 중국의 COSCO, 싱가포르의 PSA 등이 합작법인 또는 독

립법인을 통해 남미와의 운송로를 개발하는 동시에 현지 항만터미널 운영에 적

극 참여하고 있다.70)

한편 단순히 효율적인 운송로를 확보하는 것이 성공적인 비즈니스의 충분조건

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제조, 수출업체는 개별 주문이 있을 때마다 원거리로 소

량의 상품을 운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까운 위치에 물류창고가 필요

하다. 이 경우 현지에 물류창고를 직접 설치하는 것은 인프라 구축과 전문인력 

고용과 같은 복잡한 절차가 요구된다. 특히 장기적인 주문량을 예측할 수 없을 

경우에 이러한 투자는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현지의 전문 물류업

체에 위탁하면 별도의 고정투자 없이 서비스 요금만 지불하고도 물류거점을 마

련할 수 있다. 특히 현지 업체가 상품의 보관뿐만 아니라 통관절차에서부터 재가

공 및 최종 포장까지 담당하는 통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더욱 효과적이다.

본 절에서는 MERCOSUR 회원국 가운데서 지리적 이점, 자유무역지대, 그리

고 항만인프라 발전에 힘입어 물류사업 파트너로 주목받는 우루과이와 Loreal

의 협력 사례를 살펴본다.

다수의 다국적기업의 남미지역 물류센터 역할을 수행하는 우루과이의 Costa 

Oriental은 현지 물류업체가 단순히 물품의 보관을 넘어서 통관부터 제품의 

68) Singapore Airlines News Releases(2011. 1. 12, 온라인 제공, 검색일: 2017. 8. 19).

69) Cathay Pacific Press Releases(2011. 11. 24, 온라인 제공, 검색일:  2017. 8. 19).

70) 김범중 외(2010), p. 2, p.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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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공에 이르는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다. 우루과이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파라과이 등 남미 주요 시장에의 접

근성이 좋은 전략적 지역에 위치해 있어 역사적으로 물류 중심지로서 기능해왔

다. 안정적인 정치ㆍ경제ㆍ사회 환경과 지리적 이점을 살려 정부는 우루과이

를 남미지역의 물류 허브로 도약시키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지역 물류 허브를 

활용하면 수요자의 요청에 대한 대응시간을 최소화하고, 재고관리 유동성을 확

보함으로써 물류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해외기업은 현지 업체와 반드시 협업하지 않고도 단독으로 보세지역 내에 

직접 물류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 일본 Ricoh71)가 이러한 사례에 해당한다. 

71) Ricoh는 1993년까지 마이애미 지사로부터 중남미 지역에 제품을 공급했으나 물류비용과 운송시간

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파나마와 우루과이를 신규 물류기지로 선택했다. 파나마의 콜론자유무

역지대에 있는 물류센터는 멕시코, 중미 및 남미 북부와 카리브 지역을 담당하고, 우루과이의 

Zonamerica 자유무역지대 물류센터는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파라과이, 우루과이 시

장을 담당한다. Ricoh가 우루과이를 남미지역 물류센터로 선택한 배경에는 지리적 이점, 안정적인 

정치 및 금융 제도, 인적자원의 높은 교육수준, 자유무역지대의 인센티브 등이 작용했다. Ricoh 

South America Distribution Center, “Historia,” http://www.ricoh-ladc.com/servlet/hhistoria 

(검색일: 2017. 8. 1).

우루과이는 외국기업이 국내에 지역 물류거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법적, 제도적 지원을 제공

하는데, 자유무역지대, 자유공항․항만 제도가 대표적이다. 자유무역지대와 자유공항․항만의 차이는 아

래 표와 같다. 보세구역 내에서 물류센터를 운영하면 무관세로 상품을 보관하다가 MERCOSUR 회

원국의 최종 수요자의 주문에 맞춤형으로 제품을 완성하여 반출할 수 있다. 이 경우 MERCOSUR 

시장에서는 해당 수출량에 대해서만 관세를 지불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관세, 수입세, 부가가치세 등 

모든 국세가 면제되고 자유로운 외환거래가 보장된다. Costa Oriental과 같은 우루과이의 물류업체

들은 자유무역지대의 이점을 활용해 외국기업들과 물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자유무역지대 자유공항, 항만

세제혜택 있음 있음

물류 인프라 있음 있음

별도 운송 필요 필요 없음

물품 보관 기간 무제한 제한 있음

물품 소유권 유지 가능 유지 가능

시설 규모 대규모 소규모

자료: TCU 관계자 인터뷰(2017. 7. 24,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Costa Oriental 관계자 인터뷰(2017. 7. 24,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INALOG 관계자 인터뷰(2017. 7. 26, 우루과이 몬테비데오)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글상자 3-7. 우루과이 자유무역지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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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real은 우루과이 Canelones 지역의 Parque Industrial Zona Este에서 

물류/유통 업무를 수행했으나 시장수요 증가로 보다 넓은 물류 공간 확보가 필요

했다.72) 이에 1년 이상의 준비과정을 거쳐 2016년 3월 화장품에 최적화된 인프

Costa Oriental은 Zonamerica 자유무역지대와 Colonia 자유무역지대에 기반을 둔 우루과이의 최대 물류업

체다. 1983년에 설립된 Costa Oriental은 1984년 Colonia 자유무역지대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데 이어 

1992년에는 창업자가 설립을 주도한 Zonamerica 자유무역지대의 최초 입주 기업이 되었다. 현재 총 4개 

동으로 구성된 4만 5,000m2 규모의 물류 창고를 보유하고 있고, 약 3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2000년에

는 국내 유통을 담당하는 Costa Logística를 설립해 고객 기업의 우루과이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유통 파트너

로서 역할을 확대한 데 이어, 2014년에는 Costa Oriental Paraguay를 설립해 국제화 전략을 개시했다.

Costa Oriental의 주된 업무는 우루과이를 포함한 중남미지역에 물리적 기반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통합물류서비스 제공이다. 즉 공항과 항만의 하역, 물류창고까지의 운송(inbound), 재고 보관 및 관리, 

선적, 발송(outbound) 등 전체 과정을 담당하는데, 단순히 적재만이 아닌 물류센터에서의 재분류, 재포장, 

태그 부착, 제품 조립 및 해체, 콘센트 교체 등의 재가공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상품의 최종 목적지는 

주로 우루과이, 파라과이,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로서 전체 수출의 90% 정도를 차지한다. 브라질, 아르헨

티나, 칠레, 파라과이, 우루과이에 물류시설을 두고 있어 최적의 물류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1)

Costa Oriental의 협력대상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물류서비스 고객 기반 확보를 위한 제조 및 생산업체

와의 협력이다. 2017년 현재 Costa Oriental은 미국, 유럽, 일본 등의 100여 개 기업의 물류를 관리하는데, 

전자제품, 의류, 신발 등의 소비재, 의약품 및 화장품, 자동차 및 기계 부품, 비료 및 화학제품 등 다양한 

품목을 취급한다. 특히 전체 고객기업 중 절반 이상의 기업이 Sony, Lexmark, Casio, Samsonite, Nike, 

Philips, Dupont, Columbia, Loreal, Estee Lauder, SKF와 같은 다국적기업인데, 이들의 중남미지역 

물류센터 역할을 수행한다.2) 최근 5년간 Costa Oriental과 물류 계약을 체결한 신규 고객을 살펴보면 

아시아 기업이 다수를 차지한다. Casio(시계, 계산기 등), Sony(플레이스테이션), JMS(의료기기), 

Marubeni 상사(프린터기), Janome(재봉틀) 등 일본 기업이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칠레 등 남미시장을 겨냥해 Costa Oriental에 물류센터를 설립하거나 재가공 업무를 위탁했다. 또한 농업용 

비료를 생산ㆍ판매하는 Rotam CropScience와 중국산 담배를 중남미시장에 독점 판매하는 Netkiter와 

같은 홍콩 기업과의 협력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기업의 경우 현대자동차의 현지 대리점인 Hyundai Fidocar

가 우루과이 내수용 부품을 공급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Costa Oriental과의 협력 사례가 없다. 둘째, 물류기

반 확대와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물류업체 및 관련 전문기술업체와의 협력이다. 고부가가치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벨기에 기업인 Katoen Natie 사와의 협력이 대표적인데, Katoen Natie는 1990년대 중반 남미시

장 진출을 위해 Costa Oriental의 지분을 인수했다. 당시 우루과이를 전략적 거점으로 선정한 배경에는 

부패가 없고 정치적,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점이 작용했다. Costa Oriental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Katoen Natie는 2001년에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항구 컨테이너 터미널(Terminal Cuenca del Plata)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 성공적으로 남미시장에 정착한 바 있다. 그 외에는 엘살바도르의 Blue Logistics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재고관리정보시스템 기술을 전수하는 등 중미지역을 겨냥한 물류센터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3)

자료: 1) Costa Oriental, http://www.costaoriental.com/(검색일: 2017. 7. 20);
2) Costa Oriental 관계자 인터뷰(2017. 7. 24,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3) Costa Oriental, “Grupo Costa Oriental,” http://www.costaoriental.com/laempresa_grupo_ costaoriental_ 
katoen_natie.html(검색일: 2017. 7. 20)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글상자 3-8. Costa Oriental의 사업 현황 및 협력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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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와 기술을 갖춘 Costa Oriental을 물류협력업체로 선정했다.73) Costa 

Oriental은 기술적으로 일반 의약품, 항정신성 의약품, 원료 의약품, 화장품 및 

식품 등의 보관 사업에 필요한 공공보건부의 환경품질관리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인증을 획득한 기업이다. 인프라 측면에서도 

Costa Oriental을 선정할 충분한 사유가 있었는데, 2016년 Costa Oriental의 

기존 화장품특구(Cosmetic Area) 확장 및 의약품특구(Farmazona) 신설로 

Loreal은 총 6,000m2 규모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Loreal

은 Zonamerica 자유무역지대의 지리적 이점과 더불어 Costa Oriental이 사

업확장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점 때문에 Costa Oriental을 선택했다고 밝혔는

데, 이는 중장기적으로 Costa Oriental을 중남미시장 수요 증가에 맞춘 지역 물

류거점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로 볼 수 있다.74) 

Costa Oriental과 Loreal의 협력은 최근 사례여서 통계적인 성과를 확인하

기에는 애로가 있었지만, 양측은 다음과 같은 성과를 얻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먼저 Loreal은 아웃소싱을 통해 Costa Oriental의 정확한 재고관리와 

고수준의 제품 품질유지 서비스를 고객에게 보다 신속하게 제공하고, 물류체인

을 최적화할 수 있다. Costa Oriental은 Loreal이라는 주요 고객을 확보함으

로써 화장품, 제약품 등 고급 운송기술이 요구되는 상품까지 취급하는 전문 물

류업체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했다. 현재 Costa Oriental은 Loreal과 Estee 

Lauder라는 화장품 업체와 10여 개 제약업체의 물류를 담당하고 있다. 전체 

물류 가운데 제약 및 화장품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정도인데, 이 가운데 

72) “L’Oréal inauguró en Zonamerica”(2016. 3. 18), http://www.pharmabiz.net/loreal-inauguro- 

en-zonamerica/(검색일: 2017. 8. 1); “Grupo L’Oréal confió su logística en zonas francas 

a Costa Oriental”(2016. 3. 14), http://www.elpais.com.uy/el-empresario/grupo-oreal

-confio-logistica-zonas.html(검색일: 2017. 8. 1).

73) “Costa Oriental y L’Oréal-Unidos por la Belleza”(2016), http://www.costaoriental.com/ 

comunic_novedades.php?id=158(검색일: 2017. 8. 1).

74) “Costa Oriental y Grupo L’Oréal  firman acuerdo”(2016. 3. 14), http://www.montevideo.com.uy/ 

contenido/Costa-Oriental-y-Grupo-L-Oreal-firman-acuerdo-302293(검색일: 2017.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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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real이 60%를 차지한다. 2016년에 신규로 구축한 인프라 가운데 Loreal 

물류를 위해 사용되는 공간은 팔레트 3,000개 중 1,000개, 피킹 작업장

(picking position) 2만 개 중 3,000개에 해당하므로 향후 협력확대를 위한 

유휴 공간은 충분하다. Costa Oriental은 전문성과 현대적인 인프라를 바탕

으로 화장품과 의약품 부문에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차별화해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기업이 MERCOSUR 회원국의 자유무역지대에서 생산하는 물품은 

MERCOSUR 원산지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지만, 무관세 수출입

에 따른 절세 및 효율적인 물류시스템 활용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특히 남미시장

의 물류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인력관리 노하우가 부족한 한국기업의 경우 전문

성을 갖춘 자유무역지대에서 할동하는 현지 물류업체와의 협력이 바람직하다. 

물론 우루과이가 향후 심수항(深水港) 개발과 공항터미널 확장과 같은 인프라

를 확충 및 개선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주변국보다 효율적인 물류시스템 

구비, 물류산업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지원, MERCOSUR 역내 중심지 및 대서

우루과이 국립물류협회인 INALOG는 정부의 물류부문에 대한 관심을 대변한다. 2010년 설립된 

INALOG는 재정으로 운영되지만 법적으로는 비정부기관이다. 교통부, 항만청, 재정경제부, 외교부 등 

정부 부처와 자유무역지대협회, 자유공항운영업체(TCU), 상업서비스 상공회의소 등 민간부문이 공동

으로 참여해 물류부문 발전을 도모하는 민관협력 조직인데, 설립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루과이

를 지역 물류거점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물류부문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둘째, 연구 및 대외

협력 활동을 통해 물류부문 발전을 도모하며, 셋째, URUGUAY LOGISTICO 브랜드를 홍보하고, 넷

째, 정책 자문역을 수행하고, 다섯째, 물류 관련 업체들의 훈련 수요를 파악한다. 구체적인 활동으로

는 국내 물류 관련 기관들 간 의견 교류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이벤트를 개최하는 한편, 해외 컨

퍼런스나 박람회 등에서 우루과이 물류부문을 홍보하고 협력대상을 발굴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산업 수요에 맞는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 소개한다. 중남미 역내에는 이처럼 물류부문에서 

민관협력을 제도화한 사례는 INALOG가 최초이다. 칠레, 볼리비아, 페루, 파나마 등에서 비슷한 기관

의 설립을 추진 중이고, 주변국에서 INALOG의 경험을 공유해달라는 수요가 높다. 이전까지는 개별 

기업차원에서 협력대상을 발굴해야 했기 때문에 정보가 분산되고 홍보 효과도 크지 못했던 반면, 현

재는 INALOG가 통일된 협력채널로서 자문 및 매칭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

에서 우루과이 물류부문의 브랜드화에 기여하고 있다.

자료: INALOG, http://www.inalog.org.uy(검색일: 2017. 8. 9); INALOG 관계자 인터뷰(2017. 7. 26, 우루과이 몬테비
데오)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글상자 3-9. 우루과이 국립물류협회(INA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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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연안이라는 전략적 입지 등을 고려하면 남미 물류거점으로의 활용성은 높다. 

특히 현지 물류업체들의 전문성 향상과 정부 차원의 물류 허브로서의 발전전략 

강화를 감안하면 향후 우리기업의 활용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 유통/마케팅 협력

MERCOSUR는 최근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성장에 힘입은 중산층 확대와 민

간소비 증가를 바탕으로 중남미 최대의 소비시장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광활한 

영토와 교통인프라 미비로 인하여 기업들이 유통전략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까다로운 지역이다.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소규모 다점포 유통전략을 따르

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신규 진출기업이 유통망을 독립적으로 확보하기

에는 높은 비용이 든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현지의 도소매 유통시장에서 

다국적기업인 월마트와 까르푸, 역내기업인 Companhia Brasileira de 

Distribuição(브라질), COTO(아르헨티나) 등 소수 대기업의 점유율이 높다. 

이러한 특징들을 감안하면 제조업체가 유통분야까지 동시에 담당하는 것이 어

렵기 때문에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지 업체의 유통망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특히 조사에 따르면 브라질의 경우 소비자의 브랜

드 충성도가 낮아 적은 가격차에도 쉽게 다른 브랜드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어 

제조업체로서는 유통마진을 최소화하는 것이 주요 과제이다.75)

해외기업의 사례를 보면 영국의 The Body Shop이 브라질 시장진출에 앞

선 2013년 12월에 당시 58개 도시에 130개의 판매점을 보유하고 있던 화장품 

업체인 Emporio Body Store 지분(51%) 인수를 통하여 현지 유통망을 확보

한 바 있고,76) 콜롬비아의 커피 브랜드 Juan Valdez는 Pão de Açúcar와 협

75) KOTRA(2016), pp. 268~302.

76) “L’Oréal announces the acquisition by The Body Shop of a majority stake in Brazil’s 

Emporio Body Store”(2013. 10. 15), http://www.loreal-finance.com/eng/news/loreal- 

announces-the-acquisition-by-the-body-shop-of-a-majority-stake-in-braz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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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해 100여 개의 매장을 확보하여 브라질 시장에 진출했다.77)

유통협력은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판매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음원서비스업체인 Spotify는 우루과이 국영통신사인 Antel과 협력하여 

특정 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에서 Spotify 프리미엄 서비스를 6개월 동안 무

료로 제공하는 동시에 별도의 국제결제카드 없이 모바일 통신요금으로 

Spotify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다.78) 또한 브라질에서는 방

카쉬랑스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스페인 보험회사 Mapfre는 Banco do Brasil

과 합작법인(Grupo Segurador Banco do Brasil e Mapfre)을, 스위스 보험

회사 Zurich는 스페인 Banco Santander 본사와 체결한 유통계약을 통해 브

라질의 Banco Santander Brasil과 협력하고 있다.79) 

한편 현지 업체와의 협력은 유통망 구축비용의 감축뿐만 아니라 정확한 고

객수요의 파악에도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국가별 고객의 다양한 구매동기와 

선호도를 반영해 판매 및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현지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익숙한 파트너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 같은 맥락에서 물리적인 유통망

이 불필요한 온라인 유통시장에서조차 현지 파트너와의 협력은 사업성공 가능

성을 제고하는 방안이다. 본 절에서는 해외 온라인 유통망을 구축해 자국 제품

의 해외진출 채널의 역할을 하는 일본의 전자상거래업체인 Rakuten과 게임 

및 어플리케이션의 퍼블리싱을 지원하는 UDI의 협력 사례를 살펴본다. 인터넷

망 및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온라인 유통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큰 시점에서 온

emporio-body-store-920.htm(검색일: 2017. 6. 19).

77) “Juan Valdez® llega a más de 100 puntos de venta en el mercado brasilero”(2016), 

http://www.juanvaldezcafe.com/es-co/sala-de-prensa/juan-valdez-llega-a-mas-de- 

100-puntos-de-venta-en-el-mercado-brasilero/(검색일: 2017. 6. 19).

78) “Spotify y sus millones de canciones ahora llegarán con ANTEL”(2015. 12. 9), http://www. 

elobservador.com.uy/spotify-y-sus-millones-canciones-ahora-llegaran-antel-n704762

(검색일: 2017. 6. 19).

79) “Fitch: Bancassurance Aiding Brazil’s Banks amid Weak Macro”(2014. 12. 7), http://www. 

reuters.com/article/fitch-bancassurance-aiding-brazils-banks-idUSFit87256020141216

(검색일: 2017.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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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유통부문에 선제적으로 진출한 두 기업의 사례는 새로운 협력 분야 및 방

안 마련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1) Rakuten과 브라질 Ikeda의 전자상거래 유통협력

글로벌 전자상거래업체인 Rakuten80)은 브라질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파트

너로 전자상거래 플랫폼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Ikeda81)를 선택했다. 전략적 

파트너 선정을 통해 Rakuten은 현지 고객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는 B2B 사업으로 다각화할 수 있었다. 

브라질 시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Rakuten은 일본 제품을 브라질 소비자에게 

소개하는 채널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어 수출 진입장벽을 낮추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Rakuten과 Ikeda의 협력은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협력 파트너

를 선정한 모범 사례이다.

80) 일본 도쿄에 본사를 둔 Rakuten은 1997년에 MDM(1999년 Rakuten으로 개명)이라는 이름으로 설

립되어 같은 해 5월 온라인 쇼핑몰인 Rakuten Ichiba를 개장했다. 2000년에 JASDAQ 시장에 상장

한 데 이어 인수합병을 통해 검색엔진, 호텔예약, 전자도서 등 다양한 인터넷사업을 확장했다. 

Rakuten은 기본적으로 소비자와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B2B2C 기업이지만, 현

재는 전자상거래를 비롯해 통신사업(전자도서, 모바일 메시지, 디지털 콘텐츠 등), 레저사업(웨딩 사

업, 여행 및 골프장 예약 등), 투자사업(벤처캐피털), 기타 서비스사업(드론 배달), 마케팅ㆍ리서치 사

업으로 구성된 인터넷기반 서비스는 물론 카드ㆍ결제 서비스, 증권, 은행, 보험 등 핀테크 사업도 펼치

고 있다. Rakuten Ichiba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미국의 Amazon, eBay, Apple과 중국의 

Alibaba 수준의 세계적인 규모로 성장했는데, 2016년 Forbes지의 세계혁신기업 26위에 선정되기

도 했다. 그러나 해외시장 진출은 2005년 미국 마케팅업체인 LinkShare Corporation의 인수가 계

기가 되었는데, 2008년에는 대만에 인터넷 쇼핑몰을 개장했다. 그리고 2010년부터는 영어를 사내 공

식언어로 사용하는‘Englishnization’프로젝트를 도입해 본격적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내실을 다지면서 국제화 전략의 일환으로 2010년에 미국의 Buy.com과 프랑스의 PriceMinister를, 

2011에는 브라질 Ikeda를 인수했다. Rakuten, https://global.rakuten.com/corp/(검색일: 

2017. 8. 8) 및 Forbes(2017), https://www.forbes.com/innovative-companies/#624 b33c91d65

(검색일: 2017. 8. 8).

81) Rakuten이 2011년에 인수한 브라질 Ikeda(1996년 설립)는 소매업체들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운

영할 수 있도록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Software as a Service)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기존의 전

자상거래 플랫폼에 상품을 업로드하는 형식이 아닌 상품 판매업체가 전자상거래 운영권을 유지하는 

사업모델이다. Ikeda는 Rakuten에 인수될 당시 Brasoftware(소프트웨어), Ri Happy(장난감), 

Viedolar(CD/DVD), Cobasi(애완동물 용품), Etna(가구) Le Postiche(가방) 등 브라질 국내 100

여 개의 주요 소매업체에 서비스를 공급했다. “Rakuten to Acquire Ikeda in Brazil”(2011. 6. 7), 

https://global.rakuten.com/corp/news/assets/pdf/press/2011_06_07_EN2.pdf(검색일: 

2017.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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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Ikeda의 지분(75%)을 인수한 Rakuten은 자회사인 Rakuten 

Brasil을 설립하여 진출했는데, 2012년 4월에는 아시아 기업으로는 최초로 브

라질에 온라인 쇼핑몰인 Rakuten.com.br을 개장했다. 이 쇼핑몰은 Le 

Postiche, MegaMamute, Playtech, Anna Pegova 등 브라질 주요업체들

과 협력해 전자제품, 컴퓨터, 게임, 음반, 도서, 와인, 음료, 의류 및 악세사리, 

향수, 건강 미용제품 등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Rakuten의 브라질 진출 배경에는 시장규모, 소비자 구매력 증가, 인터넷 접

근성 개선, 스마트폰 보급 확산은 물론 브라질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 잠재력

이 작용했다. 특히 2012년 E-Commerce News에 따르면 브라질 전자상거래

시장은 향후 5년간 세계시장 평균 성장률을 상회하는 약 2배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되었다.82) 

Rakuten의 중남미시장 진출은 브라질이 처음이었지만 Ikeda 인수를 통해 

브라질시장에서의 사업 노하우와 물류망을 확보할 수 있었다. 특히 Ikeda가 

브라질에서 탄탄한 기업고객 기반을 구축하고 있었기에 마켓플레이스의 역할

에 중점을 둔 다른 시장에서의 진출사례와는 달리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서비스(SaaS)의 제공자로 사업을 다변화할 수 있었다. 이 

같은 B2B 모델은 안정적인 고객 확보는 물론 보다 높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

는 장점을 지닌다. 실제로 2016년에 Rakuten은 전체 그룹의 영업부진으로 해

외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사업을 재편하면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

아의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폐쇄하거나 일부 국가에서는 사업을 철수하기도 

했다. 그러나 브라질에서는 기업고객 대상 서비스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

로 전략을 수정하면서 사업을 유지했다.83) 

82) “E-Commerce cresce em países emergentes, mas sucesso depende de alguns cuidados” 

(2012. 9. 24), https://ecommercenews.com.br/noticias/pesquisas-noticias/e- 

commerce-cresce-em-paises-emergentes-mas-sucesso-depende-de-alguns-cuidados/

(검색일: 2017. 8. 8).

83) “Rakuten Writes Down $340M In Assets, Shutters Marketplaces In Southeast Asia.”(2016. 

2.12). https://techcrunch.com/2016/ 02/12/raktrenchment/(검색일: 2017.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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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kuten Brasil은 최근 주문정보나 재고 및 판매관리 통합 솔루션을 제공

하기 위해 브라질의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B2W Digital(Americanas.com, 

Submarino.com, Shoptime 운영)과의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Rakuten 플랫

폼을 통해 구축한 온라인 마켓과 타 사이트 간의 자연스런 연계를 위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84) 2017년 현재 Rakuten Brasil이 운영하는 온라인 마켓플레

이스에는 900여 개의 업체가 입점해 있고, 그 외 약 350개 업체가 SaaS 및 마

케팅 자문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85) 또한 Rakuten은 일본의 혁신제품을 브

라질 소비자에게 홍보하는 채널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2012년부터 

Rakuten Expo를 통해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성공사례와 신기술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해 브라질 전자상거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86) 이러한 결

과 Rakuten은 2016년에 이어 2017년에 2년 연속 브라질 최고 전자상거래 플

랫폼에 선정되었다. 특히 2017년 브라질 시장에서의 성장목표를 전년대비 

15%로 설정했는데, 온라인 판매경험이 없는 개인사업자나 중소기업으로의 확

대를 중점목표로 삼고 있다. 

2) BizDragon과 아르헨티나 Prisett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유통협력

최근 게임이나 어플리케이션의 글로벌 퍼블리싱 지원서비스를 수행하는 퍼

블리셔와 같은 새로운 개념의 유통/마케팅 서비스가 부상하고 있다. 일반적으

로 퍼블리싱이란 지적 저작물의 생산과 유통사업을 지칭한다. 이러한 퍼블리셔

의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과 중남미 간의 협력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퍼블리셔 

Udi를 들 수 있다.

84) “Rakuten em nova fase”(2016. 2. 22), http://www.clientesa.com.br/ebusiness/61050/ 

rakuten-em-nova-fase/ler.aspx(검색일: 2017. 8. 8).

85) “Rakuten Brasil fecha parceria com B2W Digital”(2016. 4. 27),  https://blog.rakuten.com. 

br/rakuten-brasil-fecha-parceria-com-b2w-digital/(검색일: 2017. 8. 8).

86) “Rakuten Brasil realiza 5ª edição do Rakuten Expo”(2016. 9. 21), https://ecommercenews. 

com.br/noticias/eventos-noticias-2/rakuten-brasil-realiza-5a-edicao-do-rakuten-ex

po/(검색일: 2017. 8. 8).



제3장 MERCOSUR 기업과의 협력 사례 및 시사점 • 97

Udi는 비즈드래곤(BizDragon SRL)과 아르헨티나 최대 IT 기업(Grupo 

DMC)의 자회사인 프리셋(Prisett)의 합작법인이다. 비즈드래곤은 한국-중남

미 비즈니스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업체로 마케팅과 창업을 지원하는 한편, 

최근에는 한국의 주요 ICT 업체들의 중남미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Udi는 첫 

사업으로 한국 개발자가 개발한 가족안전 위치추적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인 ‘패

미(FAMY)’를 아르헨티나에 성공적으로 출시한 바 있다.

라. 금융 협력

해외기업이 MERCOSUR 시장에 진출을 시도할 경우 시장정보 부족과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과 같은 다양한 위험요인으로 인해 자국 민간은행으로부터의 

아이를 가진 아버지들이 만든 회사 ㈜스파코사(대표 조우주)의 가족 안전 위치추적 서비스 ‘패미

(FAMY)’가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에서 ‘우디쿠어(Udiquo)’로 새롭게 탄생한다. 패미는 국내에서 

100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을 정도로 안정성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으

로 구글의 최신 API와 자체의 위치정보엔진을 기반으로 정확한 위치를 공유하여 가족의 안전을 체크

하고 있다. 우디쿠어는 우디(Udi)의 첫 서비스다. 중남미 퍼블리셔 우디는 10년 동안 한국의 주요 

ICT 업체들의 중남미 진출을 돕고 있는 비즈드래곤(BizDragon SRL)과 아르헨티나 최대 IT 기업 그

룹포 데엠세(Grupo DMC)의 자회사 프리셋(Prisett)이 힘을 합친 합작법인이다. 우디쿠어는 한국어 

‘어디’의 스페인어 발음인 ‘우디(Udi)’와 라틴어에서 ‘어디’의 뜻을 가진 라틴어 ‘쿠어(quo)’의 뜻을 

가지고 있다. 아르헨티나와 중남미 사용자를 위해 6개월 이상의 개발을 통해 완벽한 현지화를 이루어

냈다. 스파코사의 조우주 대표는 “패미 중남미 버전인 우디쿠어가 6개월여간의 현지화 과정을 거쳐 

오픈하게 돼 매우 기쁘다. 좋은 파트너를 통해 현지에 진출하고, 향후 더 큰 시장으로 갈 수 있는 기

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우디쿠어는 11월 29일 오픈하며, 상대적으로 치안이 불

안한 중남미에 최적화된 서비스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시 정부 산하 창업센터와도 협의를 통해 한인들

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베타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 말까지 50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유

치하고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중남미 스페인어권 진출을 내다보고 있다. 비즈드래곤의 오동희 대표

는 “한국의 기술력과 중남미 5억 시장이 융합된 뜻깊은 시작이다. 앞으로 아르헨티나를 교두보 삼아 

우디의 중남미 스페인어권 진출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한국의 관련 업체들이 현지에 진출할 수 있게 

꼭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내겠다”고 사업의 의미를 전했다. 프리셋의 페데리코 디아스 스파르타

(Federico Diaz Sparta) 대표 역시 “다른 언어와 문화, 기술적 차이 같은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만들어낸 훌륭한 성과이며 첫 스텝을 밟은 만큼 더욱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했

다. 우디쿠어는 안드로이드 전용 앱으로 구글 플레이에서 검색해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자료: ｢스파코사의 가족 안전 위치추적 서비스 ‘패미’, 아르헨티나에 진출｣(2014. 12. 5), http://platum.kr/archives/ 
31444(검색일: 2017. 7. 9).

글상자 3-10. 중남미 퍼블리셔 우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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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조달이 쉽지 않고, MERCOSUR 현지 은행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는 높

은 이자율을 적용받는다. 특히 대규모의 장기적인 사업 수행에는 보다 공격적

인 투자와 금융주선이 요구되는데, 관련한 위험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이 금융협

력이다.

광범위한 개념에서 금융협력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원활하게 하

는 모든 협력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기업수준에서는 인수합병이나 공동투자

를 통해 자금력을 확대하거나 저리의 자금조달이 가능한 자사의 해외 지사와 

협력하기도 한다.87) 2000년대 들어 MERCOSUR 기업과 중국기업간의 금융

협력이 두드러지게 증가했는데, 중국기업은 특히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자원과 

에너지 부문에서 합작투자나 인수합병을 통해 MERCOSUR 기업에 자금을 지

원하고 있다. 브라질 사례를 보면 2016년에 약 86억 달러를 투자해 브라질 전

력업체인 CPFL Energia의 지분(53.3%)을 인수한 중국국가전력망공사(State 

Grid Corp of China)를 비롯해 중국석유화학집단공사(SINOPEC), 중국석유

천연가스공사(CNPC: China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 중국장강

삼협집단공사(CTGC: China Three Gorges Corp) 등이 브라질 기업의 인수

에 참여하고 있다. 2017년 1~4월 동안에도 중국은 브라질 인수합병 시장에서 

가장 높은 비중(37.5%)을 차지했다.88)

기업들의 일반적인 자금조달방안은 국책은행, 수출투자신용기관, 상업은행, 

국제개발은행 등을 활용하는 것이다. 국내의 경우에도 한국수출입은행이 브라

질과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MERCOSUR 금융기관과 협력에 나서고 있다. 수

출입은행은 2015년에 브라질 국영은행(Banco do Brasil, 10억 달러), 민간은

행(Itau Unibanco, 5억 달러) 및 현지 최대 외국계 은행(Banco Santander 

Brasil, 5억 달러)과 전대금융 협력계약을 체결하여 한국기업의 브라질 진출 

87) Casanova and Rodriguez-Montemayor(2013), pp. 12-13.

88) ｢브라질 M&A 시장에 ‘차이나 머니’가 몰린다｣(2017. 6. 1), http://news.kotra.or.kr/user/ 

globalBbs/kotranews/6/globalBbsDataView.do?setIdx=322&dataIdx=158971(검색일: 

2017.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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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을 확보한 바 있고,89) 같은 해 미주개발은행(IDB)과도 전대금융 보증계약

을 체결해 전대금융한도를 직접 체결하기 어려운 중남미 현지은행에 대한 금융

지원도 가능해졌다. 또한 수출입은행은 브라질 경제사회개발은행(BNDES)과 

금융협력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협조융자 및 공동투자를 위한 협력을 도모하

고,90) 2008년 이후 전대금융 서비스를 중단했던 아르헨티나 국립은행(BNA: 

Banco de la Nación Argentina)과도 2017년 중으로 최대 3천만 달러 규모

의 전대금융을 재개할 예정이다.91) 

본 절에서는 1990년대 인수합병을 통해 MERCOSUR 시장에 진출한 스페

인 은행의 진출 동기와 성과를 살펴보고, 스페인 은행을 활용한 중국 은행들의 

중남미시장 진출 동향을 분석한다. 이어서 기존의 대기업간 공동투자나 금융기

관 간의 협력 이외에 새로운 형태의 금융협력으로서 벤처투자를 통한 중남미시

장 진출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중남미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기업 액셀러레이

터로 활동하고 있는 NXTP Labs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1) 스페인-중남미 은행 간의 금융협력

국내 금융기관의 MERCOSUR 시장진출은 금융기관 자체의 시장 확대와 수익

률 향상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현지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는 토

대가 된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 최근 들어 국내 금융기관들이 내수

시장 부진과 경쟁 강화를 이유로 해외시장 진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MERCOSUR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스페인 은행들의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017년 6월 말 기준으로 국내 은행은 전 세계 41개국에 184

개의 점포(사무소, 지점 및 현지법인 형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 지역

89) ｢수은 전대금융 67억弗 해외건설 수주 불씨될까｣(2015. 7. 7), http://news.einfomax.co.kr/ 

news/articleView.html?idxno=174639(검색일: 2017. 9. 4).

90) 한국수출입은행(2011. 10. 19, 온라인 보도자료, 검색일: 2017. 9. 4), pp. 1∼3.

91) ｢아르헨티나에 전대금융 핫라인 다시 연다, 국가부도 후 9년 만에 재개｣(2017. 2. 20), http://biz. 

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20/2017022000759.html(검색일: 2017.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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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는 반면, MERCOSUR 진출 현황은 브라질 현지법인

(3개)과 사무소(1개)에 그쳐 미진하다.92) 이러한 시장진출 현황을 감안하여 

MERCOSUR 금융시장 진출을 개시하려는 현시점에서 장기적인 사업의 지속가

능성을 위해서는 현지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위험을 완화하고 원거리와 문

화적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MERCOSUR 회원국 가운데 브라질을 제외하고는 현지 은행의 자금력이 대규모 

프로젝트에 투자할 만큼 크지 않고, 아르헨티나조차 디폴트 이후 장기간 국내금

융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현지 은행과의 직접적인 금융협력이 어려운 상황이

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이 MERCOSUR에 기진출한 제3국 은행과

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제3국 은행은 1990년대 이후 중남미에 진출

한 스페인 은행(BBVA 및 Santander)이 대표적인데, 이 은행들의 중남미 진출 

사례는 금융기관 국제화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금력, 현지 네트

워크, 경영 노하우 측면에서 현지 은행을 보완하는 MERCOSUR 역내 금융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의의를 가진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본격화한 Santander와 BBVA93)와 같은 스페인 은행

의 중남미 시장 진출에는 양 지역의 정치경제적 배경이 작용했다.94) 스페인 정

부는 1970년대 중반 이후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자유화를 추진하면서 자본

도피 방지 명목으로 통제했던 해외투자 규제를 점진적으로 축소했다. 이어서 

1986년 유럽연합에 가입하면서 유럽자본의 잠재적인 국내유입에 대한 방어 

전략으로 스페인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세제개혁과 금융지원 정책을 

92) 금융감독원(2017. 9. 7, 온라인 보도자료, 검색일: 2017. 9. 11).

93) BBV(Banco Bilbao Vizcaya)는 1999년 Argentaria와 합병해 BBVA(Banco Bilbao Vizcaya 

Argentaria)가 되었고, Santander는 같은 해 BCH(Banco Central Hispano)와 합병해 

BSCH(Banco Santander Central Hispano)가 되었기 때문에 중남미 진출 초기에는 각각 별도의 

은행이었다.

94) 실제로 1990년대 초만 해도 증남미에서 스페인의 존재는 미미했다. 1990년대 중남미의 자유화와 탈

규제화 흐름에 맞추어 해외직접투자 유입이 급증했는데, 특히 기존의 미국 중심의 구조에서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등으로 대표되는 유럽 기업들의 유입이 증가했고, 제조업 중심의 투자에서 통신, 유통, 

에너지, 금융 등 서비스 부문으로 확장되었다. Calderón and Casilda(2000), p.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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펼쳤다.95) 반면 1990년대는 중남미 국가들이 1980년대 외채위기 이후 기업

의 생산성 향상과 재정확보를 위해 민영화를 추진하던 시기였다.96) 당시 중남

미에서는 국내외 기업의 동등대우, 투자 인센티브 지원 등 FDI 유치를 위한 정

부차원의 노력이 이어졌다. 금융, 통신, 공공서비스 등 주요 경제부문이 외국기

업에 개방되면서 스페인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특히 중남미 

국가들은 외국 금융기관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외채위기로 악화된 금융부문

의 건전성을 개선하고자 했다.

이처럼 정치경제적으로 스페인 은행의 중남미시장 진출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된 가운데, 개별 은행수준에서도 중남미시장은 전략적인 투자처로 인식되

었다. 당시 스페인 은행들은 대출 대비 예금의 비중 증가에 따른 수익 감소에 

대응하고 풍부한 유동성을 활용한 고수익 투자처를 필요로 했다.97) 중남미시

장은 인구구조상으로나 금융시장 성숙도, 잠재 경제성장률 측면에서 유럽시장

보다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또한 유럽시장과 스페인시장은 경제적 의존

도가 높고 단일통화 사용에 따른 동조화가 강한 데 반해 중남미와는 이러한 연

관관계가 약해 사업 다각화와 위험집중 방지 차원에서 바람직한 대안이었다. 

마지막으로 당시 중남미 은행들의 기업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 지분 인수 비용

이 크지 않다는 장점이 있었다.98)

또한 스페인 은행들은 1970년대 이후 국내 금융시장 개방으로 제고된 경쟁

에 대응해 1980년대 말부터 국내 금융기관들 간의 인수합병을 통한 규모의 경

제를 실현하는 한편, 다양한 시장수요에 맞추어 투자펀드, 연금펀드, 국공채, 

주식, 회사채 등 새로운 금융상품까지 사업을 확장했다.99) 따라서 중남미 금융

95) Toral(2001), pp. 3-6.

96) 통계에 따르면 1985∼92년에 중남미에서는 2,000개 이상의 국영기업이 민영화되었다. Edwards(1995), p. 

170 및 Toral(2001), pp. 7-8.

97) Toral(2001), p. 11.

98) Hernansanz and Sebastián(2000), pp. 7-9.

99) Toral(2001),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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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개방 시기에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추진할 충분한 자본뿐만 아니라 다양

한 금융서비스 제공자로서의 비교우위를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외채위기로 인

해 기존에 중남미에 진출했던 미국을 비롯한 외국 금융기관의 철수도 스페인 

은행의 신속한 시장 지배력 확장에 도움이 되었다.

정치경제적인 측면과 기업차원에서의 추진요인(push factor) 및 유인요인

(pull factor)이 동시에 작용한 가운데 스페인 은행들은 주로 중남미 은행의 지

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진출했다.100) 인수합병으로 현지 파트너의 고객과 지

점망을 확보해 소매금융업 중심의 사업을 빠르게 확장할 수 있었고, 투자 금융, 

보험, 연금펀드까지 사업을 다각화했다. 스페인 은행들은 1990년대 말 아르헨

티나,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베네수엘라, 브라질 등 중남미 주요 국가의 

금융기관을 인수합병하면서 빠르게 성장했다. 진출대상 국가를 MERCOSUR

에 한정하면 [표 3-1]과 같다. 공격적인 인수합병으로 1999년 기준 BBVA와 

Santander의 자산, 수익, 그리고 주식가치는 급등했다. 이후 스페인 은행들은 

100) BBVA는 현지 파트너의 지배주주 비중을 확보하는, Santander는 대주주의 지분을 확보하는 전략

을 취했다.

구분 진출국가 BBVA Santander

금융 

시장

브라질 Banco Excel-Economico (100)
Banco Geral do Comercio (100)

Banco Noroeste (76)

아르헨티나
BBA Banco Frances (60) Banco Río de la Plata (51)

Corp Banca Argentina (100) Banco Tornquist (100)

우루과이 Banco Francés (58)
Banco de Galicia y Buenos Aires (10)

Eurobanco S.A. (100)

파라과이 - Banco de Asunsión (85)

연금 

펀드

아르헨티나
Consolidar (100)

AFJP Orígenes (30)
Siembra (50)

우루과이 - Santander AFAP (100)

주: 괄호 안은 1999년 기준 지분 비율(%). 
자료: Calderón and Casilda(2000), pp. 81-86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표 3-1. BBVA와 Santander의 MERCOSUR 시장진출(1999년 기준)



제3장 MERCOSUR 기업과의 협력 사례 및 시사점 • 103

중남미의 주요 은행으로 성장했는데, BBVA와 Santander는 본국보다 중남미

지역에서의 실적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01)

중남미는 자금력, 금융기법, 사업 노하우를 보유한 스페인 은행을 유치하여 

금융시스템을 현대화 및 안정화할 수 있었고,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실제로 탈규제화와 민영화라는 정책적 배경과 언어적 및 문화적 유

사성이라는 특수한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우리 금융기관이 스페

인 은행의 진출사례를 그대로 모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금융시장의 

포화와 경쟁 격화라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한 점에서는 성장이 정체된 우리 금

융기관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스페인 은행은 국내시장 포화와 후발주자라는 

약점을 극복하고 전략적인 현지 파트너 선정과 사업 다각화를 통해 글로벌한 

금융기관으로 발돋움했다. 우리 금융기관도 스페인이 중남미에서 민영화된 연

금펀드 시장을 초기부터 공략한 것처럼 신사업 발굴 및 서비스기술 도입을 통

해 변화하는 현지시장의 수요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스페인 은행이 스

페인 기업인 Telefónica나 Repsol의 중남미 진출에 기여한 것처럼 우리 금융

기관도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의 MERCOSUR 진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한편 중남미 시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스페인 은행들은 제3국 금융기관에 

새로운 협력기회를 제공한다. 전술한 것처럼 우리 금융기관이 선도적인 사업 

아이디어와 전략적인 신시장 개척 정신을 바탕으로 MERCOSUR 시장에 진출

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비금융부문(기업)의 해외진출의 필요조

건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현지 금융시장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하기 때문에 

글로벌한 경영 노하우와 현지 경험을 갖춘 MERCOSUR 역내의 스페인 은행과

의 협력을 통해 시장진출을 꾀할 수 있다. 즉 금융협력의 주체를 국책금융기관

에서 민간 상업은행으로, 협력파트너를 MERCOSUR 현지 국영은행(Banco 

do Brasil, Banco Nacional de Argentina)에서 외국계 민간은행(Santander, 

BBVA)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은행은 최근 증가하는 중국-중남

101) 송재만(2016), pp.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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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무역투자 관계에 대응해 스페인 은행과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하고 있다. 국

제화 전략을 추진 중인 중국 금융기관에 스페인 은행은 중남미시장에서 이끌어 

줄 전략적 동반자인 동시에 향후 유럽시장 진출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

하다.102) BBVA는 2011년 1월 스페인 은행으로서는 최초로 중국개발은행

(CDB: China Development Bank)과 프로젝트 투자, 무역금융, 상업서비스, 

파생상품, 기업금융, 채권 등의 분야에서의 협력 계획을 발표했다. 비록 양해

각서는 기본적인 협력틀에 불과하지만, BBVA는 중국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중남미 인프라시장 투자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중국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103)

2) NXTP Labs를 활용한 중남미 스타트업 기업과의 금융협력

중남미의 창업 생태계는 여전히 초기단계이지만, 기업가치가 10억 달러 이

상인 유니콘 기업을 포함한 다수의 성공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잠재력은 크다. 

예를 들면 스페인 통신사인 Telefónica는 중남미에서 Wayra라는 스타트업 

지원프로그램으로 유망기업들을 잠재적인 협력파트너로 육성하고 있다. 그러

나 우리기업은 중남미 스타트업 기업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의 현지 스타트업 지원기업과 공동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우리기

업의 자본력과 중남미 스타트업의 기술력을 결합하는 협력유형이 효과적일 것

으로 판단된다. 이에 중남미지역에서의 높은 지명도와 성장세를 고려할 때 기

술 스타트업에 금융지원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액셀러레이터104)인 NXTP 

102) “Spanish Banks: Embracing Globalization and Leveraging Latin America’s Ties with 

China”(2011. 5. 4), http://knowledge.wharton.upenn.edu/중략/(검색일: 2017. 8. 2).

103) “Partnership with CDB to allow BBVA access to new deals in infrastructure-Moody’s” 

(2011. 1. 5), https://www.bnamericas.com/en/news/banking/partnership-with-cdb- 

to-allow-bbva-access-to-new-deals-in-infrastructure-moodys(검색일: 2017. 8. 2).

104) 액셀러레이터란 아이디어나 시제품만을 갖춘 초기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아이디어의 상품화와 사업 

확장을 지원하는 기업이다.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특정 기간에 공동 업무공간과 멘토링 교육, 워크숍 

등을 제공하기도 하며, 소규모 투자에 대한 보상으로 스타트업의 지분을 배분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남미에서는 2000년대 들어 경제성장에 따른 소비증가와 더불어 인터넷 및 모바일 사용 증가, 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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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s가 적절한 협력파트너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협력 사례로 소개한다. 스타

트업 기업과의 협력은 후발주자인 우리기업이 중남미 기업과의 협력관계를 구

축하는 새로운 협력방안이 될 것이다.

NXTP Labs105)는 아르헨티나보다는 중남미시장을 목표로 설립되었는데, 

이는 중남미 기업들이 성공적인 출구전략(인수)을 달성하거나 해외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견고한 지역적 기반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본부가 된 배경에는 NXTP Labs 설립 당시 부에노스아이

레스는 다국어가 가능한 풍부한 숙련인력을 보유한 동시에 MercadoLibre나 

Globant와 같은 기술기업이 성공한 중심지였기 때문이다. 비록 고물가를 비

롯한 불안정한 정치경제 환경이 사업의 장애요인이 되기도 했지만, 역설적으로 

기업의 회복력 강화와 기업가의 글로벌 목표 추구를 자극하는 요인이 되었다.

NXTP Labs는 기수마다 20~30개의 스타트업을 선정해 4개월 단위의 액셀

러레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B2B, 소셜미디어, 온라인 마케팅 및 광고,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전자상거래와 마켓플레이스, 인터넷 소비자, 모바일 

게임 등의 스타트업에 자금과 함께 멘토링, 자문 서비스, 네트워크 등 비금전적

인 지원을 제공했다. 유망 스타트업에 대한 초기투자(2만 5,000달러)를 대가

로 2~10%의 지분을 분배받았고, 후속투자로 다른 투자자와 공동으로는 100

만 달러까지 지원했다.

NXTP Labs는 사업 초기에 자금조달과 멘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개인 투

자자 유치에 집중해 2011~13년에 80명의 투자자(각 2만 5,000달러)와 4명의 

창업가(각 50만 달러)를 통해 총 2,500만 달러의 펀드를 조성했다. 이를 바탕

으로 2011년 중반부터 2012년까지 3라운드를 통해 50개 기업을 졸업시키고, 

니스 환경 및 벤처캐피털 생태계 개선을 바탕으로 NXTP Labs를 비롯하여 칠레의 Start-Up Chile,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21212, Telefónica 사의 Wayra 등의 다양한 액셀러레이터가 등장했다. 

Lerner et al.(2016), p. 6.

105) NXTP Labs는 4명의 아르헨티나 기업가가 역내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를 목표로 창립한 회사로, 

2011년 아르헨티나에 본사를 설립한 이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우루과이, 미국으로 진

출했다. Lerner et al.(2016), p. 4 및 p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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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에는 처음으로 투자회수(exit)에 성공했다. Bixti라는 수공예품 온

라인시장 스타트업이 브라질의 Elo7에 인수되면서 5배의 수익을 거둔 것이다. 

이어 2013년 7월부터 시작된 2차 펀드 조성에서는 개인투자자를 비롯하여 정

부와 다국적기업으로부터도 투자를 유치했는데, 특히 중남미지역의 벤처캐피

털에 대한 투자경험이 풍부한 IDB의 MIF와의 협력은 부수적으로 인증효과를 

거두는 계기가 되었다.

NXTP Labs는 우루과이(2012년), 브라질(2014년), 미국(2014년)으로 사

업범위를 확장한 데 이어 Global Accelerators Network(GAN)에의 참여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에도 노력했다. 특히 Puente Labs 플랫폼을 통해 실리콘

밸리의 투자자와 전문가를 중남미기업과 연결함으로써 중남미기업이 사업을 

미국과 전 세계로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NXTP Labs가 거둔 성과

를 살펴보면 2015년 6월까지 164개 기업에 초기투자를, 58개 기업에 후속투

자를 각각 수행했으며, 2015년 11월까지 9건의 투자회수를 통해 총 4.74배의 

수익을 창출했다. 

NXTP Labs는 예상보다 많은 성장성이 높은 스타트업으로 인해 후속투자 

재원이 부족하자 2015년 10월 9기 프로그램부터 금융기술(Fintech) 스타트

기업 투자 투자액 Exit 인수기업 수익

Bixti 2011. 11 20,000 2012. 7 Elo7 5배

WeHostels 2011. 11 25,000 2013. 10 StudentUniverse 4.5배

ComentaTV 2011. 11 100,000 2013. 12 Wayin 3.4배

TheFanLeague 2013. 3 25,000 2014. 2 BeGood 3.5배

Telemestories 2013. 3 25,000 2014. 1 Kidloom 2.2배

Sinimanes 2013. 3 145,000 2014. 6 Kinboy 1.6배

Aventones 2014. 3 225,000 2015. 4 BlaBlaCar 2배 이하

Sparkflow 2014. 9 25,000 2015. 6 Undertone 4배 이하 추정

Tutum 2013. 10 25,000 2015. 10 Docker 60배 이하 추정

자료: Lerner et al.(2016), p. 17.

표 3-2. NXTP Labs의 투자회수(exit) 현황

(단위: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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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집중하면서 기업 파트너 풀을 확장해 벤처캐피털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

로 전략을 수정했다. 이를 통하여 Microsoft, Fibercorp, Banco Ciudad, 

Banco Galicia, CAF, Softlayer의 스폰서십과 Deloitte, Silicon Valley 

Bank, Citi, Xapo, Afluenta, MasterCard Labs, PwC, Paypal의 멘토 서비

스를 제공받고 있다.106) 또한 2017년 3월에는 호주의 농업기술 스타트업 액셀

러레이터인 SproutX와 협력관계를 맺고 Agtech Passport 프로그램을 출시

했다. Agtech Passport는 중남미와 호주의 농업기술기업(Agtech)에 국제적

인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된 교류 프로그램인데, 기업에는 교

류프로그램과 뉴질랜드, 이스라엘, 미국, 호주, 중남미에 설치된 사무공간이 제

공된다. 이 프로그램은 스타트업 기업 제품 및 서비스의 국제화 여부를 판단하

고 잠재 파트너를 발굴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될 전망이다.107)

이와 같이 NXTP Labs는 중남미 스타트업의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혁신적인 

사업환경을 조성하면서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서 성장하고 있다. 우리기업이 

NXTP Labs를 통해 중남미 스타트업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멘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중남미 잠재 유망기업과의 협력관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NXTP Labs를 통해 높은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자금조달 옵션이 부족한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기업과의 협력기

회를 더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 R&D/기술 협력

기술협력은 MERCOSUR 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협력방식인데, 해외기업으

로부터 기술을 이전받거나 R&D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MERCOSUR 기업의 기

106) Lerner et al.(2016), pp. 3-29.

107) “SproutX partners with Latin America’s NXTP Labs to launch agtech exchange program” 

(2017. 3. 28), http://www.startupdaily.net/2017/03/sproutx-partners-latin-americas-nxtp-labs-

launch-agtech-exchange-program/(검색일: 2017.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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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역량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클라우드, 빅데이터, 드론 등을 활용

한 새로운 IT 기술을 전통산업에 접목하는 방식의 기업간 협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요구에 부응함은 물론, 기존의 MERCOSUR 역내산업의 현대화와 생산

성 제고를 통해 장기적으로 MERCOSUR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중남미지역에서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 중인 테크노

라티나스(Tecnolatinas, 중남미 기술기업)의 부상이 주목된다. 특히 물티라티

나스(Multilatinas, 중남미 다국적기업)로서 세계적으로 성장한 브라질 항공기

업(Embraer)의 사례처럼 공동 기술개발 수행역량을 보유한 MERCOSUR 역

내기업도 기술협력 파트너로서 잠재력이 높다. 이에 본 절에서는 우리기업과 브

라질 기업간의 기술협력 성공사례로 평가받는 하나마이크론과 Parit 사의 반도

체 분야 협력을 살펴본다.

반도체 후공정108) 전문기업인 하나마이크론109)은 2009년 브라질의 Pari

t110)와 합작투자(50:50)로 HT Micron을 설립했다. HT Micron은 양국 정부

108) 반도체 생산은 반도체칩 설계기업(fabless)의 제품 설계(design)로 시작된다. 위탁생산 기업

(foundry)은 fabless에서 설계한 반도체 회로도를 제조(manufacturing)하고, 가공된 웨이퍼를 절

단하여 전자제품에 부착하기 쉽도록 조립(packaging)하며, 제조된 웨이퍼 또는 칩의 불량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test) 과정을 거친다. 인텔, IBM, 삼성, SK 하이닉스 등의 종합반도체(IDM: 

Intergrated Device Manufacturer) 기업이 기술력과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설계에서부터 고객

서비스(customer service)에 이르는 전 과정을 담당하기도 하지만, 각 단계별 공정에 특화한 기업

들이 가치사슬에 참여함으로써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제조에 해당하는 단계를 전공정(front 

end), 조립 및 검사 단계를 후공정(back end)이라고 하는데, 하나마이크론은 후공정에 해당하는 조

립 및 검사에 전문화된 기업이다. 안기현, 성준이, 문용필(2016), pp. 7~11.

109) 2001년 8월 설립된 하나마이크론은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전문 기업으로 2005년 10월 코스닥에 

상장되었다. 고용 규모는 약 1,200명의 수준으로 본사는 충청남도 아산시에, R&D 센터는 경기도 

성남시 판교실리콘파크에 위치하고 있다. 하나마이크론은 테이프 마운트에서 소잉, 와이어본딩, 몰

딩, 마킹에 이르는 패키징 전체 공정과 테스트까지 통합된 생산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고급 패

키징 경쟁력 및 SOC, RF, PMIC 분야 테스트 기술력을 바탕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종

합반도체기업(IDM)은 물론, Fabless와 Foundry 업체와도 협력관계에 있다. 2007년 1월 설립한 

HANA Materials를 통해 반도체 부품과 재료 부문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실리콘밸리에 System 

Integration(SI) 전문기업인 HANA Innosys를, 브라질에 합작법인 HT Micron을 각각 설립한 데 

이어 2016년 하나마이크론 베트남법인 설립 등으로 사업을 국제화하고 있다. ｢[현장을 찾아서] 하나마

이크론｣(2005. 9. 16), http://news.naver.com/main/read. nhn?mode=LSD&mid=sec&sid1 

=102&oid=030&aid=0000117424(검색일: 2017. 5. 11) 및 하나마이크론, http://www.hanamicron. 

com/kor/(검색일: 2017. 5. 11). 

110) Parit Participações는 지주회사로서 정보기술과 반도체가 주력 사업이다. HT Micron 이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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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대학의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기업간 협력기반을 마련한 사례이다. 중견기업

인 하나마이크론의 투자결정 배경에는 반도체산업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세금

감면 혜택과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브라질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유치가 작용

했다. 정부 이외에 인턴십, 고용기회, 연구프로그램을 통한 산학연계도 HT 

Micron의 성공 가능성을 제고했다.

하나마이크론은 창립 초기부터 사업영역의 국제화를 주요 사업전략으로, 기

술경쟁력에 기초한 신흥시장 선점을 통한 세계적 기업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설

정했다. 이에 2005년부터 반도체사업 해외진출을 모색한 결과 2억 명 이상의 

인구와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브라질을 국제화의 

거점으로 결정했다. 특히 하나마이크론의 진출에 영향을 미친 직접적인 요인은 

브라질 정부의 산업정책이었다.

브라질의 산업정책은 1980년대까지 보호주의적이어서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했고, 1990년대 추진된 자유시장정책은 외국제품과 기술의 급격한 

유입을 유발하여 국내산업의 붕괴를 초래했다. 그 결과 브라질은 세계 최대의 전

자제품 소비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부문의 낮은 경쟁력 때문에 반도체부문 

무역적자를 지속해 왔다. 이에 브라질 정부는 2000년대 들어 반도체산업 발전

을 적극 장려하기 시작했다. 2003년 출범한 룰라 정부는 ‘산업, 기술, 무역정책 

가이드라인(PITCE 2003-2007)’을 통해 산업발전과 더불어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 패러다임의 전환 및 국제 경쟁력 제고를 강조했다. 가이드라인은 특히 소프

트웨어, 자본재, 의약품과 더불어 높은 성장성과 농업에서 군사용에 이르는 다양

한 분야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중요하게 평가하여 반도체를 전략분야로 선정했

다. 또한 국내업체들의 반도체 디자인과 시제작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정책과 세제혜택을 제공하여 외국기업들을 유치해 국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자동화 기술, 산업공정제어(IPC) 제품 및 솔루션을 제공하는 Altus Sistemas de Automação S.A.

와 인쇄회로기판 등의 하이테크 전자장비 및 부품을 개발ㆍ생산하는 Teikon Tecnologia 

Industrial S.A.가 대표 기업이다. Parit Participações, http://www.parit.com.br/site_ptbr/(검색일: 

2017. 5. 11).  



110 •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경제환경 변화와 한ㆍMERCOSUR 기업간 협력 활성화 방안

향상을 도모했다.111) 특히 브라질 정부는 Foundry에 비해 투자규모와 위험이 

작은 후공정(back-end) 분야를 주목했다. 이어서 2007년에는 반도체와 디스

플레이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반도체지원법(Programa de Apoio ao 

Desenvolvimento Tecnológico da Indústria de Semicondutores, 이하 

PADIS)을 제정했는데, 특히 R&D 투자 최소기준을 충족한 기업에 세금감면 혜

택을 제공함으로써 반도체 분야 투자유치 및 확대에 기여했다.112) 또한 PC와 IT

제품 부품의 일정비율을 브라질 국내산으로 조달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산부품사용(PPB: Processo Produtivo Básico) 규정도 현지생산 동기를 

부여했다. 

실제로 하나마이크론은 정부의 적극적인 반도체산업 유치 전략의 일환으로 

Unisinos 대학으로부터 학교부지(12만 2,000㎡)의 공장을 10년 장기임대 형

식으로 무상 제공받았다. BNDES는 공장 건축비용의 90%를 Unisinos 대학에 

111) Salerno and Daher(2006), pp. 5-7 및 pp. 38-41. 

112) PADIS 수혜 기업은 사회통합기여세(PIS/Pasep), 사회보장세(Cofins), 수입세(PIS/Pasep-Import, 

Cofins-Import), 공산품세(IPI), 기술 및 특허 사용비용 해외송금에 대한 경제기여세(CIDE), 자본

재 수입에 대한 수입세(II) 등 다양한 연방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수혜 기업은 매년 국내

시장에서 획득한 총수입의 5% 이상을 국내 R&D에 투자해야 하고, 최소 1%를 기업 외부의 브라질 

연구기관에 투자해야 한다. R&D 투자가 최소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을 국가과학기술개

발기금(FNDCT: Fundo Nacional de Desenvolvimento Científico e Tecnológico)에 납입하

는 한편, 부족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자를 벌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2년 연속으로 기준 미달

시에는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WIPO(2007), pp. 1-8.

제도 내용

산업정책 Plano Brasil Maior 반도체산업을 전략부문으로 선정

법률 PADIS 반도체부문에 세제혜택 제공

연구기관
CEITEC(Centro de Excelência em 

Tecnologia Eletrônica)
반도체 관련 연구 및 전 공정 생산

금융지원 BNDES, FINEP 반도체산업 관련 저리 대출

인력양성 IC Brasil Program 반도체 설계 지원

자료: Miguel and Sales, http://investimentos.mdic.gov.br/public/arquivo/arq1389891265.pdf(검색일: 
2017. 5. 11).

표 3-3. 브라질 반도체산업 진흥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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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 데 이어 장비구축에 5,000만 헤알을 대출하고, 과학기술재단(FINEP: 

Financiadora de Estudos e Projetos)도 3,500만 헤알을 지원했다.

하나마이크론의 투자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9년에 하나마이크

론과 Parit 그룹은 자본금 400만 달러를 투자해 남부 Sao Leopoldo 시113) 테

크노파크(Tecnosinos) 내에 HT Micron을 설립했다. 하나마이크론은 글로벌 

반도체 패키징 시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반도체 공정 및 제조기술을 공급하

는 한편, Parit는 브라질 시장에 대한 노하우를 제공했다. 특히 양측은 구체적

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상대국 방문을 통한 인적교류를 지속했다.114)

2010년 초에는 테크노파크 내의 반도체 제조공장 건립, 시정부 및 주정부의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 Unisinos 대학과의 협력 등을 담은 양해각서가 HT 

Micron-테크노파크(Tecnosinos)-Unisinos 대학-Sao Leopoldo 시정부 

간에 체결되었다. 연방정부의 PADIS 정책에 따라 Unisinos 대학은 클린룸 시

설을 마련하여 기업에 임대하는 한편, HT Micron과 Unisinos 대학은 R&D 

계약을 바탕으로 훈련프로그램과 응용연구 등의 협력에 합의했다. 이를 바탕으

로 2011년 7월에 완공된 클린룸을 갖춘 베이스캠프(소규모 공장)에서 생산이 

개시되고, CFO 파견을 통한 하나마이크론의 기술이전이 실행되었다.115)

2013년에 완공된 메인공장은 2014년 6월에 가동되었다. 연간 3억 6,000만 

개의 칩 생산이 가능한 메인공장 가동으로 4년 이내에 800명의 직접고용 효과

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가동 준비단계에서는 파견한 엔지니어를 통한 기술

이전과 현지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한 훈련을 실시하고, 브라질 엔지니어를 한국

으로 초청해 직접적인 업무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전기술에는 클린룸 

기술을 포함해 DRAM 메모리, NAND Flash 메모리 기술 등이 포함되었다.116)

HT Micron은 베이스캠프에 이어 메인공장을 가동하면서 Smart Modular 

113) Rio Grande do Sul의 주도인 Porto Alegre에서 35km 떨어진 도시이다.

114) Richter(2016), pp. 103-104.

115) Richter(2016), pp. 104-107.

116) Richter(2016), p.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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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ies 사와 함께 브라질에서 대표적인 후공정 전문기업으로 도약했

다. HT Micron은 브라질 전자산업의 반도체 가치사슬 내에서 선도 기업이 되

는 것을 기업의 비전으로, 전략 솔루션 개발, 신기술, 제품 공급을 통한 HT 

Micron 브랜드 홍보와 브라질 시장점유율(25%)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2017년 현재 HT Micron은 컴퓨터용 DRAM 메모리(DDR3L)를 현지에서 조

립ㆍ검사해 생산하고, 펜드라이브와 SSD, 휴대폰, 태블릿 등에 사용되는 

NAND Flash 메모리와 Smart Card IC 등 고사양의 제품을 생산해 브라질 국

내에 공급하고 있다.117)

기업간 협력을 통해 양측이 기대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하나마이크론은 HT 

Micron을 통해 브라질시장 선점과 주요 사업목표인 국제화를 성공적으로 달

성하고 있어 향후 브라질 내수시장에 이어 중남미시장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브라질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현지 대학과의 산학 공

조체제 구축으로 시장 확대에 필요한 우수 인재와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118) 

반면 브라질은 반도체 수입 의존도를 줄이는 한편, 산학협력을 통해 Rio 

Grande do Sul 지역의 고급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과학기술분야를 강화하는 

효과를 거둘 전망이다. 특히 HT Micron이 현지 Unisinos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반도체 연구개발 및 혁신분야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브라질 내에서 지식 

및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17) HT Micron, http://www.htmicron.com.br(검색일: 2017. 5. 11).

118) 2012년 브라질 연방정부는 Science without Borders(SwB) 프로그램을 통한 국제 인적자원 교류

를 바탕으로 국가의 혁신시스템을 강화하고자 했다. HT Micron과 Unisinos 대학도 연방정부의 산

학협력 모델을 적극 수용하여 HT scholarship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Unisinos 대학의 학생이 한

국에서 학업 및 인턴십 과정을 수행한 후 귀국해 HT Micron에서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했

다. Richter(2016), pp. 10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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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 진출 계기

 - 한국의 하나마이크론은 해외시장 개척의 필요성에 적합한 투자처를 찾고자 시장조사를 실시한 결

과 브라질을 선정. 브라질은 순수하게 기업의 시장조사를 통해 발굴한 투자처임.

 - 투자처로 선정 이후 인력을 파견하여 적정 투자지역 선정을 위한 조사를 개시 

 - 브라질 시장 검토에만 2년 6개월 소요. 5개 후보지역(상파울루, 미나스제라이스, 마나우스, 히우 

그란지 두 술 등)을 염두에 두고 연방정부, 주정부, 시정부 등과 논의하여 투자지역을 검토함. 

 - 현지의 조세와 법률 파악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었고, 투자 전 단계 조사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중소기업 진출 애로 국가로 판단함. 브라질 투자를 계획할 경우 최소한 중견기업은 되

어야 현지조사를 비롯한 초기 투자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 브라질기업의 외국기업과의 협력수요

 - 브라질기업은 한국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기업을 우선 협력 파트너로 고려하지 

않을 수 있음. 

 - 첨단기술 분야에서 브라질기업의 외국기업과의 협력수요는 높지만, 브라질 국민과 기업인이 유럽 

이민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브라질기업이 주도적으로 협력파트너를 찾을 경우, 유럽(특히 독일)이

나 미국을 우선적인 협력파트너로 고려할 가능성이 높음. 아시아 국가에서는 기술에서 인지도가 

높은 일본을 협력파트너로 고려할 수 있음. 또한 브라질기업인 중에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유학한 

인력이 많아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이용해 미국과 유럽에서 협력파트너를 발굴하는 게 용이함.

 - 브라질기업은 한국기업이 지닌 강점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우리기업도 현지기업과의 협력보다는 

단독진출을 주로 선택하기 때문에 한국과 브라질 기업간의 합작투자 사례는 극히 제한적임.

 - 하나마이크론이 브라질기업과 합작 벤처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마이크론이 브라질에서 파

트너를 적극 물색했기 때문임.

 - 브라질은 첨단산업 육성에 수요가 높음. 내수시장에서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대부분의 제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산업육성과 국내생산을 증대시키고자 함.

 - 특히 주별로 육성산업 관련 정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여 해당 분야에서 

한국기업이 현지기업과 합작을 통해 신규 설비 구축이 필요함.

 - 브라질 전체 주에서 공통적으로 육성하려는 산업은 반도체, 통신, 전자, IOT 등으로 파악됨. 그러나 

브라질 전체에서 산업육성 노력은 있지만 자체적으로 산업을 육성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판단됨. 

 - 브라질에서 사업하기 위해서는 인내력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현지기업에의 기술이

전도 쉽지 않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많음. 그러나 한국기업은 끈기 있게 사업을 추진

하는 성향이 있어 인내력을 요하는 브라질 투자 정착단계에서 강점이 있다고 판단됨.

□ 초기 진출과정과 합작벤처 파트너의 발굴 경위

 - 시장조사를 진행하면서 상대기업을 검색하였고, Unisinos 대학이 후보자 기업을 검색하여 접촉을 

주선함.

 - Unisinos 대학이 소재한 Sao Leopoldo 주와 Unisinos 대학은 첨단기술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고

자 하는 동기가 매우 강해 투자기업의 투자지 선정과 합작대상 현지기업 물색을 적극 지원하였음.

 - 투자 후보지 가운데 Sao Leopoldo를 고려한 이유는 시정부가 제공하는 세제혜택과 토지, 

Unisinos 대학을 통한 인력수급 가능성, 공항과의 인접성 때문임.

 - 반도체 기업은 해당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Unisinos 대학은 하

나마이크론 유치를 위해 반도체 학과를 신규로 만들어 전문인력 공급을 약속하였음. 그리고 하나

마이크론이 필요로 하는 면적의 부지를 얻는 것이 다른 주에서는 쉽지 않았으나 Sao Leopoldo 

시는 Unisinos 대학 내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함.

글상자 3-11. 하나마이크론의 브라질 진출 자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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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에 대한 시사점

가. 기업간 협력의 의의

이상 총 9건의 기업간 협력 사례를 분석해보았다. 먼저 생산 및 제조 협력에

서는 자원확보형 생산협력의 사례로 포스코-Vale와 합작해 브라질 현지에 제

철소를 설립, 철광석 조달에서부터 제철소 운영과 슬래브 수급에 이르는 종합적

 - 상파울루 주의 경우 브라질 GDP의 절반을 차지하고 인프라도 가장 잘 갖추어진 지역이지만, 역

설적으로 기진출 기업이 많아 투자지의 부지와 주정부의 혜택을 얻기가 어려움. 넓은 공장 부지

를 상파울루 주에서 확보하려면 시 외곽에서 물색해야 하는데, 이 경우 대학과 원거리여서 필요

한 고급인력 수급이 어려워짐. 따라서 상파울루와 같은 대도시보다는 Sao Leopoldo처럼 중간규

모의 도시가 입지적으로 매력이 있고, 기업이 원하는 혜택을 얻기도 쉬움.

 - 브라질의 세금은 연방정부, 주정부, 시정부 단위로 부과되는데, Rio Grande do Sul 주정부와 

Sao Leopoldo 시정부에서 제공하는 세제혜택 조건이 좋았음.

□ 브라질기업과 한국기업의 강점

 - 브라질은 세제, 법적 규제, 인사관리, 노무관리, 회계 등이 다른 나라보다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외국기업이 단독 진출하여 현지 제도에 적응하기에 어려움. 따라서 브라질기업과 합작투자를 한다

면 정착에 필요한 노력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음.

 - 브라질기업은 현지 사업수행 역량은 뛰어나지만 대부분 기술이 부족함. 따라서 한국기업의 기술과 

생산능력을 브라질기업의 경영능력과 결합하는 합작투자가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은 투자모델임.

 - 브라질은 시장조사와 초기 적응 비용이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함. 그러나 진입에 성공하면 경쟁이 

낮은 장점이 있기에 끈기를 가지고 진출을 시도하기를 희망함. 

□ 한국-브라질 기업간 협력을 위한 정부 역할

 - 한국에는 해외시장에서 기회를 찾는 중소 및 중견 기업이 많지만 하나마이크론의 투자 경험에 의

하면 기업 스스로 시장조사를 하고 투자를 결정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됨. 따라서 정부에서 

주도하여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시장정보를 제공한다면 기업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브라질기업도 외국기업과의 협력수요는 높지만 적절한 파트너를 물색할 경로가 부족함. 따라서 양

국 정부가 기업간의 매칭 무대를 마련할 것을 제안함.

 - 브라질 대학도 산학협력 수요는 높음. 그러나 대도시 소재 유명대학의 경우 이미 산학협력 대상

이 많아 새로운 기업과 기회를 조성하기가 쉽지 않음. 따라서 중간 규모 도시에 소재한 대학과 

브라질 진출을 시도하는 우리기업 간에 산학협력 기회를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함.

자료: 브라질 HT 마이크론 관계자 인터뷰(2017. 5. 12,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를 토대로 저자 작성.

글상자 3-11.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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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생산체인을 구축한 동국제강을 소개했다. 그리고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한 효

율성추구형 생산협력에서는 파라과이의 마킬라 제도를 활용해 생산기지를 이

전하여 생산비용을 절감한 브라질기업의 사례, 중국업체 JAC과의 협력으로 최

초로 파라과이산 자동차를 생산하게 된 Reimpex 사례를 다루었다. 물류 및 인

프라 협력에서는 Loreal을 비롯한 다국적기업이 우루과이 Costa Oriental과 

물류 서비스계약을 통해 남미지역 물류거점을 확보한 사례를 살펴보았다. 유통 

및 마케팅 협력에서는 일본 전자상거래 업체인 Rakuten이 브라질 Ikeda의 지

분을 인수해 기존의 기업고객 기반을 확보한 사례를 살펴보고, 아르헨티나에서 

BizDragon이 현지 IT 기업 Prisett와 설립한 글로벌 퍼블리셔 Udi의 사례를 

통해 게임과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모바일 상품시장의 잠재력을 알아보았다. 이

어서 금융협력에서는 기존의 국영은행이나 지역개발은행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는 형태에서 나아가 중남미에 진출한 스페인 은행들과의 금융협력 가능성을 

제시하는 한편, 중남미 유망 스타트업 기업들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채널로

서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인 NXTP Labs의 현황 및 투자 수요를 소개했다. 마

지막으로 R&D 및 기술 협력에서는 하나마이크론이 브라질 Parit와 합작법인

을 설립해 반도체 후공정 관련 기술이전을 수행하는 사례를 살펴보았다.

MERCOSUR로 상품을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현지 물류업체와의 협력을 통

해 현지의 물류창고를 활용하는 동시에 통관 및 운송 서비스를 위탁할 수 있다. 

MERCOSUR에 처음 진출하는 기업은 장기적인 현지수요 예측이 어렵기 때문

에 물류 위탁을 통해 물리적인 투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물류센터 건설과 유

사하게 MERCOSUR의 넓은 영토에 도ㆍ소매 영업망을 개설하는 것도 막대한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현지 주요 유통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기존의 유통망 

활용이 효율적이다. 한편 현지의 까다로운 통관절차와 비관세 장벽에 대해 자

문을 제공할 현지기업의 역할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브라질에서 주요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한 각종 인증제도와 연방정부 시스템에 기반을 둔 

주별 상이한 통관절차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관련 기관과 네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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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를 보유한 기업을 협력파트너로 선정한다면 효율적인 진출이 가능하다.

한편 부동산이나 금융업과 같이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부문이나 비

즈니스 아웃소싱(BPO: Business Process Outsourcing)과 같이 교육수준이 

높은 인력을 활용하는 부문을 제외한 제조 및 생산에 투자하는 기업이라면 현

지의 사업관행과 소비자 및 노동자를 이해하기 위하여 현지기업과의 협력이 필

수적이다. 실제로 MERCOSUR 주요 산업협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현지 

문화와 사업관행에 대한 이해 부족과 현지시장에 대한 이해 및 관심 부족이 한

국기업들의 주요 약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관행이나 사회문화적 차이는 실

제로 경험하기 전까지는 파악하기 어려운데, 장기간 현지에서 활동하며 네트워

크를 축적하고 사업문화를 습득해온 유럽이나 미국 기업과는 달리 한국기업은 

MERCOSUR 시장 이해도가 높지 않다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기업의 의

지와는 별개로 노사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한국기업과 현지

의 노조 사이에서 문화적, 언어적으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담당하는 중간자 역

할을 수행할 현지업체와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직ㆍ간접적인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협력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도 기업간 협력을 통한 상생이 중요하다. 현지에서는 외국기업, 특히 중국을 비

롯한 아시아 기업의 일방적인 수출이나 국내자본 잠식을 경계하고 있다. 

MERCOSUR에서는 산업협회나 경제인연합회의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일방적이며 공격적인 투자 및 수출 패턴은 장기적으로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현지 협회들은 M&A보다는 전략적 제휴나 합작투자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기업이 기술력과 자금력을 바탕으로 

MERCOSUR 기업과 상호보완적인 입장에서 현지의 산업기반 강화에 기여한

다는 이미지를 구축할 경우 향후 한국-MERCOSUR 간 무역협정 협상에도 긍

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전술한 협력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기업이 MERCOSUR 현지기업과 협

력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시사점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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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사점

전술한 협력 사례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우선 MERCOSUR 회원국별 전략

산업이나 업종을 파악하는 것이다. 동국제강과 하나마이크론, 파라과이에 진

출한 브라질기업과 중국의 JAC, Loreal의 사례는 전략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

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사례이다. 브라질의 철강과 반도체, 우루과이의 물류, 

파라과이의 제조업 등은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부문이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제공된다. 브라질의 반도체진흥법이나 파라과이

의 마킬라산업법과 같이 법률에 기반을 둔 안정적인 세제 및 금융지원 혜택뿐

만 아니라 우루과이 국립물류협회(INALOG)와 같이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

는 전담기관을 통한 협력대상 발굴 과정에서의 자문도 활용할 수 있다. 국가별 

전략부문은 대부분 국가개발계획이나 산업정책에 포함되는 만큼 관련 정책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브라질의 경우 주별로 중점 육성부문에 대한 세부지

원 내용이 다르고 연방정부, 주정부, 시정부 단위의 복잡한 세제가 존재하는 만

큼 지역별 산업육성정책과 혜택까지 면밀히 비교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한편 기존의 협력 틀에서 벗어난 혁신적인 협력분야 발굴도 중요하다. 즉 변

화하는 현지시장의 수요를 선제적으로 예측하는 자세와 도전정신이 필요하다. 

스페인 은행들은 중남미 국가들이 외환위기를 겪은 직후인 1990년대에 시행

한 시장개방과 민영화라는 급변하는 경제적 환경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연금 

및 보험과 같은 금융상품에 대한 현지 수요에 선제적으로 부응하여 비교적 단

기간에 시장지배력을 제고할 수 있었다. Rakuten은 중남미 온라인시장의 성

장잠재력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진출한 결과 브라질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했

고, BizDragon이 설립한 Udi도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중남미 모바일시장을 

개척하고 있어 향후 성장세가 주목된다. 현재 MERCOSUR에서 중심축을 담당

하는 브라질 기업들은 재정난과 기업가치 하락이라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아르헨티나도 약 10년 만에 시장개방에 속도를 내고 있어 다양한 개발 수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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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고 있다. 변화의 시기는 기회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개방적인 환경과 

현지시장의 높은 성장가능성은 기존의 미국과 유럽 중심의 투자에서 중국과 인

도와 같은 후발주자들의 투자까지 유인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기

업들도 이와 같은 경제 환경 변화에서 높은 현지수요 분야와 우리의 강점 분야

를 면밀히 분석해 기회의 시장을 선점해야 할 것이다.

산업 및 업종뿐만 아니라 파트너 기업의 다변화도 협력을 통한 혜택을 극대

화하는 방안이다. 협력대상 기업을 지역 비즈니스 노하우를 가진 제3국 기업으

로 확장해 동반 진출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MERCOSUR 회원국 가운데 

상대적으로 경제규모가 크고 자본력이나 기술력을 구비한 브라질 기업이 최근 

생산비용 절감이나 투자기회 발굴을 위해 우루과이와 파라과이에 진출하는 사

례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기업이 브라질기업과 합작해 파라과이에서 생산한 제

품을 브라질에 재수출한다면 생산에서는 파라과이의 저렴한 인건비와 마킬라 

제도를 활용하는 한편, MERCOSUR 규정이나 브라질 본국의 기술표준, 통관

절차, 위생검역 등 비관세장벽에 대한 정보가 풍부한 브라질기업을 통해 브라

질시장에서 효율적으로 상품을 유통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지에서 상당

한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스페인 기업을 활용하는 중남미 시장진출 전략은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온 주제이다. 아직까지 우리기업과 스페인기업간의 협력

은 초기단계에 있는 만큼 스페인과 적극적인 사업 채널을 구축하고 구체적인 

삼각협력 방안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사업추진에 앞서 기업뿐만 아니라 현지 대학과의 산학연계

도 중요하다. 하나마이크론의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산학연계는 기업에는 안정

적인 인력 수급을 보장해주는 한편, 투자유치국에는 인재 양성이라는 장기적인 

국가발전의 토대를 제공한다. 특히 MERCOSUR의 경우 노동효율성이 낮고 고

급인력의 해외유출이 빈번한 만큼 사업추진에 앞서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 확보

방안 마련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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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계 및 소결

전술한 협력 사례는 대부분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 중심의 협력을 소개하고 

있다. 동국제강이나 브라질의 JBS, 중국의 JAC, Loreal, Rakuten처럼 주로 대

기업 중심으로 MERCOSUR 진출이 이루어지는 것은 진출 비용이 그만큼 높다

는 점을 의미한다. 특히 현지 대기업의 경우 전 세계 기업으로부터 협력 제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기업이 협력하기 위해서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의 기업과 경쟁해야 하고 투자규모나 기술이전에 대한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시

켜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협력기회를 물색하고 있지만 적절한 파트너를 발굴하지 

못한 기업간의 매칭 노력이 필요하다. Ikeda를 인수한 Rakuten이나 파라과이 

제조업체와 협력하는 브라질기업과 같이 충분한 시장조사를 거쳐 전문성을 갖

춘 건실한 중소 및 중견 기업을 발굴할 수 있다면 기업간 협력이 중소 및 중견 

기업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다. 또는 NXTP Labs와 같은 창구를 통해 유망 스

타트업 기업과의 협력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한편 협력 사례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기업간 협력에서는 노조나 시민사

회와 같이 다층적 수준에서의 협력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기업간 협

력이 성공적으로 결성되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기업 대 기업의 이해관계가 일치

하는 것에서 나아가 노조나 시민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 노조나 시민사회와 

같이 기존에 기업간 협력에 앞서 협력의 일차적인 당사자로 고려되지 않았던 

주요 단체가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실제로 

MERCOSUR에 진출한 다수의 기업에서 노사갈등이나 지역사회의 반발로 사

업이 지연되거나 사업에서 철수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기업간 협력을 구상

할 때에는 단순히 파트너 기업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노조와 시민단체를 협

상 테이블에 초청해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중간자 역할을 수행할 관

리자를 고용하거나 현지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즉 단순히 기업 대 기

업간의 협력이 아닌 통합적인 차원에서의 협력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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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이자 우리기업과 MERCOSUR 기업간 협력 확대

를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기업간 협력 사례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

현대건설은 2012년 현대종합상사, 한전KPS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Punta del Tigre 복합화력발전

소 공사를 수주하면서 우루과이에 진출했다. 복합화력발전(CCPP: Combined Cycle Power Plant)

이란 가스터빈을 이용한 단순 화력발전(SCPP: Simple Cycle Power Plant)으로 1차 전력을 생산

한 후 여기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배열회수 보일러(HRSG: Heat Recovery Steam Generator)

를 통해 증기로 변환해 증기터빈에서 2차로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에너지 효율이 35%

대인 단순발전에 비해 복합발전의 에너지 효율은 53%에 이른다. 이 프로젝트는 우루과이 전력청

(UTE: Usinas y Terminales Eléctricas)이 발주한 것으로 우루과이 최대 규모(530MW)의 발전소

이다. 발전소는 우루과이 수도 몬테비데오에서 서쪽으로 40km 떨어진 산호세 주에 위치하며, 현대건

설은 가스터빈 2기와 보일러 2대, 증기터빈 1기 건설을 위한 EPC 업체로 참여했다.

현대건설은 해외건설시장에서 심화되는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중동 등 기존 주력시장이 개발 포화 상태에 도달하고 유가하락으로 투자 여건이 악화하면서 남미, 아

프리카, CIS 등의 신시장 개척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현대건설은 우루과이를 협력대상국가

로 특정한 것은 아니지만 프로젝트 발주에 따라 자연스럽게 진출하게 되었고, 이번 사업 수주를 통해 

남미시장 진출의 교두보로써 우루과이를 활용하고자 했다.

우루과이는 국제 신용도가 높아 자금조달이 용이한데, 이 프로젝트의 비용은 우루과이 전력청 자체 

조달(2억 9,100만 달러) 외에 미주개발은행(IDB) 차관(2억 달러), 안데스개발공사(CAF) 차관(1억 

7,000만 달러), 독일 부흥금융금고(KfW) 차관(7,000만 달러)으로 충당되었다. 그러나 안정적인 자금

조달 채널과 정치경제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현대건설의 우루과이 시장진출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시행

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 특히 노사갈등이 장애로 작용했다. 현대건설은 2016년 9월 완공을 목표

로 2013년에 착공했으나 2017년 8월 현재까지도 공사를 진행 중이다. 현지 건설노조(SUNCA: 

Sindicato Único Nacional de la Construcción y Anexos)와의 갈등 조율이 어려워 수차례 공사

가 지연되었기 때문이다. 사업 초기 한국기업 등 기존의 협력업체들과 공사를 시작했으나 노조와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부분적으로나마 이를 완화하기 위해 공사 중에 우루과이 건설업체인 Saceem으로 

계약업체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 사업의 경우 현대건설이 직접투자가 아닌 프로젝트 수주 형태로 진출했기 때문에 제한된 기간에 

시장조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현대건설의 사례에서 MERCOSUR 국가

들 전반에 적용되는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우루과이는 전통적으로 노조가 매우 정치 세력

화된 국가로 사업을 하는 데 있어 노조와의 갈등이 고질적인 장애요인으로 지적된다. 부문별로 노조

와의 갈등 강도는 상이하지만, 운송, 건설, 금속 노조 등의 활동이 활발하다. 특히 현지 정부도 기본

적으로 노동자를 지지기반으로 삼고 있어 정부를 통한 갈등 조정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로 우루

과이에 진출한 Montes del Plata도 노조와의 갈등 때문에 제지 생산을 지연한 바 있고, 일본과 중

국의 제조업체도 현지 인력의 낮은 생산성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사업기회를 상실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지 노조와의 상생을 추구하

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이다. 현대건설의 사례에서 보듯이 기술력이나 자금력 측면에서는 현지

기업과의 협력이 필수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현지기업이 사업관행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정

부 및 노조와 효과적인 협력채널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협력대상으로서 중요하다. 

자료: 현대건설 관계자 인터뷰(2017. 7. 26, 우루과이 푼타 델 티그레)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글상자 3-12. 현대건설 우루과이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노사갈등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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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공유하는 틀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기업간 협력의 대외비적인 특성으로 개

별 연구자 차원에서 국가별 및 분야별로 체계적인 사례분석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는 연구자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MERCOSUR 기업과의 협력을 고려

하고 있는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한계이다. 기업간 협력 사례를 수

집, 분석하는 플랫폼 구축으로 성공과 실패사례를 공유할 경우 보다 통합적인 

관점에서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MERCOSUR 시장은 기본적으로 높은 진입장벽을 특징으로 한다. 하나마이

크론과 동국제강의 사례처럼 MERCOSUR 기업간 협력에서는 시장조사 및 협

력기업 발굴 단계에서부터 오랜 시간과 고비용이 소요되고, 사업개시 이후에도 

정치경제적 상황이나 개별 기업 내부의 문제로 인해 사업이 지연될 수 있는 위

험이 내재해 있다. 그러나 진입장벽이 높은 만큼 일단 진입에 성공하면 경쟁우

위를 차지할 수 있는 여지는 크다. 기업간 협력을 통해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자세가 필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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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한국과 MERCOSUR 간의 무역과 투자 현황을 살펴보고, 양 지역 

간에 향후 협력을 확대할 수요와 필요성이 있는 분야를 발굴하고자 한다. 세 가

지 범주에서 협력 가능한 산업을 발굴하고자 하는데, 무역, 투자, MERCOSUR

의 생산통합이다. 무역에서는 양 지역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에

도 상호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지지 않은 제품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이 제품

에서 양 지역의 교역 확대를 제안하고자 한다. 투자의 경우에는 MERCOSUR 

각국의 정책에서 산업별 투자 수요를 확인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 어떤 산

업에서 투자가 필요한지를 보고자 한다. MERCOSUR의 생산통합을 위한 그리

고 생산통합을 활용한 협력은 넓은 범주에서 보면 역시 투자분야에서의 협력이

다. 그러나 MERCOSUR 차원에서 회원국 간의 생산통합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별도의 절로 구분하였다. MERCOSUR의 생산통합 현황을 

분석하여 현재의 공급망을 활용하거나 통합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이 어

떤 산업에서 협력을 실행하는 게 필요한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상대적으로 생

산통합이 진전된 산업분야에 진출할 때 한국기업은 현지의 생산네트워크를 이

용하기가 용이할 것이다. 또한 한국의 제조업체가 주로 투자하는 형태처럼 대

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진출할 경우 MERCOSUR의 생산통합 진전에 기여하

게 될 것이다.

1. 무역측면에서의 유망협력분야

가. 한ㆍMERCOSUR 무역 현황

한국의 교역을 지역별로 분석했을 때 MERCOSUR는 대규모 교역 대상지역

은 아니다. 2015~16년 한국의 세계 수출은 연평균 약 5,100억 달러이고, 수

입은 연평균 약 4,200억 달러였다. 그중에 MERCOSUR와의 교역은 수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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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억 달러, 수입이 47억 달러로 집계된다. 아시아나 북미, 유럽 등에 비하면 한

국의 대MERCOSUR 교역규모는 작다. 그러나 MERCOSUR는 중남미 최대 경

제국인 브라질을 포함하고 있어 새로운 시장을 찾는 우리기업이 관심을 가지고 

진출하려는 지역이다.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DB(검색일: 2017. 7. 5).

그림 4-1. 한국의 지역별 교역(2015~16년 평균)

(단위: 억 달러) 

주: *는 MERCOSUR 회원국.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DB(검색일: 2017. 7. 5).

그림 4-2. 한국의 중남미 주요국과의 교역(2015~16년 평균)

(단위: 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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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에서 우리기업의 수출입이 가장 활발한 시장은 멕시코이고, 그 다음

으로 교역규모가 큰 시장이 브라질이다. MERCOSUR 4개 국가의 경제규모가 

상이하여 한국의 교역은 시장규모가 큰 브라질에 집중되어있다. 2015~16년 

동안 한국의 연평균 브라질 수출은 50억 달러, 수입은 30억 달러였다. 같은 기

간에 아르헨티나로의 연평균 수출은 9억 달러, 수입은 8억 달러로 두 국가간에 

격차가 크게 난다. 우루과이와 파라과이는 소규모 경제이기 때문에 같은 기간 

교역량은 수출입을 합하여 각각 3억 달러에 불과하다.

한국과 MERCOSUR가 교역하는 제품을 가공단계별로 구분했을 때, 수출 

상품과 수입 상품의 구성이 상이하다. 한국이 MERCOSUR에 수출하는 제품에

서 중간재가 약 71%를 차지하는 반면, 한국이 MERCOSUR에서 수입하는 제

품에서는 자원과 원자재를 비롯한 1차 산품이 약 55%를 차지한다.

한국의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진출

해 있는 한국의 자동차기업이나 전자기업 등이 한국에서 부품을 조달하기 때문

이다. 즉 한국의 MERCOSUR 수출은 MERCOSUR 시장의 최종소비자를 대상

으로 한 수출이라기보다는 주로 한국기업의 투자와 연계되어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이 MERCOSUR 지역에 제조업 투자를 확대할수록 한국에서 MERCOSUR

로의 중간재 수출도 상승하는 구조이다. 반면 한국의 소비재 수출은 전체 수출

가공단계
수출 수입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차 산품 2 0.0 2,580 55.0

소비재 760 11.5 303 6.5

자본재 1,128 17.1 24 0.5

중간재 4,714 71.4 1,766 37.7

기타 2 0.0 16 0.3

총계 6,605 100 4,688 100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DB(검색일: 2017. 7. 5).

표 4-1. 한국의 MERCOSUR 가공단계별 교역(2015~16년 평균)

(단위: 백만 달러, %)



제4장 한ㆍMERCOSUR 기업간 유망협력분야 • 127

의 약 11.5%이고 자본재 수출은 약 17.1%여서 중간재에 비해 비중이 작다. 이

에 한국은 중간재 수출대상으로뿐만 아니라 최종소비시장으로서 MERCOSUR

에 관심을 가지고 수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MERCOSUR가 한국에 수출하는 

제품도 1차 산품과 중간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소비재는 약 6.5%에 

불과하다. MERCOSUR는 1차 산품에 경쟁력이 있지만 제조업 제품 중에도 경

쟁력이 높은 제품이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의 수출품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품목에서 한국과 MERCOSUR의 거래를 살펴보면 한국은 자동차 

및 부품을 가장 많이 수출한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브라질 현지에서 소형차를 

생산하지만 중형을 비롯한 나머지 모델은 한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한국의 브

라질 수출에서는 완성차뿐만 아니라 브라질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의한 한국 부

품 조달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자동차 다음으로 한국의 수출 금액이 높은 제품

은 선박, 반도체, 휴대폰, 건설장비 등으로 대부분 기술집약적인 제조업 제품이

다. MERCOSUR는 제조업 기반이 약하고 특히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전자제

품이나 자본재는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는 자국 

제조업의 보호를 위해 해외에서 최종재를 수입하는 데 규제를 두기도 한다. 브

라질의 경우 국내 자동차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산부품사용 의무를 강화하거

나 수입차의 공업세(IPI)를 인상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한국의 수출이 감소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수입 장벽을 넘어서기 위해 기

업이 현지투자를 결정하기도 한다. 아르헨티나는 2011~15년 사이 국내산업 

보호와 해외로의 외화유출을 막기 위해 강력한 수입규제를 시행하였다. 특히 

최종재에 대한 강력한 수입규제 영향으로 이 시기부터 상대적으로 수입이 용이

했던 중간재나 원료의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자동차의 경우에도 아

르헨티나는 내국세를 인상하여 브라질과 마찬가지로 수입을 제한했다. 그러나 

2016년 마크리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는 아르헨티나의 수입 장벽과 외환규

제가 줄어들고 있어 우리기업은 새로운 수출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국

이 MERCOSUR에서 주로 수입하는 제품은 철광석, 대두, 사료, 가금육류,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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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등이다. SITC 2단위로 품목을 분류했을 때, 한국과 MERCOSUR 간의 교역

은 수출과 수입 모두에서 품목의 다양성이 떨어진다. 자동차, 선박, 통신기기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 상위 10개가 한국의 MERCOSUR로의 전체 수출에서 

80%를 차지한다. 한국이 MERCOSUR에서 수입하는 상위 10대 제품이 전체

한국의 MERCOSUR 수출 한국의 MERCOSUR 수입

품목 금액 비중 품목 금액 비중

총계 6,605 100 총계 4,688 100

도로 주행 차량 1,244 18.8 금속성 광석 및 금속 부스러기 1,114 23.8 

기타 수송장비 1,222 18.5 비철금속 823 17.5 

통신 및 녹음기기 951 14.4 석유, 석유제품 및 관련물질 738 15.7 

철 및 강 331 5.0 곡물 및 곡물 가공품 312 6.7 

전기기계장치와 기기 252 3.8 동물사료 275 5.9 

산업용 일반기계 및 장비 326 4.9 펄프 및 폐지 223 4.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271 4.1 고기 및 고기 조제품 181 3.9 

전문, 과학, 통제기구 및 장치 242 3.7 채소 및 과실 185 3.9 

플라스틱(원료형태의 것) 201 3.0 도로 주행 차량 149 3.2 

특수산업용 기계 168 2.5 기타 수송장비 109 2.3 

달리 명시되지 않은 금속제품 190 2.9 
물고기, 갑각류, 연체동물 및 

수생무척추동물
104 2.2 

사무용 기계 및 자동자료 처리장치 194 2.9 
커피, 차, 코코아, 향신료 및 

동제품
72 1.5 

섬유사, 직물, 직물제품 130 2.0 통신 및 녹음기기 74 1.6 

원동기기 및 설비 178 2.7 기름용 씨 및 기름함유 열매 64 1.4 

달리 명시되지 않은 고무제품 150 2.3 무기화학물 34 0.7 

석유, 석유제품 및 관련물질 98 1.5 철 및 강 27 0.6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잡제품 82 1.2 전기기계장치와 기기 16 0.3 

유기화학물 58 0.9 전문, 과학, 통제기구 및 장치 14 0.3 

의약품 및 약제제품 54 0.8 유기화학물 10 0.2 

금속공작용 기계 49 0.7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17 0.4 

주: SITC 2단위로 분류한 품목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DB(검색일: 2017. 7. 5).

표 4-2. 한국의 MERCOSUR와 주요 교역품목(2015~16년 평균)

(단위: 백만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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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88%로, 수출에 비해 일부 제품에 대한 편중은 더 

높게 나타난다.

나. 유망협력분야

MERCOSUR와 한국은 각각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진 수출품을 다수 가

지고 있다. 한국과 MERCOSUR 양 지역 간의 교역을 살펴보면, 한국이 

MERCOSUR에서 1차 산품을 수입하고 반대로 한국은 MERCOSUR로 공산품

과 기계류 등을 수출하여 양 지역의 교역품목이 뚜렷하게 구분된다. 또한 교역 

품목 수도 다양하지 않아 일부 상위 교역품목이 양국간 교역액의 대부분을 차

지한다. 그러나 한국이 세계에 수출하는 제품 또는 MERCOSUR가 중남미나 

세계시장에 수출하는 제품을 한국과 MERCOSUR 간에 교역되는 제품과 비교

하면 양 지역 간에 교역되는 품목이 세계시장에서의 교역품목에 비해 다양성이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양 지역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양 

지역 간에도 활발히 교역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양 지역 간 수출성과를 세계시

장에서의 수출 경쟁력과 비교하여 향후 상호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분야를 발

굴하고자 한다.

우선 비교우위지수를 이용해 한국과 MERCOSUR가 어떤 제품에서 수출 경

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한다. 또한 시장비교우위지수를 이용해 무역 잠재력

에 비해 실제 각 산업에서 양 지역의 무역수준이 높은지 낮은지를 평가한다. 양 

지역이 향후 수출을 늘릴 수 있는 유망협력분야는 각국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은 높지만, 아직 상대방 지역에는 수출이 높지 않은 산업이라고 설정하였다. 한

국과 MERCOSUR의 세계시장에서 수출 경쟁력과 현재의 양 지역 간 무역수준

을 조합하여 양국이 수출 경쟁력을 가진 산업 중 현재 양 지역 간 교역이 저조

한 산업을 찾아내고자 한다.

우선 현시비교우위지수(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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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 한국과 MERCOSUR가 세계시장에서 수출경쟁력을 가진 상품이 무엇인

지를 분석한다. RCA는 각 수출품의 비교우위를 측정하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된다.


 

 




 






[식 4-1]

[식 4-1]에서 첨자 i는 특정 수출 국가를, k는 수출 품목을, w는 세계시장을 

의미하며, EX는 수출을 나타낸다. 
 는 i 국가의 k 품목 수출금액을, 는 

i 국가의 전체 품목 수출금액을, 
 는 전 세계의 k 품목 수출금액을, 는 

전 세계의 전 품목 수출금액을 의미한다. RCA 식의 첫째 등식에서 오른편의 

분모는 전 세계 수출시장에서 k 제품 수출시장의 비중을, 분자는 i 국가의 수출

에서 k 제품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이는 전 세계 수출시장에서 k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과 i 국가의 수출에서 k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하여 i 

국 k 산업의 수출비교우위를 측정하는 것이다. 둘째 등식에서 오른쪽 항의 분

모는 세계 수출 시장에서 i 국가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고, 분자는 

세계 k 품목 수출 시장에서 i 국가의 k 품목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식 4-1]은 k 제품 수출시장에서 i 국가의 시장점유율과 i 국가의 수출 잠재력

을 비교하여 i 국의 k 제품이 갖는 수출비교우위를 측정하는 것이다. k 제품의 

RCA 값이 1보다 크면 국가 i는 k 제품 수출에 비교우위를 갖는 것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RCA 지수를 [식 4-1]로 계산하면 i 국이 특정 제품에 특화하는 경우 

RCA 값이 무한대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RCA 값이 [-1, 1]의 범위에 속하도

록 RCA 값을 수정한 대칭적 현시비교우위지수(RSCA: Revealed Symmetric 

Comparative Advantage)119)를 사용한다.

  

 
[식 4-2]

119) 최낙균, 박순찬(2015), p.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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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A 값이 1보다 크면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에 상응하는 

RSCA 값은 0이 된다. 따라서 RSCA 값이 0보다 크면 국가 i는 제품 k의 수출

에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표 4-3]은 SICT 2단위로 분류한 수출품목에서 한국과 MERCOSUR 국가

의 RSCA 값을 보여준다. 각국이 수출에서 비교우위를 가진 제품은 음영으로 

표시하였다. 표에 나타나듯이 한국과 MERCOSUR는 대부분 상이한 품목에

서 수출경쟁력을 갖고 있다. 한국의 경우 유기화학물, 무기화학물, 섬유사, 철

강, 기계 및 운수장비 등에서 수출경쟁력이 있는 반면, MERCOSUR 국가는 

식물 및 동물, 음료 및 담배, 목재 및 목제품,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가죽제

품 등에 비교우위가 있어 양 지역이 상호 보완적인 수출구조를 가진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제품 코드 품목 명 한국
아르헨

티나
브라질

파라

과이

우루

과이

식물 및 

산 동물

00 중분류 03의 동물을 제외한 산 동물 -1.0 -0.6 0.3 -0.7 0.9 

01 고기 및 고기 조제품 -1.0 0.5 0.8 0.9 0.9 

02 낙농품 및 새알 -0.9 0.6 -0.4 -0.7 0.9 

03 물고기, 갑각류, 연체동물 및 수생무척추동물 -0.4 0.5 -0.8 -1.0 0.4 

04 곡물 및 곡물 가공품 -0.8 0.8 0.4 0.8 0.8 

05 채소 및 과실 -0.9 0.5 0.1 -0.7 0.0 

06 설탕, 설탕 조제품 및 벌꿀 -0.5 0.3 0.9 0.5 0.3 

07 커피, 차, 코코아, 향신료 및 동제품 -0.8 -0.0 0.7 -0.8 -0.6 

08 동물사료 -0.8 1.0 0.8 0.9 0.0 

09 기타 식용제품 및 조제품 -0.3 0.3 -0.2 -0.5 0.5 

음료 및 

담배

11 음료 -0.6 0.4 -0.8 -0.9 -0.4 

12 담배 및 담배제품 -0.2 0.3 0.6 0.3 0.4 

비식용 

원재료

21 원피 및 모피 -1.0 -0.9 -0.9 -1.0 0.3 

22 기름용 씨 및 기름함유 열매 -1.0 0.9 0.9 1.0 0.9 

23 생고무(합성 및 재생고무 포함) 0.4 -0.6 -0.3 -1.0 -1.0 

24 코르크 및 목재 -1.0 -0.5 0.2 0.3 0.9 

25 펄프 및 폐지 -0.9 -0.1 0.8 -0.9 -0.7 

표 4-3. 한국과 MERCOSUR의 품목별 수출경쟁력(RSCA 지수, SITC 2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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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코드 품목 명 한국
아르헨

티나
브라질

파라

과이

우루

과이

비식용 

원재료

26 섬유 및 그 부산물 0.2 0.3 0.5 -0.6 0.9 

27 미가공 비료 및 미가공 광물 -0.6 -0.3 0.3 -0.6 -0.8 

28 금속성 광석 및 금속 부스러기 -0.8 0.0 0.8 -0.4 -0.8 

29 달리 명시되지 않은 미가공 동식물성 물질 -0.5 -0.2 0.1 0.5 0.5 

광물성

연료

32 석탄, 코크 및 연탄 -1.0 -1.0 -1.0 -1.0 -1.0 

33 석유, 석유제품 및 관련물질 -0.1 -0.5 -0.1 -0.9 -0.9 

34 천연가스 및 제조가스 -0.9 -0.5 -1.0 -1.0 -1.0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41 동물성 유지 -0.9 -0.1 -0.6 0.8 0.9 

42
불휘발성 식물성기름, 조유, 정제 또는 

분획된 것
-1.0 0.9 0.2 0.9 -0.9 

43
달리 분류되지 않은 동식물성 유지, 

처리한 것
-0.8 0.6 0.3 -1.0 -0.9 

화학 및 

관련

제품

51 유기화학물 0.3 -0.4 -0.1 -0.8 -0.9 

52 무기화학물 0.1 -0.0 -0.1 -1.0 -0.3 

53 염료, 유연제 및 착색제 0.0 -0.3 -0.4 -0.8 0.2 

54 의약품 및 약제제품 -0.8 -0.3 -0.6 -0.7 -0.3 

55 정유 및 향료 -0.2 0.2 -0.3 -0.6 -0.0 

56 비료 -0.7 -0.7 -0.4 -1.0 -0.4 

57 플라스틱(원료형태의 것) 0.4 -0.2 -0.2 -0.8 -0.5 

58 원료형태가 아닌 플라스틱 0.2 -0.3 -0.4 -0.7 0.0 

59 달리 명시되지 않은 화학물질 및 제품 -0.3 0.4 -0.3 -0.4 0.1 

재료별 

제조

제품

61 가죽제품 및 손질모피 -0.0 0.8 0.8 0.8 0.9 

62 달리 명시되지 않은 고무제품 0.1 -0.3 -0.0 -0.9 0.3 

63 코르크 및 목제품 -0.9 -0.5 0.2 -0.4 0.4 

64 종이, 판지 및 펄프 -0.3 -0.3 -0.0 -0.6 0.0 

65 섬유사, 직물, 직물제품 0.1 -0.7 -0.6 -0.2 -0.7 

66 달리 명시되지 않은 비금속광물 -0.6 -0.7 -0.3 -0.8 -0.6 

67 철 및 강 0.3 -0.2 0.3 -1.0 -0.6 

68 비철금속 -0.0 -0.2 -0.3 -1.0 -0.9 

69 달리 명시되지 않은 금속제품 -0.0 -0.7 -0.2 -1.0 -0.9 

기계 및 

운수

장비

71 원동기기 및 설비 -0.1 -0.6 0.1 -1.0 -1.0 

72 특수산업용 기계 0.2 -0.8 -0.2 -0.9 -0.9 

73 금속공작용 기계 0.1 -0.8 -0.6 -1.0 -1.0 

74 산업용 일반기계 및 장비 -0.0 -0.6 -0.3 -1.0 -0.9 

표 4-3.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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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A와 RSCA 지수를 통해 한국과 MERCOSUR 각국이 세계시장에서 어떤 

제품에 수출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이에 한국과 MERCOSUR는 

서로 간의 교역에서도 이 경쟁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즉 한국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진 수출품이 MERCOSUR 시장에도 

충분히 수출되고 있는지, 또는 MERCOSUR가 세계시장에서 비교우위를 갖는 

제품이 한국에도 충분히 수출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시장

별 비교우위지수(MCA: Market Comparative Advantage)120)를 사용한다. 

MCA는 RCA를 변형한 것으로 RCA가 전 세계 시장에서 수출성과를 이용해 수

120) 권기수 외(2014), pp. 38~39.

제품 코드 품목 명 한국
아르헨

티나
브라질

파라

과이

우루

과이

기계 및 

운수

장비

75 사무용 기계 및 자동자료 처리장치 -0.2 -0.9 -0.9 -1.0 -1.0 

76 통신 및 녹음기기 0.2 -1.0 -0.9 -1.0 -1.0 

77 전기기계장치와 기기 0.4 -0.9 -0.8 -0.7 -0.8 

78 도로 주행 차량 0.2 0.2 -0.3 -1.0 -0.5 

79 기타 수송장비 0.5 -0.6 0.2 -0.6 -0.6 

기타

제조

제품

81
조립식건축물 관련 위생, 배관, 난방, 조명 

설비 및 부착물
-0.4 -0.9 -0.7 -1.0 -1.0 

82 가구 및 부분품: 침대, 매트리스, 쿠션 -0.7 -0.9 -0.5 -0.8 0.1 

83 여행용, 핸드백 및 유사용기 -0.7 -1.0 -0.9 -0.8 -0.9 

84 의복제품 및 의복부속품 -0.7 -0.9 -0.9 -0.7 -0.8 

85 신발 -0.8 -0.9 -0.2 -0.5 -1.0 

87
달리 명시되지 않은 전문, 과학, 통제기구 

및 장치
0.4 -0.9 -0.8 -0.9 -0.9 

88
달리 명시되지 않은 사진장치 및 광학용품 

휴대시계 및 큰시계
0.1 -0.9 -0.9 -1.0 -1.0 

8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잡제품 -0.5 -0.8 -0.7 -0.6 -0.3 

기타
96 주화(금화 및 법화 제외) -0.9 -1.0 -1.0 -1.0 -1.0 

97 금(금광 및 그 정광 제외) -0.8 0.3 -0.2 -0.7 -0.4 

주: 1) RCA와 RSCA 계산은 각 국가의 2014년과 2015년의 수출 평균금액을 사용함.
2) RSCA > 0이면, 해당 제품 수출에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음영으로 표시함.

자료: UN Comtrade,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Database(검색일: 2017. 7. 1)를 이용해 저자 작성.

표 4-3.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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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경쟁력을 판단한다면, MCA는 전 세계 대신 특정 국가인 j 시장에서 수출성

과를 판단한다. j 국가가 전 세계에서 k 제품을 수입하는 수준에 비해 i 국가에

서 수입하는 수준이 높은지 낮은지를 평가한다.


 

 


 




 



[식 4-3]

[식 4-3]에서 첨자 i와 j는 국가를, w는 세계를, k는 특정 수출품목을 의미한

다. 
 는 i 국이 j 국에 수출하는 k 제품의 수출금액을, 

 는 세계가 j 국에 

수출하는 k 품목의 수출금액을, 는 i 국이 j 국으로 수출하는 전체 품목의 

수출금액을, 는 세계가 j 국에 수출하는 전체 품목의 수출금액을 의미한

다. MCA는 i와 j 간의 교역 규모를 고려하여, i 국가가 j 국가로 수출하는 k 제

품의 수출 규모를 전 세계가 j 국가에 수출하는 k 제품 수출규모와 비교한다. 

즉 국가 j의 수입에서 k 품목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j 국가의 k 품목 잠재수입

규모라고 가정했을 때, j가 i 국가에서 수입하는 총액 중 k 품목이 차지하는 비

중이 이 잠재수입규모에 비해 높은지 낮은지를 평가한다. 
 는 i 국이 j 국에 

수출하는 k 품목의 시장비교우위지수로, 이 값이 1보다 작으면, i 국에서 j로의 k 

코드 품목 명
아르헨

티나
브라질

파라

과이

우루

과이

00 중분류 03을 제외한 산 동물 - 0.0 - 0.0 

01 고기 및 고기 조제품 0.1 4.3 0.0 3.3 

02 낙농품 및 새알 1.2 - - 4.3 

03 물고기, 갑각류, 연체동물 및 수생무척추동물 7.9 - - 1.5 

04 곡물 및 곡물 가공품 15.0 11.3 5.6 0.0 

05 채소 및 과실 0.8 0.2 - -

06 설탕, 설탕 조제품 및 벌꿀 1.0 1.1 1.6 0.0 

07 커피, 차, 코코아, 향신료 및 동제품 - 8.7 - -

08 동물사료 49.3 18.0 0.0 0.0 

09 기타 식용제품 및 조제품 0.0 - - 0.0 

11 음료 3.6 - - -

표 4-4. MERCOSUR의 한국 수출(MCA 지수, SITC 2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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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의 수출성과가 j 국의 k 제품 수입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표 4-4]는 MERCOSUR 4개 회원국이 한국에 수출하는 품목에 대한 MCA 

값을 계산한 것이다. 이때 MERCOSUR 개별 회원국이 세계시장에서 수출비교

우위를 가진 제품(RSCA>0)에 대해서만 MCA 값을 계산하였다. MCA 값이 1

보다 작은 제품은 음영으로 표시하였다. 이 제품은 MERCOSUR가 세계 수출

시장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으로의 수출은 잠재력에 비해 저조한 

경우이다. 예를 들어 고기 및 조제품(품목 01)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

코드 품목 명
아르헨

티나
브라질

파라

과이

우루

과이

12 담배 및 담배제품 9.4 17.2 22.0 0.0 

22 기름용 씨 및 기름함유 열매 0.4 28.8 144.8 0.0 

24 코르크 및 목재 - 0.6 0.3 14.9 

25 펄프 및 폐지 - 8.6 - -

26 섬유 및 그 부산물 2.1 16.1 - 10.0 

27 미가공 비료 및 미가공 광물 - 0.2 - -

28 금속성 광석 및 금속 부스러기 - 8.2 - -

29 달리 명시되지 않은 미가공 동식물성 물질 - 0.2 0.3 0.0 

41 동물성 유지 - - 0.0 0.0 

42 불휘발성 식물성기름, 조유, 정제 또는 분획된 것 89.9 0.4 0.6 -

43 달리 분류되지 않은 동식물성유지, 처리한 것 0.0 1.7 - -

53 염료, 유연제 및 착색제 - - - 0.0 

55 정유 및 향료 0.0 - - -

59 달리 명시되지 않은 화학물질 및 제품 0.0 - - 0.0 

61 가죽제품 및 손질모피 1.3 13.0 0.7 16.3 

62 달리 명시되지 않은 고무제품 - - - 0.0 

63 코크 및 나무제품 - 0.5 - 0.1 

71 원동기기 및 설비 - 0.1 - -

78 도로 주행 차량 0.0 - - -

79 기타 수송장비 - 0.0 - -

주: 1) MCA 계산은 한국이 세계와 MERCOSUR에서 2014~15년 동안 수입한 평균금액을 사용함.
2) MCA < 1 이면, 해당제품의 수입이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하여 음영으로 표시함.
3) MERCOSUR가 수출에 비교우위를 가진(RSCA>0) 제품에 대해서만 한국의 MCA를 계산.

자료: UN Comtrade,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Database(검색일: 2017. 7. 1)를 이용해 저자 작성.

표 4-4.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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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우루과이 모두 세계시장에서 수출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다. 브라질

과 우루과이의 MCA는 1보다 크기 때문에 한국에 잠재력 이상으로 수출을 하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는 MCA 값이 0.1 또는 

0.0이어서 수출이 잠재력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르헨티

나와 파라과이는 브라질과 우루과이에 인접해 한국으로의 수출 여건이 유사하

다고 가정할 수 있지만, 브라질과 우루과이에 비해서는 한국으로의 수출이 저

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농품 및 새알(품목 02)의 경우는 MERCOSUR 4개국 

중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가 수출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두 국가 모두 한국

에 충분히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채소 및 과실(품목 05)의 경

우는 4개국 중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이 수출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두 국가 모

두 한국으로의 수출은 저조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MERCOSUR 국가들은 대

부분 유사한 제품에서 수출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경쟁력을 가진 국가 중 일

부만 한국에 충분히 수출을 하고 있거나 또는 모든 국가의 수출성과가 저조한 

품목이 다수이다. 따라서 MERCOSUR는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만 현재 수출이 저조한 제품을 중심으로 향후 한국으로의 수출을 확대할 필요

성이 있다. 한국과 MERCOSUR 간의 교역은 한국이 일방적으로 무역수지 흑

자를 지속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MERCOSUR가 한국과의 거래에서 지속적

인 무역역조를 기록한다면 MERCOSUR는 한국과의 교역에서 보호주의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다. 한국의 흑자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양 지역 간의 장기적인 교역관계를 고려한다면 MERCOSUR의 무역적

자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양 지역의 교역관계가 변화될 필요성이 있다.

[표 4-5]는 한국이 세계시장에서 수출에 비교우위를 가진 제품과 이 제품이 

MERCOSUR 시장에 수출되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MCA 값이 1보다 작아 

한국의 수출이 저조한 제품은 음영으로 표시하였다. MCA 계산 결과를 보면 한

국이 수출경쟁력을 가진 제품의 다수가 MERCOSUR 시장에는 수출이 저조한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생고무(합성 및 재생고무 포함, 품목 23)의 경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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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세계시장에서 수출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지만 MERCOSUR 4개국 모

든 시장에서 수출이 잠재력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섬유 및 그 부산물

(품목 26)의 경우에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는 충분히 수출되고 있지만, 인근 

국가인 파라과이와 우루과이로의 수출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플라

스틱(품목 57)의 경우는 4개국 모두에 수출이 적정수준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

다. 그러나 플라스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제품이 MERCOSUR 시장에 아직 

활발하게 수출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과 MERCOSUR가 세계시장에서 가진 수출경쟁력과 양 지역 간의 수출

코드 품목 명
아르헨

티나
브라질

파라

과이

우루

과이

23 생고무(합성 및 재생고무 포함) 0.6 0.5 0.0 0.2

26 섬유 및 그 부산물 5.6 2.3 0.0 0.4

51 유기화학물 1.0 0.3 0.5 0.2

52 무기화학물 0.8 0.1 0.4 0.6

57 플라스틱(원료형태의 것) 2.3 1.5 1.1 1.2

58 원료형태가 아닌 플라스틱 1.1 1.0 0.4 0.4

62 달리 명시되지 않은 고무제품 0.9 1.3 1.4 0.7

65 섬유사, 직물, 직물제품 1.0 0.6 0.1 0.1

67 철 및 강 1.2 1.2 0.9 5.9

72 특수산업용 기계 0.8 0.6 0.2 0.4

73 금속공작용 기계 1.7 0.7 0.0 0.4

76 통신 및 녹음기기 3.8 4.0 0.3 1.0

77 전기기계장치와 기기 0.9 2.7 1.9 1.5

78 도로 주행 차량 0.7 1.7 4.4 2.3

79 기타 수송장비 0.3 0.2 0.0 0.1

87 달리 명시되지 않은 전문, 과학, 통제기구 및 장치 0.4 0.5 0.5 0.8

88
달리 명시되지 않은 사진장치 및 광학용품 휴대시계 

및 큰 시계
1.0 0.2 0.0 1.6

주: 1) MCA 계산은 2014~15년의 연평균 수입 금액을 사용함.
2) MCA < 1 이면, 해당제품의 수입이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하여 음영으로 표시함.
3) 한국이 수출비교우위를 가진(RSCA>0) 제품에 대해서만 MERCOSUR의 MCA를 계산.

자료: UN Comtrade,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Database(검색일: 2017. 7. 1)를 이용해 저자 작성.

표 4-5. 한국의 MERCOSUR 수출(MCA 지수, SITC 2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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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를 토대로 향후 양 지역이 수출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선정하고자 

한다. 향후 양 지역 간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품목은 한국이나 MERCOSUR가 

수출에 경쟁력을 가진 제품(RSCA>0)이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의 수출수준이 

잠재력에 비해 저조한 제품(MCA<1)에서 향후 수출을 늘릴 필요가 있다. 

MERCOSUR가 또는 한국이 세계시장에서는 특정 제품에 수출경쟁력을 가지

고 있더라도 양 지역 간에는 수출이 저조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 그 이유로는 

한국과 MERCOSUR 간의 물리적인 거리, 제품의 특성, 그리고 그 제품을 대체

할 제품이 인근 시장에서 수입가능하다는 등의 요인이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수출경쟁력을 가진 제품이라도 MERCOSUR 4개국에서 모두 수출이 

저조하다면 이런 요인들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제품이 

MERCOSUR 4개국 중 일부 국가에서는 수출이 활발하다면 특성이 유사한 나

머지 국가에도 수출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

국과 MERCOSUR 간에 향후 수출을 늘릴 수 있는 품목은 ① 한국 또는 

MERCOSUR가 세계시장에서 수출에 비교우위를 가졌고 ② 현재 한국과 

MERCOSUR 간에 교역이 저조하며 ③ 한국과 MERCOSUR 일부 국가간에는 

코드 품목 명
아르헨

티나
브라질

파라

과이

우루

과이

01 고기 및 고기 조제품 O - O -

04 곡물 및 곡물 가공품 - - - O

06 설탕, 설탕 조제품 및 벌꿀 - - - O

08 동물사료 - - O O

12 담배 및 담배제품 - - - O

22 기름용 씨 및 기름함유 열매 O - - O

24 코르크 및 목재 - O O -

42 불휘발성 식물성기름, 조유, 정제 또는 분획된 것 - O O -

43 달리 분류되지 않은 동식물성유지, 처리한 것 O - - -

61 가죽제품 및 손질모피 - - O -

자료: 저자 작성.

표 4-6. MERCOSUR의 대한국 수출확대 가능 품목(SITC 2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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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이 이루어지지만 나머지 국가에서는 교역이 저조한 제품이라고 정한다.

위 기준에 따라 수출 증가가 가능한 품목을 SITC 2단위와 SITC 3단위로 각

각 계산하였다. SITC 3단위로 계산했을 때는 품목 수가 많아 중간 계산 단계의 

MCA와 RSCA를 표로 보여주는 데 지면상 한계가 있어, 최종 결과표만을 [표 

4-7]에 제시한다.

SITC 3단위로 분석했을 경우 MERCOSUR 국가는 대부분 쇠고기, 설탕, 동

물사료, 식물성 기름, 가죽 등에 수출을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추가적으로 아르헨티나의 경우는 연료용 목재 및 숯, 양모, 동광석 및 

정광, 동식물성 유지 등에서 수출 가능성이 높고, 브라질은 차와 마태에서, 파

코드 품목명
아르헨

티나
브라질

파라

과이

우루

과이

011 쇠고기, 신선, 냉장 또는 냉동한 것 O O O -

012 기타 고기 및 식용 설육, 신선,냉 장 또는 냉동한 것 O - O O

022 우유, 크림 및 우유생산품(버터 및 치즈 제외) - - - O

024 치즈와 커드 O - - -

061 설탕, 당밀과 벌꿀 O - O O

074 차와 마태 - O - -

081 동물사료 - - O O

121 잎담배 및 담배 부산물 - - - O

222 기름용 씨 및 식물성기름 추출용의 것 O - - O

223 기타 기름용 씨 및 기름함유 열매 O - - -

245 연료용 목재(나무찌꺼기 제외) 및 숯 O - - -

248 간단히 가공한 목재 및 철도용 침목 - - O -

268 양모 및 기타 수모(양모톱 제외) O - - -

283 동광석 및 정광: 동매트 시멘트동 O - - -

421 연성불휘발성 식물성기름 - O O -

431 달리 분류되지 않은 동식물성유지, 처리한 것, 왁스 O - - -

512 알콜, 페놀-알콜 및 그 할로겐화 O - - -

523 무기산의 금속염 및 과산화염 - - - O

611 가죽 O - O -

자료: 저자 작성.

표 4-7. MERCOSUR의 대한국 수출확대 가능 품목(SITC 3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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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과이는 가공한 목재에, 우루과이는 유제품, 무기산의 금속염 및 과산화염 등

에서 수출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이 MERCOSUR에 수출을 늘릴 수 있는 품목도 같은 기준으로 선정하

였다. SITC 2단위로 분석했을 경우, 섬유 및 그 부산물(품목 26)의 경우 한국

은 세계시장에서 수출비교우위를 가지고 있고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도 활발

히 수출하고 있지만 파라과이와 우루과이에는 수출이 저조하다. 따라서 아르헨

티나, 브라질과 인접한 파라과이와 우루과이에도 한국이 이 제품의 수출을 늘

릴 여지가 높다고 하겠다. SITC 2단위와 3단위로 분석했을 때 한국이 

MERCOSUR에 수출을 늘릴 수 있는 품목은 [표 4-8] 및 [표 4-9]와 같다.

SITC 3단위로 분석했을 경우 한국은 MERCOSUR 대부분 회원국에 화학제

품, 섬유사, 철 및 강 제품, 원동기기 및 설비, 금속공작용 기계,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선박 등에 수출을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타나났다. 추가적

으로 아르헨티나에는 전기기계 장치와 기기, 자동차 및 부품 등의 수출 가능성

이 있고, 파라과이에는 합성섬유, 기타 플라스틱, 광학용품을, 우루과이에는 고

코드 품목 명
아르헨

티나
브라질

파라

과이

우루

과이

26 섬유 및 그 부산물 - - O O

51 유기화학물 - O O O

58 원료형태가 아닌 플라스틱 - - O O

62 달리 명시되지 않은 고무제품 O - - O

65 섬유사, 직물, 직물제품 - O O O

67 철 및 강 - - O -

73 금속공작용 기계 - O O O

76 통신 및 녹음기기 - - O -

77 전기기계장치와 기기 O - - -

78 도로 주행 차량 O - - -

88
달리 명시되지 않은 사진장치 및 광학용품 휴대시계 및 

큰 시계
- O O -

자료: 저자 작성.

표 4-8. 한국의 대MERCOSUR 수출확대 가능 품목(SITC 2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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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타이어의 수출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

코드 품목 명
아르헨

티나
브라질

파라

과이

우루

과이

266 방적에 적합한 합성섬유 - - O -

512 알콜, 페놀-알콜 및 그 할로겐화 O O - -

513
카르복시산과 그 무수물, 할로겐화물, 과산화물과 

과산화산 
- O O O

524 기타 무기화학물 - O O O

531 합성유기착색제와 그 조제품 - O O O

572 스티렌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 - - - O

575 기타 플라스틱(일차제품의 것) - - O -

582 플라스틱제의 판, 쉬이트, 필름, 박 - - O O

625
고무타이어, 호환성타이어 트레드, 타이어풀랩 및 

인너튜브 
- - - O

651 섬유사 - O O O

656 튤, 레이스, 자수울, 리본, 트리밍 및 기타 소비품 - O O O

673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O - O O

678 철강선 - - O O

679 철강의 튜브, 파이프 및 중공프로파일과 튜브 O O O -

691
달리 명시되지 않은 철강 및 알루미늄의 구조물 및 

구조물 
- - O -

693 선제품 및 울타리 그릴 - - O O

695 수공구 및 기계용 공구 O - O O

711 증기발생보일러 및 보일러실 장치 - O O -

713 달리 명시되지 않은 내연 피스톤기관 및 동 부분품 O - O O

723 토목공사용 장치 - O O -

724 섬유 및 가죽용 기계류 및 달리 명시되지 않은 동 부분품 O - O -

731 금속 또는 기타재료의 절삭방식에 의한 가공공작기계 - O O O

733 금속, 소결한 금속탄화물 또는 서어미트의 가공기계 O - O O

735
731항 및 733항의 기계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 O O -

737 금속공작기계, 달리 명시되지 않은 동 부분품 - O O O

741 가열 및 냉각장치, 달리 명시되지 않은 동 부분품 O O O O

743 액체용 이외의 펌프, 공기 또는 가스입축기 및 선풍기 O O O -

749
달리 명시되지 않은 비전기식 기계류의 부분품 및 

부속품 
- - O O

표 4-9. 한국의 대MERCOSUR 수출확대 가능 품목(SITC 3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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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측면에서의 유망협력분야

가. 한ㆍMERCOSUR 투자 현황

1990년대에 정부가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자유화했지만 그 이전에도 한국

기업은 MERCOSUR 지역에 대한 투자를 실시하였다. 1980년대 초반과 중반

은 정부에서 해외직접투자 관련 제도와 정책을 정비하는 시기인데 해외직접투

자는 원자재 확보와 수출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되었다.121) 

이때 우리기업은 자원 확보와 미국으로의 섬유제품 수출을 위해 중남미 지역에 

투자를 실시했는데, 아르헨티나의 경우에는 어업에 투자를 실시하였다. 이후 

1980년 중반부터 정부가 해외투자를 장려하고 1990년대에는 투자를 자유화하

면서 기업의 해외투자 여건은 대폭 개선되었다. 1990년대에는 MERCOSUR가 공

고화되면서 브라질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내수시장인 이 지역에 새로운 관심을 

121) 하병기(2010), p. 7.

코드 품목 명
아르헨

티나
브라질

파라

과이

우루

과이

761 TV 수상기 - - O -

764 달리 명시되지 않은 통신장비 - - O O

772 전기회로의 개폐용, 보호용, 접속용 기기 O - - -

773 달리 명시되지 않은 배전용 장비 O - - -

776 열전자관, 냉음극관 및 광전과 - - O O

778 달리 명시되지 않은 전기기계 및 장치 O - - O

781 승용자동차 및 기타의 차량 O - - -

784 722, 781, 782 및 783항 차량의 부분품 및 부속품 O - - -

793 선박, 보트 및 부유구조물 - O O O

884 달리 명시되지 않은 광학용품 - O O -

자료: 저자 작성.

표 4-9.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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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게 된다. 또한 1996년 김영삼 대통령이 브라질을 방문하면서 한국기업이 대

규모 투자를 계획하게 된다. 이후 1997년 외환위기, 1999년 브라질 경제위기, 

2001년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 등으로 인해 투자가 지연되거나 주춤했던 시

기도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우리 정부의 해외투자 자유화라는 내부적인 

기회요인과 MERCOSUR 공고화라는 외부적 기회요인이 결합하면서 우리기

업은 거대시장인 MERCOSUR 지역에 투자를 확대하기 시작한다.

MERCOSUR 지역에 대한 우리기업의 투자는 아르헨티나에서 시작하여 브

라질, 우루과이, 파라과이순으로 흐름이 변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까지는 

아르헨티나에 대한 투자가 가장 높았고, 1996년부터는 브라질 투자가 아르헨

티나를 앞질러 현재까지도 브라질에 대한 투자는 MERCOSUR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우루과이와 파라과이에 대한 투자는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는 경제규모가 작은 

이 두 국가에 대한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1991~2016년 동안 한국이 

MERCOSUR 개별국가에 투자한 직접투자 누적 금액은 브라질의 경우 약 73

억 달러를 기록하여 이 지역 투자의 97%를 차지한다. 한국의 MERCOSUR 투

자는 대부분 브라질에 집중됐다고 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에 대한 투자는 약 

1.8억 달러로 2.4%를 차지한다. 최근에는 소규모 경제인 우루과이와 파라과이

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 우루과이 투자 누적 금액은 약 3,000만 달러(0.4%)를 

기록하고 파라과이 투자는 약 800만 달러(0.1%)로 집계된다.

한국의 MERCOSUR 투자는 국가별로 업종에 있어서도 차이가 크게 난다. 

브라질은 제조업(52.7%)과 광업(29.2%)에, 아르헨티나는 광업(41.7%)과 도

소매업(36.3%)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 두 국가는 소비시장과 자원개발 대상으

로서 우리기업의 관심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우루과이나 파라과이는 

농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다. 농업이 우루과이 투자의 82.3%를 그리고 파라

과이 투자의 44%를 차지한다. 파라과이의 경우는 제조업(36.8%)과 하수 및 폐

기물 처리(10.4%)에 대한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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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1991 219 4,060 - 40 

1992 - 10,240 - -

1993 832 15,766 50 -

1994 439 6,959 2 42 

1995 19,158 11,205 - -

1996  50,526 14,712 85 -

1997  51,094 3,365 - -

1998  70,448 43,104 - -

1999  46,334 12,759 - -

2000  28,505 1,281 - -

2001  18,973 5,255 - -

2002 3,073 6,655 - 600 

2003 6,979 - - 856 

2004  19,892 231 - 620 

2005 174,665 - - 124 

2006 110,653 5,092 - 285 

2007 264,793 3,805 - -

2008 635,189 7,238 87 -

2009 131,521 2,734 4,234 -

2010 1,063,968 2,031 2,965 -

2011 1,164,467 14,887 9,406 90 

2012 978,060 3,994 8,823 208 

2013 533,830 1,116 1,463 1,463 

2014 467,274 276 888 580 

2015 766,015 - 3,054 1,934 

2016 681,057 182 200 988 

1991~2016

(비중)

7,287,963 176,947 31,258 7,830 

(97.1%) (2.4%) (0.4%) (0.1%)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http://stats.koreaexim.go.kr(검색일: 2017. 6. 30) 자료를 이용해 저자 작성.

표 4-10. 한국의 연도별 MERCOSUR 투자

(단위: 천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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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들어 브라질 경제가 중국의 성장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호황을 

누리면서 한국의 브라질 투자도 이 시기에 급격히 증가하였다. 브라질은 소비시

장으로서의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철광석, 사탕수수, 석유와 같은 원자재를 

조달하기에도 매력적인 투자처였다. 브라질 소비시장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전

기전자, 자동차, 중장비 분야의 대기업이 현지 생산법인 또는 판매법인을 설립

하였다. 그리고 자원개발을 목적으로 일관제철소가 설립되고, 사탕수수를 원료

로 사용하는 라이신 생산 공장 투자가 이루어졌다. 또한 브라질에서 생산한 제

품을 다른 MERCOSUR 회원국을 비롯한 인접한 중남미 국가나 미국 및 유럽에 

수출할 목적으로 생산 공장이 세워지기도 했다. 전통적으로는 자원개발과 제조

업 분야에 투자가 집중되었지만, 최근에는 금융이나 건설업 등으로 투자분야가 

업종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농업, 임업 및 어업
38.7

(0.5%)

21.6

(12.2%)

25.7

(82.3%)

4.3

(44.4%)

광업
2,129.2

(29.2%)

74.1

(41.7%)
- -

제조업
3,841.2

(52.7%)

13.9

(7.8%)

0.1

(0.3%)

33.5

(36.8%)

건설업
173.8

(2.4%)

1.8

(1.0%)

3.2

(10.2%)

0.6

(5.7%)

도매 및 소매업
236.1

(3.2%)

64.4

(36.3%)
-

0.3

(2.6%)

금융 및 보험업
582.5

(8.0%)
-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226.7

(3.1%)

0.3

(0.1%)

2.2

(7.2%)
-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 -

1.0

(10.4%)

기타 
59.8

(0.8%)

1.4

(0.8%)

0

(0.0%)

0

(0.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http://stats.koreaexim.go.kr(검색일: 2017. 6. 30) 자료를 이용해 저자 작성.

표 4-11. 한국의 업종별 MERCOSUR 투자(1991~2016년 누적)

(단위: 백만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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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되고 있다. 또한 투자방식도 과거에는 우리기업의 단독 투자가 주를 이룬 

데 반해, 이제는 브라질 현지기업과의 합작투자나 지분투자 등으로 다양화되기 

시작하였다. 현대중공업이 조선소에 지분 투자를 실시한 사례나 포스코가 일본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광산기업을 인수한 사례 등이 있다. 브라질은 시장

조사와 초기 투자비용이 높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쉽게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와 포스코 건설이 브라질에 진출하면서 

이 기업에 중간재를 납품하던 국내 중소기업도 동반하여 진출하고 있다. 대기업

에 동반한 진출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브라질에 투

자할 수 있는 결과를 낳았다. 브라질 경제가 2000년대 호황을 누린 데 반해 

2015년부터는 중국의 저성장과 원자재 가격하락으로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다른 외국기업과 마찬가지로 한국기업의 브라질 투자도 2015년 이

후에 위축되었다. 그러나 브라질 경제가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우리기업의 브라질 투자에 대한 관심도 다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르헨티나에는 현재 7개의 업체가 진출해있는 것으로 조사된다.122) 1990

년대 중반까지는 우리기업의 투자가 브라질보다 아르헨티나에 집중되었다. 아

르헨티나는 광물과 석유 자원이 풍부하고 브라질에 이어 둘째로 큰 소비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기업은 석유개발과 전자제품 및 의료기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투자를 실시했다. 그러나 2001년 아르헨티나가 경제위기로 디폴트

를 선언한 이후 외화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강력한 외환통제정책을 시행하자 사

업 환경은 악화되었다. 이에 따라 최근 몇 년 동안에는 한국 및 외국기업들이 

시장에서 철수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한국의 경우 2010년 대우전자가, 2012

년에는 한화무역이, 2014년에는 골든오일이 연이어 철수했다.123) 골든오일은 

아르헨티나에 광구를 보유하고 석유자원을 개발하던 기업이었다. 한국뿐만 아

122)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http://www.kotra.or.kr/KBC/buenosaires/KTMIUI010M. 

html(검색일: 2017. 7. 1).

123)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2015),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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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스페인의 다국적 석유회사인 렙솔도 아르헨티나에 가지고 있던 지분을 완전

히 매각하고 진출 15년 만인 지난 2014년에 철수하였다. 한국의 아르헨티나 투자

가 연도별로 큰 변동을 보이는 것은 크리스티나 키르츠네르(2007~15년) 정부의 

내수시장 보호와 외환통제 정책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고정환율제로 인한 페소화 

가치 고평가와 외환 암시장 형성, 기업의 외환송금 제한, 사전수입신고제(DJAI: 

Declaraciones Juradas Anticipadas de Importación)124) 도입으로 기업이 

중간재 및 자본재 수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 환경은 악화되었다. 그러나 

2015년 10월 마크리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투자환경은 크게 개선되고 있다. 정

부가 환율통제를 완화하면서 공식 환율과 암시장 환율 간의 격차가 사라지고, 

사전수입신고제가 폐지되어 제조업체의 원자재 및 자본재 수입 여건이 개선되

었다. 사업 환경이 개선되면서 국가의 신용등급도 상승하고 있으며, 한국기업

도 아르헨티나 시장에 다시 관심을 돌리기 시작하고 있다.125)

124) 아르헨티나 정부는 행정명령 제3252를 공표하여 2012년 2월 1일부터 수입제품에 대해 수입자가 

사전에 정부로부터 수입허가를 득하도록 제도화함.

125)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2015), p. 19.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http://stats.koreaexim.go.kr(검색일: 2017. 6. 30) 자료를 이용해 저자 작성.

그림 4-3. 한국의 연도별 브라질 투자

(단위: 천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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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와 파라과이는 내수시장이 작기 때문에 한국기업이 현재까지 관심

을 가지고 진출하는 시장은 아니다. 그러나 지형과 강우량 조건이 조림사업에 

적절하기 때문에 농업분야에서는 한국과의 협력이나 한국의 투자가 이루어져

왔다. 우루과이와 파라과이는 농업분야를 제외하면 나머지 산업 분야에서의 투

자는 미미한 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두 나라에서 농업부문 이외의 분야에서 

한국의 투자가 시작되고 있다. 파라과이의 경우 외국기업의 제조업 생산과 재

수출을 장려하는 마킬라 제도126)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한 외국기업의 

투자가 비교적 많이 이루어지는 편이다. 이 제도를 활용해 파라과이에서 생산

한 제품은 인근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로 주로 수출된다. 한국의 경우에도 자

동차부품기업인 THN이 자동차 케이블 부품을 한국에서 수입한 후 파라과이에

서 가공하여 완제품을 브라질에 수출하고 있다.127) 우루과이에서는 현대건설

과 한전이 2012년에 약 6억 달러 규모의 복합화력발전소 공사를 수주하였다. 

현대건설이 엔지니어링과 구매, 시공 등을 담당하고 완공 후에는 한전KPS가 

 126) 기업들이 파라과이 내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 이를 해외로 수출하도록 지원하는 특별제도.

 127) KOTRA 아순시온 무역관(2016), p. 22.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http://stats.koreaexim.go.kr(검색일: 2017. 6. 30) 자료를 이용해 저자 작성.

그림 4-4. 한국의 연도별 아르헨티나 투자

(단위: 천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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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과 관리를 맡는 사업이다.128) 파라과이에서는 수자원 관리 부문에서 

K-water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파라과이는 강과 하천이 많아 수자원이 풍

부하지만, 쓰레기 투기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상수원 지역의 오염이 심각해 

물 관리 수요가 높은 국가이다.129)

128) ｢현대컨소시엄, 6억 천만 불 규모 우루과이 복합화력발전소 수주｣(2012. 11. 29).

129) ｢K-water 통합 물관리 기술 파라과이 진출｣(2015. 4. 18).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http://stats.koreaexim.go.kr(검색일: 2017. 6. 30) 자료를 이용해 저자 작성.

그림 4-5. 한국의 연도별 우루과이 투자

(단위: 천 달러)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http://stats.koreaexim.go.kr(검색일: 2017. 6. 30) 자료를 이용해 저자 작성.

그림 4-6. 한국의 연도별 파라과이 투자

(단위: 천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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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망협력분야

MERCOSUR 각국은 경제발전을 위해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이나 무역정책

을 통해 보호하려는 국내 산업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분야에서는 정부나 현지

기업이 외국인투자를 받아들이거나 외국기업과 협력을 희망하는 수요가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MERCOSUR 각국이 당면한 산업발전의 과제나 정책을 통해 

외국기업과의 협력 수요를 확인할 수 있다.

MERCOSUR는 인구 약 3억 명의 중남미 최대 시장이지만 농업과 광업의 비

중이 높고 제조업 기반이 약해 제조업 제품의 수입 비중이 높다. 항공기, 바이

오, 의약, 소프트웨어 등 경쟁력을 갖춘 산업도 있지만, 전반적인 경쟁력은 낮

아 기술집약적인 수입품을 국내생산으로 대체하려는 수요가 높다. 이에 따라 

각국에서는 해당 부문의 국내 산업을 보호하거나 수입을 제한하고 또는 산업발

전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분야에서 우리기업이 투

자할 때 장벽이 낮고, 해당국가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에도 부합하는 투자가 될 

수 있다.

브라질은 룰라 정부(2003~10년)부터 전략산업과 미래 산업을 육성하려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룰라 정부의 산업기술무역정책(PITCE: Política 

Industrial, Tecnológica e de Comércio Exterior)에서는 반도체, 소프트

웨어, 자본재, 의약품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재정지원과 세제혜택, 수출입 

통관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을 제공하였고, 생명공학, 나노기술, 바이오매스를 

미래 산업으로 선정하였다.130) 자동차, 자본재, 섬유 및 의류, 목재 및 가구, 위

생 및 향수, 건설, 서비스, 조선, 가죽 및 신발, 농가공 산업, 바이오디젤, 플라

스틱, 장난감, 소비전자, 밀 등은 경쟁력이 낮은 산업으로 선정하여 이 분야에

서 생산성 향상과 생산적인 투자 확대를 강조하였다.131) 호세프 정부

130) 권기수 외(2011), p .96.

131) 권기수 외(2011), p.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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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6년)에서는 ‘더 큰 브라질계획(PBM: Plano Brasil Maior)’이라는 

산업정책을 실시했는데, 이 정책의 우선 목표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

이었다.132) 2000년대 들어 헤알화 고평가로 브라질 제조업의 경쟁력은 더욱 

약해지고, 제조업의 무역적자가 확대되며, 저가의 중국산 수입품으로 국내 제

조업 기반이 위축되었다.133) 브라질의 산업정책에서는 정부가 제조업을 육성

하여 수입의존을 낮추려 노력 중임을 확인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에도 국내의 제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려는 목적이 강한

데, 이를 위해 산업육성정책보다는 수입규제정책을 강력하게 실시해 왔다. 2015

년 말 시장 친화적 성향의 마크리 대통령의 취임 이후 수입규제는 완화되긴 했지

만 여전히 규제는 존재한다. 과거에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정부의 허가를 요구했

던 사전수입신고제(DJAI)를 실시했다면, 현 정부에서는 약 1,500개의 민감 품목

을 대상으로 수입허가제(LNA: Licencias No Automáticas)를 실시하고 있다. 

이 품목은 현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 섬유, 가전제품, 장난감, 제화, 제지, 농

기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오토바이, 가죽제품, 철강 등이 해당된다. 이 제품

은 수입허가절차를 거침은 물론 금액과 수량에서도 제한을 받았다.134) 아르헨티

나 정부가 수입제한을 지속하는 이유는 취약한 국내 제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

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르헨티나 현지 투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수입규제정책에

서 아르헨티나의 제조업 육성 의지와 외국인투자 수요를 확인할 수 있다.

우루과이와 파라과이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비해 제조업 기반이 더욱 취

약한 국가이기 때문에 외국기업의 제조업 투자가 더욱 환영을 받는다. 파라과

이는 외국기업의 제조업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마킬라 제도(Programa 

Maquila)를 운영하고 있다.135) 원자재와 부품, 자본재를 수입하여 파라과이 

132) 권기수 외(2011), p. 101.

133) 권기수 외(2011), pp. 99~100.

134)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2015), p. 1 및 pp. 17~18.

135) CNIME, “Maquila Paraguay,” http://www.infomercatiesteri.it/public/images/paesi/51/ 

files/Caracter%C3%ADsticas%20de%20Maquila.pdf(검색일: 2017.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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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완성품을 만들어 해외로 수출할 때 수입품의 관세와 세금을 면제하

고, 국내에서 구입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각종 조

세를 면제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미국, 일본, 브라질 등의 기업이 마킬라 제도

를 활용해 파라과이에서 생산 공장을 설립하여 완성된 최종재를 브라질이나 아

르헨티나 등으로 수출한다. 파라과이는 마킬라 제도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여 

제조업 제품의 국내생산을 유도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제조업 분야에서 파

라과이의 외국인투자 수요를 확인할 수 있다.

MERCOSUR 각국의 정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정부가 제조업을 

육성하는 것인데, 특히 무역역조를 겪는 분야의 국내생산을 늘리려는 목적이 

강하다. 따라서 한국이 MERCOSUR의 산업에 투자한다면 현지에서 생산이 이

루어지지만 수입수요가 높아 무역적자를 겪고 있는 산업에서 투자수요가 높을 

것으로 판단한다. MERCOSUR 4개 국가 중 우루과이와 파라과이는 시장 규모

가 작기 때문에 한국기업이 내수시장을 목표로 투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

라서 내수시장이 큰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해당 국가에서 제조업 투

자 가능 분야를 분석하고자 한다. 파라과이나 우루과이에 대한 투자는 브라질

과 아르헨티나로의 수출을 목적으로 한 투자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두 국가에 투자할 산업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 투자 수요가 높은 산업이라

고 할 수 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자체의 시장규모가 크기 때문에 한국기업은 현지의 

소비자를 겨냥하여 투자하고 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선호하는 투자 분야

는 현지에서의 소비 수요는 높지만 국내생산으로는 이를 충당할 수 없어 수입

에 의존하는 산업이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의 생산을 확대하는 내외국인 투자

를 환영하고 있다. 한국기업의 투자도 현지의 수요에 맞춰 국내생산이 총수요

에 미치지 못하는 부문에서 이루어질 때 용이하고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을 가

능성이 높다. 각 산업의 국내생산율을 계산해 투자가능성이 높은 산업을 선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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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산업별 국내생산율(Domestic Product Ratio)은 국내 총수요에 대비한 

국내생산의 비중으로 계산한다. 국내 총수요는 국내생산(Output)과 수입(Im)

의 합에서 수출(Ex)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국내생산은 브라질의 경우 세계투입

산출표(WIOT: World Input Output Table)에서 2014년의 산업별 생산을 

이용하였고, 아르헨티나의 경우는 중앙은행에서 제공하는 2016년 산업별 생

산 자료를 사용하였다. 각 산업의 수출입 자료는 UN Comtrade를 이용하였는

데, 국내생산의 품목분류와 무역의 품목분류 기준이 달라 품목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수행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산업별 생산은 UN 국제표준산업분

류(ISIC)에 따라 산업이 분류되어있고, 무역자료는 표준국제무역분류(SITC)에 

따라 구분되어있다. Muendler(2009)는 SITC revision2 에서 ISIC revision2

로 코드를 전환하는 방법을 설명하는데, 이 논문과 UN Comtrade에서 제공하

는 SITC와 ISIC의 하위버전과 상위버전 간의 전환방식을 사용하여 국내생산

과 무역 데이터의 품목코드를 일치시켰다.

Pr    

 [식 4-4]

국내생산율이 1보다 작다면 국내생산이 국내 총수요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

한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양국은 무역적자에 민감하기 때문에 국내생산율이 

낮은 산업에서 외국인투자 수요가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본 연구를 위

해 수행한 브라질 출장에서 만났던 한국기업인과 브라질 전문가와의 면담에서

도 브라질은 수입 의존성이 높은 산업에서 외국인투자를 선호한다는 것을 확인

했다.136) ISIC의 산업분류 기준에 따라 농업, 광업, 제조업을 세분한 후 각 산

업별로 계산한 국내생산율을 [표 4-12]로 제시하였다. 음영으로 표시한 것처

럼 브라질의 경우는 어업, 섬유제품ㆍ의복ㆍ가죽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

제업, 코크스 및 석유정제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금속가공제품, 컴퓨터ㆍ

136) 브라질 HT 마이크론 관계자 인터뷰(2017. 5. 12,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 상파울루 주 산업연맹 관계

자 인터뷰(2017. 5. 10, 브라질 상파울루); 인프라협회 관계자 인터뷰(2017. 5. 10, 브라질 상파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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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ㆍ광학기기 제조업,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가구 제조업에서 국내생산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헨티나는 브라질과 

유사하지만 어업에서는 국내 자급률이 높고, 브라질에 비해 추가적으로 목재 

및 목제품 제조업,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에서 국내

품목

국내생산율 한국의

무역수지

(십억 달러)
브라질

(%)

아르헨티나

(%)

작물, 축산업, 포획 1.235 1.251 -21.0 

임업, 벌목업 1.000 1.000 0.0 

어업 0.816 2.451 -3.6 

광업 1.143 0.915 -341.8 

식료품, 음료, 담배 제조업 1.149 1.306 -24.1 

섬유제품, 의복, 가죽 제조업 0.960 0.929 -13.0 

목재 및 목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1.171 0.904 -3.2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269 0.908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0.326 0.641 178.8 

코크스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0.933 0.886 47.5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0.826 0.838 56.1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0.988 0.953 10.5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08 0.945 -5.8 

1차 금속 제조업 1.091 1.200 6.7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0.965 0.829 1.2 

컴퓨터, 전자제품, 광학기기 제조업 0.920 0.296 37.8 

전기장비 제조업 1.000 1.000 0.0 

기계 및 장비 제조업 0.824 0.639 49.3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0.986 0.785 257.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000 1.000 0.0 

가구 제조업 0.993 0.899 -0.6 

주: 1) 한국의 무역수지는 2014~16년 평균 수출입 데이터를 사용함.
2) 아르헨티나의 국내생산은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이 제공하는 2016년 데이터, 브라질의 국내생산은 WIOD에서 제공하는 

2014년 데이터를 사용함.
자료: WIOD, https://www.wiod.org(검색일: 2017. 7. 1); INDEC, “Argentina 산업별 GDP,” http://www.indec.

gob.ar(검색일: 2017. 7. 1); UN Comtrade,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Database, https://contrade.un.org/
(검색일: 2017. 7. 1) 자료를 이용해 저자 작성. 

표 4-12.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산업별 국내생산율

(단위: %, 십억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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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의 국내생산율

이 낮다고 하더라도 그 산업에서 한국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야 투자가 가

능하다. 한국이 각 산업에서 갖는 경쟁력은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이 가능하지

만, 세계와의 교역에서 무역수지 흑자를 낼 경우 경쟁력이 있다고 가정하였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한국과의 교역에서 지속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는 투자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따라서 한국이 무

역수지 흑자를 내면서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의 현지투자가 저조한 산업에 한

국이 투자한다면 두 국가가 세계와 한국과의 교역에서 겪는 무역역조를 개선하

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생산설비를 해외로 이전할 경우 국내

생산과 수출로 얻는 이익은 줄어들 수 있지만, 해외법인에서 송금받는 이윤으

로 소득은 보전되는 측면이 있다. 또한 중남미에 투자한 한국기업은 한국에서 

중간재를 수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투자가 한국의 중

간재 수출 증가를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브라질과 아르헨티

나의 국내생산율이 낮으면서 한국이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산업에서 투자를 고

려할 필요가 있다.

[표 4-13]은 한국이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로 투자하기에 유망한 산업을 선

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선정기준은 현지생산이 저조하면서 한국이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산업이다. 3장에서는 MERCOSUR 기업과 외국기업간의 주요 협력 

사례를 소개했는데, 이 중 일부는 한국의 투자가 유망하다고 기대되는 산업에

서 기업간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동차산업에서 기아자동

차는 우루과이의 Nordex를 통해 현지에서 봉고트럭을 생산하여 브라질에 수

출하고 있다. 중국의 Chery와 아르헨티나의 Socma 사도 우루과이에 생산 공

장을 설립하였다. 전자제품의 경우 삼성전자가 아르헨티나 업체에 가전제품 생

산을 위탁한 사례, 화학제품의 경우 브라질 기업이 파라과이에 비료공장을 설

립한 사례 등이 3장에서 소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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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ERCOSUR 생산통합측면에서의 유망협력분야

개별 국가는 해외에서 중간재를 수입하거나 국산 중간재를 해외에 수출하여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참여한다. MERCOSUR 회원국이 GVC에 참여하는 

정도와 MERCOSUR 간의 생산통합의 정도를 분석하여 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도출하고자 한다. MERCOSUR 회원국 간에 상대적으로 통합이 심화된 산업이

나 남미의 가치사슬에 편입된 산업에 한국기업이 진출한다면 기존에 구축된 국

가간의 공급망을 이용하기가 용이할 것이다. 반면 MERCOSUR는 생산통합을 

추구하기 때문에 한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진출한다면 MERCOSUR 

통합의 진전에 기여하는 유의미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앞 절에서의 분석이 한국

의 투자를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한정했다면 이 절에서는 우루과이와 파라과

이까지 포함하여 한국의 투자협력 가능 분야를 분석하고자 한다. 우루과이와 

파라과이는 경제규모가 작아 내수시장을 겨냥한 제조업 투자에는 위험이 있지

만, 인근 아르헨티나와 브라질로의 수출 목적의 투자는 다른 국가에서도 중요

하게 사용하는 전략이다. 따라서 우루과이와 파라과이에 투자 가능성을 분석하

기 위해서는 MERCOSUR 내에서의 생산통합이나 MERCOSUR의 GVC 참여 

품목 브라질 아르헨티나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O O

코크스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O O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O O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O O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O O

컴퓨터, 전자제품, 광학기기 제조업 O O

기계 및 장비 제조업 O O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O O

자료: 저자 작성.

표 4-13. 한국의 대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투자유망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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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GVC 참여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국가 산업간 투입산출표가 필요

하다. WIOT이나 OECD에서 제공하는 투입산출표에는 브라질이나 아르헨티

나에 대해서만 자료가 제공되기 때문에 MERCOSUR 전체를 분석하는 데는 한

계가 있다. 그러나 UN 중남미위원회(ECLAC 혹은 CEPAL)에서 작성한 투입

산출표137)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WIOT이나 OECD 자료를 이용한다면 전 세계 국가를 포함한 GVC에 참여하

는 정도를 계산할 수 있지만, MERCOSUR 4개국을 모두 계산하기 위해서는 

남미국가 투입산출표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전 세계 가치사슬이 아닌 

남미가치사슬에 대한 참여도를 계산한다는 제약이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MERCOSUR 회원국이 분석 대상이기 때문에 CEPAL의 자료를 이용해 남미가

치사슬에서 MERCOSUR 회원국의 가치사슬 참여 정도를 계산한다. 또한 

MERCOSUR 회원국 간 중간재 교역과, MERCOSUR의 수출이 회원국 국내와 

남미 국가에 유발하는 부가가치를 이용하여 MERCOSUR에서 산업별로 생산

통합의 정도를 계산하고자 한다.

GVC 분석에 자주 사용되는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지수(PTI: Participation 

Index)138)를 남미 국가의 가치사슬에 적용하여 MERCOSUR 각 회원국의 남

미가치사슬 참여도를 계산한다. PTI는 한 국가의 특정 산업()이 GVC에 참여

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지수이다. 이 지수는 특정 산업의 총수출(Ex)에서 해외에 

국산 중간재를 수출했기 때문에 국내에 발생한 부가가치(TVA)와 외국의 중간

재를 수입했기 때문에 해외에 발생시킨 부가가치(FVA)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한다. 남미 국가의 가치사슬에 적용한다면 MERCOSUR 한 회원국()의 특

정 산업()이 중간재 교역으로 국내와 남미 다른 국가에 유발한 부가가치가 그 

산업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중간재의 수출과 수입으로 발생한 부가가

137) CEPAL(2016).

138) OECD(2017),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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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가 많을수록 그 산업이 남미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식 4-5]

가치사슬 참여도 계산에 필요한 해외부가가치(FVA)와 국내 중간재 생산 부

가가치(TVA)는 투입산출표를 이용해 계산한다. CEPAL에서 작성한 투입산출

표는 10개 남미 국가의 40개 산업에서 각국의 산업별 산출(x)이 해당 국가와 

나머지 9개 국가에서 중간재(T)와 최종 소비재(y)로 얼마나 사용되었는지를 행

렬로 보여준다. 이를 정리하면 [식 4-6]과 같다.139) 

    
⇔     
⇔   

⇔     

[식 4-6]

A는 투입계수 행렬(input coefficient matrix)을 의미하는데, 투입계수행

렬은 해당 산업의 총산출에서 중간재 투입금액의 비중을 보여준다.   

은 레온티에프 역행렬이다. 국가를 와 로 산업을 와 로 표시하고, 전체 국

가 수를 n개, 산업수를 m개라고 하면, [식 4-6]의       를 [식 4-7]

의 행렬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식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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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UNCTAD(2013), pp. 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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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가의 총산출로 (mx1)의 행렬이고, 는 국의 총산출 중 국의 중

간재로 사용된 금액으로 (mxm)행렬이며, 는 국의 총산출 중 최종수요로 

사용된 금액으로 (mx1)행렬이며,  은 레온티에프 역행렬의 (, )성분으로 

(mxm)행렬이다.

 국가  산업의 부가가치계수를 
라고 하면, 이는  국가  산업부가가치

(
 )를 해당 산업의 총산출로 나누어(

  







) 구한다. 그리고 각 국가의 

부가가치 계수(  
  

    
  )를 대각행렬로 만들어 부가가치계수행렬

(V)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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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4-8]

수출이 유발하는 부가가치()는 부가가치계수행렬(), 레온티에프 역행렬

(), 수출()로 계산한다.

   [식 4-9]

이때 부가가치() 행렬의 각 성분은 국내에 유발하는 국내부가가치(DVA)

와 외국에 유발하는 해외부가가치(FVA)로 구분되고, 국내부가가치 중에 일부

가 국내에서 중간재를 생산해 해외로 수출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가가치

(TVA)이다. 가치사슬 참여도와 생산통합 정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수출이 유

발하는 부가가치()의 행렬 성분 가운데 해외부가가치(FVA)와 국내 중간재 

생산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TVA)만을 추출하면 된다. 이 성분을 식으로 표현

하면 [식 4-10] 및 [식 4-11]과 같다.  국가가  국으로 수출할 때 이 수출품에

는  이외의 외국에서 조달한 중간재가 포함되어 있는데,  은 이 중간재

의 부가가치를 계산한다.  국가가 에 중간재를 수출하고, 이 이를 가공하여 

최종재를 제3국인 에 수출할 때, 이 최종재에는  국가에서 생산한 중간재의 

부가가치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계산하는 것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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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4-10]

   
≠

   [식 4-11] 

부가가치를 이용해 MERCOSUR 회원국이 각 산업에서 남미가치사슬에 편

입된 정도를 계산한 결과는 [표 4-14]와 같다. 산업은 농업, 임업, 수산업,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을 모두 포함한다. 전체적으로 남미가치사슬 편입정도는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제규모가 큰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는 남미가치사슬에 편

업종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농림수산업

광업

제조업

농업, 임업 0.02 0.01 0.06 0.06

어업 0.00 0.00 0.39 0.03

광업(에너지) 0.09 0.02 - -

광업(비에너지) 0.04 0.02 - 0.47

축산업 0.00 0.00 0.00 0.00

제과 0.01 0.09 0.14 0.00

설탕, 제과원료 0.01 0.00 0.01 0.04

기타식품 0.00 0.00 0.02 0.01

음료 0.01 0.01 0.00 0.01

담배 0.00 0.00 0.00 0.00

섬유 0.06 0.01 0.08 0.03

제빵 0.01 0.00 0.02 0.01

신발 0.00 0.00 0.01 0.01

목재 및 목제품 0.01 0.00 0.01 0.01

펄프, 종이, 인쇄 0.06 0.01 0.62 0.11

코크스 및 석유정제품 0.01 0.01 14.00 0.01

기초 화학 물질 0.06 0.02 0.41 0.24

기타 화학제품(의약품 제외) 0.04 0.01 0.20 0.16

의약품 0.01 0.01 0.24 0.0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0.04 0.02 0.54 0.06

비금속 광물제품 0.05 0.00 0.46 0.07

철강 0.04 0.01 0.28 0.14

비철금속 0.07 0.01 0.25 0.03

표 4-14. MERCOSUR 회원국의 남미가치사슬 편입정도(P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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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정도가 작은 반해, 경제규모가 작은 파라과이나 우루과이는 편입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파라과이나 우루과이는 자체의 생산여력이 낮고 중남미 이외

의 국가와의 거래도 활발하지 않아 주로 중남미 국가와 중간재를 거래하는 비중

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에 브라질과 아르헨티

나는 자체에서 중간재를 조달하거나 중남미 이외의 원거리에 위치한 국가와 중

간재를 교역하는 비중이 높아 남미가치사슬에 대한 편입도가 낮게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서비스업에서는 4개 회원국 모두에서 남미가치사슬 참여도가 상대적

으로 높게 나타났다. 브라질의 경우는 건설, 금융 및 보험, 사업 서비스에서 편

입 정도가 높고, 아르헨티나는 우편 및 통신, 전력 및 가스에서, 파라과이는 운

송, 우편 및 통신, 금융 및 보험, 사업 서비스, 우루과이는 우편 및 통신, 전력 및 

가스, 건설 등에서 남미가치사슬에 높게 편입된 것으로 분석된다.

업종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장비제외) 0.10 0.03 0.21 0.36

기계 및 장비(전기 기계 제외) 0.02 0.00 0.01 0.14

사무용품 (컴퓨터 포함) 0.02 0.00 0.01 0.04

기계 및 전기장비 0.07 0.01 0.05 0.20

라디오, 텔레비전, 통신장비 0.03 0.00 0.00 0.03

의료장비, 정밀광학기기 0.01 0.00 - 0.0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0.01 0.00 - 0.07

비행기, 선박 0.00 0.00 - -

기타 운송장비 0.04 0.00 0.01 0.02

기타 제조업 제품(가구 포함) 0.01 0.00 0.00 0.01

서비스업

전력 및 가스 0.08 0.85 0.12 0.62

건설 1.94 0.01 - 0.33

운송 0.05 0.03 1.24 0.02

우편 및 통신 0.04 0.37 4.22 0.15

금융 및 보험 0.25 0.05 1.60 0.04

사업서비스 0.20 0.01 1.71 0.07

기타서비스 0.12 0.01 9.31 0.08

자료: CEPAL(2016)의 남미투입산출표를 이용해 저자 작성.

표 4-14.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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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로 MERCOSUR의 생산통합정도(PII: Productive Integration Index)

를 부가가치를 이용해 계산한다. MERCOSUR의 특정 산업 의 통합정도는 

MERCOSUR 국가가 남미로 제품을 수출할 때 남미 국가 전체에 유발한 부가

가치 대비 회원국 내에 유발한 부가가치의 비중으로 계산하기로 한다. PII의 분

모는 MERCOSUR 회원국이 남미 국가로 중간재를 수출했기 때문에 자국에 발

생시킨 부가가치와 회원국이 남미국가에서 조달한 중간재를 사용해서 수출품

을 만들었기 때문에 남미국가에 발생시킨 부가가치의 합이다. 분자는 

MERCOSUR 회원국이 MERCOSUR의 다른 회원국으로 중간재를 수출했기 

때문에 자국에 발생시킨 부가가치와 회원국이 MERCOSUR 내에서 수입한 중

간재로 수출품을 제조했기 때문에 MERCOSUR 내에 발생시킨 부가가치의 합

이다. 그리고 이 둘의 비중으로 산업별 생산통합 정도를 계산한다. 

 


∈

 
∈

   
∈

 


∈

 
∈

   
∈
≠

   

[식 4-12]

이때 PII 지수가 높은 산업은 남미 전체보다 상대적으로 회원국 간에 유발하

는 부가가치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회원국 간에 생산통합이 더 진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각 산업에서 MERCOSUR 회원국 간에 생산통합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부가가치를 이용해 계산한 결과는 [표 4-15]와 같다. 전체 산

업을 서비스업과 비서비스업으로 구분하여 생산통합정도를 비교했다. 비서비

스업 중에는 고무와 플라스틱제품이 가장 높은 생산통합지수를 갖는 것으로 나

타났고,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장비 제외), 농업ㆍ임업, 식품, 비행기ㆍ선박, 

광업(에너지) 등의 순으로 생산통합이 진전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비스

업에서는 전력 및 가스의 생산통합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금융 및 보험, 

사업서비스 등으로 통합이 진전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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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생산통합지수(PII)

농림수산업

광업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0.73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장비 제외) 0.70

농업, 임업 0.66

기타 식품 0.66

비행기, 선박 0.66

광업(에너지) 0.65

담배 0.64

의료장비, 정밀광학기기 0.63

기계 및 전기장비 0.63

기타 제조업 제품(가구 포함) 0.63

제과 0.61

목재 및 목제품 0.6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0.60

광업(비에너지) 0.60

비철금속 0.58

신발 0.58

의약품 0.57

비금속 광물제품 0.57

코크스 및 석유정제품 0.57

기계 및 장비(전기 기계 제외) 0.56

설탕, 제과원료 0.55

기타 화학제품(의약품 제외) 0.54

사무용품 (컴퓨터 포함) 0.54

펄프, 종이, 인쇄 0.53

축산업 0.50

음료 0.48

어업 0.40

라디오, 텔레비전, 통신장비 0.40

기타 운송장비 0.39

제빵 0.35

섬유 0.26

철강 0.24

기초 화학 물질 0.20

표 4-15. 부가가치로 계산한 MERCOSUR의 생산통합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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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기업의 MERCOSUR 투자는 자동차, 전자제품, 광업 등에 한정되어 대

부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집중되어 있다. MERCOSUR의 생산통합이 전반

적으로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우리기업은 4개국 간에 생산통합이 진전된 산

업과 우루과이와 파라과이처럼 생산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가를 중심으로 

진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외국기업이나 브라질 또는 아르헨티나 기업은 우

루과이나 파라과이에 생산 공장을 설립하고 생산된 중간재를 본국으로 수출해 

최종재를 생산하거나 최종재를 생산해 수출하는 경우가 많다. MERCOSUR 내

에서 상대적으로 중간재 조달과 공급이 용이하면서도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부가가치를 이용해 계산했을 때 생산통합

이 높은 산업에서 한국의 투자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생산통합이 진전된 산업 

중에서도 한국이 생산에 경쟁력을 가진 산업에서 기업들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생산에 경쟁력을 가진 산업을 선정하는 기준은 다양

하지만, 2절의 유망투자분야에서도 다루었듯이 MERCOSUR는 무역적자를 

개선할 수 있는 산업에서 외국인투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한국이 무역흑자를 내

는 산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이라고 설정하기로 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이 무역

수지 흑자를 내면서, MERCOSUR에서 상대적으로 생산통합이 이루어진 산업

에 한국기업이 투자할 때 현지의 생산망을 이용하는 것이 용이하고, 한국의 투

품목 생산통합지수(PII)

서비스업

전력 및 가스 0.60

금융 및 보험 0.52

기타서비스 0.50

사업서비스 0.50

건설 0.49

우편 및 통신 0.48

운송 0.46

자료: CEPAL(2016)의 남미투입산출표를 이용해 저자 작성.

표 4-15.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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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해당 산업의 생산통합 진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선정

한 한국의 유망투자 분야는 [표 4-16]과 같다. 3장에서는 주요 기업과 

MERCOSUR 기업 간의 협력 사례를 소개했는데, 이 중에는 [표 4-13]에서 보

여준 생산통합을 위한 유망투자분야에 속하는 협력 사례도 다수이다. 항공산업

은 MERCOSUR 내의 생산통합이 높게 나타나는데, 브라질의 Embraer는 

MERCOSUR 내의 외부업체와 협력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자동차산

업의 경우에도 MERCOSUR의 생산망을 활용하는 중국, 아르헨티나, 한국기

업이 실시한 투자사례가 3장에서 소개되었다.

또한 현재까지 한국의 MERCOSUR 투자는 제조업에 집중된 경향이 높은

데, 서비스업에서 회원국 간의 통합의 진전도가 높기 때문에 서비스업으로의 

진출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산업 부가가치로 계산한 생산통합 (PII)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0.73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장비 제외) 0.70

비행기, 선박 0.66

의료장비, 정밀광학기기 0.63

기계 및 전기장비 0.63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0.60

코크스 및 석유정제품 0.57

기타 화학제품(의약품 제외) 0.54

사무용품(컴퓨터 포함) 0.54

자료: CEPAL(2016)의 남미투입산출표와 UN Comtrade,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Database(검색일: 2017. 
7. 1)를 이용해 저자 작성.

표 4-16. MERCOSUR 생산통합을 위한 한국의 유망투자분야

(생산통합 정도가 높으면서, 한국이 무역수지 흑자를 내는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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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ㆍMERCOSUR 기업간 협력 실태 

본 장에서는 한ㆍMERCOSUR 기업간 협력 실태와 협력수요를 분석하고 유

망협력분야를 발굴하기 위해 MERCOSUR 4개 회원국의 주요 산업협회, 경제

인연합회 및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 5∼6월에 걸쳐 실시한 설문조사 결

과를 소개한다. 설문응답 기관은 총 54개로, 브라질이 17개, 아르헨티나가 13

개, 우루과이와 파라과이가 각각 12개였다. 표본이 크지는 않지만 각 국가마다 

경제인연합회나 상공회의소와 같은 다양한 산업 분야를 포괄하는 기관이 설문

에 참여함으로써 대표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140) 

설문조사는 크게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되었다. 첫째, MERCOSUR 기업의 외

국기업과의 협력 현황 및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외국기업과의 협력에 대한 관

심도와 그 이유, 선호하는 협력방식 및 지역 등을 조사했다. 둘째, 한국기업과

의 협력수요 및 유망협력분야를 발굴하기 위해 한국기업과의 협력에 대한 관심

도와 그 이유, 한국기업의 강점 및 약점 등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MERCOSUR 무역협정(TA)에 대한 MERCOSUR 회원국 기업의 인식과 관심

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과의 무역협정에 대한 입장, 예상되는 협상 장애요인 및 

협상 소요 기간,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중복 응답의 경우 응답기

관 54개 기준이 아닌 문항당 총 답변 개수를 기준으로 응답 비중을 계산했다.

가. 외국기업과의 협력 현황 및 동기

MERCOSUR 회원국 기업은 외국기업과의 협력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을까? 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4개국 모두에서 외국기업과의 협력에 

140) 대표적으로 브라질 상파울루 주 경제인연맹(FIESP), 상파울루 주 투자진흥공사(INVESTE São 

Paulo), Parana 주 상업연맹(FECOMERCIO Paraná), Rio Grande do Norte 주 협동조합

(OCB/RN), 상파울루 주 협동조합(OCESP), 아르헨티나 공업연맹(UIA), 우루과이 산업회의소(CIU). 

우루과이 상업서비스 상공회의소(CNCS), 파라과이 산업경제인협회(UIP), 파라과이 상업서비스 상공

회의소(CNCSP)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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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MERCOSUR 4개 회원국 전체적으로 응답기

관의 94%가 외국기업과의 협력이 관심이 크다고 답변했다. 4개 회원국 중에서

는 특히 우루과이에서 전체 응답기관 중 83%가 외국기업과의 협력에 관심이 

매우 크다고 응답해 외국기업과의 협력에 관심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MERCOSUR 기업이 외국기업과의 협력에 관심이 큰 이유는 무엇

일까? 이에 대한 조사에 가장 많은 기관이 신시장 개척(32%)을 지목했다. 그 밖

구분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MERCOSUR 비중(%)

매우 높다 4 6 10 4 24 44

높다 11 7 1 8 27 50

보통이다 2 0 1 0 3 6

관심이 없다 0 0 0 0 0 0

계 17 13 12 12 54 100

자료: 저자 작성.

표 5-1. MERCOSUR 기업의 외국기업과의 협력에 대한 관심 정도

(단위: 응답 수)

구분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MERCOSUR 비중(%)*

신시장 개척 6 3 6 3 18 32

신제품 개발 3 6 3 3 15 26

금융시장 접근 0 0 0 1 1 2

R&D/기술 확보 4 3 1 3 11 19

전문인력 확보 0 0 0 0 0 0

저임 노동력 확보 0 0 0 0 0 0

물류 및 인프라 확보 0 0 1 0 1 2

정부의 인센티브 지원 활용 3 0 1 0 4 7

유통 및 판매망 확보 0 1 0 3 4 7

자원 확보 2 0 0 0 2 4

기타 0 0 0 1 1 2

계 18 13 12 14 57 100

주: *응답 비중을 소수점 한 자리에서 반올림했기 때문에 총 합계가 100%. 

자료: 저자 작성.

(단위: 응답 수)

표 5-2. 외국기업과의 협력에 관심이 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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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신제품 개발(26%)과 R&D/기술 확보(19%)도 MERCOSUR 기업이 해외 파

트너와의 협력을 희망하는 중요한 이유로 밝혀졌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MERCOSUR 회원국 전체적으로 시장 다변화와 제품 및 기술 고도화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MERCOSUR 기업이 외국기업과의 협력 시 선호하는 지역의 기업

으로는 아시아(55%)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EU(21%)와 북미(16%)가 뒤

를 이었다. 이는 아직까지 MERCOSUR 기업과 아시아 기업 간의 협력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반증하는 결과인 동시에 향후 양 지역의 기업간 협

력 잠재력이 크다는 점을 의미한다. 반면 MERCOSUR 회원국(5%)이나 인근 

중남미(2%) 기업과의 협력수요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역내 경제통합에 

따른 수요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MERCOSUR 기업은 외국기업과 협력 시 전략적 제휴(31%)와 합작투자

(26%)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현지 에이전트 활용(12%), 기술 

및 인력 제휴(12%), 라이선스 및 프랜차이즈 계약(12%)도 기업들이 선호하는 

협력방식으로 조사되었다. M&A(7%)를 통한 협력수요가 높지 않은 것은 외국

기업의 일방적인 국내 산업 잠식을 우려하는 현지의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구분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MERCOSUR 비중(%)

MERCOSUR 회원국 0 2 0 1 3 5

인근 중남미 0 0 1 0 1 2

EU 1 5 1 5 12 21

북미(미국과 캐나다) 4 1 2 2 9 16

아시아 13 5 8 5 31 55

기타 0 0 0 0 0 0

계 18 13 12 13 56 100

자료: 저자 작성.

표 5-3. 외국기업과 협력 시 선호하는 지역의 기업

(단위: 응답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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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COSUR 기업이 외국의 파트너 기업 선정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기술수준(38%)이었다. 그 밖에 브랜드 이미지(21%)와 현지시장에서의 

유통망 보유 여부(17%)도 중요한 고려 요소로 조사되었다. 이는 위에서 신시장 

개척과 신제품 개발, R&D/기술 확보를 협력의 이유로 택한 것과 일관되는 결

과로 볼 수 있다.

구분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MERCOSUR 비중(%)

M&A 1 2 0 1 4 7

합작투자 6 4 2 3 15 26

전략적제휴 8 1 3 6 18 31

기술 및 인력 제휴 2 3 2 0 7 12

현지 에이전트 활용 1 1 3 2 7 12

라이선스 및 프랜차이즈 계약 1 2 2 2 7 12

기타 0 0 0 0 0 0

계 19 13 12 14 58 100

자료: 저자 작성.

(단위: 응답 수)

표 5-4. 외국기업과 협력 시 선호하는 협력방식

구분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MERCOSUR 비중(%)

기술 수준 11 6 3 2 22 38

브랜드 이미지 6 1 2 3 12 21

자금 동원력 2 2 0 2 6 10

현지시장에서 유통망 보유 0 3 4 3 10 17

대금결제의 신뢰성 0 0 0 1 1 2

현지 정부와의 깊은 연관성 0 0 1 2 3 5

제3국 시장 진출 가능성 1 1 2 0 4 7

자원 또는 특혜 수혜 가능성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계 20 13 12 13 58 100

자료: 저자 작성.

표 5-5. 외국의 파트너 기업 선정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

(단위: 응답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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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COSUR 기업이 협력 파트너를 발굴하기 위해 선호하는 방식은 전시회

나 박람회에 참석(36%)해 협력대상 기업을 물색하거나 잠재적 협력 파트너를 

직접 접촉(36%)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심층면담을 진행한 기업 대부분이 국제 

박람회에 참가해 현재의 협력 파트너를 발굴했다고 답해 설문조사 결과와 일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브라질 기업은 정부기관 주선의 파트너 기업 접

촉(17%)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즈니스 포럼/세미나(9%)나 무역사

절단의 일원(2%)으로 참가하는 방식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특정 

산업분야에 대한 초점이 약하거나 B2B 매칭 지원이 부족해 파트너를 발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채널이 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나. 한국기업과의 협력수요 및 협력방식

MERCOSUR 기업은 아시아 기업 중 한국기업과의 협력을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응답기관의 절반에 가까운 49%가 한국기업과의 협력

을 선호한다고 답변했다. 설문조사 수행 기관이 한국 기관이기 때문에 다소 편

향된 응답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도 있지만, 중복 응답을 허용했다는 점을 고려

하면 MERCOSUR 국가 내에서 한국기업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한

구분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MERCOSUR 비중(%)

잠재협력 파트너 직접 접촉 4 3 6 8 21 36

무역사절단 일원으로 참가 1 0 0 0 1 2

전시회/박람회 참가 5 8 4 4 21 36

비즈니스 포럼/세미나 참가 2 1 1 1 5 9

정부기관 주선 7 1 1 1 10 17

기타 0 0 0 0 0 0

계 19 13 12 14 58 100

자료: 저자 작성.

표 5-6. MERCOSUR 기업이 사업 파트너 물색 시 선호하는 방식

(단위: 응답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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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업과 근소한 차이로 중국기업과의 협력(42%)에 대한 선호도도 높게 나타

났다. 그에 반해 일본기업(8%), 인도기업(1%) 등 기타 아시아 기업과의 협력 

선호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아시아 기업 중 한국기업과의 협력에 관심이 큰 이유로 신제품 개발

(23%)과 R&D/기술 확보(23%)를 선택해 한국기업이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기

구분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MERCOSUR 비중(%)

한국 15 8 7 8 38 49

일본 5 0 0 1 6 8

중국 16 6 5 5 32 42

인도 1 0 0 0 1 1

아세안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계 37 14 12 14 77 100

자료: 저자 작성.

표 5-7. 아시아 기업과의 협력 희망 시 선호하는 국가 기업

(단위: 응답 수)

구분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MERCOSUR 비중(%)

신시장 개척 4 0 5 2 11 18

신제품 개발 4 4 2 4 14 23

자금/투자 확보 1 0 1 3 5 8

R&D/기술 확보 5 5 2 2 14 23

전문인력 확보 0 1 0 0 1 2

물류 및 인프라 확보 0 0 1 0 1 2

한국 정부의 지원 확보 5 2 1 1 9 15

유통 및 판매망 확보 0 1 0 2 3 5

인근 아시아 시장 진출 기회 

확보
1 0 0 1 2 3

기타 0 0 0 0 0 0

계 20 13 12 15 60 100

자료: 저자 작성.

표 5-8. 한국기업과의 협력에 관심이 있는 이유

(단위: 응답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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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력을 제공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밖에 신시

장 개척(18%), 자금 확보(8%) 등도 MERCOSUR 기업이 한국기업과의 협력을 

희망하는 주요 동기로 확인되었다. 특히 한국 정부의 지원 확보(15%)에 대한 

관심이 상당한 만큼 정부의 지원내용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이러한 관심을 실

제 협력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사 결과에서와 동일하게 한국기업들과의 협력에서도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합작투자(47%)와 전략적 제휴(20%)로 나타났다. 그 밖에 현지 에이전

트 활용(14%), R&D/기술 협력(10%) 등도 선호하는 협력방식으로 조사되었

다. 이상의 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MERCOSUR 기업이 일시적인 협

력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이며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협력에 대한 수요

가 크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지진출 시에 이러한 수요를 반영한 협력전략을 수

립할 필요가 있다.

한국기업의 강점으로는 대다수의 응답기관이 기술경쟁력(32%)과 품질경쟁

력(31%)을 꼽아 MERCOSUR 내에서 한국기업의 기술과 품질에 대한 신뢰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상당수가 한국기업들이 현지 문화와 사업관행에 대한 이해가 부족

구분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MERCOSUR 비중(%)

M&A 2 0 0 0 2 3

합작투자 14 7 2 5 28 47

전략적제휴 1 1 4 6 12 20

R&D/기술협력 1 2 2 1 6 10

현지 에이전트 활용 0 3 3 2 8 14

라이선스 및 프랜차이즈 계약 0 0 1 2 3 5

기타 0 0 0 0 0 0

계 18 13 12 16 59 100

자료: 저자 작성.

표 5-9. 한국기업과 협력 시 선호하는 협력방식

(단위: 응답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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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하고, 현지시장에 대한 이해 및 관심이 미흡(26%)하다고 답변해 한국과 

MERCOSUR 기업 간의 문화적 격차를 극복하고 사업 파트너로서의 신뢰를 구

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보인다. 또한 기술 및 품질경쟁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경쟁력이 부족(21%)하다는 점을 한국기업의 약점으로 지적해 

양측 기업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역협정을 통해 관세를 인하하거나 현지

생산을 바탕으로 물류 및 통관 비용을 줄이는 방식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

단된다.

주관식 문항에서 다수의 응답기관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유망협력분야는 인

프라 산업과 자동차부품산업, 고급기술 제조업, IT 및 소프트웨어 산업을 비롯

해 육류 및 유제품, 의료기기 및 의약품, 화장품, 섬유 등이다. 심층 면담에서도 

특히 기술을 활용한 산업 자동화 및 디지털화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나 설문결과와 일치했다.

구분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MERCOSUR 비중(%)

기술 경쟁력 17 12 11 12 52 32

가격 경쟁력 4 0 6 2 12 7

품질 경쟁력 16 12 10 12 50 31

경영 노하우 0 2 2 2 6 4

마케팅 능력 1 5 3 0 9 6

자금동원능력 0 3 3 4 10 6

브랜드 파워 2 3 0 2 7 4

신속한 사업 추진 능력 1 1 0 0 2 1

적극적인 시장개척 의지 3 1 1 0 5 3

한국의 산업화 및 경제발전 

경험 
6 0 0 0 6 4

이미지 2 0 1 0 3 2

기타 0 0 0 1 1 1

계 52 39 37 35 163 100

자료: 저자 작성.

표 5-10. 외국기업과 비교 시 한국기업의 강점(3개 중복 선택)

(단위: 응답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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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COSUR 기업은 한국기업과 협력 시 제조/생산 파트너로 적합하다고 

답변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 응답기관의 36%에 달했다. 그 밖에 유

통/마케팅(25%), R&D 및 기술협력(25%), 금융협력(5%), 컨설팅/자문(5%) 파

구분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MERCOSUR 비중(%)

현지 문화, 비즈니스 관행에 

대한 이해 부족
16 9 9 11 45 28

언어 및 의사소통의 문제 8 1 2 1 12 8

현지시장에 대한 이해 및 

관심 부족
15 10 9 8 42 26

기술 경쟁력 부족 1 0 1 0 2 1

가격 경쟁력 부족 8 12 5 8 33 21

품질 경쟁력 부족 0 0 0 0 0 0

자금동원 능력 부족 0 0 0 0 0 0

마케팅 능력 부족 1 1 4 1 7 4

브랜드/이미지 파워 부족 1 5 3 2 11 7

기타 0 2 3 3 8 5

계 50 40 36 34 160 100

자료: 저자 작성.

표 5-11. 외국기업과 비교 시 한국기업의 약점(3개 중복 선택)

(단위: 응답 수)

구분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MERCOSUR 비중(%)

제조/생산 12 2 3 4 21 36

물류/인프라 1 0 0 0 1 2

유통/마케팅(무역/판매) 3 4 5 3 15 25

금융협력 1 1 0 1 3 5

R&D/기술협력 3 5 3 4 15 25

컨설팅/자문 1 1 0 1 3 5

기타 0 0 0 1 1 2

계 21 13 11 14 59 100

자료: 저자 작성.

표 5-12. 한국기업과 협력 시 적합한 협력 파트너

(단위: 응답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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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너로서도 적합하다고 응답했다.

MERCOSUR 기업이 아시아시장 진출 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파트너 발

굴 채널 부재(25%)와 지리적 거리에 따른 높은 물류비용(23%)이었다. 그 이외

에 시장정보 부족(16%)의 경우 브라질에서는 비중이 매우 낮은 반면, 아르헨티

나, 우루과이에서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되어 상대적으로 한국이나 아시아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브라질에 비해 타 MERCOSUR 국가에서는 정보를 획득

할 수 있는 경로가 제한적임을 추측할 수 있다. 문화적ㆍ언어적ㆍ사업관행의 

차이(17%)의 경우 브라질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는 브라질 기업

들이 한국이나 아시아시장에 진출을 시도한 경험이 더 많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정부의 지원과 관심 부족(9%), 법적ㆍ제도적 규제 및 장벽(8%) 등 여러 

조사 항목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아직까지 MERCOSUR 

기업이 아시아시장에 진출하는 데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장벽이 존재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MERCOSUR 기업은 아시아시장 진출 시 한국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

한 진출에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응답기관의 86%가 한국기

구분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MERCOSUR 비중(%)

시장 정보 부족 1 9 10 5 25 16

파트너 발굴 채널 부재 17 11 8 2 38 25

법적, 제도적 규제 및 장벽 1 4 6 1 12 8

정부의 지원과 관심 부족 1 3 1 9 14 9

지리적 거리에 따른 높은 

물류비용
15 7 6 8 36 23

문화적/언어적/비즈니스 

관행의 차이
16 4 3 3 26 17

기타 0 1 0 3 4 3

계 51 39 34 31 155 100

자료: 저자 작성.

표 5-13. 한국이나 아시아시장 진출 시 겪고 있는 어려움(3개 중복 선택)

(단위: 응답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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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과의 협력을 통한 아시아시장 진출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특히 조사기관의 

62%가 실현 가능한 좋은 방안이라고 응답해 향후 이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

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구분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MERCOSUR 비중(%)

필요하나 현실적이지 않다 4 2 1 1 8 15

현실 가능한 좋은 방안이다 10 7 8 8 33 62

정부의 지원이 있을 경우 

고려해 볼 수 있다
2 2 1 0 5 9

한국기업과 협력을 통한 진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0 1 0 0 1 2

실현 가능성이 낮다 1 1 2 2 6 11

계 17 13 12 11 53 100

자료: 저자 작성.

표 5-14. 한국기업과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아시아시장 진출(Gateway to Asia)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의견

(단위: 응답 수)

구분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MERCOSUR 비중(%)

무역 협정

(Trade Agreement) 체결
12 12 11 11 46 28

양국간 정기적인 비즈니스 

협의회

(Business Council) 운영

10 7 5 5 27 17

양국 기업 및 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 채널 구축
9 11 11 10 41 25

양국 기업간 협력 파트너 

주선을 위한 채널 구축
10 6 9 10 35 21

한국 전용공단 건설 0 1 0 0 1 1

양국간 기술협력센터 건설 8 2 0 0 10 6

양국간 협력기금 창설 2 0 0 1 3 2

기타 0 0 0 0 0 0

계 51 39 36 37 163 100

자료: 저자 작성.

표 5-15. 기업간 협력확대를 위해 양국 정부차원의 지원방안(3개 선택)

(단위: 응답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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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COSUR 기업이 기업간 협력확대를 위해 양측 정부에 가장 적극적으로 

요청한 선결과제는 무역협정 체결이었다. 전체 응답기관의 28%가 이를 지지했

다. 특히 심층면담 결과에 따르면 현지의 높은 관세가 수출업체의 상품가격이나 

생산업체의 중간재 수급 비용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여전히 복잡한 인증, 통

관절차 등의 비관세 장벽과 높은 비즈니스 환경 변동성이 기업간 협력의 장애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관세, 비관세 장벽 완화와 투자자 보호를 포함하

는 포괄적인 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해 기업간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다. 그 밖에 양국 기업 및 시장에 대한 정

보제공 채널 구축(25%), 양국 기업간 협력 파트너 주선을 위한 채널 구축(21%), 

양국간 정기적인 비즈니스 협의회 운영(17%)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한국기업이 MERCOSUR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적합한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물음에 절반에 가까운 응답기관(44%)이 전시회와 

박람회 참가를 추천했다. 그 밖에 잠재협력 파트너와 직접 접촉(21%)하거나 업

종별 및 경제인연합회와 접촉(각각 12%)하는 방식을 적극 권고하였다.

구분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MERCOSUR 비중(%)

잠재협력 파트너 직접 접촉 2 0 3 7 12 21

경제인연합회 접촉 5 0 1 1 7 12

업종별 협회 접촉 3 2 2 0 7 12

현지 정부기관

(수출투자청 등) 접촉
1 0 1 0 2 4

전시회/박람회 참가 5 10 5 5 25 44

비즈니스 포럼/세미나 참가 2 1 0 1 4 7

기타 0 0 0 0 0 0

계 18 13 12 14 57 100

자료: 저자 작성.

표 5-16. 한국기업이 MERCOSUR 시장에서 적합한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방법

(단위: 응답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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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ㆍMERCOSUR 무역협정(TA)에 대한 입장

한국과 MERCOSUR 무역협정 협상에서의 장애요인으로는 공통적으로 상

호 이해의 차이와 문화적/비즈니스 환경 차이를 지적했다. 특히 브라질에서는 

브라질 정부의 보호정책과 비적극성 및 인증절차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파라

과이와 우루과이에서는 MERCOSUR 내부의 회원국 간 입장 차이를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꼽았다.

구분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MERCOSUR 비중(%)

수출 확대 9 2 4 5 20 30

수입 확대 5 2 1 4 12 18

한국기업의 MERCOSUR 

투자 확대
9 5 1 5 20 30

MERCOSUR 기업의 한국 

투자 확대
0 1 0 0 1 1

기술협력/R&D 확대 4 2 3 0 9 13

중소기업간 협력 확대 0 0 0 0 0 0

대기업간 협력 확대 0 0 1 1 2 3

대기업-중소기업 간 협력 확대 0 1 1 1 3 4

기타 0 0 0 0 0 0

계 27 13 11 16 67 100

자료: 저자 작성.

표 5-18. 한ㆍMERCOSUR 간 TA 체결 시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

(단위: 응답 수)

구분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MERCOSUR 비중(%)

1년 0 0 1 3 4 7

2년 9 7 10 10 36 64

3년 7 6 2 0 15 27

3년 이상 1 0 0 0 1 2

계 17 13 13 13 56 100

자료: 저자 작성.

표 5-17. 한국과 MERCOSUR 간 TA 협상이 개시될 경우 협상 소요 기간

(단위: 응답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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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기관의 상당수(91%)가 협정체결에 2~3년의 협상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 반면, 3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답변은 매우 적어(2%) 비교적 신속

하게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MERCOSUR 기업은 한ㆍMERCOSUR 무역협정 체결 시 한국기업의 대

MERCOSUR 투자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30%)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MERCOSUR 측에서는 한국과 TA 체결로 대한국 수출(30%)이 크게 증

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대한국 수출뿐만 아니라 한국으로부터 수입(18%)도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 밖에 한국과의 기술 및 R&D 협력(13%) 확

대에도 높은 기대감을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한ㆍMERCOSUR 무역협정 협상 시 MERCOSUR 기업의 가장 

큰 관심사항은 관세 인하 및 철폐(27%)였다. 관세철폐만큼이나 MERCOSUR 

기업이 희망하는 분야는 통관절차 간소화(22%)였다. 그 밖에 위생 및 검역절차 

간소화(12%), 무역피해 구제(11%), 기술이전/기술협력(7%)도 MERCOSUR 

기업이 한국과의 TA를 통해 높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분야로 조사되었다.

구분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MERCOSUR 비중(%)

관세 인하 및 철폐 15 10 12 10 47 27

통관절차 간소화 15 7 8 8 38 22

위생 및 검역절차 간소화 11 3 4 3 21 12

원산지 규정 3 3 3 0 9 5

정부조달시장 참여 0 0 1 3 4 2

무역피해 구제 2 6 4 6 18 11

전자상거래 1 1 0 0 2 1

서비스 시장 개방

(금융, 통신서비스 등)
1 2 1 2 6 4

투자(투자자 보호, 분쟁해결) 2 1 0 5 8 5

인적 교류 0 0 0 0 0 0

기술이전/기술협력 3 5 2 2 12 7

기업간 협력/중소기업 협력 0 1 1 3 5 3

기타 0 0 0 1 1 1

계 53 39 36 43 171 100

자료: 저자 작성.

표 5-19. 한ㆍMERCOSUR TA 협상 시 주요 관심분야(3개 중복 선택)

(단위: 응답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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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ㆍMERCOSUR 기업간 협력 활성화 방안

가. 정부차원의 지원 확대방안

1) 한ㆍMERCOSUR 무역협정(TA)을 기업간 협력의 플랫폼으로 적극 활용

현재 협상을 앞두고 있는 한ㆍMERCOSUR 간 TA를 양측 기업간 협력의 플

랫폼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앞서 설문조사에서 확인하였듯

이 MERCOSUR 기업의 한국기업과의 협력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다.

문제는 이 같은 양측 기업간의 협력에 대한 높은 관심을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적인 사업으로 어떻게 제도화해 추진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지금까지 양

측 기업간 협력 사업에 대한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

이 이벤트성이나 일회성으로 그치곤 했다.

이러한 과거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양측 기업간 협력을 TA 협

정문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이 페루, 콜롬비아 등 중남미 

국가들과 FTA 체결 시 도입한 협력 챕터(cooperation chapter)에 기업간 

협력과 후속사업 추진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

례에 비추어 볼 때 한ㆍ중남미 국가간 FTA에서 합의된 협력 챕터의 사항이 활

발하게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간 협력을 추진하

자는 의미에서 양측 기업간 협력을 별도의 챕터로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기업간 협력 챕터에는 협력 파트너 발굴, 협력방식, 사업 추진을 위한 자

금조달 방안은 물론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협의체 구성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업간 협력 챕터 도입은 기업간의 협력에 관심이 큰 MERCOSUR 

국가들을 TA 협상 무대로 적극 유도하는 수단은 물론 TA 협상 시 협상카드로

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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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기업의 교역확대를 위한 한ㆍMERCOSUR 간 자국통화무역결제시

스템 도입

한국과 MERCOSUR 중소기업간 교역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자국통화무

역결제시스템(SML)을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08년부터 

MERCOSUR 회원국은 거래비용 감축, 환리스크 축소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교역 활성화를 위해 SML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회원국 간 SML 거래의 경우 국내결제는 지정은행이 자국통화로 결제하고 

국가간 결제는 각국 중앙은행이 달러로 결제하기 때문에 수출입 절차가 간단하

고 환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한ㆍMERCOSUR 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협력의 

주체인 기업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교역 및 투자 측면

에서 기업의 역할은 매우 저조하다.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투자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교역측면에서도 기업의 참여가 매우 미흡하다. 특히 중소기업의 참여가 

부진하다.

현재 정체된 양측 간의 교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참여를 적극 장

려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의 수출확대방안으로 MERCOSUR 회원국이 역내 

중소기업의 무역촉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SML을 한ㆍMERCOSUR 간에 도

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SML의 도입으로 거래비용이나 환위험 감

 - (1999) 아르헨티나 메넴 대통령, 단일통화 도입 주장 

 - (2003 이후) 거시경제정책의 조화로 단일통화 도입 공감대 형성

 - (2006. 7) 단일통화의 첫 단계로 자국통화 무역결제시스템 도입 제안

 - (2008. 10) 아르헨티나ㆍ브라질 간 SML 도입

 - (2014. 12) 브라질ㆍ우루과이 간 SML 도입

 - (2015. 6) 아르헨티나ㆍ우루과이 SML 합의

 - (2015. 10) 우루과이ㆍ파라과이 SML 합의

 - (2016. 4) 브라질ㆍ파라과이 SML 합의

자료: 권기수(2017), p. 41.

글상자 5-1. MERCOSUR 자국통화무역결제시스템 도입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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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 효과는 물론 심리적 거리감 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양측 기

업의 교역 활성화, 특히 중소기업간의 교역확대 방안으로 하나로 SML을 도입

하는 것을 적극 제안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한ㆍMERCOSUR 간 SML 도입은 별도의 채널을 통해 논의하기보다 

양자간 TA 협상 의제로 상정해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MERCOSUR의 생산통합 프로그램 참여 방안 모색

앞서 살펴보았듯이 MERCOSUR 회원국들은 2006년부터 새로운 역내 비교

우위 개발, 고부가가치 업종으로 생산구조 다각화, 역내가치사슬(RVC) 형성, 양

질의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생산통합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MERCOSUR

는 역내 소규모 국가인 파라과이와 우루과이의 역내생산사슬 통합 촉진을 위해 

자료: 권기수(2009), p. 4.

그림 5-1. SML을 통한 무역결제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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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수렴기금(FOCEM)을 조성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MERCOSUR의 

생산통합정책은 회원국의 균형적 발전과 역내 생산통합은 물론 궁극적으로 역내

기업의 GVC 참여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브라질의 대표적

인 경제단체인 상파울루경제인연합회(FIESP)도 제3국과의 FTA 추진 시 브라질

기업의 GVC 참여를 중요한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산업과 석유ㆍ가스 산업에서 거

둔 일부 성과를 제외하면 MERCOSUR의 생산통합정책은 경험과 노하우 부족, 

일부 회원국의 관심 부족으로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MERCOSUR의 생산통합에 관한 높은 관심을 활용해 MERCOSUR 

회원국들과 공동으로 생산통합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

다. 특히 MERCOSUR 역내 소규모 국가의 생산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FOCEM과 공동으로 KSP나 ODA를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생산통합과 관련된 한국의 경험을 전수하거나 

생산통합 사업에 한국기업의 참여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4) 기업간 협력 파트너 주선을 위한 채널로 Korean Desk 설치

한국과 MERCOSUR 기업 간 협력 시 직면하는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는 

적절하며 신뢰할 만한 파트너를 발굴하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기업들은 

MERCOSUR 시장 진출 시 겪고 있는 큰 장벽 중의 하나로 파트너 발굴 채널의 

부족을 지목한다. 이에 따라 현지 파트너 발굴을 위한 다양한 채널 구축이 필요

하다. 이를 위해 MERCOSUR 현지국 투자청이나 유관 협회에 Korean Desk

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2017년 

아르헨티나와 ‘무역 및 투자 제고를 위한 협력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로드맵

은 투자촉진, 인프라 개발, 수출 촉진, 특허기관간 협력 등 크게 4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그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아르헨티나 투자무역청(AIT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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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Desk를 설립한 것이다. Japan Desk는 정보 제공, 1:1 미팅 주선, 개별 

기업과의 상담 주선, 기업실사(due diligence) 과정 지원 등 일본기업의 아르

헨티나 진출에 필요한 one-stop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5) 한ㆍMERCOSUR 기술혁신센터 설립

앞서 설문조사에서 확인하였듯이 MERCOSUR 기업이 한국기업과의 협력 

시 가장 큰 관심사 중의 하나는 기술협력이다. 최근 들어 기술력 있는 우리 중

분야 주요 내용

투자 촉진

1) 일본기업의 대아르헨티나 투자촉진 프로그램

- 공동 세미나 개최, 인적자원 개발 지원, 일본기업의 파트너기업 발굴 지원을 위해 

관련 아르헨티나 기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2) 아르헨티나투자무역청(AITA) 내 Japan Desk 설립

- 2016년 Japan Desk를 설치해 일본 기업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한 one-stop 

서비스 실시

3) 일본기업의 아르헨티나 투자 촉진을 위한 액션 플랜 수립

- 아르헨티나 에너지, 공공보건, 교육, 농가공업, 인프라(교통 및 철도 등), 광업, 석유 

및 가스, 주거용 및 도시 개발, 통신, 관광분야 투자 촉진을 위한 액션 플랜 공동 마련

4) 투자인센티브 도입

- 상기 언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인센티브 촉진 프로그램 마련

5) 기술협력 장려

- 아르헨티나 투자 일본 기업의 경영기술 강화 및 생산성 제고 목적

6) 비즈니스 환경 개선

- 무역원활화, 통관절차 간소화, 표준인증시스템 및 운영 개선 등 논의

인프라 개발

1) 인프라 프로젝트 정보 제공

- 정부조달 및 입찰에 관한 정보 제공

2) 인프라 투자 장려를 위해 기존 수출신용기관(ECA)의 수단 활용

- 일본기업의 아르헨티나 인프라 사업 투자 촉진을 위해 가용한 금융수단 지원

수출 촉진

1) 수출 절차 원활화

- 아르헨티나 상품의 대일 수출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 아르헨티나 상품의 대일 수출 기회에 대한 공동연구 실시

2) 특혜관세시스템 활용 촉진

- 남미공동시장(MERCOSUR) 및 중남미통합연합(ALADI)과 관련된 특혜관세제도의 

원산지규정에 대한 정보 및 적절한 자문 제공

특허기관간 

협력

- 양국 특허청 간 합의하에 2017년 4월 개시한 특허심사하이웨이(highway)의 일환

으로 통계 및 특허출원리스트 교환 등의 분야에서 협력

자료: Japan’s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2017), p. 2.

표 5-20. 일본ㆍ아르헨티나 무역 및 투자 제고를 위한 협력 로드맵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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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들도 해외시장 진출 시 단순 수출에서 벗어나 기술수출이나 기술이전 등 

기술협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양 지역 기업들의 

기술협력에 대한 높은 관심을 제도적으로 연계(매칭)해주는 공식적인 채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들의 협력수요를 발굴하고 

연계해주는 제도적인 플랫폼의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과 브라질 간에는 

ICT 분야에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채널로 한ㆍ브라질 IT협력센터가 

설립(2017년 3월)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IT협력센터로는 한국과 브라질, 

더 나아가 MERCOSUR 회원국과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수요를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크다. 따라서 한국과 MERCOSUR 간의 다양한 분야에서 점증하

는 기술협력 수요를 전담할 가칭 ‘한ㆍMERCOSUR 기술혁신센터’ 설립이 

필요하다.

□ 미래창조과학부(現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브라질 과학기술혁신통신부(MCTIC), 

국가통신연구소(INATEL)와 함께 2017년 3월 15일 「한ㆍ브라질 IT협력센터」를 개소

- 「한ㆍ브라질 IT협력센터」는 브라질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산타리타(Santa Rita) 지역에 위치한 

통신연구소*에 사무실을 갖추고, 향후 3년간 총 100만 달러 규모로 브라질의 정보화 프로젝트, 

시범사업 등을 기획ㆍ추진할 예정

ㅇ 국립통신연구소(INATEL)는 공공/민간 서비스 정보통신기술개발 및 브라질 스타트업의 인큐베

이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인정받아 2005년 브라질 최고의 창업 보육프로그램 혁신 

기업상 및 2010년 브라질 상위 20 인큐베이터 기업으로 선정

□ 양측은 제1차 공동운영위원회에서 브라질의 정보화 추진전략 및 한국의 K-ICT 10대 전략품목을 

중심으로 5G, IoT 등 2개 분야를 2017년 협력과제로 승인

- 이번 협력과제 수행을 통해 5G, IoT를 접목한 정밀농업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소규모 

파일럿 프로젝트 수행하여 브라질 전역에 IoT 연계산업을 확대할 계획

□ IT협력센터는 2003년부터 루마니아 및 콜롬비아 등 그동안 8개국에 설치 운영되어 협력국가의 

정보화발전을 지원하고, 국내 ICT기업에는 해외의 정보화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장개

척, 레퍼런스 확보 등 현지 진출 지원

자료: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보도자료(2017. 3. 16), pp. 1~3.

글상자 5-2. 한ㆍ브라질 IT협력센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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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ERCOSUR의 아시아시장 진출 교두보(Gateway to Asia)로 한국을 

활용한 공동연구 및 사업화 추진

현재 MERCOSUR 경제의 최대 당면과제 중의 하나는 시장 다변화와 신시

장 개척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다. 앞서 설문조사에서 확인하였듯이 

MERCOSUR 국가들은 신시장 중에서도 아시아시장 진출에 관심이 크다. 특히 

상당수의 MERCOSUR 기업들은 한국기업과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아시아시

장 진출(Gateway to Asia)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실현 가능한 좋은 방안이라

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특히 한ㆍMERCOSUR TA는 아시아에서 그간 한국이 구축한 다양한 형태의 

허브와 장점을 활용해 MERCOSUR 기업의 아시아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중요

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기업이 축적한 아시아시장에서의 풍부한 

비즈니스 경험 및 노하우, 폭넓은 현지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MERCOSUR 기

업의 아시아시장 진출을 주선할 수 있다. 즉 한국이 갖고 있는 R&D, 브랜드, 

기술, 다자인 등을 활용해 MERCOSUR산 제품의 고부가가가치화 달성에 기여

할 수 있다. 특히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기업 중에서도 글로벌 다국적기업

(multilatinas)의 적극적인 대한국 투자가 기대된다.

따라서 양자간 경제관계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MERCOSUR 기업들의 아시

아시장 진출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중남

미 국가 중 페루, 멕시코 등과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 추진해오고 있

다. 그중에서도 페루와의 협력 사례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기업 

중의 하나인 형지어패럴은 페루에서 생산하는 양질의 섬유의류 원료인 알파카

를 활용해 자사가 보유한 제조능력과 브랜드 및 마케팅 파워를 결합해 아시아 

등 제3국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실제로 필자가 접촉한 파라과이와 아르

헨티나의 기업이나 기관들도 현지에서 생산되는 고품질의 농축산물과 한국의 

첨단기술, 높은 브랜드 및 마케팅 파워를 결합해 아시아 등 제3 시장으로 진출

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커다란 관심을 표명했다.141)

141) 파라과이 Frigorifico Concepción 사 관계자 인터뷰(2017. 3. 30, 파라과이 아순시온); 파라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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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협력모델에 대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를 구

체적으로 사업화해 성공한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양측 정부가 먼저 나서 공동

Hibernia Misiones 사 관계자 인터뷰(2017. 3. 31, 파라과이 아순시온); 아르헨티나 생산대외교역

부 인사 인터뷰(2017. 4. 5,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 사례 1: 페루 섬유의료 소재

- 2015년 4월 한국의 대표적인 의료업체인 형지어패럴은 페루의 잉카그룹과 협약을 맺고 중국시장

에 공동 진출하기로 합의

- 양사는 잉카의 최고 의류 소재와 형지의 기술력ㆍ마케팅력 등을 바탕으로 최단기간에 잉카 소재

로 된 의류를 중국시장에 1,000만 달러 수출하는 데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

- 이를 위하여 알파카 소재의 고급화와 고급 소재 발굴, 그리고 양사간 교역 확대를 추진하기로 합의

※ 잉카그룹: 1959년 설립. 알파카, 비쿠냐 등 세계적 품질을 자랑하는 의류 소재를 제공해오고 

있는 페루의 대표적인 섬유의류 기업

□ 사례 2: 멕시코 돈육

- 2015년부터 멕시코로부터 약 3,000만 달러의 돼지고기를 수입, 재가공을 통해 중앙아시아로 재

수출 추진

- (과실류) 망고스틴(릿츠) 등 제품도 유망한 재가공 수출 대상으로 평가

□ 사례 3: 페루 대왕오징어

- (대왕오징어) 몸통(다루마), 다리, 귀날개 등 부위별로 수입해 일본 및 중국시장에 재수출

- 해당제품은 일본, 중국 이외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기타 지중해 국가 등 재수출시장 모색

※ 2015년 4월 한국수입협회와 페루수출협회(ADEX) 간 MOU: 국내 수입업체들이 페루산 대왕

오징어와 붕장어 등을 수입, 국내 가공 후 동남아 등 제3국 시장 수출. 중남미의 풍부한 자원

과 한국의 선진화된 무역인프라 결합 => 상호 윈윈 전략 구축

□ 일본을 활용한 사례: 멕시코화학회사(Mexichem) 

- 2011년 Mexichem은 일본의 냉매(refrigerant gas) 공장을 1억 5,000만 달러에 매입

- 이곳에서 생산된 냉매는 중국, 한국, 아세안, 호주 및 뉴질랜드로 수출

- Mexichem은 냉매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멕시코에서 전량 수입 

- 냉매의 원료인 불산(hydrofluoric acid)은 멕시코 공장에서 수입. 멕시코는 불산의 원료인 세계적

인 형석 광산(fluorite mine)을 보유

※ 당초 Mexichem은 ’12년 광양만 배후단지에 3,000억 원을 투자해 불산공장을 건설한 계획

이었으나 환경단체의 반발로 무산

자료: 권기수 외(2015), p. 238 및 p. 241를 활용해 저자 작성.

글상자 5-3. 중남미 국가들의 Gateway to Asia 활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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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통해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에 적합한 분야를 발굴하고 이를 사업화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사업들은 한국의 KSP와 ODA 

자금을 활용하거나 IDB나 CAF 등 중남미 지역개발은행의 지원을 받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7) MERCOSUR 통합시장을 겨냥한 수출인큐베이터 설치 운영

그간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과 수출확대 촉진을 위해 미국, 유럽, 중국 등 해외 주요 교역 중심지에 수출인

큐베이터를 설치하여 현지 마케팅전문가, 법률/회계고문의 자문, 사무공간 및 

공동회의실 제공 등을 지원해오고 있다. 2017년 8월 현재 전 세계 12개국에 

20개소의 인큐베이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멕시코

(2008년 3월)와 칠레(2016년 11월)에 인큐베이터를 두고 있다. 2004년 11월

부터 상파울루에 설치해 운영해오던 브라질 인큐베이터는 2017년 2월을 끝으

로 폐쇄했다.

한ㆍMERCOSUR TA 협상 개시를 앞두고 브라질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고 있는 상황에서 브라질 수출인큐베이터 폐지는 중소기업 진출의 물리적 공

간은 물론 제도적 기반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커다란 손실로 평가된다. 향후 TA 

체결 이후 우리 중소기업의 브라질을 위시한 MERCOSUR 시장에 대한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수출인큐베이터의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이에 따라 수출인큐베이터를 재개설하되 그 기능과 역할을 종전의 브라질

시장 중심에서 탈피해 MERCOSUR 통합시장으로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서 스타트업의 육성에 관심이 큰 점을 고려해 칠레 

수출인큐베이터처럼 현지 프로그램과 연계해 투자지원 및 스타트업 기업의 시

장진출 기회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142)

142) KOTRA 보도자료(2016. 11. 21),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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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개요

-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 확대 촉진을 위해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교역 중심지에 수

출인큐베이터를 설치하고 현지 마케팅전문가, 법률/회계고문의 자문, 사무공간 및 공동회의실 제

공 등을 지원

∙ 전문컨설팅, 서비스 및 행정, 유관기관 연계, 중소기업 수출사랑방(공동사무실) 운영 등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현지법인 또는 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중소제조업(제조업 전업

률 30% 이상) 및 서비스업 종사 중소기업

□ 지원조건 및 내용

- 사무공간 제공

∙ 현지법인 설립 및 수출활동을 위한 개별 사무공간 제공

∙ 사무용집기, 전화, 인터넷 전용선 제공

∙ 회의실, 창고 등 공동 이용

- 서비스 및 행정 지원

∙ 현지 진출기업의 조기 정착을 위한 지원

- 유관기관 연계지원

∙ KOTRA 무역관, 수출보험공사 등 현지 수출유관기관 Network를 이용한 연계지원

- 중소기업 수출사랑방(공동사무실) 운영

∙ 단기로 현지를 방문하는 중소기업에는 임시 사무공간 및 상담장소 제공

- 전문컨설팅 지원

∙ 마케팅 전문가가 시장정보 수집, 분석 제공

∙ 법률 및 회계고문의 자문

□ 개도국 지원 규모

지역

중국 베트남
브
라
질

싱가
포르

러
시
아

UAE 인도
멕
시
코

카자흐
스탄

칠
레

베
이
징

광
저
우

상
하
이

청

두

시

안

충

칭

호
치
민

하
노
이

상파
울루

싱가
포르

모스
크바

두
바
이

뉴
델
리

멕시코
시티

알
마
티

산티
아고

개소
’02.
8

’03.
11

’06.
5

’07.
12

’14.
4

’16.
12

’04.
12

’14.
6

’04.
11

’06.
8

’06.
9

’06.
11

’06.
11

’08.
3

’14.
11

’16.
11

입주
규모

21 14 26 10 7 7 12 15 10 10 10 11 16 9 7 7

주: 브라질 상파울루 및 중국 청두는 각각 2017년 2월과 8월 폐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

1001&pblancId=PBLN_000000000010986(검색일: 2017. 8. 16).

표 5-21.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수출인큐베이터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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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무역장벽 제거와 무역 사절단 파견을 통한 신규 교역품목 발굴

한국과 MERCOSUR 간의 무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양 지역 간의 

물리적인 거리와 각 시장의 무역장벽에 의해 수출이 잠재력에 비해 저조할 수밖

에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다수 품목의 경우는 한국이나 MERCOSUR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물리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MERCOSUR 회원국 일부 간에는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이러한 상품의 

경우는 이미 한국과 일부 회원국 간에 거래가 활발하기 때문에 한국과 나머지 

회원국 간에도 수출이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한국이나 

MERCOSUR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과 일부 회원국 간

에만 거래가 활발하고 나머지 회원국에서는 거래가 저조한 제품을 향후 수출이 

유망한 품목으로 선정할 수 있다. 그 결과는 [표 4-7]과 [표 4-9]에 제시되어 

있다.

위에서 서술한 품목의 경우에는 현재 양 지역이 갖는 물리적 한계에도 불구

하고 수출이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양 지역 정부가 현재의 무역장벽

을 낮추는 노력을 한다면 수출 증가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다. 현재 임박한 

한ㆍMERCOSUR 간의 TA협상을 가속화하고 협정 내용에 무역장벽 개선을 

포함하여 양 지역이 가진 잠재력을 갖춘 제품의 수출을 높일 필요가 있다. 무역

협정을 통한 관세인하의 효과가 높지 않다면 비관세 장벽을 낮추거나 

MERCOSUR의 인증 장벽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정부차원에서 추진할 필요

가 있다. 또한 현재 간헐적으로 추진되는 양 지역 간 무역사절단 파견을 더욱 

활성화하여 기업이 서로의 시장을 탐색하고 수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장을 

확대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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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차원의 협력 활성화 방안

1) 진출 전략 및 방식의 다각화 필요

먼저 MERCOSUR 시장 진출 시 기업간 협력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이해하고 이를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다. 그간 우리기업의 MERCOSUR 시장 

진출은 삼성, 엘지, 현대자동차, CJ, 동국제강, 포스코 등 일부 대기업 위주의 

투자에 머물고 있다. 일부 중소ㆍ중견 기업의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독자

적인 진출보다는 대부분이 대기업과의 동반진출이다.

이에 따라 우리기업의 MERCOSUR 시장 진출은 기업 수 측면에서 아직까

지 매우 미미하다. 2016년 기준143)으로 MERCOSUR 4개국에 대한 우리기업

의 진출 수는 75개로 멕시코 1개국에 대한 진출 기업 수(183개)의 절반에도 미

치지 못한다. 특히 브라질, 멕시코에 이어 3대 경제규모인 아르헨티나 진출 기

143) KOTRA의 2016년 해외진출기업디렉토리(액셀자료) 기준.

아시아 국가 기업 수 중남미 국가 기업 수

중국 3,410 멕시코 183

베트남 2,746 과테말라 78

인도네시아 522 브라질 63

일본 395 칠레 28

태국 372 페루 27

인도 271 콜롬비아 22

필리핀 228 파나마 18

미얀마 197 아르헨티나 6

캄보디아 177 파라과이 6

방글라데시 159 도미나카공화국 5

싱가포르 148 베네수엘라 5

홍콩 142 쿠바 2

말레이시아 121 에콰도르 1

자료: KOTRA(2016), 해외진출기업디렉토리(액셀자료).

표 5-22. 한국기업의 아시아와 중남미 투자 진출 기업 수 비교(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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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수는 6개에 불과하다. 현지에서 필자가 만난 주아르헨티나 한국대사는 ‘지

난 10년간 한국기업의 아르헨티나 시장에 대한 진출은 거의 전무하다며, 한ㆍ

아르헨티나 관계를 잃어버린 10년이라 평가’하였다. 특히 “현재 아르헨티나에 

투자 진출한 한국기업 수는 일본기업 진출(70∼80개)의 10%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144)

이처럼 최근 우리기업의 진출이 부진한 이유는 먼저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MERCOSUR의 양대 주축국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경기침체에서 찾을 수 있

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이유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MERCOSUR 시

장이 우리기업이 진출하기에 매우 까다로운 시장이라는 점이다. 이 같은 사실은 

세계은행이 매년 발간하는 전 세계 국가의 비즈니스 환경(Doing Business) 순위

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전 세계 평가대상 190개국 중 MERCOSUR 

144) 주아르헨티나 한국대사와의 인터뷰(2017. 4. 3,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주: ( )안은 국별 순위.
자료: World Bank Group(2016), p. 7.

그림 5-2. 중남미 비즈니스 환경(Doing Business 2017) 비교

(단위: 1-100, 비교대상국가 19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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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의 순위는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특히 브라질(123위)과 아르헨티나

(116위)의 순위는 중남미 평균(107위)에도 크게 못 미친다. MERCOSUR 4개 회

원국 중에서는 우루과이가 90위로 가장 양호한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필자가 접촉한 현지진출 기업들에 따르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MERCOSUR 시장은 외환, 통관 등 여러 분야에서 규제가 매우 심해 우리기업

들이 정상적이며 전통적인 방식으로 진출하는 데 한계가 큰 시장이라는 평가

다. 특히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의 과도한 local contents 사용 요구, 높은 

인건비, 그리고 강력한 노조의 영향력도 진출의 장벽으로 지적한다.145)

이러한 MERCOSUR 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우리기업의 진출은 단순 수

출이나 단독 투자, 브라질 위주의 진출에서 벗어나 진출방식이나 대상국을 다

변화하는 등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먼저 진출방식의 다각화가 요구된

다. 우리기업의 MERCOSUR 시장 진출은 여전히 독자 진출이 대세다. 하나마

이크론 등 일부 기업들이 현지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성공적인 진출 모

델을 만들어가고 있으나 이는 아직까지 소수에 불과하다. 사업 환경이 까다로

운 MERCOSUR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기업과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

다. 앞서 설문조사에서 살펴보았듯이 MERCOSUR 기업들은 합작투자, 전략

적 제휴, 기술협력 등을 통한 한국기업과의 협력을 선호하고 있다. 현지에서 만

난 우리기업들도 진입장벽이 높은 MERCOSUR 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현지기

업과의 다양한 협력을 통한 진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146)

둘째, 진출국가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그간 우리기업의 MERCOSUR 시장 진출

은 4개국 중에서 시장규모가 가장 큰 브라질에 집중되어 왔다. 1991~2016년 누적 

기준으로 한국의 대MERCOSUR 직접투자에서 브라질이 차지하는 비중은 97%에 

달한다. 이러한 투자 수치는 4개 회원국 중에서 브라질 시장이 한국기업에게 절대적

으로 중요한 시장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는 다른 한편으로 빠르게 변화하

는 나머지 3개 시장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간 우리

145) 부에노스아이레스 LG전자 지사 관계자 인터뷰(2017. 4. 4,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146) 부에노스아이레스 삼성전자 법인 관계자 인터뷰(2017. 4. 5,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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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브라질시장 공략을 위해 브라질에 생산 공장을 설립하는 정공법을 펼쳐왔

다. 그러나 브라질의 생산비용과 비즈니스 환경을 감안할 때 이러한 전략이 반드시 

효율적인 것만은 아니다. 한국의 자동차부품기업인 THN의 사례가 이를 방증한다. 

THN은 생산비가 저렴하고 노조의 영향이 약한 파라과이에 생산 공장을 설립해 브

라질의 현대자동차 공장에 부품을 납품하는 전략을 성공적으로 구사하고 있다. 

이렇듯 진출 대상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변모하는 현지 국가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그간 우리기업의 관심이 부족

해 진출이 미진한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3개국에 초점을 맞추어 시

장의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아르헨티나는 생산비용이 비교적 높고 노조의 영향력이 강해 직접적인 

생산기지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기업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삼성과 

LG전자는 이러한 아르헨티나 상황을 고려해 티에라델푸에고 자유무역지대에

서 위탁생산 전략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접촉한 일부 한국기업들은 아

르헨티나가 직접적인 생산기지로 유망하지 않으나 교차 생산기지로서의 가능

성이 있다는 평가다.147) 실제로 일부 외국 자동차업체의 경우 브라질과 아르헨

티나에서 다른 모델을 생산해 상호 교환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기도 하다. 아르

헨티나는 중남미 국가 중에서 브라질, 멕시코와 더불어 제조업 기반이 비교적 

튼실한 국가다. 특히 자동차 및 관련 부품산업이 발전해 있다. 현재 아르헨티나

에서는 5∼6개 자동차업체가 연간 약 5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한다. 문제는 국

내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부품의 품질이 낮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지 부품업체들은 한국업체와의 기술협력, 전략적 제휴(joint alliance) 등

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 향후 한국과 아르헨

티나 업체 간의 협력 확대가 예상된다.148) 한편 아르헨티나는 4개 회원국 중에서 

교육과 과학기술연구기관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아르헨티나는 중

147) 아순시온 LG전자 지점 관계자 인터뷰(2017. 3. 29, 파라과이 아순시온); 부에노스아이레스 LG전자 

지사 관계자 인터뷰(2017. 4. 4,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148) 부에노스아이레스 KOTRA 무역관 인사 인터뷰(2017. 4. 4,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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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 국가 중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기술기반 기업의 활동이 활발하다. 이에 

따라 의약이나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기업간 협력도 유망할 전망이다.

국가적 특징 기업적 특징 

아르헨티나

- 시장규모가 크다

- 시장의 성장잠재력이 높다

- 정치사회적으로 불안하다

- 인건비가 높다

- 세제가 복잡하고 세율이 높다

- 과학기술연구기관의 수준이 높다(전 세계 

33위)

- 중고등교육의 수준이 높다

- 핸드폰 보급률이 높다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기술기반 기업의 

활동이 활발하다

- 브라질과 더불어 기술기반 기업인 

Tecnolatinas의 활동이 활발하다

- ICT와 농업을 연계한 Agtech 기업이 

태동하고 있다

- 중남미 9개 유니콘 중 4개가 아르헨티

나 출신이다

- 중남미 국가 중 멕시코, 브라질에 이어 

제조업 기반이 탄탄하며 관련 기업이 존

재한다

브라질

- 시장규모가 크다

- 성장잠재력이 높다

- 무선브로드밴드 보급률이 높다

(전 세계 22위)

- 부정부패가 심하다

- 세제 부담이 높다

- 인프라가 부족하다

- 숙련 인력이 부족하다

- 정치적으로 불안정하다

- 농산물, 광물, 석유, 식품, 항공 등의 분

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이 존재한다

- 중남미 국가 중 멕시코와 더불어 제조업 

기업이 가장 탄탄하며 관련 기업이 다수 

존재한다

- 브라질 내수시장을 겨냥한 스타트업 기

업의 활동이 활발하다

파라과이

- 성장속도가 빠르다

- 거시경제적으로 안정적이다

- 전기료가 저렴하다

- 인건비가 저렴하다

- 임금결정의 유연성이 있다

- 인프라가 부족하다

- 숙련 노동력이 부족하다

- 교육수준이 낮다

- 제조업의 발전 수준이 낮아 관련 기업이 

존재하지 않는다

- 농가공 분야에서 일부 수출기업이 존재

한다

- 최근 다양한 제조업 분야에서 브라질 기

업과의 합작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우루과이

- 정치사회적으로 안정적이다

- 비즈니스 환경이 양호하다

- 금융시장의 발전수준이 높다

- 인터넷 기반이 탄탄하다

- 항만 인프라가 발달되었다

- 교육 수준이 높다

- 법적, 제도적 발전 수준이 높다

- 인건비가 높다

- IT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기업의 수준이 

높다

- 남미 물류의 허브로 관련 물류기업이 존

재한다

- 낙농 등의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농가

공 기업이 존재한다

- Nordex 등 자동차 조립업체가 활동한다

자료: 저자 작성.

표 5-23. 기업간 협력 파트너로서 MERCOSUR 각 회원국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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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파라과이는 저렴한 생산비를 장점으로 하는 남미의 우회생산기지

로 주목받고 있다. 4개 회원국 중에서 인건비가 가장 저렴하며 전력요금도 낮

고 노조의 영향력도 미미하다. 그러나 노동자의 교육수준이 낮아 숙련노동력은 

부족하다. 이에 따라 양질의 노동력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보다는 

단순 가공위주의 생산에 적합하다는 평가다. 제조업의 발전 수준이 낮아 관련 

기업이 존재하지 않아 기업간 협력의 파트너를 찾기는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최근 들어 다양한 제조업 분야에서 브라질-파라과이 기업간

의 합작사례가 증가하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마지막으로 우루과이는 MERCOSUR 4개국 중에서는 비즈니스 환경이 가

장 양호한 국가로 평가된다. 최근 들어 우루과이는 정부차원에서 물류, 글로벌 

서비스(회계, 법무, 콜센터 등), IT 기술 관련 기업들을 적극 유치하고 있다. 글

로벌 서비스의 경우 ZONAMERICA에 입점한 인도 컨설팅 기업 Tata 

Consultancy가 대표적인 사례다. 유럽 및 북미 지역과의 시차가 크지 않고 비

항목
브라질 

(상파울루)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파라과이

(아순시온)

멕시코

(멕시코시티)

임금

(제조업, 일반 노동자)

(달러/월)

985 1,078~1,425 1,150 340 308~325

공업단지 임대료

(달러/m2/월)
3.99 6.26 3~5 2.42 5.30~9.50

사무소 임대료

(달러/m2/월)
32 35 26~28 5~20 24~45

업무용 전기요금

(달러/1kwh)

0.1170~

0.1310
0.04 0.18 0.02 0.08

업무용 수도요금

(달러/m3)
5.45~11 1.63 3.15 0.40 1.19~4.37

업무용 가스요금

(달러/단위당)
0.33~0.59 0.005 1.10 1.47 0.23~3.15

자료: JETRO(2016), https://www.jetro.go.jp/world/search/cost.html(검색일: 2017. 6. 20).

표 5-24. MERCOSUR 4개국의 제조환경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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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 교육 수준이 높은 인력이 있어 비교우위가 있다. 그러나 글로벌 서비스 부

문의 경우 대부분 외국기업이 단독 진출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현지기업

과 협력 여지는 크지 않다는 평가다. 지역 물류거점으로서의 활용도도 높은 것

으로 평가된다. 우루과이 정부는 중남미 최초로 민관의 물류 관련 기관들이 협

력해 물류 분야 발전을 도모하는 국립물류협회(INALOG)를 설립했다. 지역 물

자료: Accenture Consulting(2016), p. 23.

그림 5-3. 외국기업의 우루과이 제조업부문 투자

(단위: 투자 기업 수)

자료: Accenture Consulting(2016), p. 23.

그림 5-4. 외국기업의 파라과이 제조업부문 투자

(단위: 투자 기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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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거점을 설치하면 중앙 재고관리를 통해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 브라질, 아

르헨티나, 칠레 등 남미 주요 시장과의 육상, 해상 접근성이 뛰어나 최종 수요

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자유무역지대, 자유공항, 자유항만 인프라 및 제

도를 통해 절세효과를 거둘 수 있다. 통신 서비스, 소프트웨어 등 정보기술 관

련 분야도 유망하다. 우루과이는 다국적기업 위주인 코스타리카와 달리 

Artech와 같은 국내 IT 기업이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드론, 농기계, 

스마트 기기 등 농업부문 자동화 및 디지털화에 대한 수요도 크다. 주요 글로벌 

농업기업들이 종자 개발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기계나 드론, 소프트웨어 등

을 지원하는 틈새시장을 겨냥한 진출도 유망하다.

셋째, 경쟁이 심한 대도시보다 틈새 도시를 공략할 필요가 있다. 우리기업들

은 MERCOSUR 시장 진출 시 각국의 대도시보다 지방도시를 공략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브라질시장 진출 시 경쟁이 심한 상파울루나 리우데자네이루보

진출방식 연도 우루과이 기업
외국기업

기업 명 국적

인수 2014 PedidoYa Delivery Hero 독일

통합 2013 PayTrue EFTGroup 칠레

인수 2012 Grovat Batanga Media 미국

인수 2012 Gproxy Netsuite 미국

인수 2012 IPcom Mobileum(Roamware) 미국

전략적 제휴 

및 합병
2012 Top Systems Stefanni 브라질

인수 2012 Cubox New Context-Digital Garage 일본

인수 2012 Southlabs Infragistics 미국

투자 2011 PedidosYa Kaszek Ventures 아르헨티나

투자 2011 PedidosYa Atomico Ventures 영국

투자 2010 Scanntech Sequoia Capital 미국

투자 2010 Scanntech Austral Capitals 칠레

인수 2008 INI Geodesic 인도

자료: UruguayXXI(2014), p. 13.

표 5-25. 외국 ICT 기업의 우루과이 기업과의 협력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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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지방도시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사례는 하나마이크

론의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상파울루 등 대도시의 

경우 기진출 업체들이 중요한 입지는 물론 유력한 현지 파트너 기관을 선점하

고 있어 후발주자인 우리기업들이 진출하기에는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많다. 

그러나 지방 대도시의 경우 외국인투자에 적극적이며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브라질 남부의 경우 투자환경도 양호하고 노동인력의 교육수준도 높다. 

따라서 MERCOSUR 시장 진출 시 이미 알려진 대도시만을 공략할 것이 아니

라 비즈니스 환경도 양호하고 교육수준도 높은 지방도시를 공략하는 전략이 필

요하다.

마지막으로 진출분야 선정 시 현지국의 경제발전 수요가 높은 분야를 우선

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국내생산 확대에 기

여하는 투자분야를 고려할 수 있다. 그간 한국기업의 MERCOSUR에 대한 투

자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집중되었고,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광업에 대한 투

자 비중이 높았다. 이는 현지의 시장규모와 자원보유 여건을 고려한 우리기업

의 시장확대 전략에 부합하는 투자처를 발굴한 결과이다. 그동안의 투자가 우

리기업의 필요에 초점을 맞춘 투자였다면 이제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산업

발전 수요를 고려한 투자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지국의 수요가 높은 분야에 

투자할 경우 투자 혜택을 제공받을 가능성이 높고, 현지국의 산업발전에 기여

한다는 의의도 크기 때문이다. MERCOSUR 국가 중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제조업 육성에 대한 의지가 높다. 특히 이 국가들은 무역역조를 겪는 분야에서

의 국내생산 확대에 관심이 높다. 따라서 제조업 분야 중 국내 총수요에 비해 

국내생산이 저조한 산업에 우리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현지국으로부터 

큰 환영받을 수 있다. 일례로 하나마이크론의 경우 브라질에서 육성하려는 반

도체 분야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로부터 다양한 투자 혜

택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우리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

에서 우리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한국이 무역흑자를 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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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현지국의 국내생산이 저조한 산업이 투자유망분야가 될 수 있다. 4장에서 

분석한 결과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 국내생산이 저조하면서 한국이 경쟁력

을 갖는 제조업 분야는 [표 5-26]과 같다.

다음으로 MERCOSUR의 생산통합에 기여하는 투자분야를 고려할 수 있다. 

MERCOSUR가 추구하는 중요한 의제 중 하나는 회원국 간의 생산통합이다. 

지역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 부분을 개발하고 지역가치사슬을 형성하여 회

원국 간의 비대칭적인 경제구조 개선과 공동의 발전이라는 목적을 이루고자 한

다. MERCOSUR 차원에서 생산통합을 논의하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프로그

램을 실행하여 어느 정도 통합의 성과를 이루었지만, 다국적기업의 생산통합 

주도와 여전히 생산통합의 정도가 낮은 점 등의 한계도 존재한다. MERCOSUR

의 다양한 산업 중에서 상대적으로 생산통합이 진전된 분야라 할지라도 여전히 

통합을 위한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기업의 중남미 투자는 대기업과 중

소기업의 동반진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MERCOSUR의 생산통합의 진전에 기

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또한 상대적으로 생산통합이 진전된 분야에 투자

한다면 기존의 현지 생산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따라서 

MERCOSUR에서 상대적으로 생산통합이 진전된 분야에 투자하여 이 분야의 

통합을 더욱 진전시킨다면 MERCOSUR 차원의 산업발전 측면에서도 긍정적

품목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코크스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컴퓨터, 전자제품, 광학기기 제조업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자료: 저자 작성.

표 5-26. 한국의 대브라질과 아르헨티나 투자유망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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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MERCOSUR의 제조업 중 상대적으로 생산통합이 진전

되었고 한국이 무역흑자를 내어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산업을 선정한 결과

는 [표 5-27]과 같다. 또한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회원국 간 생산통합의 정도가 

높기 때문에 그동안 제조업과 광업에 집중된 우리기업의 투자를 서비스업으로

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품목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장비제외)

비행기, 선박

의료장비, 정밀광학기기

기계 및 전기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코크스 및 석유정제품

기타 화학제품(의약품 제외)

사무용품 (컴퓨터 포함)

서비스업

전력 및 가스

금융 및 보험

기타서비스

사업서비스

건설

우편 및 통신

자료: 저자 작성.

표 5-27. MERCOSUR의 생산통합을 위한 투자유망산업

2) 중남미 기술기반기업과의 협력 확대

테크노라티나스(Teconolatinas)란 중남미 지역에서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벤처기업으로 대부분이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활동하고 있다. 2016년 

Surfing Tsunamis와 Nxtp.labs 사는 미주개발은행(IDB) 산하 다자투자기금

(MIF)의 지원을 받아 자산규모 2,500만 달러 이상의 124개 테크노라티나스를 

발굴했다. 이 중 자산 규모 10억 달러 이상의 소위 유니콘이라 불리는 기업은 9

개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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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에서 테크노라티나스의 등장은 다양한 의미를 갖는다. 먼저 중남미가 

새로운 기술혁명, 즉 4차 산업혁명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생

생한 증거로 해석된다. 또한 중남미가 역사상 최대 산업혁명에 참여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고 21세기 경제 구축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

미를 갖는다.

중남미에서 테크노라티나스의 등장은 낮은 진입장벽, 대규모 중남미 시장 

및 글로벌 시장 접속, 양질의 인적자원 보유, 직업으로서 창업에 대한 관심 증

대, 자금조달 생태계 개선, 연이은 성공 스토리 고무, 신기술 출현에 따른 새로

운 기회의 영역 성장 등으로 해석된다. 특히 중남미에서 테크노라티나스의 모

태가 된 스타트업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배경에는 높은 SNS 사용 비중을 들 

수 있다. 중남미는 전 세계 지역 중에서 SNS 사용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이다. 활

발한 SNS 사용으로 고객 확보 비용이 크게 감소했다는 평가다. 또한 동일한 언

어와 문화를 갖고 있는 4억 명의 인터넷 사용자를 갖춘 중남미 단일시장이 존

재한다는 점도 스타트업 기업이 좁은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동인

으로 작용했다. OLX, Bluesmart, Satellogic 등 일부 기업의 경우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 활동하고 있다. 대부분(69%)의 테크노라티나스가 창립

기업 명 국가 설립년도 분야 활동 무대

B2W 브라질 1999 전자상거래 국내

Mercadolibre 아르헨티나 1999 전자상거래 중남미

Totvs 브라질 1989 소프트웨어 글로벌

Despegar 아르헨티나 1999 관광 중남미

Kio Networks 멕시코 2002 정보기술 글로벌

Globant 아르헨티나 2003 소프트웨어 글로벌

OLX 아르헨티나 2006 전자상거래 글로벌

Softtek 멕시코 1982 정보기술 글로벌

Crystal Lagoons 칠레 2007 인공호개발 글로벌

자료: Surfing Tsunamis, Nxtp.labs, and FOMIN(2016), p. 8.

표 5-28. 중남미 9개 유니콘 기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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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지 10년 이하의 신생기업으로 젊고 야심찬 기업인에 의해 설립되었다. 국별

로 테크노라티나스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집중되어 있다. 전체 테크노라티

나스 기업 중 브라질 기업이 59개로 가장 많으며 그 뒤를 아르헨티나 기업(22

개), 멕시코 기업(17개)이 잇고 있다. 도시별로는 상파울루에 51개,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20개, 멕시코시티에 13개 기업이 위치해 있는 등 대부분이 메가시

티에 활동 기반을 두고 있다. 향후 테크노라티나스는 Fintech, Agtech/Food 

Tech, AI/자동화 소프트웨어, 합성생물학, 재생에너지, 가상/증강현실, IoT 

등의 분야에서 활동이 활발할 전망이다.

이 같이 남미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테크

노라티나스에 대응해 우리기업들도 이 기업들과의 전략적 협력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테크노라티나스로 성장할 스타트업 기업과의 협력이 유망할 

전망이다. 먼저 한국의 중소벤처기업부와 현지 진출 대기업들이 공동으로 스타

트업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여기서 선발된 우수 스타트업을 한국기업과 연계해 

육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대기업들의 경우 CSR 활동과 연계해 스타트

업 경진대회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브라질에 진출해 활동하고 

있는 미래에셋 등 우리금융기관이 남미 스타트업 기업의 액셀러레이터로 참여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한ㆍMERCOSUR 비즈니스 서밋 혹은 포럼 정례화

앞서 살펴보았듯이 한국기업은 물론 MERCOSUR 기업도 상호 간의 협력에 

관심이 높다. 그러나 이 같은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양측 기업이 모여 인적네

트워크를 구축하고 신규 사업을 논의할 수 있는 채널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현재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다양한 형태의 포럼을 개최하고 있으나 양측 기업간

의 협력에 대한 갈증 해소에는 미흡하다. 또한 대부분의 포럼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거나 세미나 행사에 집중되고 있다.

한ㆍMERCOSUR TA 협상 개시를 계기로 양측 기업간의 협력수요가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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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민관합동으로 한ㆍMERCOSUR 비즈니스 서밋

(Business Summit)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적극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정기적인 

수요조사를 통해 양측 기업의 협력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해 비즈니스 서밋

을 조직할 필요가 있다. 특히 비즈니스 서밋은 기존 세미나 성격의 행사가 아닌 

양측 기업간의 보다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인적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기업간 관심사항 및 협력수요를 발굴하며 이를 구체화해 나갈 수 있는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4) 통합체 차원의 한ㆍMERCOSUR 상공회의소 설립 운영

현재 MERCOSUR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은 다양한 형태의 협의체를 운영해

오고 있다. 브라질한국상공회의소, 아르헨티나한인상공인연합회(CACIAC), 

한ㆍ아르헨티나 기업인친선협회(GAEMCOA), 재파라과이 기업인협회 등이 

대표적인 협의체다. 그러나 대부분 협의체의 활동은 현지 진출한 한국기업간의 

상호 친목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중국, 일본, 이스라엘, 독일 등 경쟁국 

기업의 협의체가 현지국 기업을 포함해 양자간 협력은 물론 자국의 이해 관철을 

위한 로비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한국과 MERCOSUR 

간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협의체의 기능과 역할도 단순 친목

에서 우리기업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협의체로 확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회원 기업도 한국기업뿐만 아니라 한국과의 협력에 관심이 있는 현지기업으로

까지 문호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현재 개별국 차원에서 운영되는 이 협의체들을 통합체 차원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가칭 ‘한ㆍMERCOSUR 

상공회의소’ 설립을 제안한다. 이 상공회의소는 개별국 차원보다는 통합체 차

원에서 한국과 MERCOSUR 기업 간의 협력을 논의하고 TA 협상 과정에서 한

국기업의 이해와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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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지 전자상거래 및 홈쇼핑 업체와의 협력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진출 

기반 조성

MERCOSUR 시장은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거리상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먼 데 위치한 시장이다. 이에 따라 심리적인 거리감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러한 

거리감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미미한 진출 기업 수에서도 확인된다.

양측 간 협력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진출 기업 수의 확대가 필요하다. 업

체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진출이 크게 부진한 중소ㆍ중견 기업의 진

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MERCOSUR는 심리적 거리감 이외에도 비즈

니스 환경이 열악해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진출하기에는 쉽지 않은 시장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보다 안전하게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중

의 하나가 홈쇼핑 업체와의 동반진출이다. 현재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멕시코 

시장에 우리나라의 CJ오쇼핑이 진출해 있다. CJ오쇼핑은 2015년 중남미 스페

인어권 최대 방송사인 멕시코 텔레비사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CJ그랜드쇼핑을 

출범하였다. 현재 CJ그랜드쇼핑은 우리나라 우수 중소기업의 멕시코 시장 진출의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중소기업의 브라질이나 MERCOSUR 

시장 진출 확대의 채널로 우리 홈쇼핑 업체의 진출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구 분 진출현황 진출내용

CJ오쇼핑 9개국 11개 채널

중국(동방 CJ, 천천 CJ, 남방 CJ), 인도(Star CJ), 태국(GCJ), 

베트남(SCJ), 터키(MCJ), 일본(CJ 프라임쇼핑), 필리핀(ACJ), 

멕시코(CJ Grand Shopping), 말레이시아(MPCJ)

GS홈쇼핑 9개국 9개 채널

중국(혜매상성), 인도(Homeshop 18), 태국(TrueSelect),

인니(MNC SHOP), 베트남(VGS SHOP), 미국(MBC America

협력사 활용), 터키(MNG SHOP), 말레이시아(Astro GS), 

러시아(BUM TV) 

롯데홈쇼핑 3개국 3개 채널 대만(모모홈쇼핑), 중국(럭키파이 홈쇼핑), 베트남(롯데다비엣)

현대홈쇼핑 4개국 4개 채널
중국(가유홈쇼핑), 미국(MBC America 협력사 활용), 

태국(HIGH Shopping), 베트남(VTV Hyundai)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
&pblancId=PBLN_000000000013682(검색일: 2017. 8. 16).

표 5-29. 우리 업체의 해외홈쇼핑 시장 진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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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방안으로 전자상거래와 업체와의 동반진출을 들 수 있다. 앞서 3장

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본의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업체인 라쿠텐은 현지업체의 

인수를 통해 까다로운 브라질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였다. 따라서 우리기업

들도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현지 전자상거래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나 물류센

터 구축 등의 현지 투자진출 방식을 통해 MERCOSUR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

을 시도해볼 수 있다.

6) 민간단체 간 협력확대를 통한 TA 협상 측면 지원

현재 지체되고 있는 MERCOSUR와의 TA 협상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단체

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단련(Keidanren)은 2015년 9

월 브라질 전국경제인연합회(CNI)와 공동으로 ‘브라질-일본 경제연대협정

(EPA) 로드맵(Brazil-Japan: Roadmap for an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보고서를 발표했다. 브라질과 일본을 대표하는 경제단체들은 양

자간 경제관계 발전을 위해 포괄적 EPA 체결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상품

교역, 원산지규정, 무역원활화와 통관절차, 규범이슈(SPS, TBT), 무역규범, 투

자 및 서비스, 지재권, 천연자원과 에너지, 자연인의 이동, 비즈니스 환경, 정부

조달 등 11개 이슈가 포괄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양국의 경

제단체들은 포괄적 EPA 협상이 타결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해 협상 기간에 우선적으로 시행할 특별사업을 제안했다. 특별사업에는 조세협

정, 상호비자면제협정, 무역원활화, 지재권, 오픈스카이협정, 학위 및 자격증 

상호인증 등이 포함된다. 

일본 경단련과 브라질 CNI 간의 EPA 로드맵 제안은 MERCOSUR 차원이 

아니라 양자 차원의 FTA이지만 MERCOSUR의 중심국인 브라질 재계와 폭넓

은 분야에서 FTA 협상 의제를 합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양측 경제단체간의 FTA에 대한 합의사항은 향후 일-MERCOSUR EPA 협상 

의제 선정 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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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우리나라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일본보다 빨리 MERCOSUR 

측으로부터 TA 협상 개시 승인을 얻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나라는 MERCOSUR 측과 협상의 범위와 협상의제 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

다. 따라서 우리 경제인단체들도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의 경제인단체와 공동

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협의회를 개최해 향후 진행될 TA에 대한 현지 재계와

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제6장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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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서 시장 친화적 정부 등장 이후 빠르게 변화하

는 MERCOSUR의 경제환경과 한ㆍMERCOSUR TA 협상 개시에 대비하고, 정

체된 양자간 경제관계 발전의 새로운 돌파구 마련에 필요한 한국과 MERCOSUR 

기업 간의 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이상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제2장에서는 최근 MERCOSUR의 

경제환경 변화를 심층 분석하였다. MERCOSUR의 거시경제환경, 생산통합, 

그리고 대외통상정책을 중심으로 주요 변화를 고찰한 결과 경제통합의 긍정적

인 효과와 더불어 다수의 한계를 확인했다.

먼저 거시경제적으로 MERCOSUR 회원국은 복잡하면서 취약한 세계경제 

속에서 저성장, 고물가, 고환율, 국제수지 불균형 심화, 노동시장 악화 등의 공

통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주요 거시경제 변수들은 높은 

수준으로 동조화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일반적으로 높은 거시경제 동조화는 통

합에 참여하는 국가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통합 심화에 필요한 역내 거시적 및 

미시적 공동정책 도입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분석결과 경

제위기와 같은 비즈니스 주기 변동에 대한 회원국별 차별화된 대응이 관행화되

면서 통합을 저해하는 구조적 비대칭성을 더욱 심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MERCOSUR는 역내통합을 심화하고 중장기적으로 거시경제적 동조화 수준

을 제고하기 위해 더욱 조화된 정책적 조정이 요구될 것으로 판단했다.

다음으로 MERCOSUR의 부진한 통합 활성화와 역내 생산구조(회원국 간 

및 산업 간)의 비대칭성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실행된 생산통합을 분석했다. 비

록 역내 비교우위 부문 개발, 고부가가치 업종으로의 생산구조 다각화, 역내가

치사슬(RVC) 구축과 같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이 마련되고 기업

들의 노력이 투입되었지만, 일부 긍정적인 성과 이외에 실질적인 생산통합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 통계 분석을 통해서도 전반적으로 저수준

의 RVC와 생산통합정도(PII)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저조한 생산통합 성

과의 원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추정할 수 있지만, 가장 핵심은 역내 기업들의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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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를 유인하는 환경 조성이 미진한 것과 역내기업들의 주도적인 노력이 부족했

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MERCOSUR 생산통합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역내 기업간 및 역내-역외 기업간의 협력강화가 핵심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역내외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단계의 정책방향을 설

정할 시점이라는 측면에서 MERCOSUR의 대외통상정책을 분석했다. 역내통

합 심화를 위한 회원국의 적극적인 자세와 더불어 역외 통합체 및 국가와의 다

양한 무역협정 협상 추진을 바탕으로 2000년대 좌파정부 집권기에 왕성했던 

MERCOSUR의 보호무역주의 추세는 완화되고, 개방적 지역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단계의 대외통상정책 방향이 설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EU와의 

FTA 협상이 타결될 경우 MERCOSUR의 대외통상 규범은 한층 선진화되고, 

MERCOSUR의 역내통합은 물론 다른 역외국과의 무역협정 협상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비록 EU와의 FTA는 MERCOSUR 시장진출의 후

발주자들의 경쟁력은 제한하겠지만, 개방적 통상정책으로 인해 향후 시장진출

을 지원하고 양측 기업간 협력확대에 도움이 될 플랫폼으로서 작용할 한

-MERCOSUR TA를 실현하는 데 일조할 전망이다.

제3장에서는 해외기업과 MERCOSUR 기업 간 협력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본 장에서는 기업간 협력을 제조/생

산 협력, 물류/인프라 협력, 유통/마케팅 협력, 금융 협력, R&D 및 기술협력 

등 다섯 가지 모델로 구분해 각각의 사례를 분석했다. 

첫째, 제조/생산과 관련하여 원료 조달, 저렴한 인건비, 공동 아이디어 창출

의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생산을 가능하게 한 협력 사례들을 조명했다. 대표

적으로 브라질 광업업체인 Vale와 한국의 포스코와 함께 브라질에 일관제철소

를 건설한 동국제강의 사례를 다루었다. 3사는 합작투자를 통해 브라질 Ceara 

주에 일관제철소를 건설하고 2016년부터 슬래브를 생산하고 있다. 동국제강

은 철광석이 풍부한 브라질의 환경을 적극 활용해 세계적인 철광석 기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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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e와의 협력으로 안정적인 원료 조달처를 확보하고 생산비를 절감하는 한

편, 포스코와의 협력을 통해 제철소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기술력을 확보했다. 

이 사례는 3사가 원료 조달에서부터 생산 운영, 최종 판매까지 연계한 생산체

인을 구축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얻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어서 최근 들어 증

가하고 있는 해외기업의 파라과이 진출 사례를 살펴보았다. 브라질의 경우 최

근 3년 사이 대파라과이 투자가 급증하면서 미국에 이어 둘째로 큰 투자국으로 

부상한 바 있다. 브라질 기업은 단독으로 파라과이에 진출하기도 하지만 브라

질 Peninsula Internacional 사와 파라과이 Dekalpar 사가 설립한 비료회사

(Peninsulpar)나 브라질 Grupo Guararapes 사와 파라과이 Texcin 사가 설

립한 의류생산 공장 등 현지기업과의 합작을 통한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

이다. 중국의 자동차업체 JAC는 파라과이 오토바이 조립업체인 Reimpex 그

룹과 합작을 통해 2016년부터 현지에서 자동차를 조립생산하고 있다. 마킬라 

제도와 함께 인근 MERCOSUR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연한 노동시장과 저

렴한 생산비용, GSP+ 수혜국 지위를 활용한 대유럽 수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했을 때 위 사례들과 같이 파라과이를 남미의 생산기지로서 활용하기 

위한 선제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이 경우 파라과이 현지기업과 협력하거나 또

는 브라질기업과 공동으로 파라과이 시장에 진출하는 등 다면적인 협력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물류/인프라 관련해서는 원거리와 높은 수송 비용, 인프라 부재 등 해

외기업이 MERCOSUR 진출 시 겪는 물류에서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현지 물류업체와의 협력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우루과이의 통

합 물류서비스 제공업체인 Costa Oriental의 사례를 다루었다. Costa Oriental

은 Sony, Samsonite, Nike 등 다국적기업을 포함한 100여 개 기업의 남미지역 

물류센터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데, 최근 5년간 일본 및 중국 기업과의 물류계약

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본 절에서는 2016년 다국적 화장

품업체인 Loreal과 체결한 물류협력 서비스계약을 살펴봄으로써 Co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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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ental의 발전을 확인하는 한편, 물류협력이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을 언급했

다. 우루과이의 지리적 장점과 안정적인 정치경제 환경 및 물류부문에 대한 정부

의 지원정책을 토대로 우리기업도 현지 물류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MERCOSUR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유통/마케팅 부문에서는 MERCOSUR 내에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유통방식을 선점하는 데 있어 현지업체와의 협력의 중요성에 주목했다. 우선 

해외기업이 현지에서 온라인 유통망을 구축하고 자국 제품 및 서비스의 해외 

진출 채널 역할을 하는 일본 전자상거래 업체 라쿠텐(Rakuten)의 사례를 살펴

보았다. 라쿠텐은 브라질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제공업체인 이케다(Ikeda)와 

협력해 현지 고객 기반과 비즈니스 노하우를 확보하면서 성공적으로 브라질시

장에 진출했고, 최근에는 현지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B2W Digital과 파트

너십을 체결하는 등 플랫폼 간 통합과 연계를 주도하고 있다. 라쿠텐의 온라인 

플랫폼이 일본 혁신제품의 홍보의 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온라

인 유통업체나 플랫폼 개발업체가 현지에 진출하는 것이 국내 상품 및 서비스

의 수출에 중요한 초석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 다른 사례인 아르헨티나의 

퍼블리셔 우디(Udi)는 중남미시장에서 게임이나 어플리케이션의 퍼플리싱, 즉 

생산 및 유통을 지원해주는 업체이다. 우디는 아르헨티나 현지에서 한인 대표

가 설립한 벤처기업인 비즈드래곤(BizDragon SRL)과 아르헨티나 최대 IT 기

업인 그룹포데엠세(Grupo DMC) 자회사인 프리셋(Prisett)이 설립한 합작법

인으로 글로벌 퍼블리셔라는 신시장을 선도적으로 개척한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다. 위 두 사례를 통해 기존의 상품 및 물리적 유통망 확보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유통/마케팅 부문에서의 협력에 대한 관점을 확장하고자 했다.

넷째, 금융협력에 관해서는 새로운 금융협력 파트너 발굴의 중요성을 강조

하면서 MERCOSUR 내 스페인 은행인 BBVA와 Santander, 중남미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인 NXTP Labs에 주목했다. 스페인 은행들은 중남미 외환위기 

직후인 1990년 금융시장 자유화 흐름을 타고 중남미시장에 진출한 이래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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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외국계 은행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성공의 배경에는 

현지 은행들을 공격적으로 인수합병하여 소매금융 네트워크를 단기간에 확보

하고 현지 비즈니스 환경을 파악한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즉 스페인 금융부

문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은 에너지, 통신 등 비금융부문에까지 긍정적인 파급효

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이어서 최근 중국 은행들이 추

진하고 있는 스페인 은행과의 협력을 통한 중남미시장 진출 움직임을 소개함으

로써 국내 금융기관에도 새로운 협력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어서 중남미 유

망 스타트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액셀러레이터인 NXTP Labs의 사례를 들어 

현지에서 창업에 대한 관심과 후속투자 또는 인수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

다는 점을 소개했다. NXTP Labs와 같은 스타트업, 벤처투자 기업과의 금융협

력은 중남미 잠재 유망기업과의 협력관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유망한 

금융협력 방식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R&D 및 기술협력 부문에서는 하나마이크론과 Parit 사가 합작

으로 설립한 브라질의 반도체 패키징 업체 HT Micron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하나마이크론은 최초로 해외에 진출하는 중견기업이었지만 브라질 정부가 전

략적으로 강조하는 반도체산업에서 기술이전을 동반하는 투자를 진행함으로

써 투자금 조달과 인력 수급, 세제 혜택 등에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

나마이크론은 HT Micron을 통해 브라질시장을 선점하는 한편, 중남미시장까

지 사업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

위와 같은 사례 분석을 통해 3장에서는 협력대상을 확대하고 신협력분야를 

발굴하는 한편, MERCOSUR 각국의 중점 전략분야 중심의 진출 전략을 선제

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했다. 생산 및 물류비용 절감

과 비관세장벽 극복을 위해 현지기업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특히 현지기업이 

노동조합과의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도 중요하다. 직간접적인 비

용 절감뿐만 아니라 협력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투자가 

아닌 기업간 협력을 통한 상생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기업간 협력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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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공유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통합적인 관점에서 기업간 협력 사례에 접근하

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4장에서는 한국과 MERCOSUR 간 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유망분야를 무

역, 투자, MERCOSUR의 생산통합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무역의 경우 양 지역

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간에 활발히 교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제품에서 교역 증가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투자에서 유망협력분야는 한국의 투자가 활발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대

상으로 분석하였다. 두 국가는 국내생산이 부족한 산업을 육성하고 외국인 투

자를 받아들이려는 정책적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한국이 생산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두 국가의 국내생산이 국내 총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산업을 한국의 

투자유망분야로 선정하였다.

MERCOSUR는 회원국 간의 생산통합을 중요한 의제로 선정하여 해당 프로

젝트를 실행하고 있다. 한국기업의 중남미 투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진

출이 많기 때문에 한국기업의 투자가 해당 산업의 생산통합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MERCOSUR의 생산통합정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상대

적으로 생산통합이 진행된 분야라 할지라도 통합의 진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MERCOSUR의 산업 중 상대적으로 생산통합이 진전된 분야에 진

구분 협력 분야

한국의 수출 

유망분야

- 무기화학물, 섬유사, 철강 튜브 및 파이프, 수공구 및 기계용 공구, 내연피스

톤기관 및 부품, 가공공작기계, 가열 및 냉각장치, 펌프, 공기압축기 및 선

풍기, 선박

투자 유망분야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 코크스 및 석유정제, 화학, 고무 및 플라스틱, 금속

가공,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MERCOSUR의 

생산통합을 

위한 투자 유망분야

- (제조분야) 고무 및 플라스틱, 금속가공, 선박, 의료장비 및 정밀기기, 기계 

및 전기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코크스 및 석유정제, 화학, 사무용품

- (서비스) 전력 및 가스, 금융 및 보험, 건설, 우편 및 통신

자료: 저자 작성.

표 6-1. 한ㆍMERCOSUR 기업간 유망협력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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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했을 때 한국기업이 현지의 생산네트워크를 활용할 기회도 높아진다. 따라서 

MERCOSUR 내에서 상대적으로 생산통합이 진행되었고 한국이 경쟁력을 가

진 산업을 유망협력분야로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한국과 MERCOSUR 기업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방

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MERCOSUR 측 협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해 양측 기업간 협력수요, 협력방식 및 정부에 대한 제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MERCOSUR 기업은 아시아기업과의 협력에 관심이 매우 컸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기업과의 협력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MERCOSUR 

기업이 한국기업과의 협력을 선호하는 이유는 R&D 및 기술 확보, 신시장 및 신제

품 개발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MERCOSUR 기업은 한국기업과 합작

투자와 전략적 제휴를 우선적으로 희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MERCOSUR 

기업은 현재 임박한 한-MERCOSUR TA 협상에 관심이 높았다. 이러한 관심은 

양측 기업간 협력확대를 위한 가장 필요한 방안으로 TA 체결을 희망하고 있는 

데서도 확인된다. 그 밖에 양국 기업 및 시장에 대한 정보제공 채널 구축, 양측 

기업간 협력파트너 주선채널 구축, 양측 간 정기적인 비즈니스 협의회 운영 등

을 시급한 과제로 제안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본 연구에서는 기업

간 협력확대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과 기업차원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표 6-2]에서는 정부 및 기업차원의 협력방안을 협력의 시급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단기와 중기로 추진 시기를 구분해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우리 정부 및 기업을 위한 정책 제언

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우리 정부는 물론 기업도 빠르게 변모하

는 MERCOSUR 경제환경 변화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

해야 한다. MERCOSUR의 양대 중심국인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중국 경제의 

성장둔화에 따른 1차 산품 붐의 종식, 브렉시트 및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후 선

진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득세 등 대외통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새

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기 위해 개방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현재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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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단계에 있는 EUㆍMERCOSUR 간 FTA 협상 타결은 MERCOSUR 대외

통상 규범의 선진화는 물론 FTA 비체결국의 현지시장 진출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U의 입장에서 MERCOSUR와의 FTA 타결은 쿠바, 

베네수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와의 FTA 체결, 즉 EU판 미주자유

무역지대(FTAA) 탄생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EUㆍ중남미 간의 거대 통합시

장이 탄생하는 것이다. 이 경우 MERCOSUR 시장에서 EU와 경쟁관계에 있는 

우리기업의 진출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관세인하 효과로 투자보다는 수

출부문에서 즉각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 및 기업은 급변하

는 MERCOSUR의 대내외적인 통상환경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응

한 공동의 전략을 시급하게 준비해야 한다.

협력주체 협력방안 추진시기

정부

① 한ㆍMERCOSUR 무역협정(TA)을 기업간 협력의 플랫폼으로 적극 활용 중기

② 중소기업의 교역확대를 위한 한ㆍMERCOSUR 간 자국통화무역결제시스템 

도입
중기

③ MERCOSUR 생산통합 프로그램 참여 단기

④ 기업간 협력파트너 주선을 위한 채널로 Korean Desk 설치 단기

⑤ 한ㆍMERCOSUR 기술혁신센터 설립 중기

⑥ MERCOSUR의 아시아시장 진출 교두보로 한국을 활용한 공동연구 및 사

업화 추진
단기

⑦ 상시적 B2B 협력 플랫폼 구축 단기

⑧ MERCOSUR 통합시장을 겨냥한 수출인큐베이터 설치 운영 중기

⑨ 신규 무역 품목 발굴 단기

기업

① 진출 전략 및 방식의 다각화 단기

② 중남미 기술기반 기업과의 협력 확대 단기

③ 한ㆍMERCOSUR 비즈니스 서밋 혹은 포럼 정례화 단기

④ 통합체 차원의 한ㆍMERCOSUR 상공회의소 설립 중기

⑤ 현지 전자상거래 및 홈쇼핑업체와의 협력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진출 기반 

조성
중기

⑥ 민간단체 간 협력 확대를 통한 TA 협상 측면 지원 단기

자료: 저자 작성.

표 6-2. 한ㆍMERCOSUR 기업간 협력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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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정체된 한국과 MERCOSUR 경제관계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tipping 

point)으로 한ㆍMERCOSUR 무역협정(TA)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MERCOSUR 회원국의 오랜 경기침체로 그간 우리기업 및 정부의 MERCOSUR 

시장에 대한 관심이 크게 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2016년 9월부터 대한항공의 

상파울루 취항 중단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자간의 TA는 국내에서 MERCOSUR 시장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하고, 침체

되었던 양자간의 관계 발전을 만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MERCOSUR 회원국과의 협력 채널이 미흡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TA를 

MERCOSUR와의 협력확대를 위한 플랫폼으로 적극 이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MERCOSUR 측 기업들은 물론 우리기업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양측 기업간 협력을 FTA 협정문의 별도 챕터로 명시하고 향후 기업간 협

력의 제도적 채널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양측 기업간 협력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지속가능한 플랫폼 마련이 필

요하다. 앞서 MERCOSUR 측과 한국 측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심층

면담에서 확인했듯이 기업간 협력채널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그러나 이러

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양측 기업간의 협력채널은 대부분이 한시적이

거나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고 있다. 양측 기업간의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방

식의 협력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협력채널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기업간 협력파트너 발굴 및 주선을 목적으로 아르헨티나, 브라

질 등 현지 투자유치기관에 Korean Desk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보다 직접적

으로는 한ㆍMERCOSUR 기술혁신센터나 MERCOSUR 수출인큐베이터 설립

을 통해 기술력 있는 우리 중소기업의 현지시장 진출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미

주개발은행(IDB), 중남미개발은행(CAF) 등 중남미 현지에서 막강한 자금력과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지역개발은행과 공동으로 상시적 B2B 협

력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통합체 차원의 협력전략이 필요하다. 그간 MERCOSUR와의 협력은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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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체 차원보다는 각 회원국과의 양자간 협력에 머물렀다. 그러나 MERCOSUR

가 통합체 차원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펼치고 있고 한ㆍMERCOSUR 간 TA 협상

의 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양자간 협력과 병행해 통합체 차원의 협력전략

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통합체 차원의 다자협력은 양자간 협력의 빈 공간을 채

워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합체 차원의 협력으로 한ㆍMERCOSUR 간 자국

통화무역결제시스템 운영, MERCOSUR 생산통합 프로그램 참여, MERCOSUR 

통합시장을 겨냥한 수출인큐베이터 설립, 한ㆍMERCOSUR 비즈니스 협의회 운

영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기업의 입장에서는 MERCOSUR 회원국 및 해당 기업이 갖

고 있는 비즈니스 측면에서 전략적 가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는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MERCOSUR 통합시장을 염두에 둔 진

출 전략이 요구된다. 대표적으로 자동차부품업체인 THN의 경우 브라질시장 

진출을 목표로 노동력이 저렴하고 노무관리가 용이한 파라과이에 생산기지를 

건설하였다. MERCOSUR 통합 시장을 겨냥한 진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각 회원국이 갖고 있는 시장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어 파라과

이와 우루과이는 최종 소비시장으로서 가치는 미미하지만 브라질과 아르헨티

나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생산 및 물류기지로서의 가능성은 비교적 큰 것으로 

평가된다. 진출 대상국의 다변화에 못지않게 진출방식의 패러다임 전환도 요망

된다. 단순 수출이나 단독투자 위주의 초기 진출형태에서 벗어나 현지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합작투자, 기술협력 등 다양한 방식의 진출이 필요하다. 하나마이

크론의 기술협력, 한국의 동국제강-포스코와 브라질 Vale의 합작기업(CSP) 

설립 등은 양측 기업간 협력의 새로운 전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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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ing Economic Environments in MERCOSUR and 

Strategic Ways to Foster Business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MERCOSUR

KWON Kisu, KIM Jino, PARK Misook, and KIM Hyoeun

The economic environment of MERCOSUR has been rapidly changing 

after the emergence of market-friendly governments in Argentina and 

Brazil and the possibility of starting negotiations for a Korea-MERCOSUR 

trade agreement is growing. This study is designed to respond to such 

circumstances and to provide a new breakthrough in the development 

of previously stagnant bilateral economic relations. The study focuses 

especially on cooperation among firms, which has recently attracted 

attention as one of the new cooperation measures between Korea and 

MERCOSUR.

In line with these research objectives, the study consists of six chapters. 

Chapter 2 depicts MERCOSUR’s recent economic environment developments 

in depth. In addition, we review the results of MERCOSUR’s productive 

integration policy while considering the rapidly reorganizing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structure. Finally, we analyze the major changes in the 

MERCOSUR trade policy and present its future prospects after the emergence 

of a new government in favor of FTA policies in Argentina and Brazil.

Chapter 3 explores and analyzes cases of cooperation between firms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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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which we draw implications for Korean firms wishing to 

cooperate with MERCOSUR firms. In particular, based on the inter-firm 

bridge model, the study divides the various types of cooperation into 

the categories of manufacturing/production, logistics/infrastructure, 

distribution/marketing, financial cooperation and R&D/technical 

cooperation.

Chapter 4 uses quantitative analysis techniques to identify promising 

areas of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MERCOSUR. The study uses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 to identify potential areas of 

cooperation within the export sector between Korea and MERCOSUR, 

and the input-output tables provided by the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ECLAC) for the 

investment sector. In addition, the study proposes future cooperation 

areas based on MERCOSUR member countries’ level of participation 

in the global value chain and the level of product integration among 

the member countries. 

Chapter 5 suggests ways to invigorate cooperation among firms of 

Korea and MERCOSUR, compared to the current state of cooperation. 

First, based on the results of surveys conducted by industry associations 

in four countries, we analyze the cooperation demand, preferred 

cooperation method and proposals for the government. Then we 

summarize the results of the above research to elucidate ways to 

stimulate cooperation at the firm level, and suggest ways to support such 

cooperation at the government level.

Finally, Chapter 6 summarizes the results of the study and suggests 

a comprehensive plan for strengthening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MERCOSUR. First, both governments and firms must swif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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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gnize the rapid changes within the economic environment of 

MERCOSUR and prepare countermeasures. MERCOSUR’s two major 

countries, Argentina and Brazil, are facing major changes in the 

external trade environment such as the end of the primary product 

boom caused by slowing economic growth in China and the rise of 

protectionism within developed countries following Brexit and the 

Trump administration taking office, and are actively pursuing open 

policies to secure new growth engines. In particular, the upcoming 

EU-MERCOSUR FTA is expecte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not only 

on the advancement of MERCOSUR’s foreign trade norms but also on 

the entry of firms to those markets from non-FTA nations. In the 

MERCOSUR market, the entry of Korean companies, which compete 

with their EU counterparts, may also be affected in the export sector, 

in particular due to tariff cuts. The Korean government and its firms 

should precisely identify and respond to MERCOSUR’s internal and 

external changes in the business environment, and prepare joint 

strategies to cope with such changes.

Second, Korea should actively utilize the MERCOSUR Trade Agreement 

(TA) as a turning point in the development of the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MERCOSUR. As the recession of the MERCOSUR 

member countries has worn on, interest in the MERCOSUR market by 

the Korean companies and the government has been in marked decline: 

the suspension of Korean Air’s Sao Paulo operations in September 2016 

is one such symbolic event. The TA between the two, however, will be 

a boon to invigorate the importance of the MERCOSUR market in Korea 

and to revitalize stagnant cooperation. As we lack cooperation channels 

with MERCOSUR, we need to use the TA as a platform for exp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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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eration.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a separate 

chapter of business cooperation within the FTA agreement and to use 

it as an institutional channel for future cooperation between companies 

from the two regions.

Third, the two regions should build various forms of sustainable 

platforms for business cooperation. In previous surveys and interviews 

with companies from both sides, we have identified a high degree of 

interest in building business cooperation channels. However, most of 

the cooperation channels between the two regions are only temporary 

or one-time events. In order to meet the cooperation demands of both 

regions, it will be necessary to establish lasting, diverse channels of 

cooperation. A Korean Desk, for example, should be established within 

the investment promotion agencies of MERCOSUR countries to identify 

and help establish business partners among enterprises. A MERCOSUR 

Technology Innovation Center or MERCOSUR Export Incubator could 

also serves as helpful channels to support Korean SMEs with the 

technological capabilities necessary to enter the MERCOSUR market.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B2B cooperation platform with 

regional development banks, including the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 and Development Bank of Latin America (CAF), which have 

large financial mobilization powers and business networks in Latin 

America.

Fourth, a comprehensive cooperation strategy at the regional integration 

level is needed. Cooperation with MERCOSUR remains at the level of 

individual member countries rather than MERCOSUR as a whole. It will 

be necessary to pursue an integrated cooperation strategy in parallel 

with bilateral cooperation as a means to complement the gap betw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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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ateral cooperation through multilateral cooperation at an integrated 

level. Deployment of integrated local currency payment systems between 

Korea and MERCOSUR, participation in the MERCOSUR production 

integration program, establishment of an export incubator targeting the 

MERCOSUR market and operation of a Korea-MERCOSUR business 

council are among the potential co-op initiatives that can be implemented 

across MERCOSUR.

Finally, Korean firms need to establish a strategy to accurately 

understand and utilize the strategic value of business aspects present 

within MERCOSUR member countries and companies. In particular, in 

order to establish an entry strategy aimed at the MERCOSUR integrated 

market, it will be necessary to accurately grasp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rket of individual member countries. For instance, though their 

value as end-consumer markets lags behind Brazil and Argentina, 

Paraguay and Uruguay’s potential as a production and logistics base 

for entry into the Brazilian and Argentine markets is relatively high. One 

example is THN, an automobile parts company aimed at the Brazilian 

market that has built production bases in Paraguay due to its simplified 

labor management and low wages. In addition to the diversification of 

target countries, a change in the paradigm of entry mode is required; 

we need to move beyond simple exports or investment measures to more 

sophisticated, collaborative relationships such as strategic alliances, 

joint ventures, and technical cooperation with local companies. Hana 

Micron’s technological cooperation and Dongkuk Steel-POSCO-Vale’s 

joint venture (CSP) are examples of new possibilities for cooperation 

between the two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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